




우방국과의 유대강화

I 칠레 공군참모총장을 접견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는 서동열 참모총장
미 태평양 공군 부사령관이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의장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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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I 초등 및 중등비행을 마치고 각고의 인내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고둥비행과정을 수료하여 

정예의 전투조종사가 탄생하였다.

전투조종사들의 각종 전술 및 전투기량을 종합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87승공작전에서 

공군 3579부대의 송명진소령이 최우수 사격왕의 영에를 차지하여 부상으로 승용차 

를 받았다.



최우수 부대 시상식

3 만시 간 및 2 만시 간 무 

사고 비행대대와 무사고 차 

량운행에 대한 시상식이 

서동열 공군참모총장과 장병 

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단에 

서 열렸다.

특 별 강 연 회

장병들에게 안보의식을 고 

취시키고 사명감을 증대시키 

기 위한 일환으로 공군본부 

에서는 연세대 김동길 교수 
를 초빙하여 “안보현실과 군 

의 사명” 이 란 주제로 강연회 

를 가졌다.

의사 발표 대회

정신교육의 날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장교들의 교수기 법 

및 의사발표 능력을 향상시 

키기위한 정신교육 교관 교 

안 및 초급장교 의사발표 경 

연대회가 공군본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장교들의 합리 
적 이고논리 적 인 사고력의 배 

양과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87 공군 진중 창작 미술전

■ 그 리 움  병장 조창 용 ^

병영생활의 명랑화와 장병들巧 사기진작, 그리고 정서함 
양과 취 미활동으로 여 가선i  활용을 위한 제 2 회 공군진중 
창작품 전시회가 10월 21일 서동열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관 참모 및 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본부 대강당 

에서 개최되었다. 학창시절 또는 취미생활로 쓰고 그린 작 

품활동을 병영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하여 장병:들의 호국의 
지를 표현한 서예, 한국화 야화 둥 총 1 백 10편이 출품되 

었다.

■ 나의고향 병장 김 영 대

■ 비상 병장 이 기 영 

■ 필승무장 병장 김 병 태



국민과 함께 하는 공군

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정서순화를 도모하고 국민들 
에게 공군을 홍보하고 공군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신 

| 뢰를 확고히 하고자 ’87공군군악연주회가 세종문화회 
I관에 서 성황라에 열렸다.

자라나는 내 일의 꿈나무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공군에 대한 이해와 꿈을 심어주기 위 한 ’87호국문예행 
사가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에서 실시되 었다.



불우이웃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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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족의 용트림”

정 훈  감

공 군 준 장  고 인 규

오늘과 내일을 향해 _살아가는 우리는 예상했던 혹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일들과 부딪히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 발전한다.

갈브레 르가 언급했던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지 난 20년 동안 

우리는 기적과도 같은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대회를 우리의 손으로 이 땅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한민족 특유의 은근과 끈기로서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일어선 민족적 

쾌거이며, 더 나아가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물질문명의 발전만큼 우리의 정신문화가 성장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올 

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이 단지 물질적 풍요만으로 이 

룩될 수 없는 것이다. 그에 수반되는 정신문화의 숙성이 요구되고 민족의식 

의 심화가 필요로 된다. 물질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복지사회가 구현되는 것 

은 아니다. 인간성의 상실, 소시민적 개인주의의 범람, 그리고 배금적 사회풍 

조의 만연 등은 우리 가 경계해 야 할 산업 사회 의 그릇된 풍조들이다. 이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한 내부적인 도전인 것이다.

그러나 여 .야  합의개헌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평화적 정권교체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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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수립이 진행 중이며, 국민적 단합과 선진조국 창조의 희망 속에서 목전에 

다가온 민족적 대역사 서울을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향한 한민족의 용트림이 

솟구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올 한해는 소위 문화지체현상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선진시민으로 진일보했던 뜻 

깊은 한해로 평가하고 싶다. 또한 그렇게 애타고 목마르게 갈구하던 민주화 

로 성장된 시민의식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민주화운동에 편승해 학 

내 소요와 노사분규 등을 획책하며 기승을 부리던 좌경 용공세력의 기세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더욱 높아진 국민들의 반공사상으로 설 자리를 잃어 쇠퇴해 

가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여겨진다.

정묘년이 저문다.

대 망의 '88 년이 눈 앞에 우뚝서 있다. 평 화와 안정 속에 세 계 사에 높이설 

그 날이 저기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힘의 뒷바침이 없는 평화와 안정은 한낱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 

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생존을 지키고 우리의 목표인 선진도약과 평화통일 

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힘을 보유하는 것이 선결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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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선 남침야욕에 혈안이 되어 있 

는 북괴공산집단의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극복할 수 있는 만전의 태세를 

평소에 미리미리 완비해 놓아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쟁을 미리 막 

고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국력을 배양함과 동시 

에 투철한 정신무장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급 지휘관은 물론 모든 간부들은 우리가 수호하고 있는 자유민주 

주의체제가 최상의 체제라는 확고한 자신감과 민족웅비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대북경계태세 강화에 한치의 착오도 있을 수 없다는 책임의식 속에 

맡은 바 소임완수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

저무는 정묘년을 바라보며, 다시 떠오를 '8 8  년의 찬란한 태양빛을 기대해

본다.



논 단

우리 經濟 現實과 

向활 SCHISM

숲 IE 훈

C 韓國經總 수석 연 구 원 )

1. 머 리 말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好況을 

누려 오던 우리 經濟는 을 하반기부 

터 다소 하향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성장의 둔화추세는 대내외적인 

經濟與件의 변화와, 또한 최근 들어 진 

정은 되었지만 勞使粉科의 영향을 받 

은 데 힘입은 바 크며, 이러한 복합 

적인 요인 때문에 향후의 經濟展望은 

매우 불투명한 실정이라 하겠다.

년〇년대에 들어서서 世界的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안정기반을 꾸준히 

구축해 온 우리 經濟는 년5 년을 전 

환점으로 安定成長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었다. 더우기 지난해에 처음으 

로 이룩한 黑字基調는 우리 經濟史에 

있어서 획기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어렵게 달성한 先進經濟로의 

진입단계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현상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 經濟가 처해 있는 

상황변화를 정확썩 인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方向



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 

이라 하겠다. 아무리 주변환경이 어 

렵게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우리 

産業의 休質을 보다 굳건히 하고, 나 

아가서는 高度産業社會로 진입할 수 있 

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우리 經濟 

의 어제와 오늘을 개관하고，또한 최 

근 들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海外 

經濟與件 및 앞으로의 經濟展望과, 이 

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經濟가 당면 

하고 있는 課題를 살펴 보기로 하겠 

다.

2。 高率成長勢의 둔화

우리 經濟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지 

난 "86년은 매우 고무적인 해였다. 

지속적인 물가안정하에서 12.5 %에 이 

르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이 

와 함께 국제수지면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대폭적인 흑자를 시현하였다.

物價安定의 기반이 더욱 다져진 가 

운데 년5 년 하반기 부터 회 복세 를 보

이기 시작한 우리 經濟는 연중 가속 

적인 신장세를 나타냈으며， 그 결과 

년〇년대 에 들어서서 가장 높은 成長 

率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高率成長의 시현은 그간 

꾸준히 주진해 온 안정화시책에 힘입 

어 우리 産業의 對外競爭方이 뚜렷하 

게 개선된 데 힘입은 바 크다 할 것 

이다. 이와 함께 엔화 및 유럽주요 

국의 통화강세와 석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도 높은 成長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물든 이러한 성장추세는 금년 상 

반기에도 계속 이어졌다. 즉 전년 

동기 대 비 15.3 %에 이르는 높은 成 

長率을 기록하였다. 특히 고무적인 것 

은, 종래와는 달리 수출과 투자의 활 

성화에 의해 高率成長이 주도되었고, 

그 결과 제조업，그 중에서도 중화학 

공업의 成長이 여타산업에 비해 두드 

러졌다는 점이 다. 이는 과거의 高奉 

成長이 특정부문을 중심으로 편재된 

성장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경기 

가 전 업종에 걸쳐 골고루 확산되었 

다는 면에서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이를 각 부문별로 살펴 보 면 ,商 品  

輸出에 있어서는 원화의 지속적인 평 

가절상에도 불구하고 물량기준 2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輸 

入增加率 21.5 %를 상회 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수출증대에 힘입어 경상 

수지 혹자는 41 억 달러 를 상회 함으 

로써 外換事情을 호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외채의 조기 상환과 함 

께 국제금리의 하락 등에 힘입어 對 

外利子支給이 줄어든 것도 成長을 더 

욱 알차게 해. 준 것 중의 하나이다.

즉, GDP와 GNP의 차액인 해외순 

수취요소소득의 적자규모는 상반기 중 

7 천 5 백억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3 천 1백억 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에서 생산된 富가 그만큼 해외로 덜 

빠져 나갔음을 의 미 하는 것 이 다.

한편, 消費支出에 있어서는 정부의 

물건비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나 민간의 

경 우는 6.7 %의 소폭적 인 증가에 그 

쳐 우리 經濟가 안정기조하에 高率成 

長을 시현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物價上昇率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즉，상반기 중 도매물가의 

경우 평균 1 %,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하는 데 그쳐 땅의 목표선 이 

내에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난 

해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우리 經濟 

는 높은 成長率을 지속해 왔다. 그 

렇지만 하반기에 들어서서 우리 經濟 

의 與件은 크게 변화하였다. 즉 지 

난해부터 高率成長의 근간이 되어 온 

3 低現象이 최 근 들 어  점차 퇴조현상 

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잇따른 

水災와 하반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황햇참刺•는 어렵게 다져진 성장기반을 

잠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經濟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보완되지 못한 여건하에서 

생산부진과 수출감소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선 그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진 

設備投資가 당초의 목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우려성이 있다 하겠 

다. 더우기 최근 들어 기업의 투자 

의욕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物價不安要因 또한 간과할 수 없 

는 문제점이 되고 있다.



物價安定은 제 5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최 대 의 정 책 과제 로 대 두되 었 다. 고도 

성 장기 였던 지 난 '70 년대 의 경우 10% 

를 상회 하는 높은 物價上昇率은 경 제 •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그렇 지 만 '80 년대에 들어서 서 안정 

화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데 힘입어 

物價는 '82 년부터 한자리 숫자로 안 

정되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결과는 

우리 産業의 체질강화와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결 

국은 輸며增大를 可能케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 나 을 하반기 에 들어 서 서 는 전 

술한 바와 같이 물가상승세가 재현되 

는 조짐 을 보여 주고 있 다. 이 에 비 

해 우리의 경쟁대상국인 일본과 대만 

의 경우에는 최근에도 지속적인 物價 

安定勢를 유지하고 있어 , 對外競爭方의 

확보를 통한 국제수지의 흑자유지 및 

적 정 성 장을 주구하려 는 정 책 목표를 달 

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 

으로 보여진다.

3. 海外經濟與件의 變化

우리 經濟는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 

기 때문에 世界經濟의 여건변화에 특 

히 민감한 편이 다. 지난 제 2 차 석 

유파동 이후 世界經濟는 고유가로 유 

발된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한 

先進各國의 경제정책，즉 고금리현상과 

달러화의 강세라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가 장기화되 

면서, 이로 인한 貿易 및 金融去來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조화현상은 世界經 

濟를 회복시키는 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를 해 결 하기 위 하여 년0 년대 중 

반이후 先進各國은 국제금리와 달러화 

가치의 하락 노력과 함께 국제 원유 

가격의 급격한 안정화추세로 경기회복 

을 가능케 한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각국이 신속하 

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 본격적인 회 

복세를 시현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지 난 6 월에 발표된 OECD (  經濟 

開發協方機構) 의 경제 전 망에 따르면,



을 상반기에 부진을 면치 못하였던 

先進國經濟는 하반기에도 2.0 〜 2.5 % 

의 완만한 성장에 그쳐 연평균 2.25%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난 

해의 2.5 %보다 다소 낮은 것이 다.

이를 각 부문별로 보면 世界交易量 

에 있어서는 올 상반기 중 0 .5 %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이것은 주로 

原油交易量의 增加率이 대폭 줄어든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보복조치와, 지난 

해 하반기 중 급격히 증가하였던 金 

輸入量의 감소로 인해 主要先進國의 

全休輸入物量이 둔화된 것 또한 交易 

f申？S후을 감소시 키 는 데 기 여 하였 다.

그렇지만 하반기 중에는 소폭적이나 

마 交易量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이례적인 상반기 중의 감소요 

인이 다소 해소되고，原油交易에 있어 

서도 또한 OPEC의 산유량 증대로 증 

가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 다.

한편, 國際收支에 있어서는 상반기 중 

선진국 간의 불균형현상。ᅀ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랫동안 달러화의 약세에 따 

른 美國의 가격경쟁력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반영, 國際收支 

는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 

만 이러한 OECD의 收支改善에도 불 

구하고 全休 經常收支는 가격상승 때 

문에 하반기 에 들어 서 서 는 오히 려 적 

자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국제원자재가격의 동향을 살펴 

보면, 우선 원유가격에 있어서는 지난 

해 7 월을 전환점으로 하여 어느 정 

도 회복단계에 진입하였으나 과거와 

같은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 

망되 고 있 다. 즉 '80 년 말까지 는 平 

均油價가 2 0 달러를 넘어서기는 어려 

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물가격 

은 일시적으로 배럴당 20달러선을 상 

회할 수도 있으나 대체로 금년말까지 

는 19 달러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된다. OPEC 의 平均輸出價格 역 시 

금년에는 대체로 18달러 수준을 유지 

하고，이러한 현상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非石油 1 次産品은 올 상반기 중 

년0 년 대 에 들어 서 서 장기 적 인 하락추세



에서 벗어나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이러한 현상은 하반기에 들어서서 다 

소 진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가격상승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 

다.

여기서 우리 經濟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美國과 0 本의 經 

濟展望을 살펴 보기로 하자. 우선 美 

國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한편, 금리인상과 인플레현상 

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이에 따 

라 經濟成長이 침체될 우려성을 내포 

하고 있다. 즉, 올해의 成長率은 지 

난해 12월 의 전 망치 3% 보다 낮은 

2.25 〜 2.5 %에 그칠 것으로 예 상된 

다. 특히 資易收支에 있어서 금년부 

터는 일본과 서독에 대한 무역적자가 

축소되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H本은 정부가 樹立한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신속하게 실시되지 않을 

경우 지난 제 1 차석유파동이후 가장 낮 

은 成長率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 

된다. 즉，금년도의 經濟成長率은 지

난해 2.5 % 보다 더 욱 낮아진 2%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무역수지에 있어서의 흑자규모 

는 輸出增大에 힘입어 1 천억 달러를 

상회함으로써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 

여진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단기 

간내에 世界經濟가 본격적으로 회복되 

기는 매우 어려운 설정이라 하겠다.

특히 활 fcbffi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의 

존하고 있는 美國의 경우 무역적자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우리 를 포함한 개 

발도상국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이것은 앞으로 

오랫동안 우리 經濟를 괴롭힐 것으로 

예상된다.

4. 앞으로의 經濟展望

올 상반기까지 높은 成長率을 기록 

한 우리 經濟는 하반기이후부터는 성 

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최근 KDI 가 발간한 「經濟 

展望과 政策對應」이란 보고서에 의하 

면 , 올해 11.5 %의 成長率에서 내년



에는 7% , 그리고 내후년에는 6.5% 

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성장둔화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世界交易量의 감소와 미국 

의 보호무역주의 추세, 또한 원화절상 

에 따른 기업의 채산성 악화, 인건비 

상승에 따른 對外競爭刀의 약화에 기 

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부문별로 보면， 우선 輸出에 

있어서는 지난 상반기의 경우 전년동 

기비 26.1 %에 이 르는 높은 증가율을 

기 록하였으나，하반기 에 들어서서는 -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이에 비해 輸入量은 원유를 비 

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과 엔고에 

의한 對H輸入單價의 상승 및 勞使粉 

科에 따른 수입증대로 다소 높은 증 

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貿易收支는 40억 〜 50억 달러 의 

흑자가 기대되며, 이와 함께 무역외수 

지 및 이 전수지 가 20억 달러 를 기 록 

할 것으로 예 상되 어 , 60억 〜 70억 달 

러의 經常收支 黑字가 전망된다.

한편,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던 物 

價는 최근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政府의 지속적인 勞方에도 불구 

하고 당초의 전망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즉,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 자재 가격 의 상승과 해 외 부문의 

통화증발로 인한 수요압력, 노사분규에 

기인한 인건비의 상승압력 등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여 物價를 불안케 할 우 

려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物價는 

통화관리상의 애로와 수해에 따른 일 

부 농산물가격의 불안정, 원유가상승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I 産品價格의 

안정을 주축으로 하는 종합적인 物價 

安定對策의 추진으로 도매물가는 1 〜 

2 %선，손비 자물가는 2 〜 3 %선 수준 

으로 안정 시 킬 방침 이 었 다. 이 러 한 政 

策 0 標는 이미 무너졌고，앞으로의 物 

價展望도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 

니다.

또한 지난 상반기 중 급격하게 절 

상되었던 원화환율은 美國에서의 절상 

압력이 하반기 중 지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확대시책으로 經常收支增 

加가 다소 완화되고, 특히 일본과 대 

만의 환율절상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이

11 -



예상되어 하반기중에는 완만한 속도로 

절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 

지 1 달러당 770원 수준에 이를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 雇備事情은 년5 년까지는 크게 

악화되었으나 지난해부터 호전되는 추 

세를 보여 금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失業率은 2.6 %로 크게 改善된 것으 

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연초에 예 

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세는 하반기에 

들어서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즉 

勞使粉科의 영향으로 賃金上昇이 예상 

보다 커지게 되면 많은 기업이 노동 

절약적인 투자를 촉진하게 되어, 결국 

新規採用을 抑制시킴으로써 雇備事情은 

크게 악화될 우려성 이 있다.

KDI 가 분석 한 바에 의 하면 勞使粉 

科가 원만하게 수습되고 평균임금이 

상반기 의 10% 수준보다 2 〜 3% 포 

인트 추가상승을 전제로 할 경우，失 

業率은 3.8 %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하 

였다. 그런데 최근 勞使粉料가 진정 

되는 가운데에서도 주가적인 ；■소? ᅵ上 

率은 거의 10 %에 이르고 있는 실정

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건비 부 

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新規採用을 

줄일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것은 결 

국 앞으로 雇備事情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金利는 원화절상에 따른 

기업수지의 악화와 국제금리차로 인한 

이전수지의 확대 등 때문에, 앞으로 

인하시킬 必要性은 높으나 物價上昇의 

우려성 및 총통화증가율의 목표유지를 

위한 채권발행의 확대로、은행권의 金 

利는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금융기관의 수신기 

능을 확충하고 또한 경영의 건실화를 

도모키 위해 제 2 금융권의 金利는 소 

폭적 이나마 引 下시킬 가능성 이 있다 하 

겠 다.

이같은 金利展望과 함께 企業의 資 

金事淸은 다소 핍박할 것으로 예상된 

다. 즉, 총통화증가율을 억제하기 위 

한 政府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하 

반기 중 수줄관련 大:企:■에 대한 무 

역금융의 대폭적인 축소 및 직접금융 

와 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대기업에 

대한 與信規制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제 1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은 어려 해 對外競爭刀을 꾸준히 배양한 데 힘

워질 전망이다.

5. 當面하고 있는 政策課題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우리 經 

濟의 대내외적인 與件과 展望은 그렇 

게 밝지만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經濟가 해결해야 할 課

題는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 

다.

그 첫째는 및;ft을 견지해야겠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IE 및;H： 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新規勞動方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

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勞動市場構造를 감안할 때 新規로 經 

濟活動시□로 유입되는 숫자는 평균 

40만에 이 른다. 이 를 완전히 흡수 

하기 위해서는 7 〜 8% 의 經濟成長이 

必要한 실정이다.

둘째로는，어렵게 다져진 쫓균용■를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까지 高率成長을 이 

룩할 수 있었던 것은 物價安定을 통

입은 바 크다. 그런데 최근 나타나 

고 있는 물가오름세심리는 그동안 온 

■못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꾸준히 다 

져 온 안정기반을 송두리째 허물어뜨 

릴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 

으로 政府는 안정화의지가 견고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도록 通化政策 및 健全 

財■政;을 유지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 다.

이 와 함께 국제 원 자재 가격 이 오 

르거나 수급차질이 예상되는 품목들에 

대한 할당관세를 인하시키고, 勞使粉料 

에 따라 일시적으로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원자재와 부품 수입을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企業 

의 원가절감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國 

內石油製品價格과 電氣料金을 인하시키 

는 한편, 생활필수품 및 일부 농산물 

의 수급을 원활하게 운용해야 할 것 

이 다.

세째,換率은 가급적 안정적으로 운 

용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國際 

收支가 黑字로 돌아섰고, 또한 美國의

13



지속적인 E 方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의 원화절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라 하 

겠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輸려增加 

勢가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또한 勞使 

粉科에 따른 기업의 경영수지 압박과 

賃金上昇에 기인한 競爭方弱化要因을 

감안하면 환율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현수준에서 안정되 어 야 할 것이 다.

네째, 産業構造를 점차 고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經濟가 중 

진국 수준으로 접어들면서 선진제국의 

보호무역 주의 와 시 장개 방압력 은 더 욱 거 

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勞 

使粉科는 더이상 노동집약적인 輸出産 

業에 의존해서 經濟成長을 도모하는 데 

한계에 왔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인건비부담의 압력을 피할 수 있 

는 高附加價値産業으로 점차 개편하고, 

종래의 勞動集約的인 산업은 시설개체 

등을 통하여 합리화시키는 勞方이 필 

요하다고 본다. 또한 對外鏡爭方을 

확보하기 위하여 生産性向上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품과 소재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견 실 한 산업 기 반을 구축해 야 할 것 이 다.

다섯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근로 

자의 福it 向上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88 년부터 본격 적으로 시행되 는 국 

민연금제와 의료보험의 확대실시 등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보호와 함께, 最低 

賃金制의 실시를 앞두고 지나친 임금 

격차의 축소 및 低賃金階層을 일소하 

는 데 政策的인 勞方이 있어야 할 것 

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세의 경감과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 근로자를 위한 임 

대아파트의 건립 등 실질적인 所得向 

上을 꾀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政府의 勞方과 함께 또 

한 企業으로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企業經營에 임해야 할 것 

이다. 즉, 국제원자재가격과 인건비의 

상승 등 價格上昇要因이 있다 하더라 

도 生産性向上으로 이를 최대한 흡수 

하고, 앞으로도 원화의 절상추세는 소 

폭적이나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비해 輸出價格의 引上을 통한 

채산성의 유지와 경영 전반에 걸친 

체질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美國의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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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만큼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함께 

엔화상승에 대비해 部品의 國産化 勞 

方도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와 

함께 협조적인 勞使關係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勞務管理의 과학화와 勤勞條件 

의 개선,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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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 올림픽국민으로서의 자세와 각오

1.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2.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규범확립

I. 인류화합의 대제전 서울 

올림픽

'  8 1 년 9 월 30 일 밤 U  시 45 분 

경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열린 i〇c 
(국제을림픽위원회 : I n t e r n a t i  오

nal  Olympic Commi t tee)  총회에 

서 사마란치 ( J uan  An ton io  Sa­

maranch^) 위 원장이 '88 년 올림 픽 

개 최 지 를 「셰 에 에 우울」이 라고 발표한 

지 어느덧 6 년이 흘러 가 버 렸다.

외국의 일부 언론들이 「기 적 」이라 

고 표현했듯이, 서울이 그렇게 큰 표 

차이 로 제 24 회 하계 올림 픽 개 최 지 가 

되리라고는 감히 아무도 예측하지 못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온 국민이 모든 정치가 

모든 사회가 모든 문화가 모든 체육 

이 88서울올림픽에 연결되기 시작하 

였다. 7 천 5 백억원이 라는 어마어마한 

예산, 엄청난 인력과 자원 및 국가에

너지 소모로 부단히 손익시비를 불러 

일으켰으며, 분단국이라는 지울 수 없 

는 현실의 멍에는 기회있을 때마다 

공산국가에 의한 보이코트 주장의 구 

실과 핑계가 되어 왔다. 또한, 국내 

사정이 안좋을 때마다 국내외로부터 

정치쟁점화되어 시비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올들어 격심했던 소요• 시위 •분  

규때에는 「개최지변경설」까지 대두되 

기도 하였다.

그러 나, 1987년 9월 17일 IOC 

가 세계 1백 67개 국 국가을림 픽 위 

원회에 초청장을 발송함으로써 바야흐 

로 서울올림픽은 개막을 향한 본격적 

인 카운트다운에 들어 갔다. 실 로 '76 

년 ( 몬트리을 올림픽) 이후 12 년 만  

에 동과 서의 모든 크고작은 나라들 

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참가，문 

자 그대로 사상 최대 • 최고의 인류화 

합 대제전이 될 서울 을림픽이 라는

점에서 주최국은 영예와 책무를 함께



걸머진다.

「이제 서울올림픽이 열리느냐 못 

열리느냐，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의 

심의 여지가 없다. 남은 관심은 한 

국이 올림픽개최를 계기로 20세기 말 

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에 쓸린 

다 」는 어느 해외언론의 지적과 같이, 

이번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여부는 우 

리나라의 선진국 도약에 있어서 커다 

란 분수령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88서울올림픽의 국 

가발전적 의의와 우리의 자세를 중심 

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I .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 

과 선진국 도약

1. 서울올림픽의 국제적 의의

(가) 인류 평화，화합에의 기여

IOC는 개최국 조직위원회가 발송 

했던 올림 픽 참가초청 장을 '88 대 회부 

터는 IOC 주관아래 시행하도록 '8  5 

년에 헌장을 개정했었다. 이는 가능 

한 한 어느 국가에도 올림픽 불참구 

실을 주지 않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87  년 9 월 17일 IOC 가 전례없이 

올림픽초청장 발송식까지 가진 것도 

세계 1 백 67개 회 원국에 '88 하계 올 

림픽이 서울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다 

시 한  번 공식화한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다. 아울러，올림픽이 정치에 오 

염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의 

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올림픽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고, 을림픽은 개인 간의 경쟁이 

지 국가간의 경쟁은 아 니 다 '는  것이 

올림픽정신이기는 하지만, 올림픽이 정 

치문제화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 

니다.

'72 년 「원 헨 」올림픽에선 대회 종 

반에 「팔레 스타인」게 릴 라단체 인 「검 

은 9 월단」이 「이 스라엘」선수단 숙소 

를 습격 , H  명의 선수단이 피살됐었 

다.

'76 년의 「몬트리올」 올림픽에서도 

남아프리 카공화국의 인 종차별 정 책 으로 

「아프리카」와 「카리브 」해역 26개국 

의 불참소동을 겪었다. 또한 성0년 

「모스크바」올림픽은 소련의 「아프가 

니스탄」 침공에 항의한 미국 등 67



개국의 보이코트로 반쪽대회가 되었다.

이어서 ' 84 년 .「로스앤젤리스」 올 

림픽에서도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14 

개국은 개 막 2 개월여 를 앞두고 불참 

을 선언했다. 4 년 전 미국이 주도 

한 서방 세계의 올림픽 보이코트에 

대 한 보복 불참이었 다.

3 차례 ( ，76 년 , '80 년， '84 년 ) 의 

연이은 보이코트 사태로 심각한 타격 

을 입은 올림픽운동은 88 서울올림픽 

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점이 국내외의 일반적 관측 

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최국 

한국 내부의 정치적 소요사태로 인해 

올림픽 개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가, 설혹 올림픽이 개최된다 하더 

라도 북한에 동조하는 동구권국가들이 

불참, 또 다시 반쪽 올림픽의 운명을 

거듭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IOC 를 괴롭혔던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한국의 정 정 (政 淸 )이  지난 6 

월말을 기점으로 일대반전, 민주화의 

도정에 들어선 것은 국제스포츠계의 

일부 서울을림픽 반대론자들까지도「한 

국민은 과연 세계 16개 올림픽개최

국의 선민대열에 들 만한 저력있는 

국민이다」는 것을 인정치 않을 수 없 

게 만들었다.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안 

간힘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북한은 일부 종목을 북 

한에 분산 개최한다는 IOC의 제안 

을 거부, 결국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IOC 가 당초 분산

개최라는 제안을 내놓은 것은 올림픽

에 북한을 참여 시 킴 으로써 세 계 평 화에 

이바지한다는 이상과 함께. 반쪽 을림 

픽을 방지한다는 현실적 배려도 작용 

했던 것이다.

IOC 는 현재 자체의 방대한 정보 

망을 바탕으로 서울올림픽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으며, 북한을 제외한 그

어떤 국가도 IOC 의 초청을 거부하 

지 않을 것이라-스 증거가 게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실로

'76 년 「몬트리올을림픽」 이후 12 

년 만에 동과 서의 크고작은 나라들 

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참가하는, 

문자 그대로 사상 최대•최고의 인류 

화합 대제전이 ' 서율 하늘 아래에서



이 루어 지 는 것 이 다. 이 데 올로기 대 립 

이 첨예하게 분단이론 현실로 굳어져 

있는 한반도에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를 수 있다면, 평화를 지향하는 지 

구촌의 염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 비동맹국•공산권과의 관계

개선

88올림픽의 서울유치는 올림픽 정신 

의 회복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반석 위에 올려 놓는 결정적 

인 계기가 되었다. 외교면에서 우리 

의 자주외교역량을 자유세계는 물론 

비동맹국과 공산권에까지 뻗칠 수 있 

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1973년 f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을 통해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문호개방을 추구한다」고 천명한 

이 래 , 동구권을 포함한 제 3 세 계 와의

관계 개 선 에 주력 하여 왔다.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치 

적 입 장 때 문에 스포츠를 배 제 하여 서 

는 안 된 다는 뜻이지, 스포츠가 정치 

적 이견조정이나 국가 간의 우호친선

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은 결 

코 아니다. 앞으로 서울올림픽 개최 

를 계기로 비동맹국가들과의 스포츠외 

교를 통하여 장벽은 점차 해소될 것 

이며, 이 들과의 우호관계 도 점차 개 선 

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우리와 같은 분단국인 서독의 

경우 「뮌헨올림픽」을 계기로 공산권 

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나라와 수교 

의 길을 트게 되었던 사례는 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올림픽제전에 직접 참가하여 

한국의 참모습을 목격할 경우 우리와 

동구공산권 및 비동맹권과의 관계개선 

은 더욱 넓혀져 갈 것이며, 이를 토 

대로 남 •북 한  유엔 동시가입도 가능 

할 것이다.

실제 로 한국개 발연구원 ( KD I ) 이 서 

울을림픽조직위원회의 의뢰로 발표한 

「서 울올림 픽의 국가발전적 의 의 」라는 

조사연 구 결 과에 따르면 , 분단국• 개 도 

국이란 제약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개 최 함으로써 비 동맹 • 제 3 세 계 개 도국 

들에게 발전의 모델국가로 부각될 것 

이라는 것이다.



올림픽 유치이후 유엔에서 비동맹 •

제 3 세계국가들의 한국지지율이 '7 3년 

13%에서 '86 년 42% 로 크게 호 

전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는 연 

구결과이다.

2. 서울올림픽의 경제적 의의

(가) 올림 픽을 통한 경제발전의 예

스포츠는 국력과 밀접한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인류최대의 잔치인 을 

림픽을 성공시킨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도 달라지는 요소들이 많다.

올림픽을 경제발전에 가장 잘 활용 

한 나라는 일본으로 동경을림픽을 전 

후한 GNP증가율을 살펴 보면 개최확 

정 전의 10.1 %에서 개최확정 뒤에 

는 25.9 %로 급증했고, 대회가 끝난 

뒤에는 26.1 %로 증가되었다. 이에 

따라 GNP도 1966년의 1천 5 4 억 

달러에저 1970 년에는 2 천억 달러，

1975년에는 5 천억 달러 , 1979년에 

는 1조 달러로 올림픽개최 뒤 4 년 

에서 5 년마다 2 배로 늘어 났다. 1 

인당 국민소득도 대회개최 전인 1958 

년의 3 백 4 6 달러에서 1애4 년 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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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 당시 8 백 2 5 달러 였다가, 1970 

년에는 1 천 9 백 4 9 달러로 급격히 증 

가했다. 수출은 1958 년에 3 8 억 6 

천만 달러이던 것이 내64년에는 80 

억 3 천만 달러 가 되 었고, 1970년에는 

2 백 2 9 억 8 천만 달러 로 급증했다.

일본이 동경 올림 픽 개 최 이 후 이처 

럼 급속도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 

던 것은 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승용차 

•가전제품•정밀기계 등 제조업부문의 

국내수요가 증가함은 물론，일본제품에 

대한 해외신뢰도를 크게 높였고, 상도 

의 의 앙양• 유통구조의 개 선 • 공중도덕 

과 질서의식의 함양 등으로 전 세계 

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준 때문이었다.

지 난 '84 년에 개최되 었던 LA올림 

픽도 완벽한 경기운영과 1 억 5 천만 

달러에 이르는 재정흑자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림픽이 끝 

난 뒤 미국 경제에 미친 효과가 매 

우 커, LA를 중심으로 한 캘리포니 

아주 일대에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수 

익 1 억 7 천 5 백 만 달러 를 포함해

33억 달러에 이 르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도 부수적으로 올림픽경기의 

지방개최로 인한 지출경비의 분산, 숙 

박시설능력의 증대，재정수입의 지방분 

산,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 광범위한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경제선진국으로의 도약

「88서울을림픽」은 우리나라가 선진 

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 

기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 스 

포츠용품•전자•통신 등 관련 산업의 

품질이 개선되고 한국의 상표가 세게 

시장에 널리 알려짐으로써 이들 산업 

은 물론 수출에 의존하는 다른 산업 

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관광산업 

의 경우 많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던것을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에 우리의 전 

통문화, 역사적 유산 등을 소개함으로 

써 세계유수의 관광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활발한 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산업도 88 

서율을림픽을 계기로 크게 성장할 것 

으로 예상되며 , 세계적으로 유망성장산 

업이 되고 있는 스포츠 및 레저용품

산업 도 기 술개 발 • 투자확대 • 전 문인 력 양 

성•품질고급화 등이 이루어져 세계시 

장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다.

특히 한국의 정치가 풍기는 전통공 

예 품의 경 우, 올림 픽상품화의 전망이 

가장 밝다고 할 수 있다. 무역，외 

환거래 및 자본시장에서도 자유화정책 

을 추진하여 국제사회 속에서 선진국 

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계 

기가 될 것이다.

올림픽 개최비용은 대체적으로 대회 

자체를 치르기 위한 직접개최비와, 지 

하철 • 고속화도로의 건설 등 도시도로망 

확충과 숙박시설의 개선• 신축 등 간 

접사업비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처음 

「88올림픽」의 서울유치가 논의되 었을 

때 일부에서는 이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서까지 올림픽을 열어야 하느냐고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은 이미 지하철, 호텔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충되 

어 있어 올림픽을 대비하여 동경대회 

와 같이 막대한 여건조성사업의 투자 

없이 도 대 회 준비 가 가능하며， 대 회 시 

필요한 각종 경기장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적은 반면 대부분 기존시설을 

활용할 계획이기 째문에 과다한 신규 

투자 없이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현재의 주 택 ,체 육  및 위락시설에 

대 한 수요증가추세 를 감안할 때 몬트 

리을대회와 같이 유휴화문제를 발생시 

키지 않을 것이며, T.V중계료 등 해 

외수입의 획기적 증대가 기대됨에 따 

라 외화수입이 많고, 대회운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휘장사업•기념주화판 

매 • 복권 • 광고 • 선 수촌아파트 기 부금 

입장권 분담금 등 조직위 수입으로써 

충분히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흑자 

대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은 세계시장에서의 우리 상품 

에 대.한 신뢰를 두럽게 하고， 우리 

자체의 상표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과제가 아 

닐 수 없다.

3. 서울올림픽의 사회적 의의

한국개발원이 서울거주 18세 이상 

70세 이하 남녀 5 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

인 4 백 54명이 올림픽대 회 개최 자 

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〇%가량은 서 울올림 픽이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믿고 

있으며, 사회의 안정과 선진화에도 각 

각 52% 와 89% 가 긍정 적 반응을 

나타냈다.

조사대상자들은 이 밖에 의식과 생 

활의 합리화 ( 5 7 :2 % ) ,  사회질서 확 

립 ( 7 4  % ) ,  여가에 대한 관심증대 

( 84 % ) , 애 국심 고취 , 협 동심 배 양 

( 7 8 % ) 등의 플러스효과를 기 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림픽 개최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효과는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우나， 

8 6 아시안게 임 개최의 경험과 한국개 

발원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서 

울올림픽은 사회의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단군이 래 5 천년 

의 민족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전이 

벌어 질 88 서 울올림 픽은 이 제 정 파를 

초월한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공동 목표로서 애국심과 

협 동심 을 고취 하게 될 것이 다.

또, 서울올림픽은 발전의 속도를 늦



추지 않고 우리 스 스 로 를  객관화하여 

조명해 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생 

활의 합리화, 시민정신의 함양, 여가의 

건전한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이 교통질서, 공중도덕 및 각종 

사회질서를 잘 지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아울러 올림픽을 통한 국 

민체육 진흥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 

다.

올림픽을 통하여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전상을 외국인에게 보 

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준비과 

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생활과 의 

식을 성숙시켜 우리 사회가 모든 분 

야에서 편하고 자유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만하게 되게끔 해야겠다는 

것이다.

4. 서울올림픽의 문화적 의의

(가) 서울을림픽 문화예술죽전

희람시대부터 올림픽은 스포츠행사와 

함께 층과 노래와 시가 있는 문화의 

제전이었다. 오늘날의 올림픽 대회도

세계의 젊은이들이 기량을 겨루는 스 

포츠제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각 

종 문화행사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종 

합예술의 극치인 것이다.

대회운영과 조직력이 다소 미숙하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다면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더우기 우리나 

라는 지금까지의 올림픽 개최국 중 

덜 알려진 나라에 속한다. 따라서 

「서울올림픽」은 우리가 독자적인 전 

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민족임을 세계 

에 보여 주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서울을림픽 문화예술죽전， 회원 

국 1 백 67 개 _나라 중 80여 개 국이 

참가할 사상최대의 「문화올림픽」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펼쳐진 

다. 인류의 화합과 전진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88서울올림픽은 올림픽 본 

래의 스포츠 제전과 더불어 방대한 

규모의 문화예술축전을 펼쳐, 말 그대 

로 「인류의 대제전」이 되게 한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88 년 8 월 

17일, 올림픽 막이 오르기 한 달 전 

부터 시작될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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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월 5 일까지 50일간 전국 각 

도시의 전시•공연장과 마당에서 각 

행사마다 독특한 성격과 축제의 미를 

갖추고 하나씩 개화된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 SLOOC ) 와 문화공보부 

가 확정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기간 

중 펼쳐질 프로는 전시행사 5 개에 

24건, 공연행사 5 개에 11건, 특별행 

사 6 개 7 건 등 모두 16개 4 2건 

이다.

개회식은 1만 3 천 명의 요원이 

우리문화의 독창성을 강조하면서 세계 

인의 공감을 살 수 있는 16개 작 

품을 공연하며, 세계 각국에서 선발된 

파라슈터들의 고공 낙하시범도 펼쳐진 

다. 10월 2 일 하오 7 시 부터 시 

작되는 폐회식에도 5 천 8 백여 명이 

출현해 10개 작품을 공연 , 천연색 

레이저쇼 등 최신과학기술을 도입한 

첨단예술 표현기법을 선보인다.

(나) 서율올림픽의 문화적 효과

서울올림픽의 문화적 효과는, 전통문 

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문 

화적 자부심을 심어줌으로써 향후 전 

통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는 점이다. 또한 서울올림픽을 통하 

여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 

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문화가 외국 

에 널리 전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올림픽 문화죽전에는 그동안 

교류가 없었던 동구권국가들이 대거 

참가,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문화교류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 . 올림픽국민으로서의 자세와 

각오

1.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아득하게 만 느껴 졌던 88서 울 올림 픽 

이 어느새 눈앞으로 다가왔다. 서울 

이 '88 년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된 

후 6 년간 우리는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북한 등 몇몇 공산권의 방해

공작을 무릅쓰고 열심히 뛰었다. 그

결과 역대 어느 대_회장보다도 웅장한 

올림픽 스타디움을 우리 손으로 완성

했으며, 서울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 

다. 가시적 외형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 

신감이 더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한국의 올림픽 개최능력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하는 사람이나 나라 

는 없게 되 었다. 1988년 9 월 17 

일은 5 천년의 민족사에 새 지평을 

여는 날이 될 것이다. 또 1백년을 

바 라보는 근대 올 림 픽 운동사에 있 어 서 도 

거대한 분수령을 이룰 게 분명하다.

이 날은 세계가 서울을 향해 몰려 

들고, 서 울의 세 계 를 향해 팽 창하는 

날이 다.

한민족 5 천년 역 사 초유의 대 사를 

멋지게 치러냄으로써 고난으로 점철되 

었던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43개 국 가운데 일본에 이 어 두번째 

로 올림픽개최국의 영광을 안았다.

불과 40여 년년 전 극동의 신생 후 

진국이었던 한국이 이제 세계의 선진 

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 88서울올 

림픽이 기폭제 역할을 해낼 것이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비단 

개최국민인 한국인만의 염원이 아니다.

그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류 

의 염원이 아닐 수 없다. 특히，북 

한은 「공동개 최 」라는 엉 뚱한 생트집

으로 훼방을 획책하지 말고 흔연히 

이 민족공동의 영광된 축제에 무조건 

동참하여 남북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야 하겠다.

이처럼 뜻깊은 서울올림픽을 성공적 

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국민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적인 

요청은 한 마디로 국민적 단합이 아 

닐 수 없다. 개최국민인 우리의 단 

람이 전제될 때 세계는 우리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어떤 불순한 책 

동, 어떠한 저지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와 협력, 그리고 대회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분발이 요청된다.

2.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규범 

확립

올림픽이라는 범인류적 축제는 경기 

장시설만 훌륭하다고, 개 • 폐.회식이 멋 

지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대회기 

간 중 각국의 참가선수 및 임원, 보 

도진，관광객 등이 받는 인상과 느낌



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진정한 성패가 

가려진다.

국민 모두가 성숙시민의 매너와 절 

도있는 생활관습을 갖도록 해야 한다.

친절하고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의 

젓한 문화국민상을 모두가 보여 줄 

수 있느냐 여부가 서울올림픽 성패의 

관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 

서 침뱉기，휴지버리기 , 새 치기, 공공시

설의 불결한 이용，경기장 소란 등 

일체의 반질서 비문화적 행위는 철저 

히 배격되어야 하며, 시민모두가 공동 

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서울올림픽이 국제적으로 세계의 평 

화와 인류화합의 기틀이 되고, 안으로 

는 선진조국의 창조，나아가 성숙한 

한국•한국인을 세계에 알리는 도약대 

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겠다.



논 단

I . 머리말

분단

중국의 변화와

그 장래

全 樂 照

〈政博 植 國 大 學 校 〉

중국에 있어 지난 백 년이란 「변 

화 」를 득징으로 하는 도전의 세기이 

었다.' 그리고 이 세기는 「굴욕의 

세 기 」인 동시 에 부강과 영 광을 갈구 

했던 시대로, 중국민족이 그 역사상 

일찌기 가져보지 못했던 자각의 세기 

이 기 도 하다:

중국역사상 사회변동이 가장 심했던 

때는 춘추 (B .C . 722-480) 와 전국대. 

C. 48 0 -시황 6 국통일 )의 시대였다. 

사실상 지난 백 년은 춘추와 전국을 

방불케 하였다. 이같은 상황은 1840 

년 아편전쟁이 후 수 년 동안 굳게닫 

혔던 대문들이 「洋槍」에 의해 부서 

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인들은 

그들 특유의 붉은대문이 부서지는 소 

리와 함께 중국중심의 「곳下」 밖에 

또 다른 천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 

다.

새로운 천하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 

식은 이른바 「洋 突 」의 새로운 각종 

문물을 접하면서부터 더욱 동요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중국의 活路-富强은



서구문물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다고 

믿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부강에의 꿈 

은 쉽게 실현되지 않았다. 왜냐 하 

면，과학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나 산 

업을 기초로 한 자본주의는 발달하지 

못했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서구 

식 민주주의를 시도하여 보았지만 그 

것 또한 _ 실패하고 말았기 때 문이 다. 

특히 내재적인 사회경제적 혼란과 외 

적인 열강의 압력은 내우외환을 더욱 

장기화시켰다. 그 결과 현대중국은 

오늘날과 같이 두 개 의  중국으로 분 

열되기에 이르렀다.

1949년 이 래 대 만해 협 을 중심 으로 

한 두 정권은 어떠한 접촉이나 협상 

도 없이 일방적인 흡수형식의 재통일 

을 기도하여 왔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가능성이 결여된 지극히 명 

분론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러던 두 정권은 최근에 와서 상호간 

에 그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하려는 새로운 조짐을 보 

이더니, 급기야는 실리와 명분을 동시 

에 고려한 대단한 「변 화 」를 보임으

로써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중국의 두 정권이 

보이고 있는 변화의 내용을 밝히고, 

그 추이를 전망하여 보고자 한다.

五. 현대중국의 분열과 통일 

입장

중국이란 사회는 쉽게 이해될 수 있 

는 대상은 아니다. 중국은 시간적으 

로는 과거 수천 년에 걸쳐 발전해 

온 「역 사체」인 동시 에 , 공간적 으로는 

광대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 

회 체 」이 다. 이 같은 시 공 속에서 형

성된 중국문화는 그 특성으로서의 유 

구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우리의 이해 

를 어렵게 하고 있다.

사실상，중국은 과거 수천 년 간 

이 른바 「영 광의 고 립 」을 누리 면 서 

주변국가에 대해 문화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여 관다. 특히 주변의 

변방민족의 문화는 그들의 문화와 동 

등하지 못한 저급한 문화로 평가하였 

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중국을 

萬■  중의 한 나라가 아닌 만국의 

나라로 믿고 있었다. 이같은 중국인



들의 「자아영상」은 이른바 「종족중 

심주의」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그 

리고 종족중심주의는 중국중심의 문화 

주의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문화주 

의는 「불변의 상태」에서 . 형 성 • 발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변 

의 상태하에 있던 중국문화는 드디어 

서방문화의 거센 「도 전 」을 받게 되 

었다. 그 도전은 아편전쟁에서의 군 

사적인 실패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 

고 그것은 정치 • 경제 및 사회 등각 

분야로 확산되어，이른바 「洋務運動」 

「維新運動」 및 「五 ，四新文化運動」 

등으로 변모•발전하였다. 이같은 중 

국의 변화는 기술적인 변화에서 제도 

적인 변화로, 그리고 다시 사상•행위 

적인 변화로 발전하였다. 과거의 중 

국은 변화의 필요도 능력도 없는 사 

회였다. 왜냐 하면, 중국은 정태적인 

농업 사회 로서 유가중심 의 가 치 체 계 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현상 

유지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방문물이 중국에 유입되면 

서부터 중국인들은 孔•活; 외에도 플 

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四書五經 외

에도 민주주의와 과학이, 그리고 幸白. 

社南 외에도 섹스피어와 괴테가 있음 

을 알게 되었다.

이같은 그들의 새로운 인식은 중국인 

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문화정향에 대 

폭적인 수정을 가하였다. 이러한 변 

화는 「中 」• 「西 」의 충돌에서 발생 

되었고, 「新 」• 「舊 」의 취사에서 진 

행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으로부 

터 현대로의 전향을 뜻한다. 이 전 

향은 자율이든 타율이든 간에 전통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서 「현 대 화 」로 

가려는 「선택의 변천」,그것이었다.

이러한 선택의 변천과정에서 중국의 

지식인들은 중국이 살 수  있는 길이 

란 서구의 민주주의와 과학밖에 없다 

고 믿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厂 Mr. 민주주의」와 「Mr . 과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처럼 초기 중국의 현대화 

는 일종의 자강운동 그것이었다.

그러 나 , 1917년 러 시 아의 10월 혁 명 

과 1바9 년 베 르사이유조약에 자극받 

아 일어난 「5,4운동 j을 기점으로 

하여 동년 12월 북경 대 학에 서 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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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연구회」가 조직되었고, 동연구회 

에는 백여 명의 교수와 학생이 참가 

하여 사회주의를 연구하고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중국에서 사회주의를 연구- 

토론하게 된 것은 「 민주주의」와 

「Mr . 과 학 」만이 중국의 살 길이 

라고 믿고 있던 중국인들의 믿음을 

동요시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민 주 화 」와 

「과학화」에 대 한 실 망이 그 반동으 

로 중국의 살 길을 사회주의에서 찾 

으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중국을 그 

내부로부터 분열•대립시킴으로써 급기 

야 이데을로기적인 투쟁으로 치닫게 

하였다. 특히 이 러한 상황은 1949년 

을 정점으로 하여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오랜 투쟁의 결과 國府와 中共 

- 國.共이라는 두 개의 다른 정권으 

로 분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그러나 두 정권은 공히 통일을 제 1 

의 목표로 설정하고， 「적당한 시 기 」 

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 상황은 중공의 통일공세에 국부는

수세 에 처 해 온 것 이 사실 이 다.

최근 몇년 간 중공은 계속해서 국 

부에 대한 「평 화공세」• 「해방대 만 」 

이 란 구호를 통해 「一 國 家 休 制 」의 

통일공세를 전개하여 완다. 특히 중 

공은 국부에 대하여, 이른바 「근通 

(通 商 •通 部 •通 航 )」을 제 의 한 바 있  

는가 하면, 대만의 현정권, 생활수준 ᅳ 

외국투자•군사력 등의 계속적인 유지 

를 보장하는 統一四原則을 제시하기도 

했었다. 그 외에도 년0년 초 部小 

平은 '80 년대의 3 大課業 ( 4  個現代化 

• 反顯權 • 視國統一 ) 의 하나로 중국통 

일을 제시한 데 이어, 2개항을 추가 

한 「視國統一大個原則」을 제 의 하기 도 

했다.

그러나 국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일 

련의 중공의 제의와 제스처에 대하여 

이른바 三 不 政 策 (부 접 촉 •부 단 판 •불 타  

협 )으 로  일관하여 왔다. 이같은 국 

부의 소극적 태도는 첫째 , 중공과의 

27년 간에 걸 친 국공합작 결 과 대 륙 

으로부터 쫓겨난 쓰라린 역사적 경험 

을 기억하는 한 동일집단인 중공의 

제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



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중 

공의 평화공세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 

가 반공정책을 퇴색시킴으로써 그것이 

대만 내부에 미칠 파급효과를 극소화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째, 중공 

은 1的1 년 5 월 23 일 「티 벳 」과 

이른바 「평화해방협정」 17조를 체 

결하였는데 , 1959년 봄 중공은 군대 

를 동원, 티벳을 점령함으로써 반란을 

진압했다. 이 사실을 대만당국이 아 

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 지금까지 중 

공이 국부에 제시하고 있는 「관 대 」 

한 조건을 단호히 거 부 해 온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태도라 하겠다. 이처럼 국부는 그 

간 중공의 통일공세에 수세적인 입장 

을 취하여 온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했다.

n . 國 • 共 의  기본정책과 

변화

1. 國府의 기본정책과 최근의 변화

국부의 기본정책은 간단히 말해서

근民主義에 의한 대만건설이다. 바꿔 

말하면, 反共大陸의 혁명기지로서 대만 

을 공고히 구축한 후, 기회를 타서 

光復大陸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복지사회 

의 「新中國j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국부의 기본정책은 

그 성질상 지극히 정치적일 뿐, 비군 

사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까지 국부가 강조 

하여 온 「三分軍事, 七分政治」와 「主 

義前錄•武方後居」이란 반공대륙의 정 

략만 보더라도 정치우선주의의 입장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같은 기본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 명 하면，국부는 1949년 대 만으로 후 

퇴 한 다음해 인 1950 년 7 월부터 지 

방자치제를 실시했는가 하면 , 1953 년

부터 저1 1 차 경제개발4 개년계획을 시 

발로 하여 지속적인 경제개발정책을 

실시한 결과 이른바 「合德의 奇 積 」 

을 이룰 수가 있었다. 특히 그들 

정치지도자들은 대만을 둘러싼 국제기 

류의 변화무쌍한 상황 아래서도 반공 

정책을 고수하면서 정치 • 경제, 그리고 

군사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완



다. 그리하여 안으로는 절대다수의 

인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ᄆ 

밖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와의 관계 

(비 정 치 적 )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끈질긴 內•外의 도전에 

시달려 온 것이 사실이다. 첫째 , 중 

공의 대 만해 방이 란 이 른바 「i‘一 」에 

대한 도전이요，둘째 대만출신 지식안 

들에 의한 대만자치，즉 「合獨」이란 

도전이 그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여 

러 가지 정치•경제•군사적인 난관이 

없지도 않았다. 그런데 전자에 대한 

대만의 정치지도자들의 고민이란，만일 

그들이 중공과의 통일을 위해 모종의 

협상을 벌인다면 그것은 그들 정부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나 다 

름이 없고, 후자의 경우 현존하는 두 

정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대만독립 

을 선포한다고 할 때, 이는 중국의 

민족적 감정과 역사적 전통에 배치되 

는 결과가 되는 데 고민이 있었다.

이같은 대만의 통일과 독립이 가지 

는 背理에 대한 해결모델로서 버네트 

( R .W . Bernet) 교수는，대만이 중

공과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경제체제가 중공의 자유무역항 

으로서의 이중경제체제의 單 一 中 國 案을 

제시한 바 있고, 훼어뱅크 ( J . Fair- 

bank)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소련의 

일부로서 국제적 지위를 향유하는 것 

과 같은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만의 정치지도자 

들은 이러한 類의 모델은 적어도 공 

식적으로는 한 번도 고려한 바 없었 

다. 특히 그들은 중공에 대하여 일 

종의 피해의식같은 성격을 띤 이른바 

厂 三不政策」이 라는 폐쇄 적 이 고도 방어

적인 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뿐만
\

아니 라 , 「合獨」문제에 대해서도 그들 

은 냉혹하리만큼 타부시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30여년 간 적지 않 

은 지식인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거나 국외로 추방되었다. 

이처럼 국부는 국내외의 정치문제에 

있어서 지극히 제한적이고도 폐쇄적인 

성격을 그 특징으로 하여 왔다. 그 

결과 표면적으로는 「민 주 」를 표방하 

면서도 정치현실은 「독 재 」의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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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엄존하고 있었다.

그러 면서 도 국부는 지 난 40년동안 

사회•경제적인 현대화과정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예를 들면 

지 난 년6 년도 국민총생 산액 은 727 억 

불에 이르렸고, 1 인당 평균국민총생산 

액도 3,751불에 달했는가 하면, 외 

화보유고에 있어서도 730 억 불에 이 

르렀다고 행정원통계처는 밝히고 있다. 

국민평 균수명 에 있어 서도 '85 년 남자 

는 70.8세, 여자는 75.8세로 스웨덴 

과 일본보다는 낮으나, 미국. 영국.서 

독 등 선진국과는 같은 수준이 라고 

한다. 현재의 인구증가율은 1.29 %  

로,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 불어 

인구구조상 老化現象이 나타나고 있으 

므로, 인구의 노화문제는 대만이 안고 

있는 중대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부각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성장 아래서 

종래의 폐쇄적이고도 권위주의적인 통 

치방식 에 대한 대만출신 지 식 인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더욱 전체인구 

의 80%를 차지 하고 있는 대 만인들 

은 그간 정치적 민주화 내지 자유화

를 위한 요구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 

한 대표적인 사건이 「高雄事件」과 

「美麗島事件 J 과 같은 사건 들이 다.

이와 같은 사건은 대만인들의 정치 

적인 요구를 적절히 수렴하지 못한 

국부의 경직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 

한 정치적인 개방요구에 대하여 일부 

진보적인 국부의 정치지도자들은 종전 

의 권위주의적인 통치방식이 시의에 

적합치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제 

도권 밖으로부터의 민주화의 압력과 

제도권내에서의 인식의 변화가 지금 

외신이 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대만 

의 「■ 化 」를 가능케 하였다고 하겠 

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따라 두터워진 중산층의 성장 

과 함께 ,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입 

법원(국회와 상응)선거에서 다수의 

야당세 력 이 진 출함으로써 가속화되 었 다.

이같은 상황의 변화는 지난 7 월 15 

일 〇시를 기하여 장경국총통으로 하 

여금 지난 38년간 실시되어 온 계 

엄령 해제를 선포하도록 하기에 이르



렀다. 지금 대만에는 계엄령 해제와 

더불어 , 과거에는 타부시되었던 각종 

금지조항이 해제 또는 완화되고 있다. 

예를 들면，반정부적인 정치활동이 허 

용되는 것을 비롯•해서 외환규제 및 드 

不政策이 완화되어 공무원과 군인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중공방문이 불원 

장래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그간 금 

지조치되었던 중공작가들의 작품이 서 

점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런가 하 

면 대만의 반체제인사들은 최근 40 

년 전에 선출된 종신입법위원의 교체 

를 포함한 입법원의 개혁을 요구하면 

서, 만일 국민당정부가 이를 받아들이 

지 않을 경우，수백만 명이 참가하는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심지어 

대만의 중립계 신문인 自立晩報의 두 

기 자는 지 난 M  일 밤 정 부의 경 고를 

무시한 채 대륙의 실상을 취재하러 

북경공항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취재한 「북경 발 신 」은 

대만의 전역에 보도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이제 대만사 

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었던 시위는 이제 어디서나 쉽 

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퇴직공무원 

이나 해고근로자, 농부，그리고 반체제 

인사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주장 

을 서슴치 않고 행동으로 보이고 있 

다. 그런가 하면, 정치사회의 비관적 

인 출판물에 대해서는 거의 관용을 

베풀지 않던 검열당국도 이제 이상하 

리만큼 관대하여졌다고 한다. 이 처럼 

지금 대만에는 변화의 거센 물결이 

그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년 전만 하여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변화가 현실 

로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하여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중공의 기본정책과 최근의 

변화

중공의 기본정책은 1979년 7 월에 

개정된 헌법전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 

고 있다. 즉，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 

아래 계속 혁명을’ 견지하고，계급투쟁 . 

생산투쟁 • 과학실험의 3 대혁명노선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금세기내에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이 현 대 화된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것 

이 라고 한다.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중공의 제도적인 정비는 이른바 

12전대회 ( 1981. 9. 1〜 11 ) 에서 마 

무리되었다. 「12전대회」에서는 중 

공의 중요방침 및 정책 결정, 당규개 

정，중앙위원 선출에 따른 당헌개정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중공에는 과 

거이념 (紀 )보 다 는  실질적인 건 설 (專 ) 

을 중시 하여 온 그들의 이념과 목표 

를 위해 노선과 기구를 수정•개편하 

는 「제 2 의 창당」과 현대국가의 면 

모를 구축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 

른바 실용주의노선을 공식화하기에 이 

른 것이다.

이같은 실용주의의 등장은 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4 개현대화」 

만이 중국의 빈곤과 낙후, 그리고 독 

재주의적 잔재로부터 벗어나서 정치적 

으로는 민주를, 경제적으로는 번영과 

사회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실용주의의 총수인 등소평은 

「4 개현대화」를 적극추진하는 한편,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脫이데올로기화를 

내세워 서방측과의 관계개선에 전력하 

였고, 문화혁명기간 중 파탄에 빠졌던 

경제를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런 실용주의정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그간 폐쇄적인 중공사회 

가 서구선진국과 접촉하는 가운데 생활* 

의식 등 여러 면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 

고 있는가 하면, 경제개혁보다는 민주 

적인 정치개혁을 갈구하는 「캠퍼스 

엘리트집단」의 요구도 만만치 않았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는 지난해 12 월 

5 일 안휘성 合肥에 있는 과학기술대 

학 학생들의 시위를 들 수  있을 것 

이 다.

비록 현재 중공의 지도자들이 ①사 

회주의노선 ②인민민주專政 ③공산당의 

지도 ④마 르 크 스 ，레닌주의 및 모택동 

사상의 견지 등과 같은 「4 개항 기 

본원칙」을 준수한다고는 한다. 그러 

나 지난 백년이래 중국이 현대화작업 

에 실패한 중요한사사실 중의 하나가， 

서구의 기술•자본과 문화•정신을 분 

리한 이른바 「中道西器」논쟁에 불필



요한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한 데 있 

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그들이 

기억하는 한 이제 그들은 오늘날과 

같은 서방의 발전을 가능케 한 정 신  

기반을 완전 배제한 채 기술적인 도 

입만을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하여 정치제도의 민주개혁을 비 

롯해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원용하는 

등, 각종 자본주의 원리와 정신을 제 

한적이기는 하지만 허용 내지 채택하 

고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강국에 대 

한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중공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 

하 면 ，적어도 중공이 사회주의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하면 필요한 것 

만큼 서방제국과의 관계는 증대될 것 

이고, 그것은 중공 자체의 수정과 개 

혁이라는 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1949 년 모 

택동은 「一定要解放合■ 」(반드시 대 

만을 해방시켜야 한다)의 구호아래

대만문제를 무력에 의 한 「一個中國論」 

을 주장하여 왔다. 그 결과 1950- 

58년 金門島 포격으로 國 •共  간에는 

치열한 무력충돌이 있기도 했다. 그 

후에도 중공은 다른 나라와 외교관계 

를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만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대만은 

중국영토의 일 부 」임을 승인하는 공동 

성명을 요구함으로써 「一個中國論」을 

고수하였다.

그러 나 1981년 9 월 30일 섭검 영 

이 「중국통일에 관한 9개 방안」을 

제시한 이래 중공은 대만에 대한 평 

화공세 를 전개 하다가, 3 년 전 등소평 

은 「一國；!休 制 」案을 제 시하기 에 이 

르렀다. 이러한 통일방안에 관한 중 

공의 변 화는 자본주의 경 제 체 제 에 의 

한 「合薄의 奇積」을 이룩한 국부의 

성공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인식상의 

변화라 하겠다. 물론 이러한 중공의 

변화 이면에는 전략적인 계략이 없지 

는 않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이 제 

안의 전제로 국부는 중화민국이라는 

국호를 버려야 할 것이고，국방과 외 

교분야에서는 중공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는 있다. 

그러 나 이 미 국부가 이룩한 정치• 경 

제•군사적인 업적은 그들의 자주성을 

유지할 정도에 이르렀고 ，이 점에' 대 

해서는 중공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이 제시해 온 「還 鄕 」

C고향방문) 과 「會親」( 친지 상봉) • 

「三胞」(화 교 •대  만동포• 홍콩 마카오 

동 포 ) 들의 대륙투자문제를 국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 

간 그들이 굳혀 놓은 전력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 때문일 것이다.

F . 맺는 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를 종합 . 

검토할 때, 이는 과거 국민당정부가 

이데올로기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현실 

적인 방향으로의 정책적인 전환을 시 

도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러한 정책전환은 그들이 지난 30여 

년 간 쌓아올린 경제적인 「富 」와 

사회 • 정치적인 안정 기 조에 대 한 자부 

심과 자신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대만인의 해외투자에 대 

한 완화조치 , 군인 • 공무원 을 제 외 한 

모든 국민의 중공방문 허용，홍콩, 마 

카오의 자유로운 관광허용 등은 그간 

「一國그位:商]」라는 중공의 통일공세와 

대만 내부로부터의 민주화요구로 시달 

려 온 국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대만 

해협을 중심으로 한 두 체제의 우열 

을 직접보고 비교하라는 개방조치로 

풀이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 

러한 조치는 말할 것도 없이 체제적 

인 우월•성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근 

거하고 있다고 본다.

이번 두 기자의 중공취재만 하더라 

도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륙 

행을 감행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당국의 묵인 내지 

허 용하에 이 루어 진 정 치 적 의 미 를 지 

닌 계획된 취재로 봐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중공에 관한 뉴스는 서방 

통신들이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므로 

두 기자의 중공방문은 뉴스를 취재하 

러 간 것이 아니라, 동포들의 생활상 

을 「본토방문 허용조치」이전에 알리 

겠다는 본사의 방침에 따라 ■계획된



것이라는 동신문사 契豊山 사장의 설 

명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국민당정부는 과거 그들의 

대중공정책은 그 폭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三不政策이 대중공정책의 전 

부라면 전부였고, 랄이데올로기적인 국 

제 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반 공 」을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지금 국부는 

지 난 7 월 12일 발표된 「3 민주의 

통일중국」에 관한 성명에서 ①선전에 

서 행동으로 ②대만에서 대륙으로 ③ 

點과 線에서 全面이라는 3 개항의 절 

차와 방법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과거의 수세와 소극에서 공세와 적극 

이라는 정책적인 전환을 뜻한다고 하 

겠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대중공정 

책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말한다.

동시 에 사회 주의 체 제 를 기 본체 제 로 

유지하면서도 개방경제 정책을 통해 자

본주의적인 경영방식을 상당부분 원용 

하고 있는 중공도, 국부의 이같은 능 

동적인 공세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실 

리적인 접근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國• 共간의 관계는 예를 들면, 

대만의 기업체들이 노동집약적인 공장 

을 중공에 세우고 홍콩의 대리점을 

통해 경영하는 간접방식을 취할 것이 

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버네트와 훼어뱅크 두 교수가 제시한 

모델을 절충한 형태이기도 하다. 왜 

냐 하면, 이러한 관계개선만이 國 •共  

쌍방의 명분과 실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거대한 잠 

재력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4 개현대 

화 」의 길은 아직 요원한 중공과 지 

난 30 여 년 간 자본주의 경 제 체 제 하 

에서 착실하게 성장해 온 국부가, 실 

리와 명분을 조화시키는 그들 특유의 

공식적인 관계를 증진하여 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록집 : 8 7 년을 돌아보며

민족사적 분기점

서 흥 교

(중 령 , 공군사관학교)

〇 전환기의 시각

한 해를 보내면서, g 省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 '8  7년 은 '80 년대 를 가름하는

시기 인 동시에， '90 년대를 향한 신 

호이 기도 하다. 그것은, '80  년 제 5 

공화국의 출범이 한 시 대 를  마무리 

하는 역사적인 전환기의 성격을 부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

'80 년 초 국가적으로 매우 어 려운 

시기의 혼란과 진통을 보내고, 안정과 

성장을 향한 발전을 이룩해 온 오늘 

의 시점은 정녕 국운상승의 호기였 

으며, 민족사적 분기점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近年에 찾아볼 수 없었던,변

화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것은 좌경제력의 대두와 노사분규의 

파당이 높았고, 상승일로에 놓여있던 우 

리 경제는 다소 간의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또 한 ，정치적 민주화를 향하는 새로 

운 도전과 변화는 전환기를 더욱 표 

출시키고 있다.

지금부터 7 년 전 어려 웠던 '8  0 년 

의 상황을 지켜 본 상태에서, 금년의 

두더위와 함께 몰아닥친 태풍과 폭우 

는 가슴을 더욱 애타게 하고, 이어진 

노사분규의 논쟁은 사회, 경제적 침체 

와 혼란의 변혁기를 맞는 어려움을 

야기 시 켰다. '80 년의 진 통은 우리 

경제발전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만 

큼, 도매물가 42.3% , 소비자물가



32.2 %의 상승, 경제 성 장 - 5 。2 %，국 

제무역 수지 적 자 4 4 억불 등 3중고의 

시련과 함께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작 

물 생산의 감수현상，세계경기의 침체, 

보호무역주의 강화, 국제 원자재의 수 

급 불균형 등 제 5공화국 출범 당시 

의 상황은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안겨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토대 

위에서도 꾸준히, 5 공화국의 지속적 

성장으로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수준 

으로 진보되어갔다.

이런 가운데. 금년은 평화적 정부이 

양과 '8 8  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 

최를 불과 몇 개월 앞둔 이 시점에 

서, 변화기의 혼란과 발전을 위한 진 

통이 더욱 점증되고 있다.

〇 정치적 변화와 좌경세력의 

심각성

금년 하반'기는 평화적 정부아양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민주정 치 발전 

을 위한 진통이 여 • 야 합의 개헌과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가장 

을바르고 현명하게 선택해야 될

바로 이 시기는，우리 역사상 그 어 

느 때 보다 어렵고 중차대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려운 진통을 겪 

고 일어선 세계 속의 모범국으로 부 

상되어 왔고 또, 국가의 안정과 성숙 

된 사회발전이 가장 요구되는 시기에, 

안정된 번영이 요구된다. 그것은, 지 

금과 같은 전환가에 일부 좌경세력의 

등장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대다수 국 

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폭력과 선동의 

난무는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아 아닐 

수 없다.

특히, 불순 좌경세력에 대한 주요한 

대처가 요구되고, 또한 사상적으로 반 

공이념 무장에 투철한 국가관과 시국 

관을 확립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민족사적 책임을 다하고 국 

가안보의 확고한 기틀을 다져 놓아야 

한다. 이러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 

위에서 경제적 번영을 실현하는데 중 

단없는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선진대열에 진 

입할 수 있는 위치에서 만이 한국 

민의 우수성을 과시할 수 있다.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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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한 안정성장의 기초로 흑자경제를 

이룩하고, 과학기술의 비약적 인 발전으 

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여, 개인소 

득 3,000 불의 목표를 달성하고,세계 

10위권의 무역대 국으로 성 장하는 단 

계 에 놓여 있 다.

이러한 성장에 연관되는 국내적 문 

제는 바로 급진좌경세력의 대두와 그 

실체 가 심 각성 을 더해 가고, 과거 대학 

내의 의식화 내지 좌경화사상이 더욱 

고조되 어 친북괴 용공사상의 현 상이

크게 대두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반 국가적인 선동구 

호와 친북괴적 용공발언은 우리의 체 

제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발전의 가장 

위험한 사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좌경의식을 단호히 배제하 

지 않고는 결코 성공적인 정치,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러한 일련의 변화를 민주화 과정의 

시련으로 인식하고，인내와 슬기로 극 

복해 나가고 있 다.

특히 우리는 남과 북이 40 여년간 

대치되어 온 상 황에 서 , 북괴를 동조하 

는 행동이나 공산주의 사고방식은 결

코 자유민주주의와 도저히 결합될 수 

없는 사상이며, 결코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〇 노사분규와 학생소요

금년은 좌경세력에 대처하는 반공이 

념 무장의 시대적 요구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화의 열기 속에 학 

생들의 소요는,지난해에 이어 연속되 

어 오던 것이, 더욱 분출되어, 학생운 

동은 민주화의 욕구와 더불어, 정 치 • 

사회문제에 까지 태풍의 눈으로 등장 

되었다.

그것은, 혁명적인 변화의 추구와 불 

만의 발산이 노정되어，사회혼란을 더 

욱 가중시키게 되었다. 이처럼, 좌경 

세력의 대두는 우리의 정치적 안정과 

기반의 '혼란에서 더욱 편승된 분위기 

가 사회 곳곳에서 확산되었다.

그것은, 노사분규의 양상에서도 등장 

하여 순수한 경제발전과 성장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노사문제가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이러한 노 

사문제도, 근로자와 사용주 간의 원



만한 타협과 문제해결을 스스로 해야 

겠다는 반성의 기회를 제시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무분별한 욕구나 폭 

력난동, 파괴, 시위는 기업 뿐만 아니 

라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 

되 었다. 그것은, 학생들의 좌경의식과 

연계될 경우를 감안한다면, 국내적 위 

협은 바로 좌경의식화된 불순학생과 

근로자의 연계성으로 이어질 때 야 

기될 수 있는 현상을 상기한다면,국 

가안정과 발전을 위한 학생, 근로자 

계층에 대한 이념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국가발전을 향한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망된다.

정치 •경제 ■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내실있는 발전을 지향하는 데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〇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제 2 4 회 서울올림픽의 개최 는 세 계 

속의 한국이 경제에서의 성장 뿐만 

아니 라, 국력 에 대한 신장의 상징으 

로서, 표출되는 것이 바로 올림픽이 

라 할 수 있다.

을림픽 준비를 위 한 1 년 전의

준비는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부단 

한 전진은 세계인의 기대 속에 점진 

되어 가고 있다. 올림픽의 관심은 

특정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 

이 아니라, 총체적 역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세계인의 중인환시가 되고 있 

다.

여기에서 북괴의 끈질긴 방해책동 

이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올림픽은 오직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이 지금까지 을림픽 개최 

국의 당연한 권한으로 인식되어 왔지 

만, 북괴 는 을림픽 분산개 최 를 내세 우 

면서 끊임없이 방해책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 국제 을림픽위원화에서 제시 한

5 개종목 이상을 강요하고 있는 현상 

은, 을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의사보다도, 

서울을림픽을 방해하려는 술책이며, 북 

괴의 올림픽 요구가 허물어질 때는

결코 무사히 치룰 수 없고，또 을림 

픽의 성공적 개최를 좌시하지 않겠다

는 위협적인 언동은 올림픽에 참여할

의사조차 없을 뿐더러, 금강산맹을 이 

용한 수공작전의 위협 등은 우리의

43



을림픽을 방해하는 책략으로 밖에 이 

해 될 수 없다.

〇 평화적 정부이양의 실천

우리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하고* 민주발전을 달성하려는 노력 

이 강렬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평화 

적 정부이양의 실천은 민족적 과제이 

며,국민적 여망이다. 과거 헌정사에 

수차에 걸친 개헌논의와 민주발전을 

위한 노력이 그 시대마다 뼈아픈 성 

찰이 요구되어 왔던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여 • 야 합의에 의한 헌법 설정 

은 획기적인 발전이며, 민주화를 위한 

일진보이다. 이러한 합의개헌을 통한 

국민투표가 1〇월 27일 역사적으로 

실시되고, 이어 실시된 대통령선거와 

평 화적 정부이양을 지 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역사적 광경을 우리 국민 

은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 러한 역사적 전환기와 헌정사상평 

화적 정부 교체가 새로운 민주발전의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항상 반복되거나 정체되는 정치발 

전이 아니라, 선진국을 향한 정치적 안

정, 합의에 의한 정치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제시한 정치일정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온 국민이 화합 단결하 

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따야서, 우리 민주발전의 보람있는 

한해가 되고，헌정 역사에 빛나는 정 

치가 우리 손에 의해 실현되도록 다 

함에 노력 해 야 한다.

이러한 여 • 야 합의에 의한 정치일 

정의 순조로운 진행과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 그리고, 평화적인 정부이 

양의 실천으로 정치 •경제 • 사회 등 모 

든 분야의 발전을 달성하고, 제 2 4 회 

세계 을림픽을 개최 하는 영광된 나라，역 

사에 빛나는 업적을 세계 속에 과시 

하는 역사적 순간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북괴의 안보적 위협 

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번영된 통 

일;기반 조성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추호의 방심이 

나 헛점이 용납되지 않는 완벽한 영 

공방위태세 확립을 달성하는데, 그 일 

익을 다해 나가야 한다.



기획특집

초 계

어깨 양쪽편으로 곧게 열지어 있는 

활 주 로 등 (燈 )이  내어 달린다. 비행 

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대기로 오르는 

순간 야릇한 신비감이 몸을 감싸면서 

수없이 해온 「공중에 뜸 」을 또 다  

시 경험 한다.

오늘은 보름이다.

대낮같이 환하고 구름 한점없는 맑 

은 달밤이다. 맑은 우유빛 창호지같 

은 열은색을 띤 하늘과 언뜻 언뜻 

언저리가 들어나 보이는 산과 들, 그 

리고 평화로운 마을들, 그 사이를 구 

비돌아 지나는 강물들을 모두 포용

비 행

장 형 삼

〈 소령 제 3579 부대 >

하고 있는 대지를 구분하는 흰 선이

세상을 둘로 갈라 놓았다.

심야 전투초계비행

「라트모 스 」 산에서 죽음도 삶도 

아닌 영원한 잠에 빠져 사랑을 받아

주지 못하는 「엔 디 미 온 」 왕자를 홈 

모하며 밤이면 은빛마차를 타고 은빛 

가루를 잠들어 있는 온 세상에 뿌리 

며 밤 하늘을' 날아 다니며 땅에 사 

랑을 내리는 달 (月 )의  여신 「셀레 

네 」처 럼 , 하루를 마감하고 휴식 을 취 

하고 있는 대지 위를 우리는 날은다. 

침략자들의 음모의 발톱을 감시하며



영공수호의 소임을 안고 밤 하늘을 

달린다. 아늑한 류식과 평화를 보장 

하는 방패의 일익을 담당하며 그 위 

를 날으는 존재를 대지가 알아주든 

모르고 있든 우리는 그렇게 올 한 

해도 달려왔다. 저 대지 속에는 사 

랑하는 내 부모님이 잠들고 계실 것 

이다. 그리고 형제자매와 만나 보고 

싶은 친구들도 꿈길을 걷고 있을 것 

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배움을 주신 

은사님들도게시고 그 외 지금까지 살 

아오는 동안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작게 생 각하면 그분들의 안위 를 지 

금 이 순간 내가 지키고 있다는 뿌 

듯한 기쁨과 보람이 가슴 속을 번진 

다. 하늘에의 동경과 꿈을 가지고 

오늘까지 뛰어온 지난 날이 주마등처 

럼 머리를 스치고 지난다.

국민학교 시절 바로 옆에는 비행장 

이 있어 운동회날이면 축하선물을 비 

행 기 안에 서 던져 주곤하던 조종사 아 

저씨들을 막연-히 동경했었다. 조종사 

에의 꿈이 대학시절 첫 비행으로 현 

실로 이루어졌을 때 , 그리고 공군에

입대 후 가슴에 조종흉장을 달고 전 

투조종사로서의 길을 시작했을 때 ，그 

때의 보람과 성취감을 잊을 수 없다.

많은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비행 

훈련과 그동안 각종 전술전기의 연마 

를 위해 활주로 위에 그리고 하늘에 

뿌렸던 땀의 결실로 오늘 내가 사랑 

하는 모든 이들의 안위를 담당하는 

자랑스런 위치에 서 있지 않은가?

비상대기실로 갑자기 날아든 비상벨 

소리가 나른함이 엄습하는 오후의 정 

막을 일순간에 깨어버렸다. 거의 반 

사적인 행동 속에서 엔진의 시동, 활 

주와 이륙이 이루어졌다. 적기의 방 

향과 거리 정보를 통보하는 관제사의 

격앙된 목소리. 무장스위치를 켜고 

적기 방향쪽을 응시하면서 조종간을 

잡은 손에 힘을 가할 때 약간의 흥 

분이 몸을 감쌌다.

뭉게구름이 듬성듬성 떠 있는 수평 

선사이로 적 귀순기와 함께 후방에서 

추적하는 아군기를 육안으로 확인했다.

편대는 귀순기가 기지에 안착할 때 

까지 후방에 서의 엄호임 무를 수행 했 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심장의 고동



이 뱃속에서도 진동하는 것 같았고, 

이마 위로 땀이 흐르며 오금이 저려 

왔다.」

2 차대전시 프 랑 스 공군 「스피츠 파 

이어」 조종사였던 「크 로스 테흐만」 

의 전장에서 첫 적기 조우시의 감정 

이 었다. 비 록 귀 순기였지 만 공중에 서 

처음으로 적기를 확인한 순간ᄉ몸에서 

이는 약간의 흥분을 억누를 수 없었 

다. 전시가 되어 생사의 대결을 벌 

여야 할 숙명을 안고 적기를 만날 

때는 어떤 감정이 생길까?

자신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적 

과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땅에 

서 전술연구로 홀리는 땀과 하늘에서 

전기연마로 홀리는 땀은 그 자신감을 

보장해 줄 것이다.

지 금은 해 와 달을 천측( 天測 )하 고  

나침반을 수정하면서 창공을 날던「린 

드버그」시대가 아니라 이제 조종사는 

스위치를 돌리고 버튼을 누르고 컴퓨 

터의 숫자판을 두드려야만 한다. 기 

관포 하나만 장착하고 단순히 육안만 

으로 적기를 찾아 중세기사들의 결투

와 같은 낭만적인 전투를 해야만 했 

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누가 더 

정밀한 항법장치를 이용한 정확한 목 

표침투, 그리고 전자장비를 통한 적의 

기만, 정확한 목표에 폭탄투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 

다. 보다 우수한 레 이 다로 적 을 먼 

거리에서 탐색 추적하여 보다 장거리 

의 정밀한 미사일로 적기를 격파하느 

냐 하는 문제를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도 고도의 전자장비를 전 

술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마음의 행 

복은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스 

스로의 믿음을 기초로 하고 있듯이 

조종사의 행복은 전술연마를 통한 스 

스로에게 자신감을 부여하는 믿음을 

기초로 한다.

전투조종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잃 

지 않기 위해 전술전기 연마에 최선 

을 다해야 한다.

대 망의 '88 년은 조국의 번영 을 기 

약하는 올림픽개최와 반목의 시대를 

지나 화합과 단결의 약속된 희망의 

미래로 발돋음하는 역사적인 싯점이다.



이를 시기하는 북의 침략자들로부터 

모두의 여망인 약속된 미래를 굳게 

지키는 숭고한 소명을 다해야 한다.

후배세대에게 떳떳하기 위해 「가미 

가제 J 특공대 를 만들면서 까지 전 쟁 에 

최선을 다했다고 술회했던 「도오죠 

히데끼」의 말처럼 지금의 한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지금의 순간을 

조종사로서의 소명에 최선을 다함으로

써 훗날 후배세대의 조종사들에게 떳 

떳해야만 한다.

어 둠 속에 평 화로운 휴식 을 하고 

있는 조국의 산하를 지키는 공중 파 

수꾼으로서 어느 때보다 충일한 사명 

감으로 희 망의 '88 년을 맞이 하고자 

한다. 멀리 나란히 열지어 있는 활 

주로등이 시야에 들어왔다. 꿈속에 잠 

겨 있는 대 지로 귀환하기 위해 나는 줄력 

을 줄이 며 조종간을 서 서 히 앞으로 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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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집

남 방 지  강의 힘

은행나무의 노오란 잎이 가을의 정 

취를 만끽하게 하더니 벌써 찬 이슬 

이 겨울을 재촉하고 있다. 다사다난 

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것 

이 다.

을해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역 

사의 큰 획으로 남을 일들이 많았지 

만 우리의 병영 내에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 정신무장의 전력화와 극히 일 

부에서 일고 있는 좌경화 문제에 대 

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이념교육이 

활발히 행해진 한 해였다. 정묘년 막 

바지에서 조금은 엉뚱하지만 우리 정 

신 무장의 당위에 우리의 자 연 (기 후 )

천 기 화

(소령 교육사령부)

과 문화와를 연결해 보고 싶어진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연의 변하는 

오묘하고 조화롭다. 이 오묘하고 조 

화로운 변화는 우리들의 마음을 살찌 

게 하고 정신을 풍요롭게 한다. 우리 

는 흔히 우리들이 살고있는 땅을 삼 

천리 금수강산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삼천리 금수강산은 우리의 

찬란한 오천년 역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보내고 겨울채비를 하면서 올해도 우 

리의 자연은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과연 

기후적으로 볼 때  우리 나라는 가히



하늘의 은혜가 충만한 자연을 가졌다 

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지구라는 한 

정된 땅 위에 일년 내내 춤지도 않 

고 일년 내내 덥지도 않은 중위도 지 

방에 자리잡고 사계절의 변화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뚜렷하기 이를 데 없 

다.

봄에는 마르고 얼 었던 땅에 온갖 생 

물을 환생 시 키 고 그 생 물의 성 장 에

필요한 우기 ( 雨期 ) 를 거쳐 성장을 촉 

진하는 혹서기의 여름이 지나면 성장 

을 마무리하는 가을을 맞는다. 그리 

고 휴식의 겨울로 들어간다. 급격히 

변화하지도 않고 일년 내내 똑같은 기 

후가 지속되지도 않는다.

일년을 사등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온갖 생물들이 중분히 대비할 여유를 

주면서 변화시켜 나간다. 그러나 여 

름과 겨울은 얼마나 오묘한 상 극 (相  

强 )의  표현인가. 이 상극의 표현을 

연 출 (演 번 )하 는  우리의 기후는 강수 

C 降水 ) 에 있어서도 다양한 표현을 한 

다.

봄에 내리는 비는 얼어붙은 땅을달 

래는 보드라운 보슬비, 그 다음엔 풍

년을 약속하는 연중 정확한 시기에 

오는 장마비, 여름엔 후끈히 달아오른 

땅을 식혀주는 짧은 시간의 소낙비， 

가을엔 아주 적은 양의 가랑비, 그리 

고 겨울에는 온 산천을 채색하는 함 

박눈, 어디 그뿐이겠는가, 언비, 얼비， 

우박, 싸락눈 등 지구상에 내리는 온 

갖 종류의 강수가 다 선을 보이고 

지나간다. 사계절의 뚜렷함은 기온의 

격 차 (隔 差 )도  뚜렷하게 하여 한 지 

역에 있으면서도 비키니를 입는가 하 

면 밍크코트도 입을 수가 있다.

강수가 다양하고 기온의 차가 뚜렷 

한데 한반도를 스쳐 가는 바람인들 

어찌 다양하지 않겠는가. 여름엔 태 

평양의 습한 바람, 겨울엔 시베리아의 

건조한 바람, 봄 가을엔 오호츠크해와 

중국 강남의 바람이 우리 한반도를 

스쳐간다. 이렇듯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와 다양한 기후인자(氣候因子)는 

우리들의 조상이 한반도에 농경사회로 

정착해 살아오는 동안 찬란한 문화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왜냐하면 약속된 시기의 뚜렷한 기 

후변화는 첫째, 모든 사람들을 부지런



히 일하도록 만들어 오늘날까지 세게 

에서 인정해 주는 근 면 성 (■헬 tt) 이 

강한 민족이 되게 하였다. 사시사철 

열매가 풍족해 마냥 놀고 먹어도 되 

는 열대 지방이나 일년 내내 추위에 

시달리며 언제라도 밖에 나가 고기를 

잡아도 되는 형편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 부지런히 씨뿌리고 가꾸고 거두 

어 들이지 않으면 안 되 는  기후의 

순 환 에  적응하려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둘째로 날씨 형태의 다양함은 생활 

양태( 生活樣態) 의 다양함을 요구하게 

마련이다. 의식주의 형태가 다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 

했듯이 한 사람이 일년 동안 바꿔 

입어야 할 옷의 종류가 많아야 하는 

가 하면 밥을 담는 그릇조차 사기와 

놋그릇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 곳에 시원한 정 자 (事 子 )도  지 

어야 하고 따뜻한 온돌방에서도 살아 

야 한다. 또한 음식은 얼마나 다양 

한가. 곰곰히 따져 생각해 보면 철 

따라 상에 오르는 음식의 종류와 요 

리의 다양함은 가히 세계에서 으뜸이

라 하여도 과한 밀이 아닐 것이다. 의 

식주의 다양함에서 생활도구 (生 活 道  

具 )의  다양함은 또한 당연하다.

세째로 끊임없는 날씨의 변화와 이 

에 따른 다양한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감정을 다양하게 고무시키며 풍부하게 

하기 마련이다. 변화는 많지만 뚜렷 

하여 순 환 (德 環 )의  주기가 분명한 

기후와 정착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풍부한 감성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 

룩한 우리 조상들의 성정 ( 性 情 ) 은  

해양민족처럼 거세거나 가볍지 않으며 

대륙민족 처럼 둔하지도 않고 은근과 

끈기가 있으며 평화를 사랑하고 창조 

성이 강한 문화민족이 될만큼 훌륭하 

게 가꾸어 질 수 있었다.

이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찬란한 문 

화를 가꿀 줄 아는 우리 민족은 숱 

한 외세의 침략을 어느 때는 슬기롭 

게 극복하고 어느 때는 분연히 일어 

나서 항거하여 국난을 극복해 왔다. 

근대에 와서 불행히도 국토의 반이 

붉은 무리에 점령당하여 분단되더니 

그 붉은 무리들은 침략하여 동족상잔 

( 同族相 殘 ) 을 일으키 기 까지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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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맨주먹으로 나라를 지킨 우리 

국군은 이제 어느덧 성년이 되어 발 

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과시했듯이 무기와 장 

비면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했지만 올 

해 한해 동안 정신전력 또한 굳건히 

다져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편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에 좌 

경화 세력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념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장병들 

에게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2 차대 전의 명 장 롬멜이 “ 무기는 변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전투에 이기기 위해 

서는 무기를 치지말고 적군의 인간정 

신을 쳐 라.” 또 “ 전쟁은 무기 로서 

싸워질지 모르나 인간에 의하여 승리 

된다. 승리를 얻는 것은 지휘하는 자 

와 따르는 자의 정신이 다..’’ 라고 말했 

듯이 과학무기(科 學 武 器 )가  아무리 

발전해도 정신전 력 ( 精神戰方 )은  그에 

못지않게 현대에도 그 중요성이 인식 

되고 있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하늘의 은혜가 

가득한 이 땅에 찬란한 정신문화를

키워온 우리의 훌륭한 민족성은 현금 

의 국방정신에도 이어져 모든 장병이 

정신무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느 

때보다도 정신전력을 굳게 다져야겠다. 

원래 강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의 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듯 적을 대 

함에 있어 무형의 정신전력은 매우 

중요한 전투력이 되는 것이다. 무작 

정 싸울 준비만 하고 있는 호전적 

( 好戰的 )이 고  투쟁적 ( _爭 的  )인  

북쪽의 군대와는 힘의 차원이 다른 

것이 다.

시대적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힘의 

차원을 이야기 하자면 중 용 (中 唐 )에  

기 록된 공자의 남방지 강 (南 方 之 强  ) 

북 방지 강 ( 北方之强 )을  생 각나게 한다. 

공자의 제자 자 로 (子 路 )가  공자에게 

“ 강함이 무엇 입 니 까 ? ” 하고 물었다. 

공자가 답하기 를 “ 남방의 강함인 가 북 

방의 강함인가 그렇지 않으면 너의 

戰 강함인가 너그럽고 부드러움으로 가르 

치고 무도한 짓에도 앙갚음하지 아니 

함은 남방의 강함이니 군자가 그렇게 

처신한다. 창검과 갑주 ( 甲胃 ) 를 깔 

고 죽어도 한하지 아니함은 북방의



강함이니 강 폭 ( 强 暴 ) 한  자가 그렇 

게 처신한다.

그러 므로 군자는 화 ( 和 )  하면 서 도 

흐르지 아니하니 강하도다. 그 꿋꿋 

함이 여 , 중 ( 中 )에 서서 기울지 아니 

하니 강하도다 그 꿋꿋함이여，나라에 

도가 있어 입 신 (立 身 )하 게  되어도 

궁색했던 때의 마음가짐을 변치않나니 

강하도다 그 꿋꿋함이여 나라에 도가 

없어 죽게 되더라도 지 조 ( 志 操 ) 를  

변치 않나니 강하도다 그 꿋꿋함이 여.’’ 

라고 하였다. 정 의 ( 正義)의 여하에 

도 불구하고 분별없이 날뛰며 싸우려 

고만 하는 강함은 북방지강이며 유연 

한 자세로 지혜의 소중함을 간직한 

정의의 강함이 곧 남방지강이다.

중용의 해설에서 남방지강의 배경을 

문화가 발달된 곳으로 삼은데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남방지강 북방지강의 

의미가 군자의 도의적 강함을 설명하 

는데 쓰여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함 

의 의미를 정신적인 면에서 새길 수 

있는 것이다. 군대의 진정한 강함이 

란 정신전력의 절대적 우위에서만 가 

능한 것이며 그러한 면에서 볼때 을 

해 한해 병영에서의 정신전력강화야 

말로 북쪽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힘 

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정묘년 한 해를 보내면서 북쪽과 우 

리의 국 력 차 (國 方 差 )가  갈수록 커지 

고 국방력 또한 무기와 장비의 발전 

못지 않게 정신무장으로 탄탄히 다져 

진다면 통일로 가는 조국의 앞날은 

우리의 높고 푸른 가을하늘 처럼 밝 

은 미래가 약속 되어질 것이라고 다 

짐해 본다



정신 전력 연구 논문

被我思想戰 

戰刀倍養

過程比輸

8 7 년도 공모 최 우수작

〈편집자 주 〉

金 幸 哲

〈대위 제 5718 부대〉

I . 序 說

한 a 家가 어떤 人間을 育成할 것 

인가의 問題는 그 나라의 h 家目標와 

政治理念, 그리고 經濟的 與件 등 ，삶 

의 理想과 條件에 의해 決定된다.

光復 40年, 同時에 分所 4 0 年이

흘러버 린 지금, 그동안 南北韓은 각기 

相異한 理念과 休制原理에 立脚하여 

M 質:化된 ■ 足 탄 會 _ : ■ 절 를  호출시켜 

왔고 이에 相應하는 意識構造의 雨極 

的 深化現象도 治瘡될 수 없는 伏態 

에 이르렀음을 ;否• 할 수 없다.

이러한 意識構造의 異質化 現象은 

分 新 以後 南과 北이, 그들의 後繼世 

代들을 어떠한 人間으로 育成할 것인 

가의 理念, 혹은 方法上의 괴리로 인 

해 그 異質化가 더욱 深化되어 왔음 

은 周知의 사실이다.

실제로 北韓은 韓半島가 分所되면서 

「온 社會를 붉은 思想으로 一色化」 

하려는 策略을 그들의 「人間 改造, 

흑은 育成」의 政策에서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냈던 것이다. 그 일례로， 

우선 北韓은 우리말의 改造를 통해 

北韓땅의 同族을 「好戰的 思想意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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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人 民 」으로 改造하였다. 北韓은 

각종 新聞, 放送» 會議，그리고 敎育은 

물론, 0 常生活의 모든 領域의 用語들
舊

을 戰關的 用語로 일관시켰는가 하면， 

北韓땅 全域을 마치 戰場을 방불케 하는 

原色的인 標語들로 물들여 놓고 있다. 理 

念的으로나 思想的，그리고 現美 現存的 

인 모든 領域에 걸친 南과 北의 대치상 

태는,그 대치상태 자체로 인해 ■ 代  

들의 意識構造의 雨分化가 더욱 深化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이른바 思想戰의 戰刀으 

로 表現될 수 있는 이 後經世代들의 意識 

構造는，이 들 이 「일단 有事時」 흑 은 「現 

存戰刀」의 美休들이라는 점에서 그 雨 

極化 現伏은 더욱 간과할 수 없는 

重要性을 지니는 것이다.

哲人 「플라톤(BC 4 2 7 〜 3 4 7 )」이 

說破한 바 있듯이 어떤 H 家를 원하 

면 그에 알맞는 敎育을 美施하여 야 

한다. 이렇게 볼 때 北韓 共産集回 

에 의해 統制, 支配받아 온 北韓 後 

雜世代들의 意識構造나 fffi値觀，思考方 

式과 行動樣式, 그리고 나아가 그릇된 

封南韓觀 등, 그들의 思想戰의 戰方이 

라 할 수 있는 모든 革命的•好戰的

思想意識들은 모두가 과거 40 여년간 

北韓共産集面이 美施해 온 敎育의 所 

産이라 할 수 있다.

그 反面에 南韓이 그들의 後織世代， 

즉 오늘날의 40代 이 하의 젊은 世 

代들에게 美施해 온 敎育은，아니 分 

所射特伏態에서 塔養해 온 思想戰의 

戰方이라는 것은 北韓에 비해 그 理 

念과 方向 자체를 달리해 왔고，敎育 

또한 思想戰 戰方塔養의 方使이라기 

보다는 「私益人間」의 敎育理含에「고 

스란히」 充美해 왔던 바, 北韓이 敎 

育의 모든 것을 政治思想 戰方化 해 

왔음에 비추어 다소 弱한 戰方을 보 

유하고 있지나 않을까 憂慮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흐 에서는 현재 모든 

領域에 걸쳐 대치상태에 있는 南北韓 

쌍방간의 諸 戰刀要素 中, 思想戰 戰 

方에 대해서 그 根幹이 되는 理論의 

背景과 敎育理念 및 政策上의 差異를 

分折함과 동시에 思想戰 戰方의 塔養 

過程을 相互 比鼓 검토해 봄으로써, 

비록 無形的 戰方要素이기는 하나, 思 

想戰 戰方에 있어 波我의 差를 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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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分折해 보고，아울러 思想戰의 勝 

利를 위한 方使은 무엇인가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표. 戰刀要素 形成의 理論的 背景 

1. 序

思想戰의 戰方分折에 앞서서 우선 

검토해야 할 문제는 戰方의 主要素인 

40代 이하 世代, 즉, 美際 戰刀世代 

들이 갖추고 있는 意識의 背景부터를 

알아 보아야 할 必要性이 있다. 왜 

냐 하면 意識構造를 形成시켜준 背景 

이라 할 수 있는 歷史的 經驗과 文 

化的 環境, 흑은 政策的 要求 등의 

美伏을 보지 않고서는, 이들 후계世代 

들의 意識 雨分化 現象의 맥을 추측 

하기 가 不可能하기 때 문이 다.

周知의 사실이다시피 오늘날의 南과 

北의 경쟁성과 敵射性，그리고 相强性 

과 排除性은 旣成世代에서보다 分新 

이후 출생한 두 後雜世代, 즉, 실제 

戰方世代에서 더욱 첨예화되어 나타나 

고 있다. 그것은 이들 실제 戰方世 

代가 겪어온 歷史的 經驗과 文化的 

背景이 그 출발에서 부터가 異質的이

고 相强的인 性格의 것이었다는 데서 

나온 歷史的 産物로 볼 수 밖에 없 

다.

南과 北의 두 世代의 ' 成長過程을 

비교해 보면，한편이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 休制 속에서 태어나서 개방 

되고 인간적인 民主敎育에 의해 「成 

熟 」된 世代라면, 다른 한편은 人民民 

主主義와 社會主義, 共産主義 속에서 

태어나서 폐쇄체제 속에서 非人間的인 

偶像敎育에 의해 「錄 造 」된 世代이다.

이런 面에서 이들 두 실제 戰方世 

代들은 그 출발부터가 서로 간에 공 

통점이 완전히 排除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旣成世代와는 달리 이들 두 世 

代는 民族文化의 共通性을 전혀 共有 

하지 못한 데다가 각기 相反된 政治 

社會化 過程에 의해 成長된 世代인 

것이다. 게다가 北韓은 그동안 이들 

世代들로 하여금 韓■社會伏況을 程造 

하고 51曲시키기 위한 선전선동과 政 

治敎育을 極大化시켜왔기 때문에 北韓 

의 美際 戰方世代들의 封南觀은 現美 

과는 크게 빗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들 두 世代 간 

의 意識을 형성한 主要素로， 被動的 

要素로서 文化的 背景과 歷史的 程驗 

이 作用했다면，能動的인 要素로서 그 

들을 「成 長 」시키고 「錄 造 」해 낸 

것은 바로 「敎育」이라는 점을 認識 

하지 않을 수 없다.

원래 「敎育」이란 그 語源에 나타 

나는 바와 같이 개인의 素質 또는 

잠재 력을 게 발하여 向 上 • 發展시 킴 을 

말한다. 효쯤의 「Education」은 

라틴語의 「Educare」에 語源을 두고 

있는 바, 이는 「끄집어낸다」는 뜻이 

다. 즉, 人間의 素質 또는 潛在方을 

啓發한다는 意味를 함축하고 있다. 그 

러나 北韓集回은 모든 共産 a 家들이 

그랬던 것처럼 「敎 育 」의 원래 意 

味나 § 標와는 상관없이 敎育을 완전 

히 政治에 예속시켜 그들의 後織世代 

들로 하여금 완전한 共産主義式 人間 

型으로 ■造하는데 敎育 전부를 役入 

시켜 왔다. 한 마디로 北韓에 있어 

서의 敎育이란 단지 그들의 「戰刀世 

代 」들에 대한 思想戰 戰方增臺의 한 

수단에 불과해 있음으로써，南韓의 敎

育과는 그 根本■的에서부터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 章에서는 이처럼 ，民想戰 

의 戰方形成에 決定的 役割과 背景이 

되고 있는 「敎育」의 문제에 대해서 

그 理念과 政策을 中心으로 南과 北

을 比鼓해 보기로 한다.

2 .  北韓의 社會主義 敎育

가. 共産主義 敎育觀

南韓을 비롯한 대부분의 民主社會의 

敎育이 바람직한 人間形成을 추구하는 

데 反하여 共産社會의 敎育은 그들의 

政治的 要求에 대응한 「새로운 形態 

의 人間 改 造 」에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共産主義라는 

것은 곧 「마 르 크 스 -레 닌 」主義를 의 

미하는데 北韓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 

다. 北韓은 1972 年 12月 2 7 日 最 

高人民會議 第 5 期 1次會議에서 「社 

會主義 憲法」을 채택하였다. 이 憲 

法 第 4 條에서 그들은 「마르크스• 레 

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한 黨의 主 

休思想을 自己活數의 指針으로 삼는다！고 

明確히 規定함과 동시에，黨 規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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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文에서도 「金B成에 의해 創建된

主休形의 革命的 마 르 크 스  레닌主義 

黨 」이라고 하여, 마 르 크 스  레닌主義가 

北韓의 根本的 指導理念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敎育現況을 分 

折 提 하 기  위해서는 먼저 共産主義 

敎育觀을 알아 볼 必要가 있다. 왜 

냐 하면 바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北韓共産集因은 마 르 크 스  레닌의 

共産主義 理念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敎育의 + 경우도 크게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共産主義 者들의 一 

般的인 敎育觀은 어떤 것이며，그리고 

그들은 敎育의 ■標를 어디에 두고 있

共産主義者들에게 있어서 敎育은「階 

級關爭의 수 단 」 또는 「道 具 」이 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敎育者는 

「職業的 革命家」 또는 「政治的 宣 

法 •m動 員 」으로 간주되 며，孝校는 共 

産主義 理論과 그 法播의 先導機開으 

로 定義된다. 이러한 敎育觀에 立脚

해서 敎育의 目標를 마르크스 레닌主 

義에 基磁한 共産主義 社會建設과 나 

아가 世界革命에 必要한 人材를 養成

하는데 두고 있다.

共産主義者들의 이러한 敎育§ 標는 

前述한 바 있는 敎育 原來의 ■的에 

서 크게 벗어 나 있음을 否定할 수 없 

다.

敎育의 原來的 s的에도 불구하고 

共産主義者들은, 단지 敎育을 政治敎化 

의 한 수단으로 삼고 있을 뿐이고, 

이는 레닌이 「政治에서 分離된 敎育 

은 無 用 하 다 」라며 敎育의 s標 를 「私 

有財産的 心理와 民族主義的 • 宗敎的 

기타 낡은 先入觀으로부터 解放된 先 

進人間의 養 成 」이라고 한 말이 단적 

으로 SE 明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共産主義者들의 敎育觀에 

다가 한 술 더 떠서 「革命性」 을 

더욱 령II하고 있는 것이 바로 匕1$ 

集因의 敎育觀이다. 그 具休的인 例

를 보면, 그들은 敎育을 「思 想•文化 

敎養의 武 器 」, 敎育機閉은 「思想革命 

을 逐行하는 기본수단, 또는 主要한

武 器 」로, 또 敎育者, 즉, 敎員은 「後 

代들을 革命의 端承者, 共産主義者로 

키우는 職業的 革命家」로 規定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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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敎育機開을 思想革命을 逐行 

하 는 「기본수단」 또 는 「중요한 임을 

공언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敎 

育이 政治의 수단，또는 道具로 전락 

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 

으며 이로 짐작해 볼 때 北韓의「現 

存 戰方世代」들에 대한 北韓集回의 

思想戰方化가 얼마나 그 根本에서부터 

치밀하고 强刀하게 推進되어 왔는가를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아다.

나. 敎育理念 및 目標

北韓의 敎育理念은 그들이 지난 1972 

年 最高人民會議 第 5 期 1次 會議에 

서 채택한, 소위， 「社會主義 憲法] 第 

39條에 明示된 것이 最高理念이 되 

고 있다. 同 條項은 「固家는 社會 

主義 敎育字의 原理를 具現하여，後代 

들을 표■■■와 乂■民;을 혹하여 ■하는 

堅決한 革命家로 知 •德 •  休를 갖춘 

共産主義的 새 人間으로 키운다 」 고 

規定하여，그들의 敎育理念이 「社會主 

義 敎育字의 原理 구 현 」에 있고，敎 

育目標가 「共産主義的 새 人間育成」 

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北

韓의 敎育理念과 S 標를 좀 더 具休 

的으로 抵提하기 위해서는 「社會主義 

敎育字의 原理」가 무엇인가를 分折하 

고，이어 서 「共産主義的 새 人 間 」이 

란 어떤 것인가를 提해 봐야 할 것 

이다.

C1) 社會主義 敎育字의 原理 

北韓의 “ 社會主義 敎育字의 原理” 

^  19 6 8 ^  3 ^  14 日，rd匕H  wm
部門 일꾼들( 즉 교 사 들 )」앞에서 金 

H 成이 한 演說 「字生들을 社會主義, 

共産主義 建設의 참된 後備隊로 敎育 

敎養하자」가 基本發想이 되 어 1969 

年 12月 「黨 全員會議 技大會議敎 

示 」로서 完成된 것 인데，이 는 마르크 

스 레닌의 思想에 金0 成의 思想을 

가미 한 것으로, 그들은 「마르크스 레 

닌主義를 創造的으로 適用한 것 」이라 

자칭하고 있다.

1975 年에 평 양의 敎育國書出版社가 

내놓은 「社會主義 敎育字」은 모두

11 장 29절로 편성되어 있는데，第 1 

를에 「술hbk 동지께서 iy 밝하신 y： 

會主義 敎育字은 主休時代의 혔動階級 

의 革命的 孝說이며，完成된 共産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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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革命人材 育成의 科孝的 孝說이대 

라고 하여, 金S成이 强調하는 黨의

pf—思想과 主休思想을 敎育字과 결부 

시켜, 主休思想이 곧 敎育理念임을 暗 

동하고 있다.

또한 同章 第 2 節에는 「 社會主義 

敎育字의 基本原理는 사람들을 革命과 

建設의 대열에 主人답게 參加할 수 있 

는 思想과 건장한 休刀을 지닌 믿음 

직한 革命人材로 키우는 것이며, 여기 

에서 思想敎育에 先次性을 부여하고， 

사람들을 革命化，혔動階級化하는 事業 

을 첫 자리에 놓을 것을 한다」 

라고 하여 思•想敎育을 그들의 敎育中 

에서 가장 重要한 것으로 强調해 놓 

고 있다.

C2) 共産主義的 새 人間

그러면 北韓共産集因이 追求하는 敎 

育의 目標로서 「共産主義的 새 人間」 

의 育成이란 具休的으로 어떤 人間의 

WBS[을 륭않하는 것인가를 요相:해 보 

지 않을 수 없다.

—移:6향 출당에서 「용호초_65 새

人 間 」이란 ① 革命化 ② 혔動階級化 

③ 共産主義化된 人間으로 볼 수 있

다. 그런데 이들 用語가 使用되기 

시작한 1 960年代 後半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北韓에 서는 이 들 用語가 

수없이 反復되어 使用되고 있으나，쓰 

일 때마다 그 內容의 差異가 있고 

모호하여 그 槪念을 征提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用語가 무엇을 意味하는 

가를 알아 보기 위해 「社會主義 敎 

育孝에 封하여」( 북한노동당 출판사, 

1973)를  텍 스트로 調査한 內容을整 

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共産主義는 놀고 먹는 社會가 

아니므로 혔動을 사랑하며 이에 自賃: 

⑪으로 총최하는 乂O  •

② 個人主義, 낡은 思想，資本主義 

思想을 철저히 뿌리뽑고 金H成 • 一  

思想으로 武裝된 人間。

③ S己個人의 利益을 돌보지 않 

고 오직 社會 全休를 위해서만 일하 

는 人間.

④ 共産主義의 勝利를 確信하고 

어떤 역경에서도 革命的 樂觀主義를 

갖는 人間.

이 상의 4 가지 條件을 갖춘 人間이 

란 어 떤  人間인가? 人間의 本性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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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의 最小限의 敢求마저도 억제된, 

다시 말하면 개인의 모든 것이 採殺 

되고 희생된 人間이 다름아닌 「共産 

主義的 새 人 間 」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北 

韓의 敎育理念과 S 標가 設定된 背景 

과 根本S 的을 抵提하기란 어렵지 않 

다. 그들은 우선 完壁한 服從 만이 

存在하는 全休主義的 共産主義의 建設 

과 南朝鮮 革命課業의 完逐를 위해 

철저한 思想的 人間育成에 그들의 온 

敎育을 集中시키고 있으며 敎育의 存 

在理由마저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못 

박고 있는 것이다.

다. 敎育政策

오늘날 北韓에서 長期 敎育政策을 

제시하고 敎育의 線合指針書로 되어 

있는 것은 1977 年 9 月 5 B에 制 

定 公布된 「社會主義 敎育에 관한 

테제」이 다. 따라서 現在 北韓敎育의 

모든 것은 이에 의해서 統制•規制되 

고 있는 바, 北韓에서는 이 「테 제 」 

에 의한 敎育을 以前과 구별짓기 위 

해서 특히 「천:■•主̂ ■  」이 라 부

르고 있다.

「社會主義 敎育J의 背景을 우선 

살펴 보면, 北韓에서는 8 .1 5  解放 직 

후 여타의 모든 分野에서 蘇耕式을 

모방했듯이 敎育分野에서도 「소비에트 

敎育字」을 直導入하여 敎育에 適用했 

다. 그러다가 1960 年 代 에 는 「소비 

에트 敎育字에 대한 反授과 함께 復 

古的인 마르크스 레닌의 敎育理念으로 

되돌아가기도 했는데 , .그러 던 中 1 97〇 

年代 以後에는 소위 北韓版 「社會主 

義 敎育字」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를 理論的 基確로 하여 마침내 「社 

會主義 敎育에 관한 테 제 」를 制 定 • 

요전하여 납匕짧 혔불의 ffl—化를 이 루 

게 되었다.

이처럼 北韓의 敎育理論과 政策은 

各 時期의 必要에 따라 변천과정을 

거쳐 왔으나 이들 ®  몸대 一'■해서 

麥하지 않는 것이 있는 바， 그것은 

첫 째 ,「敎育에서 政治 思想敎育의 最 

優 先 」 두번째로 「敎育과 全 朝鮮革 

命과의 不分離」이 다.

이것으로 볼 때, 北韓의 現存 戰方 

世代들에 대한 思想敎育이 어느 정도 

인가, 또 그 戰刀化 정도가 어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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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이겠는가를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면서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그 침爲

않을 것이다.

北韓 敎育政策의 指針이 되고 있는 

「社會主義 敎育에 관한 테 제 」는 5 

個章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마디로 그간 金 H 成이 敎育問題와 관 

련하여 行한 演說과 敎示, 그리고 命 

令을 일정한 틀에 맞추어 再構成한 

것이다. 이 테제에 나타나 있는 敎 

育政策의 基本方向을 간추려 보면 다 

음과 같다.

즉, 敎育理念과 S標는 앞에서 言及 

한대로 北韓 住民을 革命化，혔動階級 

化, 共産化하여 「共産主義的 새 人間」 

을 育成하는데 두고 있으며 이를 美 

親에 옮기기 위해 堅持해야 할 原則 

으로서 ① 「黨性，혔動階級性의 具現」 

② 「主休의 樹 立 」 ③ 「敎育과 革

命美親의 結 合 」 ④ 「社會主義 a 家 

의 敎育事業에 대한 紀織, 進行, 責任」 

을 하고 있다.

厂 테제 以 前 」의 惑:w 政策과 또紋할 

때 同테제에 나타나 있는 敎育政策上 

의 特質을 分折해 보면, 첫째，政治思 

想敎育을 여타의 敎育보다 最優先視하

性을 强調하고 있다는 魚, 둘째, 敎育 

理念과 g標，敎育의 內容과 方法, 敎 

育制度 등 敎育의 모든 것을 具休的 

으로 規定하여 劃一化함으로써, 個人, 

또는 地域, 그리고 字校別로 發生할 

수 있는 • 「差 異 」의 可能性을 완전히 

排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北韓땅 全域에서 美施되는 모든 敎育 

을 「一致된 思想戰刀」의 方向으로 

集中시키고 있는 것이다.

3 ,  南韓의 敎育理念

이상에서 分折해 본, 北韓의 살벌 

하고 ■的 위주 뿐인 敎育과는 달리: 

南韓의 敎育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人間形成」을 追求하는 敎育 本來의 

使命에 充美해 있다.

南韓의 敎育은 1968年 12月 5 S 
에 制定• 公布된 「■民敎育憲章」 精 

神을 基本理念으로 하고, 그 理念을 生 

活化하여 H 家發展과 民族中與에 이바 

지하는 훌륭한 人間을 기르는 것을 

基本0 標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個 

人의 能方과 創意方을 最高度로 仲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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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하는 「全人敎育」을 政策課題로 

하고 있다.

敎育政策의 方向에 있어서도 南韓은， 

_ 民敎育憲章에 明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創造의 힘과 開按의 淸 神 」을 

함양하며 「명랑하고 따뜻한 儀同精神」 

을 塔養하고 「스스로 H 家建設에 參 

與하고 奉仕하는 H 民情神」의 高揚에 

그 方向을 두고 있다. 이를 理念과 

原理，政策의 項■別로 상술하면 다음 

과 같다.

가. 敎育理念 : 南韓의 敎育理念

은 個人의 發展을 이룩하여 國家發展 

및 人類平和에 공헌하는 私益人間을 

養成하는데 두고 있다.

나. 敎育의 基本■標 : @律性

및 民族主休性의 確立과 民族中興敎育 

및 萬民의 敎育機會 技大 등을 目標 

로 하고 있다.

다. 敎育原理 및 政策 : 南韓의

敎育原理는 多樣하고 創意的인 S治와 

H 民敎育憲章 ■念의 具現，그리고 敎 

師, 父母, 孝生의 a 發的 參與 및 個 

別化의 原理에 있다. 또 敎育政策의 

根本은 H 民倫理敎育을 통한 人間像의

形成과 科字技術敎育의 振興, 균형있는 

敎育, 敎育風土의 개선 등을 그 根本 

政策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南韓은 特히 第 5 共和 ■  

출범 이후 「새世代」에 대해서 이데 

올로기 敎育과，m — 後經世代로서의 

主人다운 자세의 確立에 敎育의 重 

成을 두고 있는 것이 思想戰方의 

形成에 寄與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이는 敎育의 전부를 投入하 

고 있는 北에 比해 매우 미미한 

것일 수 밖에 없다.

4 . 結

思想戰의 戰刀은 他 戰方과 여 

러 가지 根本的인 差異를 갖는다. .

各種 武器, 裝備, 兵方 등이 有形的 

戰方인데 比해 思想戰의 戰方은 周知 

의 사실이 다시피 無形的 戰方이다.

有形的 諸 戰刀의 强化를 위해서 

必要한 것이 「금 전 」 혹은 「經 濟 」

라 한다면，無形戰方인 思想戰 戰方의 

塔養을 위해 必要한 것은 오직 「敎 

育_] 밖에 없다. 따라서 南北韓이 思想戰 

戰方塔養過程을 硏究하기 爲해서는 그 根 

本인 敎育을 살피지 않을수 없는 것이 다.



美際로 北韓은 그들의 H休를 「人 

民民主主義 共和a 」이라 하여 「民主 

主義」임을 표방하고 있듯이, 敎育에 

있어서도 표방하고 있는 一般原理는 

民主社會와 똑같은 知育，休育，德育이 

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敎育理念과 ■標가 다름으로 해서 그 

內容 또한 크게 다를 수 밖에 없다.

南에서의 知育이 莫理探究 혹은 基 

本素養 塔養이 라면，北의 그것은 오직 

共産主義 原理 原則의 習得이며, 德育 

또한 南의 것이 情錯淨化와 건전한 

道德，倫理, H 家觀의 定立에 있다면， 

北은 共産主義的 道德 品性과 社會主 

義的 愛S 精神에 立脚한 革命關士의 

精神을 부각시키고 있을 뿐이며, 뿐만 

아니라 休育에 있어서까지，南韓이 個 

人生活과 社會生活을 보람있게 當爲해 

나갈 수 있는 健康과 休刀塔養에 重 

魚을 두는 反面，北은 固防休育을 위 

주로 軍事方 增强에 중점을 두는 등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內容으 

로 모든 敎育을 集中시키고 있는 것 

이다. 以上에서 南北韓의 敎育理念과 目 

標를 比紋 分_  본 結果는 重言이 必 

要없을 만큼 그 差異가 分明하다. 한마디

로 南이 敎育本來의 理念과 g 標에 매우 

充美해 있으면서 思想戰 戰方塔養을 위해 

敎育을 잠깐씩 「借用」하고 있다면, 北 

은 敎育을 그들의 思想戰 戰方化에 완 

전히 「專用」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世. 思想戰 戰刀括養過程 比紋

어마어마한 武器와 最新銳 突端 裝 

備로 치르는 것이 바로 現代戰일 것 

으로 생각되지만, 모든 B 家가 아직도 

막대한 軍事費를 支出하면서까지 「兵 

方 」 養⑥에 注方하는 이 유는 한마디 

로 아직은 戰爭의 勝敗를 가늠하는 

더욱 根本的이고 重要한 要素가 「兵 

刀 」에 있고，그 兵方의 精神刀, 즉 

精神戰刀의 强弱이 모든 戰方의 基虛 

가 되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戰爭의 勝敗를 가늠하는 重 

要한 要素로서의 情神戰方, 곧 思想戰 

의 戰方塔養을 위해 南과 北은 어떠 

한 勞刀과 投資를 쏟고 있는지를 比 

鼓해 볼 必要가 있다. 前章에서 分 

折해 본 敎育의 問題를 根被로 하여 

本章에서는 戰方塔養의 과정을 入際前 

과 人際後 思想武裝敎育의 全般的 過 

程分折을 통해 比鼓해 보고자 한다.

1 . 北韓의 政治思想敎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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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入隊前의 思想敎育 

(1 )  兒童敎育

北韓集回이 그들의 後世들을 「共産 

主義的 새 人 間 」으로 키우기 위해 

行하는 첫 敎育은 生後 3 個 겨 에 서

부터이다. 쉽게 말해서 北韓의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자 마자 父母의 품을

떠 나 탁아소에 서 「共産主義的 새 人 

間 」으로 集固養育되고 있다는 말이다.

北韓集因은 思想敎育이 연령이 어릴 

수록 더 행통현]이라는 데 착안하여 

1947 年 탁아소에 관한 規則을 制

定 • 公布하였 고, I954 年부터는 탁아소 

와 유치원의 重要性을 强調해 오다가, 

1976년 最高人民會議 第 5 期 6次大 

會에서 드디어 「어린이 保育敎養法」 

을 채택하였다. 그 底意가 두 말할 것 

도 없이 어린이들에게 集固主_  情神과 

共産主義的 道德品>性을 키워 「革命의 後 

織者」로 養育하기 위 한 것임은 自明

한 事美이다.

현재 탁아소와 유치원의 數는 약 

6 만여 個가 設置되어 있고, 이 곳에서 

3 백 50여 만명 의 어 린이 가 「敎育員」, 

「敎養員」으로부터 集回的으로 養育되

고 있다. 탁아소의 種類는 住民利用 

의 使利를 도모한다는 名分으로 日,

週 , 月 탁아소로 細分化되어 있고,유치 

원은 上•下 級班 2 年制로 運堂되 고 있다.

敎育內容도 「共産主義的 새 人間 舞 

造 J의 政治目的 達成이라는 圖式에

부합되도록 思想敎育 爲主로 編成되 

어 있다. 즉 組織規律에 대한 順從 

心，集回主義 情神 函養으로 一貫되고, 

나아가서 金B成主義에 입 각한 「革命 

戰士化」하는데 0 標를 두고 있다.

탁아소 思想敎育의 @的 또한 아이 

들에게까지 세뇌사상공작을 加하여 共 

産主義的 새 人間形_£로  鏡造시키자는 

것이다. 이를테면 말과 몸짓이 배우 

는 아이들에게 사탕과 먹이를 줄 때 

「김일성 어 버이 고맙습니 다 」하고 두 

손으로 이를 받게 하고, 초상화 앞에 

서 경배하는 햇■을 시킨다.

그리고 탁아소에서 아이들에게 시키 

는 모든 놀0] 는 ® •■놀이 이 며 장난감 

도 戰爭과 관련있는 것들로 되어 있 

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일찍부터 

好戰的 性格과 攻擊的 性格을 갖도 

록 訓線시킨다. 이러한 性格 特性이



바로 그들이 願하는 革命家的 氣質이 

며 그들이 敵射視하는 射象에게 무자 

비하게 덤빌 수 있게 하는 特性들이 

다. 이러한 特性들은 父母와 격리시 

켜 集因的으로 수용하는 伏況에서 보 

다 效果的으로 造成될 수 있다고 그 

들은 보는 것이다.

탁아소의 과정을 마치면 모든 어린 

이는 모조리 유치원에 의무적즈로 入 

字하게 되는데,유치원은 正規過程을 

통한 思想戰 戰方塔養의 2 단계 코스 

인 셈 이 다.

유치원의 敎育도 적어도 겉으로는 

어 린이 들에 게 적 합한 시 청 각교육, 노래 , 

무용 등의 淸結敎育을 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事美上의 敎育內容은 

金B成을 偶像化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노래유희 의 例를 들면，

「아름다운 만경대는 원수님의 고향 

우리 모두 언제나 가보고 싶어요. 원 

수님의 사진은 언제봐도 기삐요. 우 

리들이 어느 때나 보고 싶은 원수님」 

(유치원 교양원 참고서，동경, 학우서 

방，1 966, p57 - 1  62)

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視藏賞敎育 資料도 金 a成의 빨치산 

關爭 記錄을 유화식으로 엮은 그림책 

이 £ ■ 을  이 루고 있으며， ■램  » 

童詩의 內容 또한 「원수님은 어렸을 

때 어머님을 매우 존 경 」〔전게서々9) 

했다는 것 이 나 ,「오늘은 참 기쁜 날, 

원수님이 나신 날 」〔전게서 , P2 0 )이 

라 하여 보 S 을 주지 시 키 는 일， 「원 

수님의 품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꽃 

붕오타」 (전게서 , p 28) 라 하는 식 

ᅭ  一休感을 북돋우는 등 모두가 

金 0 成 一色으로 敎育을 利用하고 있 

다.

그러나 北韓集因은 「탁아소와 유치 

원에서 集因的으로 敎育시킨 결과, 3 

천車語의 文化語와 자기 이 름을 쓸 줄 

알게 되 었다」( 最高人民會議 第 5 期 

6 次會議 보고 )고  자랑하고 있는데 ,

兒童集商敎育을 통해 배양된 知的 能 

方과 言語能方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차치하고라도, 문제는 集回的 伏況과 

政治敎化를 위한 特殊敎育으로 育成된 

北韓兒童들의 性格이다. 당연하게도 好 

戰的이고 攻擊的이며, 他人을 疑心하고， 

自향를 지나치게 방어하는 등의 life



으로 形成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性格은 北韓集因이 그 

들의 後能世代들의 意識을 思想戰方化 

하기에 매우 適合한 性格임은 두 말 

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2 ) ■싶〉후 ，思想、敎:#

탁아소와 유치원을 통해 「共産主義 

的 새 人間」의 骨格을 갖춘 北韓 아 

동들은 人民孝校와 高等中孝技에서도 

마찬가지의 敎育을 통해 「참된 後備 

隊 」로 길러진다.

北韓集回은 育少年敎育을 어떤 문제 

보다도 重視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靑少年敎育을 重要視하 

는 것은, 靑少年들을 훌륭한 人材로 

키워서 앞으로 보다 훌륭한 나라 建 

設과 民族의 發展을 도모하려는데 目 

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단지 8«15 

以後 소위 社會主義 時代에 태어난 

이들 靑少年들을 金 0 成 休制에 대한 

盲信分子 또는 南朝鮮 革命課業 完逐 

의 前衛際로 삼고자 하는데 그 目的 

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北韓의 W  
少年들이 그들의 目的達成의 수단으로 

서 중요한 役割을 해 낼 것이기 때

문에 靑少年 階層을 대상으로 하는 

思想敎養 事業도 매우 重要視되고 있 

는 것이다.

우선 金H成集固은 모든 靑少年들을 

黨의 後備隊 내지는 체제옹호의 前衛 

隊 近衛隊로 育成한다는 方針 아래 

청소년 모두를 「少年固」과 「社혔靑J 
에 義務的으로 加A 시켜 놓고 있다.

「少年回」에는 . 人民孝校 字生들과 

高等中字校의 中級班 孝生들이 加入되 

고 「社方靑」에는 高等中孝校 高等班 

以上의 靑少年 모두가 가입하는데 이 

들 看少年들은 因休生活을 통해 「共 

産主義的 새 人間」으로 改造되기 위 

한 가히 狂a 的이라 할 수 있는 思 

想敎養事業에 動員되는 것이다.

이 思想敎養事業에서는 金H成에 대 

한 우상화 孝習이 가장 重要視되어 

「金0 成 抗H關爭記」와 「 金 S 成의 

業績讚場」 그리고 金 0 成 家門에 대 

한 證揚事業이 어느 孝習보다 많은 

比重을 차지한다.

그리고 思想敎育이 어느 孝科g보다 

優先되고 있기 때문에 이 科目의 成 

績이 나쁠 경우에는 다른 科S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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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優秀해도 上級字年으로의 進級이 

어렵게 된다. 이같은 사실은 人民孝 

校에서 가르치고 있는 敎科書의 內容 

을 主題別로 分折해 보면 더욱 分明 

하게 나타난다.

〔표 - : )  교과서의 주제별 빈도

내 용 비율C  )

김일성 찬양 31.5

전쟁의식 고취 26.6

북괴 찬양 9.3

조직생활 교양 3.3

일반교양 2 9 . 3

계 100

자료: ■•사회순화 현황비교” p54, 

국토통일원 1 97 6 .

〈표 -  1 〉에서 보는 것과 같이 全 

休 內容 中 金터 成 證揚 , 戰爭意識 鼓 

吹，北備讀揚을 主題로 한 內容이

77.4 웠를 차지 하고 있는 것이 다.

一般 字科■의 경우에도 그들은 모 

든 敎材의 려容을 金 0 成 우상화와 

自由民主陣宮，그중에서도 美H , 0 本, 

韓H 에 대한 증오심을 배양하는 內容

으로 꾸미고 있다. 例를 들어 ■語  

敎科書의 경우 「金 H 成 略任과 敎示」, 

「抗터關爭回想記」 등을 각 학년의 

敎材에 두루 싣고 있으며, 算數科目도 

순수한 數的 知識의 塔養보다는 「미 

제놈」 「원 수 」에 대한 증오심을 기 

르는 덧셈 뻘셈이 主를 이루고 있고, 

歷史敎育에 있어서도 「朝鮮歷史」,「혔 

動黨 關爭史」 등을 통해 世界的인

共産主義 理念을 强調하고 특히 朝鮮 

史에서는 「金H成 一家 」를 강조하여 

마치 全 朝鮮의 歷史가 金 B成 族關 

의 역사인 양 날조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있다. 뿐만 아니 라 地 理 • 物理 

•休 育 •音 樂  등 전 과목의 敎材 어 

느 곳에서나 共産主義 이데올로기 아

니면 김일성 우상화의 內容을 학년수

준에 맞추어 깔아놓고 있다.

한 마디로 靑少年期의 모든 敎育과

生현이 思■想戰方化와 一致하고 있는

것이 다.

이처럼 北韓集回이 育少年階層의 思 

想敎育에 熱中하고 있는 理由는，金 B 
成父子集回의 最大 所望인 韓半島 赤 

化統一의 美現을 위한 武方南ft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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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에 劃一的이고 好戰的으로 育成된 

靑少年을 利用하려는데 그 理由의 전 

부가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北 

韓 育少年들에게 美施되고 있는 思想 

敎養 事業은 모두가 그대로 射南 思 

想 戰 戰方의 美休가 되 고 있으며, 이 

敎育의 成果는 看少年들을 射南, 射美 

僧惡心에 가득차게 함으로써 그 僧惡 

心이 곧 戰爭準備로 이어져 주기를 

北韓集回은 강력히 부추기고 있는 셈 

이 다.

참고로 北韓 高等中字校 字生의 軍 

事訓線과 그 內容을 보면 〈표 - 2 >  

와 같다. 特記할 사실은 字生의 戰 

方化를 위한 軍事訓線에서도 思想敎育 

인 政治字習에 전체 의 40% 인 6 0 시 

간을 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 

국 北韓은 敎育을 통해 그들의 靑少 

年들을 好戰性，독재성，잔인성을 갖춘 

行動的인 人間性으로 만들어 내고 있 

다. 그 「行動的인 人間性」이 쉽게 

말해 바로 「思想戰 戰刀」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나. 北 1S후 政治敎育

北偏軍의 政治敎育美態를 分折하기 

위해서는 우선 北韓의 韓半島 赤化統 

一율 위한 戰略構想을 먼저 살펴 볼 

必要가 있다.

北偏軍이 요람期와 生長期를 거쳐

成熟期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1969 年 1月에 人民軍 黨 第 4 期 4 

次 全員會議에 서 金 H 成은 武方에 의 한 

韓半島 赤化統一의 構想을 提示했다.

1962年 1 2 月에 4 大軍事路線을 채 

택한 後 그때까지는 軍事方의 造成과 

維待에 관한 것만 明示했을 뿐 이 것  

을 어떻게 運用하느냐에 관심을 表明 

하지 않던 金 H 與은 이 會議에서,「戰 

爭勝利의 決定的인 要因은 現代戰과 

遊擊戰을 配合하는 것이다」라는 命題 

를 提示하고 아울러 軍의 思想武裝과 精 

神武裝을 重要視하고 强化할 것을 要求했다.

金0 成은 軍의 思想武裝에 대해서

「人民軍의 戰關方을 菌化하기 위해서 

重要하게 나서는 課業은 軍人들을 政 

治思想的으로 튼튼히 武裝시키는 基磁 

위에서 우리의 美情에 맞는 戰法들을 

끊임없이 硏究하고 完成하며 그에 따 

라서 軍隊의 現代化를 美現하는 것 」



〔표 - 2 )  고등중학교 군사훈련 ( 5 〜 6 학년 )

구 분 내 용

목 적 ᄋ 김일성의 주체사상 

ᄋ 정규 병력의 후비대 기능

편 성 〇 "붉은청년 근위대”
-  남 •녀  고등중학교 (1 4 〜 15세 ) ,  중대-대대

시 간 〇 총 576 시간 ( 2  년간 )

-  입영집체훈련 : 연 168시간( 2 년간 336 시간)

-  교육내용 : 연 120시간 ( 2  년간 240시간)

학습 및 

훈 련

。 정치 학습 6 0 시 간 C 4 0 % )

-  혁명사, 김일성 노작등 
〇 전술학 5 0 시 간 (30 〇/〇)

一 제식훈련，경계 , 야영, 전술 

〇 화기학, 34시 간 〔2 0 % )

-  화기조작, 실탄사격 

〇 기타 17시간(1〇% )
-  화생 방，체육 등

계 168시간( 1  년간)

* 입영 집체훈련 (1 6 8 시간 )

• 훈련조 : 기당 400 ~  500 명

• 시 기 : 방학 중 C 8 월 )

• 장 소  : 시 •군  근위대 훈련소 
• 교 관 :  현 역 군 관  

• 장 비  : 소총(전원 지 급 )

• 복 장 : 근위대 복장 착용
지휘체제 * 대 학교와 동일

병 력 167 만명

기 타 ᄋ 여학생도 남학생과 대동소이

-  구급법, 간호학 -  산악행군 등에 중점
〇 자료 : 이항구, " 북한의 학생군사훈련 ” "새물결 ” 제 128호 198 6 .

- 70 -



이라고 하여 軍의 政治思想武裝을 강 

조 했다. 이 政治思想敎育은 北備軍 

軍事敎育의 基本理念이기도 한데 6.25 

以後 北偏軍 敎育에서 가장 역점을 두 

고 있는 敎育이 바로 이 政治思想敎 

育이다. 주요 敎育內容은 「共産主義

뿐만 아니라 大字生에 대한 軍事敎 

育도 準 軍隊敎育이라는 점과, 이 敎 

育 이수 後 軍 幹部要員으로 배속된 

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데 〈표 

-  4 〉에 서 보듯이 「政治孝」이 전체 

敎育內容의 40%를 점하고 있어서

理 論 」 「金B 成 主休思想」 그리고 

「資本主義社會와 우리 大韓民H 에 대 

한 비 판과 증오심」으로 되 어 있는데 

현재 개략적으로 본 政治思想 敎育

( 政治字 )의 비중은 다 음 의 〔 표 - 3 )  

과 같다.

北韓集面이 얼마나 思想敎育을 重要視 

하고 있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다음은, 北備軍의 敎育重成과 方針, 

敎育內容을 교육과정별로 상세히 살펴 

보면서 그들이 思想戰의 戰刀强化를 

위해 얼마만큼 광분하고 있는지를 알

C 표 - 3 )

구 부 과 정 별 총시간 정치학시간 비 율 、% 、)

학 교 보병 신병교육 176 24 14

포병 신 병 교육 406 102 25

기 갑신 병 교육 180 40 22.4

하사관후보생 720 200 27

전방부대보병 760 120 17

부 대 포 병 714 150 21

고 병 746 150 20

민경증대요원 788 187 23

〇 자료 : 김종대 , •• 북한의 군사교육체 계 연구 ” 정신전력연구 제 5 집 ,

국군정 전교



( 표 -  4 )  대학교도대 군사교육내용

과 모 교 육 내 용 구 성 비

정 치 학 〇 마 5 ᄏ，' 레 닌 침 학 

〇 혁명역사 

ᄋ 김일성 노작 

〇 항일 빨치산 회상기

4:0 96

전 술 학 ° 각개, 분대 2 대대 전술 

° 야영，행군，경게

30 第

화 기 학 〇 화기구조 및 조작 

ᄋ 실탄사격

20%

기 타 ᄋ 화생 방 

〇 독도법 등

1 0 ^

아 보기로 한다.

(1 )  地上軍

姓自的 戰爭逐行 能刀을 補强하는데 

緣刀을 集中하고 있는 北備軍은 敎育 

訓諫을 戰方塔養의 基本으로 삼고，「最 

少의 物理的인 힘 」에 「最大의 精神 

的인 힘 」을 結合한 戰H 思想으로 武 

裝시켜 黨에 忠誠할 수 있는 軍人으 

로서 모든 惡條件을 能히 극복하고 

맡은 바 戰關任務를 成功的으로 逐行

할 수 있는 革命戰士로 育成시키는데 

그들의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地上軍 敎育訓線의 方向을 보면，

① 一병百의 政治思想 및 戰關技 

術 育成

② 正規戰과 非正規戰의 配合戰術

發展

③ 特殊作戰 逐行能方 增養

④ 韓a 地勢와 休方에 맞는 走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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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休方 塔養으로 提示되어 있는 것 

에서 알 수 있듯이 敎育訓諫의 첫째 

方向으로 「一병百의 政治思想 育 成 」 

을 부르짖고 있다.

뿐만 아니라 訓線 重魚에 있어서도

① 思想敎養 强化로 革命戰士 育 

成

② 幹部化 敎育으로 指揮能方 塔 

養(③이하 省 略 )

의 式으로 「思想敎養 强 化 」가 그  첫 

째 重魚이 되어 있다.

〈표 - 5 >의 敎育科目 및 時間에서 

보듯이 政治字이 13.5 % 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地上軍의 各 敎育課程別 敎育의 重 

魚과 敎育內容中 政治思想 敎育의 비 

중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新兵敎育

대체로 軍隊服務에 必要한 보편적이 

고 基硬的인 內容을 短期敎育을 통하 

여 習得시킨다. 特히 新兵敎育을 통 

해서는 各種 規定과 兵宮生活 要領을 

政治思想的으로 익숙시켜 軍의 義務를 

다하는 機戒的 軍人型으로 만들고 있 

다.

(나)下士官 養成課程

下士官 課程에서는 대체로 指揮能刀을 갖 

게 하며 敎官으로서의 資格을 부여하고

(  표 -  5 )  신병 교육고몸 및 시간

과 목 시 간 % 과 목 시 간 %

정 치 학 24 13.5 독 도 법 4 2

대열 훈련 16 9 위 생 2 1

부대 규정 24 13.5 병기 및
24 13.5

체 육 24 13.5 사 격

화 학 8 4 전 술 46 26

공 병 8 4 계 180 100

〇 자료 : 북괴군 교육훈련제도 p 3 8 , 합참 제 2 국 1979.



해당 兵科 技術分野의 專門技術을 習 

■  시키는데 fi효을 두며，移匕hft®

務를 逐行할 수 있는 能方과 資格을 

갖도록 敎育시키는데 新兵課程에 比해 

政治孝科S의 比重을 더 높이고 强化

한 점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표 -  6 >은 軍因 分隊長 要員 養 

成課程의 敎育려容과 時間을 分折한

것인데 여기서도 역시 政治字을 5 분 

의 1 에 해당하는 시간을 配定하고 있다.

(  표 - 6 )

과 목 시 간 % 과 목 시 간 %

정 치 학 150 19.5 .화 학 20 2.5

병기 ，사격학 100 13.1 위 생 20 2 .5

전 술 학 200 26.2 지 형 학 20 2.5

교 수 법 80 10.2 통신, 차량학 10 1.3

분 대 장 훈 련 60 7.8 공 병 학 20 2.5

체 육 50 6

대 열 학 40 5 계 770 100

〇 자료 : 상게 서 ，p 4 3

(다) 軍官 養成敎育 

南韓의 符校에 해당하는 이 「軍官」 

은 선발기 준부터 「黨性이 强하고 熱 

誠的인 者 」를 射象으로 하고 있다.

입교선발 節次를 보면 「黨細胞」와 

「大隊 初級黨委員會」가 適格者를 선 

발하므로 엄정하고 철두철미한 思想性 

만이 要求된다.

敎育內容은 兵科別 基本知識과 指揮

美務能方塔養에 重魚을 두고 軍事孝 

및 政治字에 치중한 敎育을 하고 있 

다.

第 1 綠合軍官字校 正規課程 步兵班의 

敎育科§ 과 時間은 〈표 - 7 〉과 같은 

데 이 課程에서 政治字의 비중은 약 

20 承에 해당하는 1,060 시 간은 配定 

하고 있는데 主要內容은 「共産黨 歷 

史 」 「北偏方動黨 關爭史」 및 政治



(표 -  7 )  제 1 종합군관학교 정규과정 보병반

、 、 부 학 년 별 고 간
계 (비 율 )

과 ^、、、
\

1 2 3

군 사 학 1,065 1 ,190 1, 135 3 .3 9 0C64 9的

정 치 학 306 390 364 1 , 060(20 〇/〇)

일 반 학 330 240 278 848C16 96)

계 1,701 1,820 1,777 5,298

〇 자료 : 상게 서 4 6p

字을 重魚敎育하고 있다.

一 환후융 을 용초로 하고 있는 

「美健軍官孝校」의 경 우는 政治思想敎 

育이 2 년 간의 敎育期間 中 전체교육 

의 35% 로 編成돼 , 1학년을 封象으 

로는 「金 H成의 革命活動」 「革命的 

家庭生活」 「主休思想의 槪 念 」 「金 

a成，金正s 善行혔作」을 集中敎育시 

키고 있고, 2 학년은 「戰關建設」「主 

休思想의 優越性」 敎育 등으로 「射 

金父子」 忠誠의 핵심분자로 키우고 

있다.

이와 함께 北保軍의 核心要休로서 

金 0 成, 金正 0 체 제 옹호의 중추적 역

할을 逐行하고 있는 「政治, 保衛軍官」 

들 역시 「金H成 政治軍事大字」에서 

2 년간의 교육기 간 중 15% 상당을 

政治思想敎育에 할당해 政治指導員 및 

保衛軍官으로써 思想的 무장을 갖추도 

륵 하고 있다. 특히 政治軍官의 경 

우는 專攻科 S 으로 「黨 建設였作 J ,

共通科目인 「政治經濟字」， 「黨 建設 

字 」(黨  理論孝)을 비롯해 金B成 

우상화의 革命歷史 및 革命史績地에 

대한 見字을 포함한 現地字習을 美施 

토록 하고 있다.

(라) 部隊敎育

北備軍의 各 課程別 新兵敎育을 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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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한 兵士들은 各 部際에 配置되어 

週期的인 部隊敎育을 反復的으로 받는 

다.

北偏는 1969 년부터 金 0 成 推一 思 

想休係 確立을 위하여 政治敎育을 倍 

加하여 美施하고 있 다.

定하여 兵士들의 세뇌공작을 시키고

있다. 步兵部隊 政治孝 敎育의 目的

은 「黨의 軍隊라는 것을 g 賞시켜

黨과 首領에 맹종하고 無限히 忠誠할 

수 있는 을 효■ 」하는

데 두고 金 B 成 偶像化를 위 한 • 一  

51立;에 중점을 두고 있다.

敎育方法은 통상 軍事字에 先行하여, 

敎育 첫 시간에 「敎養室(革命任統硏

〈표 - 8 > 에서 알 수 있듯이 각 

戰關部隊別 部隊敎育에서 政治字은 대 

부분 20% 內外의 비중을 갖고 있다.

待히 步兵部隊에서는 〈표 - 8 〉에 나 

타나 있둣이 政治字을 重要視하고 있 

는데，軍事孝 科■과 같은 時間을 配

究室 ) 」에 서 美施하며 「政治副中隊長」 

이 最初課題에 대한 說明과 重要事項 

을 暗記시킨 다음，끝으로 字習內容을 

討論시킨다. 步兵部隊 政治字科目의 

主要內容은 〈표 - 9 > 에서 보듯이 革 

命任統 등 김일성 우상화 字習에서부 

터 H 內外 情勢孝習에 이르기까지 好 

戰性과 僧惡心을 부여하는 內容이 主 

를 이루고 있고, 「敵軍孝習」이라 하

C 표- 8 )

정 별시 간 보 병
포 병 공 병 통 신

과 목 경계 예 비

총 시 간 504 808 972 972 972

정 치 학 144 192 162 192 1 92

비 율 28 。6 23〇8 16,7 19.8 19.8

◦ 자료 : 상게 서 55p



(표 -  9 ) 보병부대 정치학과목내용

항 목 내 용

혁명전통 1. 김 일성 혁명 과정 (2  7권 ) : 암기

학 습 2 . 항일투쟁 

3 . 군의 사명 : 암기

공산주의 1 . 마 H ᄏ乂 레 닌 주의

사상학습 2 . 변증법 적 유물론 

3 . 경제론

계급교양 1. 사회주의 우월성

학 습 2 . 자본주의 사회의 부패 상

당 정 책 1 . 국방력 강화책

학 습 2 .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 확립

3 . .군 당회의 문헌

김 일 성 1, 청산리지도, 대안의 사업체계

교시 학습 2. 당대표자 회의시 김일성 연설문

국 내 외 1. 국내외 정세를 계급투쟁의 필연성으로 유리하게 해설

정세 학습 2 . 적개심 높이고 희생 및 단결호소

적군학습 1. 사단이하 편성，장비

2 . 부대 전면의 배치현황

3 . 국군의 취 약점 (  성분, 갈등，횡포，기 압 등 )

◦ 자료 • 상게서 5 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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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南韓 軍際의 편성，장비, 취약점 

등을 敎育하고 있는 魚 등이 注視된 

다.

北偏軍은 特殊戰의 逐行과 南派任務 

逐行을 위한 特殊部隊를 育成하고 있 

는데 이 特殊部隊의 敎育도 연간 1,632 

時間中 政治字이 240 時間 美施된다.

特殊部隊의 兵士인 「輕步兵」에게는 

이 른바 「§ 負心 敎養」이 라는 " 科目이 

敎育되는데 그 內容이 너무나 好戰的 

이고 도발적인데 놀라지 않을 수 없 

다. 철두철미한 思想으로 무장된 그 

들의 「§ 혔心 향 ® 」 하효을 살 펴

보면，

『① 경보병부대는 일당백으로 武裝 

되어 있다. ② 首領을 위해서는 靑 

春도 生命도 초개같이 버린다. ③ 경 

보병부대 만으로도 南半部 解故이 可 

能하다. ④ 위대한 首領을 위해 한 

목숨 바쳐 싸우라. ⑤ 6 .2  5 사변시

경보병이 1個師固 만 있었어도 祖S 
解故은 可能했 을 것이 다. ⑥ 경보병 

은 首領에게 가장 充美한 黨員部隊,

下士官部隊로 꾸려져 있다. ⑦ 경보 

병부대는 戰爭時 포로가 될 수 없으 

며 위급 시는 S爆해 야 한다』로 되

어 있어 金s成에의 忠誠心과 好戰意 

識을 「자부심」이란 美名으로 길러주 

고 있다.

幹部級에 대한 部隊敎育은 集休敎育 

으로 美施하고 있는데 政治字과 軍事 

字으로■ 나누고 있다. 이중 政治字은 

각 部隊마다 政治, 즉 思想武裝 만을 

담당하는 이른바 政治副指揮官이 있어 

서 그가 政治字을 敎育하고 있다.

結論的으로 北備軍 地上軍의 各種

軍事敎育은 모든 軍事字과 軍事美務字 

에 優先하여 「政治字」 「政治敎養」 

을 美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人民軍들을 오직 黨과 金 0 成에게 忠 

誠하여 목숨도 초개같이 버릴 수 있 

는 강인한 思想刀으로 武裝시키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  空軍• 海軍

北備 空軍과 海軍의 경욱도 地上軍 

과 마찬가지로，敎育訓諫方針에는 「全 

人民의 武裝化敎育」 「 精神戰關方의 

菌 化 」가 , 敎育訓德重魚에 는 「思想敎育 

强化로 革命•戰士 育 成 」이 ftffi先의

課題로 되어 있다.

各 課程別 敎育과 部隊敎育에 있어 

서도 거의 地上軍과 동일한 비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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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字을 敎育하고 있고，特히 空軍

操縱士의 경우 特別히 强化된 政治敎 

育을 하고 있다.

우선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黨性 

과 出身成分이 優秀한 者 만이 선발 

될 수 있으므로 政治思想 孝習의 成 

果와 成績이 最優先 考慮射象이 되는 

것이 다. 선 발된 조종사는 4 個 月 의 

基本軍事訓線課程을 거친 다음, 「政治 

敎育」을 따로 2 個겨間 받고 이어서 

航空理論과 초급에서 高級課程에 이르 

는 飛行訓諫을 받는다.

北備軍 空軍大字 孝習大隊의 政治字 

敎育美態를 보면, 총 450 時間의 政治 

科目敎育을 받는데, 그 內容은 노동당 

투쟁사 7 0 시간，■의 보 6 0 시 

간，哲字 60시 간, 朝鮮歷史, 政治經濟 

字이 각각 70 시 간인데 비해 「共産 

黨史」가 120시간으로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 結

이상에서 살펴 본 北•韓의 政'治思•想 

敎育美態를 線合해 볼 때 ，그들은 入 

隊前의 思想敎育과 軍事敎育을 통해 

이미 「투철한 共産革命戰士」로 養成

된 뒤에 軍에 入隊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北韓에서 現在 「戰方化世代」라 이 

름붙일 수 있는 世代들은 태어나면서 

부터 「共産主義的 人間性」 確立을 

위한 强制組織의 原理 아래서 政治的 

目的 美現을 위한 道具로서의 역할을 

强要받으며 자라나므로 因해 「共産主義 

人間」待有의 포악한 行動特性을 보유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계적이고도 

系統化된 推一思想 그리고 字生軍事敎 

育 및 組織生活을 통해 共産主義 革 

命思想으로 튼른히 武裝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思想武裝을 바탕으로 A  
隊後에는 철저한 思想敎育과 武裝化敎 

育을 最優先的으로 받으므로 인해서 

强한 「精神的 戰關方」을 갖추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게 育成•敎養되는 

바, a  家가 아니라, “ 黨과 金 0 成을 

위해서는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 

는 「英雄的인 革命戰士」로 人民軍 

모두가 키워져 있다는 사실이 「엄연 

한 現 美 」로 存在하고 있음을 깊이 

認識할 수 있다.



2 . 南韓의 反共精神敎育

가. 字校敎育

현재 南韓의 正規孝校 敎育課程에 

있어서 思想戰 戰方의 要素로 삼을수 

있을만한 敎育은 反共敎育과 共産主義 

理論地判敎育이 전부이다.

이 反共敎育은 1948년 大韓 民圍 

政府가 樹立되면서 北韓과 正面으로 

封決하게 되자 反共敎育의 必要性이 

現美的으로 論議되기 시작했으며, 6*25 

를 겪으면서 敎育의 모든 領域에서 

ffi 先的으로 反보敎:育이 行해져야 한다 

는데 異見없이 뜻을 모았다. 이어서 

1954년에 制定公布된 「敎育課程 時 

間配병 基準令」에 의해 _ 民孝校에서 

의 反共道德敎育 美施가 制度的으로

成立되었고, 中等敎育의 경우 55 년부 

터 「교과과정」이 制定 施行되 면 서 

中字校에는 「道 義 」, 高等字校에는「道 

德 」이 週범 1 시간으로 配定되었다.

그러다가 1 963 年에 改正 . 公■布된 

교육과정에서 H 民字校 및 中字校 敎 

育課程의 全休的 構造를 反共道德生活, 

敎科生活 및 特別生活의 3 大領域으로 

編成하고, H 民孝校의 경우 매주 각字

年 1 時間씩의 特設時間을 두어 反共 

道德生活의 敎育活動을 緩合的으로 指 

導 評®;토록 했으며, 中孝校는 「道德」 

高等孝校는 「I■民倫理」를 새 롭게 설 

치하여 이를 통해 S  왔薄cW을 휴혈하 

고자 했 다.

1 969년에 敎育課程의 部分的 修正 

을 통해 初•中字校의 경우 주 1 시간 

을 2 시간으로 늘려 敎育하다가, 1983 

년에 美施된 교육과정의 全面的 改 

編에 따라 初中高校의 「道德」과 「H 
民倫理」에 統合되어있던 反共敎育의

영역이 새 롭게 補充• 構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983년 以來 施行되고 있는 反共 

敎育의 理念과 e標 및 內容을 各級 

字校別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 국민학교

국민학교 反共敎育의 g 標는 「北韓 

共産黨의 그릇됨과 侵略性을 경계하고 

民主主義의 우월성을 理解하여 平和統 

一의 信念을 가지게 한다」는데 두고 

있다. 즉 反共生活의 領域을. 北韓住 

民들의 비참한 生活相과 모습을 알게 

하고 北韓共産黨에 射姓할 수 있는



올바른 H 家觀과 統一觀을 가지게 하 

는데 주된 閱心을 두고 있다.

C2) 中孝校

中字校는 「民主主義의 우월성을 認 

識하고 北韓 共産集因의 도전에 射應 

할 수 있는 能方을 길러 祖固의 民 

主的 統一에 이바지 한다」는데 目標 

를 두고，이러한 一 환 ■■의  명⑯을

위해서 주로 北韓의 現美과 共産社會 

의 現美, 그리고 平和統一의 意志에

관한 內容을 週 2 時間 敎育하고 있 다.

C3) 高等孝校

「共産主義의 도전을 走服할 수 있 

는 思想的 역량을 길러 民主的 平和 

統一의 信念을 굳게 한다」고 反共敎 

育의 s標를 設定하고 「祖a 守護와 

平和統一」이라는 단원을 「■民 倫 理 」 

科目 속에 삽입하여

① 共産主義 理論과 現美

② H 際情勢와 韓半島

③ 北韓社會의 特性

④ 北韓共産集回의 侵略政策

⑤ 우리의 統一政策

⑥ 國家安保와 우리의 使命 등의 

內容을 敎育하고 있는 등, 北韓에 비

해서 매우 소극적 思想敎育에 머물러 

있는 美情이다.

나. 軍隊敎育

前章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 北備軍 

이 모든 敎育訓諫에 있어 「思想武裝」 

을 最優先으로 내세우고 있는 反面에 

韓國軍에 있어서 「情神敎育」은 단지 

「强調事項」이며 「勞刀集中 장려사항」 

일 뿐이다.

陸海空, 各軍別 敎育內容은 일률적이 

고 大同小異하며 다만 各軍의 特性에 

맞는 精神敎育 專門機閉을 별도 運宮 

하고 있다.

參考로 陸軍의 敎育方針을 보면, 第 

4項에 「精神敎育은 모든 敎育訓諫에 

統合美施하며 기타의 部隊活動도 精神 

향々을 램化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勞方을 集中한다」고 밝혀 놓고 있다.

현재 韓國軍은 精神敎育 勞刀의 集 

中과 生活化敎育을 위해 週 1 回 「精 

神敎育의 날 」을 設定, 施行하고 있고 

이날을 통해 指揮官 精神訓話, 基本政 

訓敎育，主題發表敎育, 職場( 中 隊 ) 因 

結會議 및 軍歌 등 文化生活을 美施 

하고 있다. 이는 新兵養成에 서부터



部隊訓德에 이르기까지 同一한 基準으 의 차이를 北이 「好條件」으로 利用

로 美施되고 있다.

3 . 結

南北韓의 精神戰方, 즉 思想戰의 

戰方 塔養過程을 線合 比鼓해 보면 

쌍방 간에 현저한 격차가 있음을 느 

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선, 北偏는 住民 전체를 兵當集回 

化해 놓 고 ，射南赤化에 全方하고 있는 

반면에，南韓의 경우， 後方安保休制로 

이에 封姓하는 立場에서 軍隊에만 그 

封決의 역할을 일임하立 있는 셈이다.

한 例로，孝校敎育을 除外하고, 南北 

양측이 軍의 精神戰方 塔養을 위해 

養成해 놓은 政訓特校〔 北은 政治軍官 ) 

의 數나 構成을 비교해 보면 思想戰 

戰方의 波我 比紋가 더욱 確然해 질 

것이다. 韓〇軍이 士兵 862명당 政 

訓符校 1 명을 두고 있는데 反해 北 

使軍은 64 명 당 1명으로서 그 構成 

比는 두려 1:14 에 이르고 있다.

한편, 社會休制，建濟休制 등 여러 

가지 休制의 面에서도 南과 北은 현 

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休制

하고 있는 반면에 南은 오히려 「惡 

影響」으로 받고 있는 셈이 기도 하다.

우선 北韓은 劃一的 閉鎖社會로서 

모든 敎育을 劃一的으로 社會，字校， 

家庭, 軍隊를 . 직결시키며 美施할 수 있 

고, 情神 敎育( 政治敎育 )  또한 黨 統 

制下에 注入式 一方敎育으로 美施하는 

反面에, 南은 多元的 開放社會로서 家 

庭, 字校，軍隊敎育의 連結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由放任型 社 

會風潮는 오히려 軍 精神戰方에 惡影 

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陸海空軍 特兵 200 명을 射 

象으로 符兵들의 安保意識을 調査해

본 結果인 〈표 - 1 0 〉을 보면, 設問 

에 應答한 대부분이 確固한 勝利意識 

과 每固守護 意志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으로써, 外形的으로 드러나 

는 北의 「思想武裝J에 비해, @由休 

制 속에서 나름대로의 精神戰方 菌化 

를 위해 꾸준한 勞刀을 기울여 온 

南韓의 思想戰 戰刀도 결코 약한 것 

으로 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표 -  1 0 ) 장병들의 안보 의식

민주통일은 우리의과제 남침시 싸울 것이다 전쟁시 우리의 승리

확실히 그렇다 6196 82% 7 6 第

그런 것 같다 19 96 17 % 12%

잘 모르겠다 16 % \% 6%

아 니 다 4 % 6%

100 % 100% 100 %

(육해 공군 장병 200 명 대 상 설문조사 )

F ■ 結 論 직도 맹목적인 共産主義 理論祖:判이나

周知의 사실이다시피 大韓民，은 反 北韓社會의 비참성 强調에 머물러 있

共을 ■是로 하여 樹立된 나라이다. 고, 꼭 이겨야 한다는 勝利意識의 고

南과 北의 分所으로 인해 모든 領 취 보다는 막연히 「共産主義가 싫다」

域에 걸쳐 대치하고 있는 이 伏況에 는 식 의  意識注入에 머물러 있음을

서 北으로 부터의 위협을 效果的으로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防止하는 것은 이 나라의 至大한 관 本論에서는* 言及치 않았지만, 현재

심사로 이어져 왔으며, 따라서 H 民이 우리나라 大字에서의 反共理念敎育 美

나, 待히 後紙世代들에 대한 反共情神 態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눈물이 다

敎育이 소홀히 된 적도 없었다. 날 지경이다. 완전한 敎育不在의 伏

그러나 時代伏況이 달라지고 「戰方 態이고 字生들에게서 조차 이 敎育에

世 代 」들의 意識構造가 달라졌음에 비 대한 수용자세를 찾을 수가 없다. 만

하여 현재 우리의 思想武裝敎育은 아 약 현재와 같은 敎育不在伏態를 故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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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思想戰에서의 勝 나 아 가  民 

族統一意識의 건전한 組織을 기대한다 

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기만에 지나 

지 않는다.

敎育政策의 우둔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字生들의 安保•理念敎育에 

대한 수용장치를 갖출 수 있는 계기 

와 장치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盲目 

的으로 敎科課程에만 삽입해 놓음으로 

써 安 保 및  理念敎育의 「御用的 인 

상 」을 씻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 

로 인해 바로 現存 戰方世代인 大字 

生 사이에 抵抗性向이 점차 커지고,  

또 이 抵抗性向으로 인해 차차 左傾 

化 색채가 나타나기 시작한 現 韓a 
大孝敎育의 美態는, 思想戰의 勝利를 

바라고 民族統一의 念願 美現을 갈망 

하는 많은 ■民들의 마음을 정말 우 

울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진정으로 염려해야 할 問題 

는 思想武裝에 있어서의 南과 北의 

優홧을 比校함으로써 얻어지는 結果가 

아니 라，南北韓 「戰刀世代」들의 意識 

이 S  짧6합으로 化되 어 있다는 를 

美이 다.

설령 休制와 ■含을 당분간 달리하 

고 있는 伏況에서 자라나서，극단적으 

로 대치해 있는 現美 속의 世代들이 

라는 사실을 直視하더라도，어차피 그 

들이 根本的으로는 한 民族이요 한뿌 

리임을 外面할 수는 없다. 그러나 

分所 이 후 40여년 간 양측의 同族은 

엄청나게 異質化되어 있음을 스스로 

是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原 

因은 바로 北韓集固의 「폐쇄 속의劃 

一敎育」이 만들어 낸 結果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대치하고 있는 南과 北의 두 休制 

가 平和이든 赤化이든 일딘은 統一을 

主要한 民族的 課題로 표방하고 있는 

이상 이들 두 後紙世代에 대한 民族 

同質性의 回復은 언젠가는 解決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앞으로 상당기 

간 동안 南北韓 두 世代 간의 同類 

意識에 基懸한 統一志向의 細値觀 형 

성과 平和統一接近의 開係改善은, _際  

閱係의 受化라든가 休制的 開放의 條 

件은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伏況이다. 그러므 

로 極端的 대치상태인 녀재의 伏況에

，' ᅳ  ：



서, 우리의 民族的 念願인 平和統一의 

美現을 위해서는 勝利意識에 바탕을 

둔 孝校, 家庭，社會, 軍隊가 연결되는 

思想戰方 塔養過程의 형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現在 伏 

況에서 思想戰의 戰方은 무엇보다 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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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自 由 公 출 」 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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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뭏든 지 금의 伏況은 韓民 族 5 천 

년의 歷史에서 분명히 우리 스스로 

吏服하지 않으면 안 될 民族的 貴務 

로 부여된 상황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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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성공 사례

創造的 指揮管理

'87 년도 공모 최우수작

(편집자 주)

이

(중령

1. 머리말

本人은 1 985 年 9 月 당 부대 指揮 

官으로 補任되 어 지 금에 이 르기까지

별 1부 10 個!月 을 주어 진 임 무식ᅵ 중 

실하며 使命感과 함께 勤務해 왔다.

한 集團의 責任者로서, 所期의 목적 

을 達成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향설정 

에 따라 휘하 將兵들을 가장 效率的 

이 고 合理的인 方法으로 運用 • 管理코 

자 하는 데는 많은 思慮와 試行錯誤 

를 겪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 형

제 8 3 5 1 부대 )

그 동안의 판단과 결정에서 비롯한 

指針이 당 부대에 적용되어 일정한 

結果를 가져왔지만 그 중에는 가장 

最善의 방법이라 여겨졌던 施策中에서 

도 예기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 S律的이며 合理的인 부대운영을 

위하여 우선 S 身과의 힘든 戰圖를 

치뤄내야 하는 그치지 않는 _ 己修養 

이 必要하였다.

'人生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 ' 라는 

어느 先知者의 말이 ' 政策은 결코 

장담할 수 없다' 라는 연역적 聯想을 

가져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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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단한 決定과 分折과 再決 

定의 과정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었 

던 指揮管理에 하나의 교훈은, 더욱 

科學的인 태도와 硏究하는 자세를 견 

지함으로써 만이 試行錯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여기며, 여기에 그동 

안의 成果와 未治을 겸허한 마음으로 

整理하여 本人의 指揮事例를 소개한다.

2. 問題提起

부임 초 부 터 당 부 대 는  任務와 그 

임무수행을 위한 諸 環境的 與件이

他 軍部隊와 구별되고 특징적인 要素 

를 지니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 

었다.

통상적인 Base 개념의 空軍과도 

比鼓하여 당 부 대 는  몇 가지 면에서 

問題點이 야기되고 있었으니 그것을 

①地理的 要因, ②任務的 要因, ③精神 

的 要因으로 大別하여 보았다.

첫째, 位 ; 으 로  산간오지에 주둔할 

수 밖에 없는 당 부대는 諸般 文化 

的 혜택과 유리되고, 住居 및 勤務施 

設의 未備, 부식조달이나 食水 등의 給 

食;문제 해결에 커다란 비 중을 요하는

형편으로서, 이는 부대운영의 基本的 

要件들인 만큼 어느 한 가지 소홀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부족과 어려움이 

많았다.

둘째, 당부대 근무여건은 將兵의 상 

당수가 2 4 時間制 근두에 투입 되 고

있음으로서 生活리듬의 변화와 함께 

장병 休方問題가 야기되었고, 특이한 

업무상 이 작은 부대 내에서도 業務 

分擔이 확연하여 前 • 後方 분야로, 다 

시 專門的 역할을 담당하는 所屬別로 

구분되어져 部署間 갈등의 요인을 간 

직함으로써 相互 유기적인 協助休制가 

조성되지 않을 시 부대운영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할 소지가 내포되어 있었 

다.

세째, 장병 個個人, 所屬別 더 나아 

가서는 部隊 全休的 분위기가 앞의 두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固定 

觀念을 형성, 편협된 思考形態가 조성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孤立과 

缺小, 不便, 그리고 생활주기를 깨뜨리 

는 근무일정 등으로 규정된 부대生活 

觀念은 장병들 대다수에 파급되어 士 

■{民구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었고, 이곳에서 보내는 일정한 期間을 

' 잃어버린 時間 ' 내 지 는  수동적 자 

세가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장소쯤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轉 A  將兵 대 

부분이 入隊前 상상하고 計劃하였으며, 

의욕에 찼던 軍 生活은 이곳에 와서 

새롭게 動播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 

었다.

3. 合 理的 指揮管理틀 爲 한

Ideal  Model ♦着j想

!伏'況 (S i t ua t i on Theory)  에

의하면 지휘관리는 指揮者와 部下가 

맡은 課業을 포함하는 상황의 産物이 

라고 정의하는데, 상황이 지휘자를 만 

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動果的인 

지휘자는 상황의 요구에 잘 부합되는 

불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指揮方針의 틀이 당 

부대의 상황에 적합한 것이며 창조적 

인 指揮管理를 可能케 할 것인가?

가. 지휘방침의 刻率的 指揮管理

본인은 부임 후 당 부대에 부여된

임 무를 완수하기 위 하여 ①완벽 한 防' 

空作戰 逐行과 ②장비의 無中斷 運營 

이라는 基本的 指揮@標下에 이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해서 效福社施設 環境 

改善，述精神戰方 極大化로 장병의 價 

値觀 定立, @上• 下間, 部署間 勤務菜 

勢定立 및 明胡한 兵營生活 造成 等 

을 부차적 지휘방침으로 계획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지휘목표 및 方針 

의 구 체 적  實錢方案으로서는 지휘를 

위한 효과적인 方法論的 시각이 설정 

되어야 하겠고, 그 방법 및 通路를 구 

성하는 중요한 諸 要素를 찾아야 할 

것인 바，集團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 團按£$ (G ro up  C o n t r o i )  에 직면 

하는 諸 段階를 다음과 같은 圖式 1 

로 나타내 보았다.

즉 統率集團의 성격을 파악, 그에 

알맞는 시책을 강구하며，行爲로의 유 

도를 통해서 集團S標에 얼마만큼 接 

近했느냐는 分折이 따라야 할 것이고 

이것은 다시 Feed Back으로 作用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부 

대적용用지휘관리 模型을 채택하였는



圖式 1. Feed Back( 自動調節作用)

데 나름대로 당 부대 환경에 적합하 

며, 合理的으로 설계된 모형 ( ratio­

nally-set model)  으로서 새로운 

환경창조를 可能케 하는 지휘관리방침 

이라 생각한다.

나„ S-R 도식과 集團行爲에 關 

한 模型

Wat son 에 의하면 ' 人間은 움직일 

수 있는 組立된 有機休이며, 刺軟에 

대해 反應하려는 未學習行態의 諸單位 

조직으로 이루어져 환경으로부터 다양 

한 경로를 통하여 끊임없이 오는 영 

향을 받아 그러한 未學習•非條件化行 

態를 條件的，學習的 行態로 發展시키 

고 _있 다 /고  하였다.

Wat son 의 가설은 ' 意 識 ’ 대신에 

可視的으로 나타난 行態를 中心槪念으로 

채택하여，人間에 刺軟을 주고 그에

대한 反應을 조사하여 인간의 행태 

또는 집단의 행태를 명확하게 分 折 • 

예측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유추하여, 적어도 당 부대와 

같은 小規模集團에서 부대장병 개개인 

의 協刀을 바탕으로 부대 전체의 目 

標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가 할 수 있 

는 最善의 것으로는, 各 將兵 個個人 

이 有機休的으로 상호作用하고, 일정한 

충격에 일정한 結果를 초래하는 관계 

를 유지하면서 부대를 가장 活性代 

(Vital itation) 시킬 수 있으며 램 

化 (Re i nf orcement) 할 수 있는 참 

織管理法이 必要하다고 본다.

T.Parsons 는 行爲發生 준거기준 

을 설정하고, '行爲는 g的追求的이며 

特定한 狀況에서 發生하고, 規範에 의 

해 規制되며，動機化의 에너지를 消費 

한다 라고 規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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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爲發生 準據基準

〇 主休 (行爲者)

〇 〇 行爲의 狀況

〇 行爲者의 狀況 .............  (1 )  1 的추구적 0  故求的 指向

으로의 指向性 (2 )  특정한 狀況 ____ \  (動機的)

(3 )  規範에 의한 規制 ᄊ效 價値的 指向

(4 ) 動機化의 에너지 1 致 役割的 指向

소비

이것은 理論的인 틀이나마 당 부대 

와 關聯지어 본다면, 行爲發生前 행위 

의 특성은 當 부대의 임무를 使命感 

과 함께 指向하며 ( 目的 追求 ) , 부대 

내 諸 환경 을 통하여 서 ( 특정 狀況存在) 

部際 規律 및 制度를 준수하며( 규범 

에 의한 規 制 )，各自 指向하는 바에 

최선을 다한다(動機化의 에너지 소비) 

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집단행위 관계가 복수의 

行動主休 사이의 飮求，價値, 役割의 

갈등이라는 시각은 이러한 行爲指向 

要素들의 행위발생을 전후한 영향력 

行使와 간섭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 

아 볼 必要가 있는 것인데, 故求는 

充足으로, 價値는 敎育을 통해서, 役割 

은 制度的 장치로 각각 일정한 刺軟

을 줌으로써 행위를 호전적인 형태나 

특정한 방향으로의 유도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본다.

• 飮求的 指向 ᅱ  充足( 복지，시설 

환경개선 •" 환경적 요인

• 價値的 指向 一> 敎育(내실적 교 

육 … ) … ft 요인

• 役割的 指 向 _ > 制度( 부서 융화

명랑화 시책 … ) … 요

인

諸 狀況은 하나의 刺軟일 수 있으 

며 일정한 반응을 기 대 하기 위해서는 

刺軟을 위한 여러 與件을 조성할 必 

要가 있는 것이다. 결국 問題提起와 

理想的 모형을 연결시키는 구체적 지 

휘관리는 앞서 말한 환경창조의 지휘 

관리를 기본으로 하여 ①환경적, ②정



신적 , ③제도적 側面으로 區分하게 하 

였고，제 側面에 대한 자극과 함께 

나타나는 반응을 통하여서 당 부대의 

일정한 행위지향성을 파악, 소망스런 

方向으로의 부대운영을 도모하였다.

4 . 부대 基本環境 정비로 士

氣振作 : 環境的 要因

가。 부대 公園化 事業

S-R 도식이나 K.Lewin 의 定義 

에서 인간행위에 있어 根本的 心理는 

각자가 놓여진 분위기가 그들의 行態 

( Behaviour)  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좋은 환경에서의 勤務란 意慾을 증 

진시키고, 고립된 집단생활에서 지루함 

과 수동적 태도를 最小化시키며, 결국 

은 諸 不滿要因을 제거해 주는 연상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당 부대는 天然的인 자연경 

관을 갖추고 있어 이를 십분 활용하 

여 여기에 알맞게 부대를 公園化하자 

는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격오지가 가 

질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解 

決하거나 적어도 주변을 사랑할 수 있 

는 感情을 갖게 하도록 장병들을 刺

향 내지는 유도하였 다.

먼저, 부대지원가능한 事業으로서 부 

대의 모든 건물에 대한 시설투자였다. 

숙영시 설 및 勤務場을 지 속적 으로 점 

검하여 가장 우선적인 것 부터 개선 

하도록 하였으니 , 老保된 곳과 不潔한 

곳은 과감히 철거해 내고, 정기적인 

보수와 함께 시설물의 노화방지와 美 

觀을 위해 페인팅을 실시하였다.

각 근무장을 잇는 계단과 통로를 보수 

하였으며 난간에까지도 세심한 배려를 하여 

주변건물과의 통일과 조화를 이루도록 構 

造,색채에 신경을 썼다. 한편 장병 스스 

로 部隊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기 위하 

여 各 부서별，所屬別 화단조성 붐을일으 

킴으로써,적절한 보상과 함께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권장하였다. 部隊와 官舍를 

잇는 도로변에 유실수를 植樹하고, 부대와 

관사에 小公圍을 造成, 벤치와 화분, 조각 

품, 운동기구를 설치, 휴식공간을 넓혔으며, 

그 외의 공간에는 잔디를 이식하여 녹지대 

를 이름으로써 하계 흥수나 태풍에 대비 

케 하는 刻果도 거두었다.

환경이 점차 깨끗하고 美觀이 높을 

수록 將兵들은 部隊公園代 事業에 적



극적이었으며, 결국 부대운영에도 큰 

實效性을 거두게 되었고 급기야는 지 

휘관으로 하여금 창조적 施策을 항상 

刺軟하는 要因이 되어 '8 6  年 2 /4  

분기에는 부대 밖 산허리에 약 1,〇〇〇 

作의 연병장과 축구장을 마련, 春 •秋  

후 大;많를 치를 수 있게 하여 오

랫 동안 자축하며 記念할 일이 되었 

다.

이외에 관사지역과 부대의 담장 및 

철조망 개축，지붕도색，주거지 內部施 

발 現■代:化, 배구장• 족구장 • 테 니 스장 

신설，休育館 준공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환경정비는 곧 勤務意慾 

과 직결되는 커다란 刺軟要因임을 중 

시하여 부대公園化 事業의 꾸준한 추 

진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시상 및 

독려를 계속하고 있다.

나. 福社環境 造成 및 장병 給與 

品 管理

한 集團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構成 

員들의 不滿은 언제 어디서나 조금씩 

은 있게 마련인데 특수한 요인이 없 

다면 그 보편성과 마찬가지로 不滿의

要因도 매우 단순하고 기본적인 면에 

서 출발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衣 • 食 • 住는 인간의 가장 基本的인 

요소들이고, 이의 침해나 불편을 느낄 

때 거부반응이 민감하다.

將兵들은 먼저 개개인의 生活영위에 

필수적인 要素들의 부족과 불편에 민 

감했으며 , 정 당한 要求에 未治할 시 否 

定的이었고, 또 다른 不滿의 原因이

되었다.

복지환경의 조성 및 개인 給與品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병들의 

常定的•否定的 시각을 결정하는 刺軟 

要因이었으며 그 반응은 민감하게 表 

出되었고, 비교적 쉽게 인지할 수 있 

는 것이었다.

本人은 이와 같은 사항을 위한 조 

처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管理와 함께 

興論의 수습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장병 

들의 기본적 福社 및 給與에 정확한 

管理는 물론，그외의 편의를 위한 시 

책을 절실히 實感하였다.

人間行態에 있어 不滿의 표출을 T. 

Gu r r 는 M {直패하 (Value Expect- 

ation) 가 실질적 價値滿足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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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acity)  을 초과하고 두 개념 간 

의 괴리가 볼수록 相對的 박탈감 (Re­

lative Deprivation)  을 야기,

부정적 행위지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하 

였던 점을 상기할 만 하다. 당 부 

대의 福社策으로서는 B，X , 장교식당, 

사병식당을 어느 부대와 바교하여도 

손색이 없을만큼 現代化하였으며, 철저 

한 위생관리를 우선으로 하였고, 장병 

의 건강과 용모단정,을 위하여 역시 

시설 및 ®  材■를 보수 내지는 새롭게 

비치한 이 발소( 매일 운영 ) ， 목욕탕 

(주  3 @ ) 을  운영하고, 장병체력증진 

과 휴식을 위해 정기적인 부대지원으 

로 각종 체육기구를 마련한 체육관과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편 도서 

2,500 여권을 소장한 政訓室에서는 독 

서와 함께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고양 

시키고 있으며，각 내무반으로 이어지 

는 VTR 회로는 휴식과 함께 敎育用으 

로도 잘 活用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항에 관련 責任 

者들의 감독철저는 물론, 가장 可視的 

이고 민감한 부분인 만큼 수시점검과 

애로사항 청취가 필요하였다. 定期的

인 보고接受 이 외에도 메뉴會議(月 1 

回 ) ,  內務班長 •班副會議 (月 1 回 ) ,  

職場團結會議(月 1 回 ) ,  轉入將兵興論 

調査(月 1 回 ) ,  轉役將兵 興論調査(B 
1 回 ) , 兵 • 下士間 對話모임 ( 月 1 回) 

等 定期的인 여론조사와 소속장 및

先任下士의 주기적인 面談 그리고 特 

別參謀와 主任上士 等과의 개인적 접 

촉에 의한 _ 由스럽고 전문적인 면담 

을 待性別 및 分野別로 活性化하였으 

며，문제發生時 즉각 적절한 對策과 

아울러 그 시정 여부를 꼭 확인하였 

다.

이밖에 장병들의 기본생활에 필요한 

內務班 시설 개선, 화장실 現代化, 상 

수도 보수 등 諸般 복지문제는 부대 

작전임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第一의 

g標라 여기고 실시하였는 바， 역시 

직접적인 刺軟은 즉시 그 反應을 나 

타내고 있었다.

5 . 精神敎育을 通한 育定的

價値觀 確立 : 精神的 要因

精神戰刀의 廣義의 解釋은 物質 및 

技術戰刀을 除外한 政治 및 思想戰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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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녹지대 조성 및 건쿨도색으로 부대 환경미화.

사진 2. 관사 담장 개축과 도로정비

等을 망라한 분야를 일컫는다. 한편 

우리의 직접적 關心事로 가지는 軍事 

的으로 밀접한 敎義의 精神戰方이란 

，指揮官과 뜻을 같이 하는 狀 態 '

( 孫子 )라  하여 「휘 하장병 이 指揮官 

의 의도와 公的 要求에 가장 가깝게 

思考하고 行動하는 狀態 또는 그 程  

度라고 표현할 수 있다.

現代戰에서 精神戰方의 重要性을 상 

기시키는 다음과 같은 公式이 있다. 

y =  ax +  b

a ： 常數的 要因(精神的 要素 :

無形的 )

x ： 變數的 要因(物量的 要素 : 

有形的 )

b ： 定常數的 要因(現實要素 : 人 

□ ，文明，地理，資源，生産能刀 

等 )

여기서 b는 거의 固定的인 要素로 

서 단시일 내에 시킬 수 없는 성 

질의 것이고 x 역시 그 증대에 있 

어서는 國方에 따라 그 限界性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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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이므로 결국 戰方을 極大化시 

키기 위해서는 精神戰刀 ( a) 을 極大化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重要한 人間 內面世界를 다 

루는 將兵 精神戰方을 極大化하기 위 

해서는 장병 개개인의 정신계발을 위 

한 敎育의 方向과 함께 敎育方法 및 

內容에 있어 숙고를 要하였다.

가. 以心圓的 思考休制에서 同心圓

的 思考形態로의 轉移

人間의 價値觀 定立과 그 계발을 

위한 勞方은 人間이 한 평생을 살아 

오면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어 

느 社會, 어느 集團에 속하든지 人間 

은 § 身의 價値觀을 소중히 간직하면 

서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 解放 後 우리 사회에서 休制 

및 觀念의 變革 내지는 改革으로 한 

때 많은 사람들이 思想的 混亂을 초 

래한 일이 있었듯이 人間은 스스로가 

간직한 價値觀의 자그만 變移에도 민 

감한 反應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 나라에서 以

心圓的인 多元化 社會에서 同心圓的 

構造인 軍이라는 特殊社會에 移轉되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思考休系에일면 

혼란이 일어나고, 그것아 하나의 問題點 

으로 대두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즉, 一般社會에서 지녔던 장병 個個 

人의 價値觀이나 飮求問題에 갈등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民主 

主義 軍隊社會에서는 다분히 있다는 것 

이다. 이것은 곧 同心圓的 社會休制 

를 가진 獨裁國家나 全休主義 國家의 

軍隊와 다른 점이라고도 하겠다.

一般社會와 구별되는 諸 特徵中 軍 

에 對한 否定的 視角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觀念들은 앞과 같은 休制가 

상이한 所屬集團의 변경에서 비롯한다 

고 볼 수 있다.

消極的 態度와 _ 己中心的 思考에서 

비롯한 生活意識은 _ 身의 영역침범에 

극도의 민감성을 보이기도 하여, "잘  

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중간이 제 일 ", 

"춤 고 , 배고프고, 졸리운 세월 " 등의 

표현, 業務上 利害關係를 部隊生活에 

커다란 이슈로 의식한다든가， 身分別 

갈 등 (兵 , 下士, 將校) 표출 등 많은



問題點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는 장병들의 精神戰方의 향 

상책과 함께 先行되어야 할 意識敎育 

의 필요성를 提高시키는 점으로서 , 入 

隊前 個人的 생활영역에서 얻어진 선 

입관념, 고정관념의 차이에서 비롯한 

일련의 觀念의 차이를 行動의 반복을 

통한 觀念의 統一化를 이루어 앞서 

말한 同心圓的 思考形態를 가지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必要한 것이라 보았 

다. 그 方法들로서는 軍人다운 行動 

을 견지토록 部隊의 분위기 조성과 

함께 일련의 정기적 훈련과정을 통하 

여서 現在 _ 身이 속한 集團의 特性을 

理解，적응시키며, 유도하는 것이겠다. 한편 

여기서 유의하였던 점은 個人的인 觀念의 

차이를 統一시키는데 무리 없이 어떻게 개 

성과 人權을 존중하면서 部隊生活에 적응 

시 켜 나가느냐는 문제 였다(부대 방송망을 

활용한 군생활에 있어 제반 법규 공지 

사항, 군가지도, 각종 교육, 분위기 조성 

등은 매우 효과적이며 어느 곳에서나 

4 용가치가 크다고 본 다 ).

K . Leroin은 g 標로 指向하는 集 

團의 心理的인 힘을 구성원의 심리적

갈등 X g標의 有意價(집단구성원들이 

行動을 유발하는데 매력을 느낄만한 

價値있는 것 )로  定義하였는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장병교육에 있어 

閱心을 끌며 영 향 ( 자극) 을 줄 수 있 

는 내실있는 교육과 함께 計劃的인

동기부여가 절실함을 느꼈다.

나. 內實있는 精神敎育

장병의 精神方은 先天的인 것이라기 

보다는 後天的인 생활환경의 變化 또 

는 敎育的 方法으로서 바람직한 精神 

方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前提下에 

우선 ①敎育環境의 造成， ②內實있는 

敎育, ③敎育실시 후 分折으로 교육지 

침을 세웠 다.

단 시일 내에 드러나지 않는 "無  

形 "의  精神方 배양은 부족한 부대시 

설과 준비소홀로，特定한 날, 特定時間 

이 되어 집합방송과 함께 참석자 인 

원점검 , 교육내용에 있어 소정의 시간 

동안 一方的인 轉達敎育 내지는 雜談 

으로 "그  날 오후일과는 그런식으로" 

보내는 지극히 形式的 敎育을 가져온 

다. 人員초과로 맨바닥에 앉아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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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기강하식 때 장시간 「열중쉬어」 

麥勢로, 配食이 끝난 후 채 整理되지 

않은 환경과 악취와 함께 敎育道具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리한 반 

복교육은 그 成果가 너무도 分明한 

것이었다.

( 1 )  敎育道場의 環境造成 

精神敎育의 날을 비롯한 作戰敎育, 

職務敎育 및 기타 會議나 모임을 위 

한 場所로 활용되는 환경을 造成하기 

도 하였다. 많은 將兵을 수용할수 있 

는 곳으로는 士兵食堂과 기지敎會를 活 

用키로 하였고 소규모 교육장소로는 政 

訓室, 將校食堂, BvX, 作戰室 學科場 等 

을 利用키로 하였다. 기지교회는 당 부대 

담임목사의 외래지원 活動으로 관사및 기 

지 에 교회 를 완전 개 축하여 손색 없는施設 

과 정돈을 이루어 성스러운 분위기와 함 

께 敎育道場으로서 훌륭하였다. 士兵 

食堂은 연단과 방송시설을 設置하고 

탁자와 의자를 증가시켜 많은 병력을 

수용할 시，全員 착석하여 敎育을 받 

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敎育이 있는 

날에는 부대 주변에 있는 꽃가지라도 

준비, 청결한 분위기를 造成하였다.

한편 小規模 敎育 및 會議場所로 

活用하고 있는 政訓室과 B .X는 각각 

소파와 각종 영상매체… . ! ' . 、 T . V, 

영사기, 슬라이드) 및 도서를 비치, 

더욱 더 敎育場所로의 면모를 다듬었 

고, 職務敎育과 作戰敎育을 위하여 새 

로이 作戰室에 學科場을 新設하였다.

이제는 敎育이 있는 날 將兵들은 

내 무반이 나 휴게 실 에 서 의 한가로운 竹̂ 

息보다도 깨끗한 환경에서 새로이 接 

하는 각종 知識과 진지한 자세를 스 

스로 즐길 수 있는 態度를 가지거! 

된 것이다.

( 2 )  內實있는 敎育과 點檢

敎育場의 환경개선과 함께 注S해야 

할 점은 바로 敎育의 內容과 方法에 

있었다. 교육장의 청결하고 안락한 

분위기는 기실 效果的인 敎育을 S標 

로 하였는 바, 내실없는 교육으로 일 

관될 시엔 교육장은 역시 休息場所나 

휴게실 정도로 밖에 意味가 없을 것 

이다.

敎育의 內實을 期하기 위해선 指揮 

官의 關心提高와 담당 敎官의 T 資質， 

그리고 敎育方法 및 교안의 점검에



치중하였다. 먼저 지휘관이 참석하는 

각종 敎育에서 訓示를 통하여 담당교 

관이 교육할 內容에 주의를 환기시키 

는 것을 잊지 않았고, 나름대로의 視 

角과 關心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敎育 

이 종료할 때까지 장병들과 자리를 

같이 하여 지휘관도 역시 敎育에 적 

극 # 확하고 있다는 I 정했을 심어 주 

었다.

이 같은 點은 담당敎育敎官의 흑 形式的 

인 敎育內容을 實質的이도록 유도할

수 있었으며, 교관 스스로 章任感과 

함께 부단한 硏究를 하도록 독려하는 

方法이 되었다. 한편 參謀會議 等을 

통한 자리에서 敎育의 方法(技術的인 

面 )을  역설하였고，軍隊敎育의 맹점인 

주입식, 지루함, 規則的(고정적 ) , 잡담 

등에 대하여 짧게, 흥미있게, 적실성있 

는 敎育이 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 

고 마지막으로는 어떠한 敎育이든지 

敎育 보조기재를 항시 지참, 활용토록 

하여 敎育效果를 높이도록 하였다.



사진 4. 각종 교육패도

그리하여 차기 교육 시에 또는 興論 

調査나 面談 等을 통해서 부대 제반 

敎育活動의 興論을 調査해 본 결과 

상당히 骨定的인 호응을 얻고 있다

고 확신하게 되었다.

6. 勤務寒勢 定立과 兵營生活

明朝化 : 制度的 要因

가. 率先垂範과 人和團結

人間의 行動動機 誘發에는 두 가지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感 

淸面과 理性面에 關한 것으로 각각 

暗示와 說得으로서 行動動機를 유발하 

는데, 前者는 原始的 情 籍 帶 關 係 나  

威光暗示, 後者는 眞實을 內容으로 하 

는 바，軍에서는 그것이 率先垂範과 

人和團結로 나타난다고 본다.

部際指揮에 透;率的인 지휘관리방침 

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장 

병의 無條件的 信韻 증진과 能率的인 

0 標達成에 는 솔선수범 과 인 화단결 만큼 

重要한 要因이 없다고 본다.

人間行動

感淸面 一 

/  (無抵判的 j
示:

原始的 班帶關係 > 

— (上敬下愛, 父子之間 

의 情諸 a 帶 等 ) ᄌ 率先垂範

動機誘發、

\ 理性面 一 說得

威光暗示( 자질 향상으로 

機能的 權威 유지) 고 
一 眞實(바람직한 人間 1 人和團結

( 世判的) 關係 유지 (
軍 隊



率先垂範은 창조적이길 바라는 指揮 

官에게 가장 필요하고 손쉬운 方法이 

며 效率的이다. 지휘관의 率先垂範과 

最善을 다한다는 認識은 中間 指揮官 

( 參 謀 ) 의 率先垂範을 유도하고, 동시 

에 將兵들은 指揮官에 대한 信韻와 

함께 g 發的인 복종이 誘發되어 自律 

的인 부대운영이 可能해지는 것이다.

"나는 指揮官이기 때 문 에" ,  또는 

"바쁘기 때문에 "라 는  변명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겨울철 상수도관이 터져 

食水가 中斷되었을 시, 시설반 將兵들 

과 함 께  터진 배수관을 찾아 밤을

지새웠으며, 休育大會 때 힘든 구보를

같이 함으로써 장병들과 같이 땀을

흘렸고, 作戰室에서 Pennex의 狀況 

時 아직 숙련되지 못한 초급장교의 

미숙을 질책보다는 Interphon 을대 

신 잡고서 원활학 Mission을 해내 

는 자세를 보였다.

항시 진지한 麥勢를 견지하고 있는

指揮官의 說得은 휘하 장병들에게 쉽 

게 納得할 만한 의사소통관계를 形成 

케 하는 것이며 이는 곧 部際團結의 

핵심인 것이다.

나. 創造的 刺就( 아이디어 개발 )

行爲는 狀況으로 부터의 刺軟에 대 

한 主休의 反應으로 나타난다는 명제 

하에 많은 施策과 그 反應의 結果가 

새로운 施策과 反應을 도출해 내면서 

當 部際는 조금씩 진보되어 가고 있 

다.

指揮官을 비롯한 所屬長들은 부대에 

活刀을 줄 수 있는 刺軟을 創出해

내는데 고심하였으며，그중에서 참신하 

게 개발된 刺軟은 分明 純機能的인 

部隊運營을 가져 온 것이 사실이다.

지속적이며，시기적절성을 가지고, 참 

신한 아이디어로서의 창조적 자극은 

本人의 指揮管理 原則이었다.

制度的 장치를 통한 시책으로서는 

각종 •衰賞制度( 모범 사병 선발 우수감 

시수 시상, 효행사병 표창，모범내두반 

시상, 모범관사가족 시상 等 )와  부대 

생활의 라듬과 時期를 고려하여 적절 

한 行 事를 施 行 ( 겨 울철 에 바둑, 장기 

당구大:會■，윷■놀이，음악경연大:#, 카드전 

시회 등의 室內行事를, 봄을 맞이하여 

겨울 내 긴장된 찾休이완운동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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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부대 간 걷기대회，화단조성경연 

장기자랑, 연극회, 생월자 회식, 진중창 

작발표회, 그외 체육행사와 위문공연 

등)함으로써 반복되는 부대업무에 권 

태를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잦은 轉屬으로 인한 業務의 

공백은 業務參考緩 및 00業 務 0誌 作  

成 등을 通하여 후임자와의 인수인계 

시 標準化된 業務의 計劃性을 도모하

사진 5.  자 매 결 연 학 교  방문

7 . 맺는 말

한 集團의 指揮管理란 集團成員으로 

하여금 그 集團의 g標를 達成코자 

하는 방향으로 行動하도록 하는 모든 

作用을 말하며 , 그 作用이 전적으로

集團成員의 g發性을 刺軟하는 것을

通하여 기능하는 경우라야 하겠다.

여 빠른 時 0 內에 업무정상화를 꾀하 

였다.

한편 地理的으로 격리됨으로써 오는 

疏外感 해소와 民 . 單信韻關係 증진책 

으로 인근지역 관공서, 學校 등과 자 

매결연을 結成 ( 3  곳 )하 고 ， 양로원과 

고아원 등을 誌問( 분기 1 회 ) 함으로 

써 對民活動의 보람과 함께 부대 분 

위기 개선을 도모하였다.

사진 6. 복 지 업 체  ( B . X )

集團活動에 關係하는 모든 成員이 가 

능한 한 最大의 滿足感을 가지고 效 

果的인 § 標達成을 위해 行動하도록 

作用해야 할 것이고 또한 集團成員을 

결속，統合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하도록 動機를 附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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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라야 動率的인 指揮管理가 

될 것이다.

사실상 이와 같은 動機附與에 지휘 

관의 리더십의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동기부여를 통해 集團成員의 

바람직한 行爲틀 유발하는 것은 전적 

으로 지도자 自身의 機能인 것이며 

보다 本質的인 지휘관의 役割인 것이다.

다양한 思考形態와 상이한 業務 아

래 각각의 人格的 特性을 고려하면서 

共通된 a 標를 向하도록，그리하여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얼마 

나 動機附與되었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 

으나，부단한 身"과 도전을 통해 서 

항상 새로와지고 보다 合理的인 指揮 

方정十이 강구되어아 했음을 절감하며, 

또 다른 所屬에서의 最善을 期待하여 

본다.

-  102 -



정 훈 교 육

買辨資本論 抵判과

우리의 課題

숲

(中 謝

짧 Ira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양분화된 이 

데을로기의 극한적인 대립상태에 놓 

여 있다고 볼 수 있다. 反共율 固

是로 @由民主主義休制를 구축하고 있 

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자유체제를 否 

定하고 폭력과 무분별한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일부 急進左傾勢方이 커 다란

海 蒼

第 5672 部隊 )

社金問題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러 

한 좌경세력의 사상적 기반은 공산주 

의 이념에 동조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이념의 現代的 變容이라고 할 수 있 

는 新左傾思想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地判이 없이는 오늘날 무리 사회에 만 

연한 좌경세력의 발호에 단호히 대처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 

서 휴전선에서 총칼을 들고 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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固軍의 使命感 이상으로 戰後方없이

모두가 自由民主休制 守護에 대한 결 

연한 意志와 情神方이 곧 最上의 武 

器임은 새삼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反共敎育이 方法 

面에 있어 劃一的이고 黑白論理的 性 

格이 강해 자첫 政植安保的 側面에서 

이용되어 왔다는 否定的 視角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종래의 방법에서 탈 

피하여 보다 분명하게 共産主義의 美 

像과 虛像을 파악하고 아울러 우리 

自由民主主義 休制의 優越性을 견지할 

수 있는 理念的 武裝이 急先務라고 

하겠다.

이러한 데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비록 極小數라고 하지만 急進左傾勢方 

의 이념적 기반인 新左傾思想으로는

흔히 짧마 르 크 스 초■  (Neo-Marxi sm), 

從屬理論 , 買辨資本論2 解放神字,유로코뮤 

니 즘 ( Euro-Communism), 民향論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이념이 

이데을로기적 性向을 띠고 있는데 비 

해 그  중 買辨資本論은 科字的 理論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더 더욱 그 

本質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分所伏況下의 우리 나라에 無地 

判的으로 수용하는 데서 생기는 오류 

를 명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글은 단순히 抑判 

을 위한 抵判이 아니라 買辨資本論의 

理論的 盲點과 現美適用의 不適切性을 

&判하고 나아가 이러한 左傾理念의 

技散을 방지 하기 위 한 思想 的 , 現美 

的 射與方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 

가 있다.

후 it

1. 매판資本論의 槪念과 生成背景

가. 買辨資本論의 槪念

매판자본론을 이해하기에 앞서 그 기 

반이 되는 從屬理論에 대해 간략히 언 

급할 필요가 있다. 종속이론이란 歌 

美의 어떠한 第展理論도 제 3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없 

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자국의 低究展 

現象을 “ 從屬” 이라는 관점에서 규명 

하고 나름대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려 

는 일련의 이론체계로서 I960 년대 라 

틴 아메리카의 사회과학자•’ 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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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성된 이론이다. 매판자본론은 

이러한 종속이론의 핵심분야를 이루는 

이론으로 제 3 세계 국가의 정치, 경제 

엘리트를 “ 反民族的인 買辨勢方” 이라 

는 성격으로 매도함으로써 暴方革命을 

유발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이 

론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매판자본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살펴 

보면 買辨이란 明나라부터 있던 말인 

데 특히 南京條約 (1842) 이 후 중국 

에 들어 온 외국상사의 도급을 맡아 

중국 내에서 외국상품의 판매를 대행 

하던 中固人 商人믈 말하며 스페인에 

서는 국가권력의 보호 하에 외국시장 

과 거래하던 상인을 “ 콤프라드레 (Com­

prador e)  ”  라고 하였다.

매판자본이라는 말은 식민지에서의 民 

族資本에 대한 대칭개념으로 缺義로는 

외국자본과 자국의 시장을 中介하는 

土着貿易商 또는 외국상사의 代理業 

者의 資本을 말하며 廣義로는 외국자 

본의 원조 또는 그와 결탁하여 外函 

資本의 f路믈 위해 행동하는 金融資 

本 및 貿易資本을 의미하며 이 개념 

은 외국자본에 예속 의존하는 모든

社合的 資本, 官倍的 强點資本을 포함 

하고 있다.

나. 買辨資本의 生成背景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中南美 

에서는 歌美先進■으로부터의 近大化 

理論(또는 技散理論) 에 입각하여 輸 

入代管産業을 육성하는 등 공업화정책 

을 추진해 왔는데 1960 년대에 이르 

러 막대한 외채와 외국자본의 침투 

극심한 인플레이션, 소득격차의 .심화 등 

大衆의 貧困을 초래하였으므로 경제개 

발정책이 失敗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低開究의 원인 분석에 있어 외국의 

자본 및 기술 침투에 의한 從麗에 기인 

한 것으로 보는 從薦理論의 기본 맥락 

하에서 貢辨資本論이 대두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南美의 경제개발정책의 

실패는 서구의 근대화 경제개발정책의 

기본모형인 技散理論 및 比鼓優位論에 

대해 회의 를 갖게 했고 따라서 제 3 

세계 특히 南美社金의 內部的 究展法 

則에 관한 이론 형성의 필요성율 느 

끼게 되었으며 또한 오늘날 세계적 

현상인 多H 籍企業, 合作投資, 技術協方 

등의 資本結合現象을 기존의 마르크스



경제이론으로는 해명할 수 없다는 사 

실에 봉착, 이러한 현상의 해명에 관 

심을 갖고 특히 資本輸入 g 由化의 

否定的 •經濟效果의 分折에 치중하는 

買辨資本論이 형성되게 되었 다.

2. 매판資本論의 內容

가. 買鮮資本論의 論理

貢辨資本이라는 개념은 中南美의 역 

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한 것이어 

서 주장자마다 논점이 다르고 획일적 

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러나 매판자본론의 논리는 종속이론과 

맥을 같이하여 주로 선진자본주의 제 

국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종속을 강 

조하고 있다.

C1) 經濟的 從屬 : 봉건적 농

업국가에서 탈피 ffl 大的 王M 化 政혔 

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後進國은 

I 業化 건설을 위해 원자재， 가공품, 

시설재 도입 등 外換 必要性이 크게 

증대하게 되며, 이러한 외환 충당을 

위해 자국의 농산물이나 원료 등 傳 

統的 輸出部門의 육성에 박차를 가하 

나 문제는 이러한 원료수줄 부문이

외국자본에 의해 統制됨으로써 不平等 

한 貿易閱係가 고착되어 超過利潤이 

외국으로 流出되어 주변국의 국제수지 

가 악화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수 

지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외자도입 

의 필요성이 배가되는 등 악순환을 

초래 결국 經濟的 從屬의 深化를 가 

져 온다는 것이 다.

(2 )  技術的 從麗 : 중심국의 고 

도의 공업기술이 주변국의 천연연료를 

대체해 버림으로써 주변국의 수입원이 

감소하게 되고, 또한 중심국은 자본과 

기술을 임의대로 배분, 조종함으로써 

주변국에는 낙후된 기술만 이전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窓 □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소위 매판자본 

가와 매판관료라는 것이다.

나. 買辨資本의 社合構造的 影響

매판자본이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 

으로는 상대적 과잉인구현상과 과소비 

현상믈 들고 있다.

(1 ) 相射的 過刺人□現象 : 증 

심국의 독점자본이 多 ■籍 企業形態로 

유입되어 자본 규모나 기술면에서 

열등한 주변국의 土着資本을 붕괴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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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토착자본에 고용된 노동력은 

失業狀態가 되므로 상대적 과잉인구 

화된다는 것이다.

(2 )  過消費現象 : 중심국과 주

변국의 종속관계 뿐만 아니라 주변국 

내에 서 도 중심 부 ( 매 판자본세 력 )와  주 

변부(일반 대 중 )로  雨分이 되며 주 

변국의 중심부를 구성하는 인구는 중 

심국의 생산품의 소비자가 되고 이들 

은 또한 자국 내의 주변부로부터 경 

제적 착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다. 貢辨資本論의 主張

매판자본론자들의 궁극적 주장은 국 

내 적 으로는 이 러 한 매 판세 력 을 죽줄하 

고 대외적으로는 중심국, 즉 선진자본 

주의 제국과의 연계를 단절시켜야 한 

다는 것이며 그러한 목적의 달성방법 

은 민중봉기, 폭력혁명에 의존하고 있 

다.

3 . 매판資本論의 世判

흔히 理論이라 함은 諸現象을 說明, 

豫測하는 知識休制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어떤 理論을 비판할 때에는 그 

이론의 論理性 여부와 현실 설명 및

예측의 적절성 여부로 나눠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매판자본론을 비관함에 

있어서도 그 理論的 盲點과 한국현실 

설명에의 不適切性을 중•심으로 전개할 

수 있다.

가. 買辨資本論의 理論的 盲點

買辨資本論의 誤護는 무엇보다도 중 

남미의 特殊한 伏況을 지나치게 一般 

化, 나아가서 이데을로기化 한데 기인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理念의 美 

段性이 강하다 보니 이념 정립에 소 

홀하여 주장자마다 槪念이 多樣한 까 

닭에 임의적 해석의 소지가 너무 많 

다. 그 한 例로 중심국 주변국•의 

개념 설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基準 

을 제 시 하 지 못하고 있 다.

그리고 매판자본론은 후진국의 모든 

構造的 經濟問題를 외국자본과 매판자 

본의 결탁에서 유래한다고 주장, 후진 

국의 경제문제를 外生的인 것으로 간 

주함으로써 후진국 자체의 內生的 要 

因을 무시 하였으며 그 주장 자체 가 

선진자본주의 제국과의 단절을 주장하 

므로 외국자본이 갖는 有益한 역할까 

지 부정하여, 종국적으로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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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매판자본론은 사회주의제국 간 

의 종속관계는 간과하고 있으며，多■  

籍企業, 合作投資 등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資本의 運動法則에 대한 정 

확한 분석이 결여된 채 S  念次元;에서 

선동적, 전술적 이데올로기化 하고 있 

으므로 科字的 理論이라고 볼 수 없 

다.

나. 한국 현실 설명에의 不適切性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에 국내자본 

부족으로 인해 외자를 도입하여 사회 

간접시설 투자에 무선하였는데 이러한 

면은 그래도 一次資歡은 풍부했던 中 

南美와는 경우가 다르며, 경제개발 의 

지의 自究性과 純#性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60 년대 이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1 , 2 차 석유파동 

을 겪으면서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 

고 持鏡的인 經濟成長믈 이루어 온 

것은 흔히 “ 한강의 기적” 으로 불리 

듯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事美이 

다. 이러한 例로는 지난 1〇년간 세 

계의 수출 규모가 평균 1 8 .7%의 성

장률을 기록했으나 우리 나라는 39 . 5% 

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1그리고 우리 나라와 자본주의 선진 

제국과의 관계는 일방적 의존 종속관 

계가 아나라 相互依存的 관계라는 것 

이다. 技術面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선진기술 

과 치열한 경쟁율 벌이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독자적 

인 상표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신 

발업 계 에 서 부터 첨 단반도체 산업 에 이 르 

기까지 그 例는 상당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買辨資本論을 주 

장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외국자본의 

直接投資率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南 

中의 경무 외국자본의 총도입액 중 직 

접투자가 ‘ 치^1하 ^ 비 ^0] 40%~50 %에

달하는데 비해 우리 나라는 3 %에도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과실송금과 

기술도입에 따른 로얄티 지급액을 합 

해서 연 1〜2억불 수준으로 우리 나라 

'8 3 년 GNP 750억불의 0.13% ~0.22%  

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근년에 貿易黑字 基調에 힘 

입어 外債償環能刀도 충분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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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을 보더라도 買辨資本論의 論 

理로서는 한국의 經濟現美을 설명할 

수 없는 많은 反記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結 論 - 우리의 課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貢辨資本論 

은 선진외국자본의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여 反外勢 民族主義를 고양시키 

고 국내민중과 정부를 대립 이간시킴 

으로써 종국에는 1열 M ■孝•을 유발시키 

려는 共産主義의 제 3세계전략인 統一 

戰線戰術과 무관하지 않으며, 科字的 

理論이라기보다는 마르크스주의의한 亞 

流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현대적 변용 

의 하나인 매판자본론은 결국 남북한 

이 軍事的으로 射時하고 있는 分所伏 

況에 있어서는 北의 論理를 그대로 

수용하는 결과, 容共性믈 띄게 되는 점 

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 

서 매판자본론에 대한 확고한 비판정 

신은 固家安保의 초석이 된다고 하겠 

다.

그러나 우리는 한걸음 나아가 이러

한 新左傾思想에 대처하는 정신자세로 

는 단순한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변識 

의 彈方性을 갖고 무리의 現美을 直 

視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할 것이 

다. 매판자본론이 우리 사회에 무분 

별하게 수용되게 된데는 그간 경제개 

발 추진과정에서 숨겨져 왔던 어두운 

면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 

므로 이러한 것을 他山之石으로 삼아 

무리의 현실을 改善할 필요가 있다.

즉 크게 정 부차원 에 서 는 경제 정 책 수 

립 내지 외자도입에 있어 꼭 필요한 

것부터 그것도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 

을 해야 할 것이며, 기술적 종속게 빠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 개 

발에 정책적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기업차원에 

서는 국내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여 수 

출의 대외경쟁력믈 높이고 해외시장의 

다변화와 국내시장 기반도 확충하여야 

하며 두엇보다 企業人의 意識改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경제개발 

과정 에 노정 된 땅투기 , 악덕 기 업주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기술개발과 사회환 

원에 적극 관심믈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국민적 차원에서는 무엇보다 

도 ■産品몰 愛用하는 것이 生活化되 

어야 하며 이러한 기반 위에 절약이 

저축으로 이어져 국내저축의 증대를 가 

져와 H 內資本이 축적된다면 外資導入 

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국 

내저축률이 투자율을 앞서게 된 사실 

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데서 政府와 企業，그리고 圍

民이 三位一休가 되어 보다 나은 自 

由民主休制의 改善을 꾸준히 행해 나 

간다면 新左傾理念이 발붙일 틈을 주 

지 않게 될 것이다. 아울러 신성한 

■防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리 軍 

이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여 이러한 

無形의 情神戰方을 키워 나간다면 어 

떠한 내외의 도발에 대해서도 굳게 대 

처할 수 있는 必勝의 국군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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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전산화 완료가 ^현대화에 

미치는 영향

숲 봤

( 大  射 空 軍 本 部 )

1- 종이없는 事務室은 實現 

될 것 인 가 ?

K大領은 관사에서 가까운 部際에 

출근한다, K 大領의 事務室은 방이 

사방 흰 벽으로 되어있고, 방 中失에 

조그마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다.

K 낫;M  이 줄근하여 주머니에서 카드 

(Card)  를 꺼내 어 책 상위에 있는 機 

紙에 집어넣는 순간 벽은 大型 Scr­

een 으로 바뀌고 책상 위의 Work

S t a t i 〇 n 이 fpR;한다.

K大領이 먼저 자기에게 提出된 報 

告書書面을 보면서 부하대원들이 해야 

할 일을 錄書 傳達하고，그 다음에 

9 時부터 始作되는 指揮官會議를 準備 

한다. K 大領은 자기방에서 직 무를 

하면서 100 이 상 떨어진 초해의 

指揮官會議에 參席하는데，사방 벽면의 

Screen 이 作動되 어 마치 會議室에 

모두 모여서 會議를 하는 것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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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껴진다.

이런 狀況은 엘빈 토플러의 제 3 의 

물결에서 現實可能한 理想的 社會인

프랙 토피 아 (Practop i a)  로 상상할 수 

있다. K 大領과 같은 일과가 實現되

려면 상당한 期間이 걸리겠지만 필히 

이루어질 Office 의 Practopia 이 

다. 이 「종이없는 事務室」에 대 한 

견해는 여 러 가지 가 있다. “ 종이없 

는 事務室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 

은 종이를 덜쓰는 (Less-Paper)  事務 

室로 만들려고 勞方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現在 우리가 電算化를 繼 

출하고 있고， Personal Computer 도 

導入 活用하니 이것이 Paper- Less 
Off ice 로 가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 K大領과 같은 事務室은 아직 

이상적일 뿐만 아니라 Computer, 

Dig i tal 通信，映像處理器機들이 훨씬 

發展되어야 하고 더구나 이들이 상업 

성을 가지려면 아직 멀었다.” 等의 견 

해가 있다. 이들 전부가 맞는 말이 

다. 또 長期間에 걸쳐 잡혀진 Off­

ice 株序가 일시에 개혁될 수는 없 

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

젠가는 變化된다는 事實이고 우리는

이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야만 한다.

그러면 〔종이없는 事務室〕에 대하 

여 결재를 받지않고 일을 推進할 수 

있는가? Computer 記錄은 법적 

效刀도 없지 않는가? 등의 고정관 

념을 가지고 事務改善을 企劃하면 항 

상 벽에 부딛치게 된다.

K大領의 일과와 같은 事務室은 언젠 

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K 大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訓諫 및 習慣을 바꾸 

는 데에는 많은 時間과 勞方이 뒤파 

른다.

따라서 現在 아주 조그마한 部分을 

改善한다 할지라도 항시 〔 종이없 는 

事1■ 뽑 〕을 염두하고 쇼■하는 습성을 

기르는 것이 21世紀를 눈앞에 둔 선 

진軍人으로서의 현명한 대처방법 이라 

고 생각된다. 일반사회의 예를들면 

실제 많은 大쇼業들이 마이크로컴퓨터 

와 퍼스널컴퓨터 , 팩시밀리 , 워 드프로세 

서, 마이크로필름 화상회의시스템 등 

0A 關聯器機가 發展함에 따라 經營管 

a  및 사무풍토를 크게 바꾸고 있다.

담당계원이 기안한 서류를 과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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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장을 거쳐 이사~상무~전무~•부 

사장~사장 라인으로 을라가는 결재 

풍토가 사라지고 있으며 歌當  중 

역이 부, 과장을 호출하는 일도 줄 

어들고 있다. 또 書類한장을 作成하 

기 위해 하루 종일 매달릴 必要도 

없어졌고 밤을새워 報告用 차트를 그 

리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담당계원이 어떤 기안을 할 경우 자 

신의 플로피 디스크에 그것을 담아 

복사본을 넘겨주면 일은 끝난다. 상 

급자는 그것을 보고 修正할 일이 있 

을 경우 再調整을 端末機 書面을 통 

해 하면 된다. 기안 내용을 報告書 

類로 만들고 싶을 때는 프린터로 入 

方內容을 뽑아내면 된다. 이러한 종 

이없는 事務室을 이루는 段階는 아떠 

.한 것인지 그 發展段階를 알아보자，

2. 事務 g 動化의 發展段階

事務 g 動化 (〇a 3 는 推進方法이 나 利 

用製品 等이 매우 多樣하여 전화기, 

타자기 또는 텔렉스와 같은 單純 事

務器機들 처럼 導入하여 그대로 使用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요를 推進段階別로 나누어 보면,

y [. 初期段階

事務室의 特定한 場所 (Work Area) 

에 오피스 컴퓨터, 복사기 等의 獨立 

的인 事務機城를 設置하여 事務合理化 

를 實現하는 形態

나. 中間段階

事務室에 제시밀리, 프린터, CRT 디스 

플레이 等을 導A 하여 전표와 文書를 

處理하고 電算센터의 컴퓨터 出方을 

하드카피 (Hard Copy)  나 소프트카피 

(Soft Copy) 로 받는 形態

다. 본격段階

오피 스 컴 퓨터 , CRT 디 스플레 이 , 팩 시 밀 

리, 프린터, 전자메모리 等을 事務室의 각 

책상에 두고 事業休의 情報센터를 充實 

하게 運用하며 外部 데이터베이스의 

情報도 S 由롭게 利用하는 形態

* 事;훈 ■ S) 化 (QA : Office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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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大企業이나 金融機關 等 

은 이미 OA 의 中間段階에 이르고 

있고, 많은 中小企業들도 〇A의 初期 

段階를 거치고 있다. 특히 事務用 

PC 가 보편화 되면서 0A 의 推進이 

더욱 활발해 졌디-。 실제 大企業들의 

OA 活用 例를 살펴보면 어느 단계에 

到達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두산그룹는 줌의서가 없어진지 이미 

오래다. 각 課 單位로 퍼스널 컴퓨 

터가 있어 이를 통해 담당업무를 處 

理한다. 쌍용그룹은 SYMS (  상용 메 

시지 송수신 시스템)를 갖춰 자재， 

인사, 경리 , 생산부문 등을 온라인化 

했다. 금호그룹도 0A 化가 비교적 

잘 돼 있다. 컴퓨터를 통해 情報나 

資料, 決裁內容 等을 入刀시키고 있다. 

'82 년에 장표관리규정을 만들어 모든 

書類를 標準化했는데 17%의 樣式을 

節減했다. 또 파일링 시스템을 導入

함으로써 6 천 5 백 63개 의 書類函 

을 3 천 19개로 대폭 줄였다. 삼성 

그룹과 현대 , 럭키금성, 대우그룹 등도 

0A 活用이 일상화 됐다. 삼성은 텔 

렉스를 거치지 않고 해외지점들과 直

接 메시지를 交換하는 § 動 發, 受信 

시스템까지 開發했으며, 현대는 事務室 

과 作業現場, 硏究所 會庫 등을 g 動化 

온라인化하여 餘合 0A 를 構築했다.

럭키금성은 전 임원실에 터미널을 

設置하는 한편■, 판매 , 재고, 회계，자금, 

인사 등 80여 가지 各種情報를 온 

라인化시켜 業務에 活用하고 있다. 대 

우는 텔렉스실과 각 部署에 있는 端 

未機가 連結되어 있어 텔렉스실까지 

가는 時間浪費를 줄여주고 있다.

포철은 事務 S 動化에 이어 TV 映像 

會議 시 스템 을 갖췄 다. 오는 '88 년 

까지는 종이없는 事務室을 만든다는 

計劃아래 OA 關聯投資를 늘리고 있다. 

과거에는 공장현 장에 서 무전기나 전화 

로 作業'指示를 했으나 지금은 端末機 

書面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각 段階別로 事務自動 

化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事務g動化 

의 道具가 되는 그 器機들이 어떻게 

構成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3. 事務 g 動化의 器機

化는 컴퓨터 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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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線合技術이 

다. 따라서 事務室에서 旣存에 活用 

하고 있는 各種 器機나 機能을 흡수 

해야 하기 때문에 그 範圍가 廣範■하 

고 _  또한 多樣하다. 그리고 大部分 

의 事務S動化 器機는 多機能을 가지 

고 다목적으로 使用할 수 있도록 發 

展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사무유 

형에 따른 區分이 곤란하다. 그러나 

主機能을 基準으로 分類해 보면 資料 

準備器機, 資料處理器機, 資料轉送器機 

等으로 分類할 수 있다.

가. 資料準備器機

( 1 )  CRT 端末機 : 가장 많이

쓰이는 데이터 통신 端未機이며 資料 

를 入方하여‘ 轉送하거나 받은 資料를 

書面에 나타내는 機能을 基本機能으로 

갖고 있으며 使用g的에 따라 데이터 

入方(Data Entry) ,  資料檢索 ( Da­

ta Retrieval) ,  ( Interact­

ive)  , 監視制御 (Monitoring)  用으 

로 使用하고 그 選定基準은 使用目的 

에 따라 다르겠으나 글자의 處理能九 

한글코드, 키보드，處理方式의 標準化

與否를 確認해야 하며 漢字의 境遇 

處理할 수 있는 漢字數도 선정의 主 

要要素이 다.

( 2 )  프린터 : 現代 事務自動

化에 必煩的인 裝備로서 作成된 資料 

를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종이에 

그 內容을 提供하는 裝置이다.

풀캐 릭 터 (Full Character )프린 터, 

도트매트릭스 (Dot Matrix)  프린터는 

충격식 ( Impac t )  方式이고 잉크젝 (1않- 

jeck) ,  서멀 ( Thermal) ,  레이저범 

(Laser Beam)  홈은 비 충격식으 

로 충격식 方式의 단점인 소음을 없 

앨 수 있다.

프린터 선정시의 考慮事項은 프린트 

速度, 글자체미려도, 各種樣式 製作能方, 

通信方法，羅音 等이다.

(3 )  워드프로세서 (W>rd Processor) ： 

편지,메모;보고서，논문 등과 같이 文書f 
쉽게 作成하고 作成한 文書를 正確하게 

修正, 編轉하여 必要한 부수만큼 複寫하 

는 컴퓨터 利用技術이다. 워드프로세서는 

갖추어 야 할 基本的인 機能( 文書作成機 

能，文書緩正 및 編轉機能, 그래픽 機能, 文 

書轉送機能, 文書保t 機齡 한 글 / 漢字處理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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刀 및 方法, 單l # t  算能方)이 多樣하기 S y s t e m ) 을 총칭하는 것이나 오늘날

때문에 특히 使用者 측면을 중시해야하 에는 利用者가 必要로 하는 데이터，

며 書面當 _  情報量이 많아야 한다.

나. 資料處理器機

( 1 )  個人用 컴퓨터 : 個人의

業務를 處理하기 위해 1인용으로 만 

들어진 컴퓨터이며,補助記傷裝置로 하 

드디스크 ( H a r d  D i s k )  나 플로피디스 

크 ( F l o p p y  D i s k ) 도 使用할 수 있 

어 資料保管에 制限을 받지 않는 長 

點을 갖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 S o f t w a r e )  도 多樣하게 갖추고 있 

어 計算機로의 應用 이외에도 各種 

文書作成, 個人화일캐비닛, 端末機대행 

敎育用, 電子오락에까지 應用되고 있다.

個人用 컴퓨터의 選定時는 要求하는 

機能이 충족하는지 與否와 價格面，시 

스템 확장시의 互換性 및 풍부한 應 

用 소프트웨어가 準備되어 있는가를 

유의해야 한다.

( 2 )  워크스테이션 (Work  S t a ­

t i o n )  ： 원래 워크스테이션이란 

獨立된 小規模의 處理裝置에 專用의 

機能이 부과된 시스템 (Ded  i c a t e d

문서, 도형정보의 處理가 可能해야 하 

며 주 컴퓨터와 接續하여 情報를 轉 

送하는 能方과 複合機能을 갖춘 형태 

로 發展하였다.

다. 資料轉送器機

( 1 )  근거 리 通信網 ( LAN) ： 한 

建物이나 H程地域內에 資料를 轉送하 

기 위해 設置된 高速通信網이며 各種 

端未機, 個人用 컴퓨터, 프린터, 主컴퓨 

터 등을 SIS하여 컴퓨터 을 공 

유하게 하여 새로운 W 렸월方■넷;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 2 )  팩시밀리 ( FAX )  ； 광학적

인 方法으로 文字나 그림을 읽어들여 

전기적 信號로 轉換시켜 원거리에 있 

는 다른 곳으로 轉送하여 복사하는

事務器機이며 使用이 간편하고 管理가 

容易하다. 그러나 大部分의 팩시밀리

가 아날로그 信號여서 디지탈 通信網 

에 接續하기 위해서는 特別한 方法이 

開發되어 야 한다.

( 3 )  ■ 子 '® ®  ( E l e c t r o n i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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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l)  : 電子的인 轉送媒體를 통

하여 tS 렸를 메시지 형태로 송신자로 

부터 수신자에게 傳達할 수 있는 시 

스템으로 旣存의 텔렉스 技術에 컴퓨 

터의 貯藏能方을 適用한 것으로 一般 

的인 郵便시스템이나 다른 情報交換手 

段보다 高速轉送이나 大量轉送이 可能 

하다는 面에서 많은 長點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器機 외에도 多機能 

複寫機, 多機能 電話機를 위시한 많은 

事務 g 動化 器機가 있지만 생략하겠다. 

그러면 政府의 事務g動化 推進方向은 

어떠한 것인지 총무처의 〇A政策方向 

을 간추려 보자.

4 . 政府의 事務g動化 推進方向

가. 基本方向

政府의 事務S動化는 現在의 事務室 

業務中에서 개별적인 機能을 自動化하 

여 單純業務를 보다 效率的으로 處理 

해 나가고 이를 시스템화 하여 情報 

를 蓄積, 活用하는 단계로 發展시켜 

나가며 궁극적으로는 全分野에 걸쳐 

유기적인 綠合시스템을 構成하는 方向 

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나, 현 시점

에서의 社會的 與件과 國內技術水準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段階的으로 推 

進할 것이 다.

제 1段階는 基盤造成과 機賊化 段階 

로서 認識提高 및 要員養成, 事務處理 

節次 및 方法의 簡素化, 標準化 그리 

고 文書資料 管理制度의 確 立 等 基  

盤造成에 刀點을 두는 한편, 基本的인 

♦ f多 뚫 ■(타 자 기， Word Processor, 

복사기，Facsimi le，Micro Fi lm 옳■  

等 )의  補給을 擔大하되, 民願部署의 

自動化를 優先的으로 推進하고자 한다. 

제 2 段階는 機被化 範圍의 按大와 業 

務改善 段階로서 基本的인 事務器機間 

의 연계화와 多機能器機의 補給을 據 

大하는 한편, 作業의 複合化와 部分別 

業務의 改善을 推進할 것이 다. 제 3 

段階는 事務.의 시스템화를 통한 事務 

_ 動化의 實現段階로서 人間과 器機間 

또는 器機와 器機間의 統合休系를 完 

成하여 蘇合事務시스템 (Intergrated 
System)  을 形成, 書類없는 事務室

(Paperless Office)  에 불편토록 

할 것이다.

이 段階에서 設置될 主要器機는 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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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Wo r k S t a t i o n ,  Wo r d P roce ­

ssor , Persona l  C o m p u t e r ，♦■ 

能 Fac simi  1 e ，光 Di sk ,TV電話 원거 

리 會議시스템, 전자구내교환기(EPABX) 

구내정보망 (LAN.LCN),  電子郵便制度 

等으로 컴퓨터와 連結된 線合情報網이 

構築되게 될 것이다.

나. 推進方針과 具體的 推進事例

政府는 우리 나라의 實情을 考慮한 

效率的인 事務g動化의 推進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推進基本方針을 設定하여 

施行하고 있다. 첫 째 ，범 政府的인 

次元에서 線合的이고 體系的으로 推進 

함으로써 先進國 水準에 투期 接近토 

록하고，施行錯誤 等을 最少化함과 豫 

算浪費를 防止함은 물론 意識構造의 

改善과 基盤造成에 優先的으로 g標를 

두고 器機의 利用을 極大化 하고자 

한다.

한 保)로 모사전송기 (Fac s imi 1 e) 

의 空中回線을 構成하여 機關單位 中 

心에서 벗어나 全體的으로 利用될 수­

었도록 하였으며，專用回線의 使用을 

가급적 抑制하는 方向으로 推進하였다.

아울러 모사전송기에 의한 공문서 

송수신을 조기정착 시킴으로써 政府機 

關間 情報傳達의 祖速을 기함과 同時 

에 電話, 郵便요금 등 行政經費의 節 

®  을 하고자 면 S  合'혈솜와 技！:府『 

제 2 廳 舍 ( 과천 )間  〔 공동모사전송실〕 

을 運營할 計劃인데, 그 運營에 있어 

각급 行政機關 및 정부투자, 출연기관 

을 開放하여 活用의 極大化를 기하고 

中失行政機關과 市, 道間의 通信은 내 

무부 行政通信網과 연계하여 活用하며 

現行의 行政郵便이 나 文書轉送制度와는 

益行할 方針이다.

또 基盤造成을 위하여는 業務를 調 

査하고 分折하여 事務의 g動化를 推 

進할 수 있는 對象業務를 발굴해서 

編®, 傳達, 保管, 檢索 및 複寫 等 

그것에 適合한 事務自動化器機를 補給, 

活用하고 있다. 이 때 對象業務의 

選定은 事務S動化器機의 適用이 可能 

한 業務中 業務處理의 時急性, 經濟性， 

容易性 等을 考慮하여 決定하고 있 

다.

둘째, 現在의 與件을 감안하여 무리 

없이 推進하기 위하여 單機能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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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本器機 補給，部分別 機破化 等에서 

부터 個別器機間의 연계화, 複合機能器 

機의 補給德大, 統合情報 System 의 構 

築 等 段階的으로 高度化하여 推進하 

고자 한다.

한 例로, 작고 效率的인 政府의 具 

現，全國 어 디 에서나 公平한 情報傳達 

로 주민편달의 增進, 그리고 情報産業 

의 育成을 @標로 行政電算網을 推進 

할 計劃이다. 電算室 公務員들만 利

用하던 電算器機를 一般 公務員들까지 

fUffl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제 까지 는 

외제 하드웨어를 부처별로 確保하였던 

것을 國內 開發品으로 共同確保하여 

運營하도록 하며, 소프트웨어도 부처에 

서 自休開發하던 것을 民間에 用役 開發하 

도록 하고 專用線으로 使면하던 _ 通信 

網을 공중通信網으로 轉換하여 運營할 

方針이다. 이 計劃에 의하면, 旣存 

電算化 事業은 現在대로 推進해 나가 

면서 무리없이 行政전산망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88 년 初에는 그 

運用을 開始하게 될 것이다.

세째，事務의 環境을 改善하고자 한 

다. g 動化된 새로운 事務處理시스템

에 適合한 機能的인 事務室 配置와

쾌적하고 標準化된 作業環境을 造成하 

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各種 事務器機를 安全 

하고 效率的으로 保存, 管理, 活用할 

수 있도록 使用基準面積, 溫濕度, 照明， 

換氣 等의 環境管理要素에 대한 科學 

的인 管理規定을 마련할 것이며 , 각급 

行政機關의 非能率的인 環境要因을 改 

善하고 事務室의 標準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機關別, 事務性格別로 標準 示 

範事務室을 設置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擔大할 것이다.

네째, 國産器機.技術의 積極的 開發 

을 誘導하여 國內産業의 育成은 물론, 

器機補給의 底邊擔大, 器機使用의 經濟 

性을 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事務器機의 國産化率은 높이고, 特殊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가급적 國産器機를 

講A ，活用토록 하는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Facsimile  대 

하여 國産化率이 놓은 5 個業休 및 

器機를 選定하고 이에 한하여 政府 

및 政府投資機關에서 調達 講貢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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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置한 바 있 으 며 ,이 는  앞으로 各 

種 0A 器機 導入時에도 積極的으로 

透用 하여 推進할 方針이다.

여기에 덧붙일 것은 事務器機의 標 

準化를 推進하고자 하는 것이다. 事 

務器機間의 互換性을 提 高 시 킴 으로써 

複合 事務器機시스템 構成시 利用效率 

을 向上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複 

合事務器機 시스템의 各 構成要素를 

標準化하는 것은 물론 標準化된 裝備 

의 補給을 據大할 것이다.

다섯째 , 專門要員의 養成과 事務自動 

化器機에 대한 敎育訓鍊을 實施하고자 

한다. 事務_ 動化의 推進을 위한 核 

心的인 專門要員을 養成, 確保하고 全 

職員들의 器機活用 能方을 塔養하기 

위하여 公務員 敎育訓鍊機關에 關聯敎 

育課程을 新設토록 할 것이며, 機關別 

職場敎育時 事務S動化 分野에 대한 

敎育을 實施토록 하고 이의 實施가 

어려운 境遇에는 外部 專門敎育機關 

및 사설학원 등에 委託敎育을 實施하 

는 方案을 硏究할 것이다.

여섯째, 事務_ 動化 德合推進計劃을 

施行하기 위한 先行課題로서 政府內

事務 g 動化器機의 所要量 判斷은 물론, 

對象業務別로 適切한 器機를 選定, 補 

給하여 , 活用토록 하고，아울러 機關別 

事務器機의 定數를 策定하여 段階的으 

로 補給을 廣大해 가고자 한다.

主要 基本事務器機의 補給未達로 인 

하여 事務處理의 機城化 및 g 動化

推進에 障得가 發生하고 있으며，재 래 

식 裝備나 旣存 事務器機의 노후와 

낙후가 또한 問題되어 그에 대한 對 

應策으로 事務器機의 연도별 補給計劃 

을 마련하고 있고, 부처별 單位 事務 

室 (課 單 位 )의  事務器機 標準 定數를 

策定하는 作業이 進行中에 있다. 총 

17種의 事務器機를 5 個年에 걸쳐 補 

給하여 計劃이 끝나는 1991年에는 單 

位事務室마다 定數의 器機를 確保, 活 

用하게 되는 것이다.

政府의 事務§ 動化 政策에 비하여 

空軍의 事務_ 勤化 현주소는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方向으로 發展해 나가 

야 하는지를 고찰해보자.

5 . 空軍의 事務 S 動化

空軍의 事務g動化는 한마디로 초기



단계 진입과정이다. 작년에야 비로소 

행정감실 주관으로 들여온 큐닉스 

Word Process 몇대와 교육처에서 구 

입한 IBM-5550  워크스테이션 으로 

작전처, 정책처, 발간과 등에서 使用하 

고 있는바, 그 活用度가 未治한 實情 

이 다.

금년들어 電算處 주관으로 多 s的用 

事務用 PC “ PRO-20  00 ” 30臺를 리 

이스 方法으로 도입, 本部 참모부서를 

비 롯 사령 부급 部隊에 1〇월 중으로 

설치완료하였다.

그 結果 事務用 PC 의 다양한 용 

도에 매력을 느낀 部署에서는 PC 設 

置要求가 폭발적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는 5 개 년 간 매 년 200 ~  300 臺의 PC 
를 보급할 計劃을 電算處에서 樹立하 

고 있다. 이 事務用 PC 의 多目的 

用途라 하는 것은 일단 워드프로세서 

를 基本으로 하고 주장비의 端未로 

使用할 수 있는 터미널 機能을 갖고 

더불어 PC 에서 運營되는 各種 Pae_ 

kage프로그램 ( Dbaselll，Lotusl- 

2 - 3 , S i dek i ck , Symphony 등 )들 

을 자유자재로 活用할 수 있음을 뜻

한다.

또한 現在 일반회사에서 資料傳達器 

機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모사전송 

( FAX) 은 부대단위로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활용도 및 質이 매우 

뒤떨어진 狀態이다.

보안이라는 커다란 짐을 지고 있는 

우리이지만 앞으로는 事務室 단위로 

모사전송기가 設置되어 널리 活用되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空軍의 事務 g 動化의 특징은 

기존 전산 시스템과 事務_ 動化 設備 

의 혼용으로서 주로 데이터 處理와 

文書作成에 置重하고 있는 기초적 段 

階이 다.

앞으로 PC 가 다량 보급되어 設置 

가 되고 다기능 복사기, 다기능 전화 

기 , 모사전송기 등을 갖춘 事務室 環 

境에서 主電算裝備와 PC 들을 連結한 

LAN ( 지 역 전 산망 ) 시 스템 을 構築하여 

高速 다량의 情報交換이 可能케 되는 

명 실 상부한 事務 _  動化를 이룩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세가 確立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안다.



6。 事務S 動化와 우리의 자세

空軍의 事務g動化는 事務g動化 初 

期段階로서 이의 定着에는 制度改善， 

指揮官 參謀를 包含한 全將兵의 理解 

와 認識提高，旣存 業務處理節次와의 

마찰해소, 事務 g 動化 設備 및 소프트 

웨어 開發 등 풀어야 할 課題들이 

산적해 있고 이를 短時間內에 解決한 

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事務_ 動化 器機를 導入 設置했다고 

해서 業務의 事務g動化가 g動的으로 이 

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制度改善이 

없이 事務g動化를 推進할 경우 旣存 

業務處理節次와 事務_ 動化 設備에 의 

한 處理가 益行됨으로써 오히려 時間 

的으로나 業務的으로 負擔을 안겨주는 

結果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며，事務 

自動化 設備의 利用도 워드프로세서에 

의한 報告書 作成，FAX를 利用한 文 

書轉送 등으로 그 利用領域이 지극히 

限定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事務_ 動化의 본래 越旨를 살리고 

우리 實情에 맞는 制度로 定着시켜 

나가기 위하여 위로는 참모총장부터 

시작하여 방위병까지 各 계층에서 事

務自動化의 必要性을 認識하고 이틀 

통한 ■ 훈의 보 태 上 을  ■■코 자  

하는 勞方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事務_ 動化를 刻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는 推進의 우선 順位를 정하고 

하나씩 꾸준히 정착시켜 나가는 方法 

外엔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인 바 우 

리 實情을 감안한 事務@動化 推進 

자세를 確立하여 이를 토대로 發展 

시켜 나갈 것이다.

첫째, 事務g動化에 대한 認識提高: 

執行業務 中心에서 企劃業務에 이르기 

까지 事務S動化 示範事業을 德大推進 

하며 事務g動化를 개별적이고 單純한 

業務에서부터 始作하여 全部署에 걸쳐 

유기적 統合시스템을 構築토록 事務自 

動化의 推進을 誘導하고 事務§ 動化는 

組織의 再構成, 事務管理制度의 改革, 

事務環境의 整備 및 情報시스템의 確 

立이 절실함을 認識시켜 나가야 할 

것이 다.

둘째, 事務_ 動化 推進制度 構築 : 

電算要員 위주에서 利用者 위주로 事 

務自動化를 推進하고 利用者의 利用基 

盤을 確立하며 이를 위해 電算要員과 

利用者間의 情報 및 意見交換을 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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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아울러 利用者側의 確固한 事務 

自動化 方向 및 推進戰略 樹立을 支 

援하고 動率的인 事務g動化 시스템 

構築을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 , 事務 自動化 소프트웨 어 開發 : 

低價格, 高性能의 普及형 事 務 _ 動化 

器機의 開發, 音聲入出方 등 使用者 

인터페이스 開發, 統合事務g動ffc 시스 

템 構築에 必要한 通信 네트워크 技 

術 및 小型 컴퓨터 單位의 데이터

베이스 作成技法과 活用方法을 開發하 

고 아울러 電子우편시스템, 文書作成 

및 編轉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維持, 

補修에 있어 事務內容의 變化에 對應 

하여 容易하고 經濟的으로 變更, 改造 

할 수 있는 維持, 補修休制를 構築해 

야 할 것이다.

네째, 事務g動化 標準化 業務의 推 

進 : 事務自動化의 廣散과 시스템의

刻果的인 運營, 管理를 위해 소프트웨 

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運營 데이터通 

信 등 各 分野에 걸친 均衡있는 標 

準化를 推進하고 아울러 行政事務處理 

節次 및 處理方法과 文書, 書式의 간 

소화 電算樣式化 등 事務管理 標準化

를 推進하며，標準자판의 活用권장, 디 

스켓 파일의 標準化 등도 推進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事務室 組織 및 機能 再檢 

討 : 事務室 組織, 機能 등을 再檢 

討하고 事務室의 非效率的 分野는 과 

감히 改善하여 事務의 合理化를 追求 

하는 積極的인 對處方案을 講究하는 

한편, 事務室의 執務環境改善, 事務室 

空間의 有刻活用, 文書資料 保管 및 

檢索의 組織化, 多樣한 장부 및 전표 

의 간소화와 各種 軍內文書의 標準化 

등 事務_ 動化 關聯 諸般事項 등을 

새로운 視覺에서 再檢討하여 事務自動 

化를 定着시켜 나가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器機運營能刀 塔養 :아  

무리 좋은 事務g動化 器機를 勝入 

設置하였다고 저절로 事務g動化가 되 

는 것은 아니다. 積極的인 思考方式 

을 갖고 器機들의 使用法을 배우려고 

勞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 

제는 대신 조작해 줄 부하가 따로 

있는 시대는 지났다. 本人 스스로 

모든 事務_ 動化 器機를 使用할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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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명실상부한 종이없는 事務室 바 가장 重要한 것은 누구나 

時代가 도래할 것이다. 動化器機를 使用할 줄 아는

이상과 같이 事務_ 動化時代에 있어 갖는 일일 것임을 강조한다. 

서 6 가지 確立할 자세를 언급하였는

事務 自 

험文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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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 圈

북괴의 ’88서 울올림 픽

방해책동과

I . 서 언

서울을림픽대회는 이미 잘 알려진 대 

로 「화합과 전 진 」의 대회이 념 아래 

'88 년 9 월 17일부터 10월 2 일까 

지 16일동안 펼쳐 지게 된다.

지 난 '81 년 9 월 서 독의 바덴 바덴 

에서 제 24 회 을림찌개최지가 서울로 

결정된 후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금년 9 

월 17일 세계 1 백 67개 국에 참

그 대비책

윤 한 림

(  소령， 제 3659 부대 )

가초청장을 보내놓고 있다.

우리가 을림픽을 유치할 당시만 하 

더라도 을림피을 개최한다는 것은 퍽 

멀고도 험한 길처럼 여겨졌지만，그동 

안 민족의 영예를 걸고 대회준비에 총 

력을 기율인 결과 사실상 지금은 모 

든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우리국민들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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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되는 올림획행사를 한치의 차 

질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루어냄으로써 

세계 속의 한국민의 긍지와 영광을 확 

고히 다지고, 이를 발관으로 하여 민 

족의 웅비를 마음껏 펄쳐보이려는 기 

대 속에 부풀어 있다.

한편 서울올림픽은 올림찌 개최국가 

중 우리 나라가 16번째 로 맞이하며 , 동 

양에서 는 동경 에 이 어 2 번째 로 개 최 

된다. 특히 이념대립이 첨예한 분단 

국의 한 도시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볼 

때 , 88서 울올림찌 은 이 제 까지 선진강대 

국들이 이루지 못한 동•서 양진영의 이 

념적 화합을 구현하는 대회 가 될 것 

이다. 세계인류의 이목과 관심이 서 

울올림픽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도 그 

동안 모스크바와 로스앤젤레스 을림 

뭐 이 미 . 소 양 대 국의 정 치 적 이 용 

물로 전락됨에 따라, 실추될대로 되어 

버린 올림픽정신이 '88 서울올림픽을 하 

나의 전기로 하여 다시 정상궤도로 들 

어서 주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이 깔 

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인류의 기대와 우리의 염 

원이 걸려 있는 서울올림픽이 점차 가

까와지고 있고 이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일손이 바빠짐에 비례하여, 북괴 

는 올림 찌 방해 재 동에 안간힘 을 쓰고 

있 다. 괴는 제 24회 올림픽개최지가 서 

울로 결정되는 순간부터 갖은 모략전선으 

로 올림픽 방해책동에 혈안이 되어 왔지 

만 그동안 세계의 여론에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공산권을 비롯한 비•§팽권국 

가들까지 대거 서울을림픽에 참가할 것이 

예상되자 남, 북한 공동개최안을' 내어놓고 

흥정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국제을림픽위원회를 중심으로 

체육회담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괴의 을 

림피 참가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북 

꾀는 아직 남은 을림뭐대회 기간까지 

어떠한 방해책동을 자행할지 모른다.

따라서 북괴가 서울올림픽을 방해하 

기 위해 현재 어떤 형태의 책동을 자 

행하고 있고, 또한 예상되는 책동이 어 

떤 것인가를 예견해 봄이 성공적인 

z88서 울올림픽 을 맞이 하는 우리 의 자 

세일 것이다.

I . 방해책동의 실�

「서울 피프티 투 ( 5 2 ) ，나고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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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 세 븐 ( 2 7 ) 」

1981년 9 월 30 일 밤 11시 45

분경 멀리 서독의 바덴바덴시로부터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이 짤막한 발 

표가 위성을 통해 우리의 귀를 놀라 

게 했다. 이 뉴스는 내8 년 올림뭐 

의 서울개최를 세계 만방에 공포하는 

역사적인 선언인 동시에, 우리 6 천만 

민족의 가슴 속에 벅찬 환희와 긍지 

를 불러일으킨 감격적인 한 마디였다.

외국의 일부 매스콤에서 「기 적 」이 

라고 표현했듯이 , 서울이 그렇게 큰 표 

차이로 1988 년 올림찌개최 지가 되 리 

라고는 감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때문에 처음에는 사마란치 위원장의 

발표에 귀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것은 북괴도 역시 마찬가 

지였다. 북괴로서는 설마 서울이 일 

본의 나고야를 물리 치 고 제 24회 올 

림획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 

상치도 못한 일이었다.

그러 나 내8 년 서 울을림픽 이 확정된 

것은 IOC총회의 결과에 의한 엄연한 

현실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결과도 아 

시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출신의

IOC 의원 3 분의 2 이 상과 구미 

선진지역의 과반수가 서울을 지지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동구공산국가 중에 

서도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황한 북괴는 이 

때부터 서울올림픽 반대운동을 본격적 

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우선 북괴는 신 문 • 잡 지 • 방송• 선전 

책자 등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선 

전매체들을 동원하여 「서울은 올림픽 

개최지로서 부적절한 곳 」이라는 모략 

선전을 전개했다.

북괴는 '88 년도 세계올림픽의 개최 

지 가 서 울로 결정된 이래 동구공산권 

을 대상으로 서울을림뭐이 열 리 는 「남 

한은 미국의 속국으로서 1 천여 개의 

핵무기가 설치된 준전시상태」에 있고, 

또한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강력한 

반공책을 국시로 삼고 있어서 선수단 

의 신분보장이 불안한 지역 J이므로 올 

림픽개최지를 변경시켜야 한다고 주장 

했 다. 한편 아시 아• 아프리 카 등 비

동맹 제 3국에 대해서는, 서 울올림 피은 

厂 미 국의 비 호하에 미 인 계 와 뇌 물공세 

등으로 올림픽이념을 모독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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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치 」되었으며, 「미군주둔하의 서울올 

림찌 개최는 반제•반식민 투쟁을 위 

한 비동맹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 강 

변하면서, 이들 비동맹 제 3세계가 서 

울을림 픽 저 지책 동에 동조 ᅳ 불참토록 

획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북 

괴는 그 중에서 특히 비동맹권의 친 

공국가들과 친공단체들에 대한 접근활 

동을 .강화하고, 이들로 하여금 서울올 

림찌 반대운동에 앞장서도록 종용했다.

또한 중공•소련 등 동구제국을 찾 

아다니면서 서울올림픽을 저지하고 불 

참하도록 부탁한다.

그러나 북괴의 이러한 서울올림픽 반 

대운동은 지금까지 피나는 노력에도 불 

구하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 

한채 실패로 돌아갔다.

북괴의 반대운동에 적극 동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일부 비동맹국들은 말 

할 것도 없고, 그들의 배후지원세력으 

로 믿었던 중 공 •소 련  들까지도 i〇c 
총회의 결의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미 결정된 '88 서울올림획을 

정면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이에 당황한 북괴는 '8 5 년 7월 30 

일 느닷없이 종전의 억지주장을 바꿔 

서울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개 

최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김일성 

은 올림픽 공동개최를 관철시키기 위 

해 '85  년 11월 「하 노이」에서 열 

린 공산권 13개국 체육장관회의에서 

을림획 남 •북  공동개최안 통과를 시 

도하였으나 11개국의 거부로 실패하 

였다. 또한 「뉴델리」에서 개최된 비 

동맹회의에 참가하여 쿠바 등 친북세 

력 을 통해 내8 올림픽 의 북한공동개 최 

의 억지주장을 내세웠다.

한편 , 쿠바의 「카스트로」에 게 소총 

10만 정 을 뇌물로 바치면서 올림 픽 

공동개최제의안에 동참해 줄 것을 부 

탁했 다. 청 탁을 받은 「카스트로」는 

사마란치 I〇C 위원장에게 올림픽종목 

을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개최하 

며 남 •북 한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 

의했다. 북괴의 이러한 엉뚱한 제의 

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고 싶지 않 다 」는 완곡 

한 표현으로 북괴의 제의를 일고의 가 

치도 없는 것으로 거절하였다.



잘알려진 것처럼 올림쩌은 한 국가 

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 유 

치해서 개최하는 국제적인 체육경기이 

다. 제 24회 올림획도 대한민국이 라는 

국가가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라는 도시가 주최하는 것이다. 따라 

서 그 명칭 도 「제 24회 서울올림픽 J
또는 「88올 림 뭐 」이라 부른다. 근대

/
올림픽사에서 볼 때 올림픽이 소속국 

가나 다른 도시에서 공동으로 개최된 

일은 아직 한번도 없다. 더구나 그 

것도 명백한 IOC헌장 규정의 위배이 

다.

사실이 이렇기 때문에, 가령 저124회 

을림찌을 북괴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싶 

다 하여도 실제로는 실현시키기가 어 

렵다. 왜냐 하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2개의 도시가 그동안 한 번의 

연락이나 왕래조차 없는 상태에서 갑 

자기 대규모의 국제경기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 

리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 그리고 남 

북화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뜻에서 일 

부종목의 북괴개최를 할애했다. 즉 공 

공개최가 아니라 일부종목의 북괴개최

를 제기한 것이다.

이같이 우리의 폭넓은 선의와 아량 

에도 불구하고 금년 3 월 북괴 올림 

픽부위원장 진충국은 「몇개 종목의 분 

산개최로 평양이 남조선의 지방도시에 

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절 

대로 있을 수 없다 j 고 말 하 고 ,「원 

래 올림픽대회를 남조선이 서울로 끌 

고간 것은 그것을 통해서 두 개의 조 

선조작의 국제 적 분위기를 조장하고 미 

군주둔을 합리화하여 저들의 국제적 지 

위를 높여 보자는 데 있는 것 J 이라 

고 강변했다.

북괴의 이같은 발언은, 서울은 국내 

정세 등 일련의 문제 때문에 올림픽 

개최지 부적격지 운운하면서도 서울과 

평양의 공동개최를 주장하는 것은 시 

기적으로 이미 올림픽개최지 변경이 불 

가능할 뿐 아니라, 현실상황이 중공은 

물론 소련을 비롯한 대다수 공산국가 

들이 서 울을림픽에 참가할 것이라는 분 

위기가 확실시됨으로써 방해공작에 한 

계를 느낀 나머지 짜낸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8 8  서 울을림 픽 을 계 기로중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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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등 동구제국들과의 상호접촉 및 

문호개방으로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 

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한국을 독립국가로 

인정받아 심지어 국가승인마저 이루어 

질 가능성이 있다는 데 북괴는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는 서울을림적에 대한 이러한 인 

식과 질 투 •불 안 •초 조  등이 뒤섞인 감 

정 때문에 '81 년 바덴바덴에서 결정 

된 이후 지금까지 치열한 서 울을림획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북괴가 자행해 온 서울을림 

픽에 대한 방해저지책동의 양상은 서 

울올 림 픽 유치 과정 에 대 한 중상모략으 

로부터 을림피개최지 변경 및 보이코 

트 ，올림획 공동개최 등으로 변신을 거 

듭해 오면서 모략과 파괴를 강화하고 

있다. 북괴는 결국 서울올림픽 자체 

를 근본적으로 취소시켜 보려던 당초 

의 1차계획이 실패로 돌아갈 조짐이 

보임에 따라 공동개최라는 새로운 카 

드를 내놓아 혼란을 조성하고, 종국적 

으로 서울올림획 에 참가하지도 않고 어 

떤 형태로든지 올림픽 자체를 끝까지

파괴시키려 해 왔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m . 예상되는 방해책동의 유형

'88 서울을림픽에 대한 북괴의 방해기 

도가 가장 단적으로 표출된 것은 '86 

년 3 월 11일 쿠 바 수 상 「카스트로 J 
의 평양방문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행 

한 김일성의 연설내용이었다. 김일성

은 이 자리에서 서울을림픽은 「단순 

한 체 육행 사가 아니 라 심 각한 정 치 문 

제 J 라고 규 정 하 고 ,「조국의 자주적 평 

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우 

리 인민에게 있어서 수수방관할 수 없 

는 일 J이 라고 공언했던 것이다.

그리고 김일성의 이 발언내용은 제 

24회 올림픽개최지가 서울로 확정 된 

후 지난 '84  년 12월 북괴 정무원 

총리 강성산의 담화내용과도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서울을림찌 방해에 

대한 북괴의 기본입장이라 할 수 있 

다. 강성산은 그의 담화에서 서울이 

올림뭐개최지로서는 부적절하다는 독선 

과 함께 개최지 변경을 요구하고，4 4 2 화을 

림픽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것 은 「북조



선에 대한 도전이며 통일에 대한 엄 

중한 침해로 간주할 것 」이라고 운운 

하였던 것이다. 김일성의 «8을림픽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발언이나 강성 

산의 담화내용은 서울올림픽 방해책동 

을 남조선혁명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거 

쳐 야 하는 하나의 과정 이 나 방법 으로 

간주하겠 음을 의 미 화하는 것이 라 볼 수 

있다.

한편 북괴는 '88 서 울을림픽을 방해 

하는 데 있어 그 명 분 을  「분단상황 

의 고 착 화J를 방지하는 일종의 「남 

조선혁 명 화 수 행 』으로 내걸고 온갖 방 

해공작을 자행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 

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그들의 방해 책 동이 분석 되 어 져 야 할 것 

이 다.

북괴가 올림픽 방해책동을 혁명투쟁 

의 차원으로 규정하고 나온 이상 그 

들은 때와 장소, 또는 환경과 조건，대 

상 등에 따라서 투쟁방법과 형태 역 

시 다양하게 구사해 나을 것이기 때 

문이다.

〇 공동개최 주장의 허 울 성 과  방해 

공작 심리전 전개

북괴의 올림픽 방해책동에 가장 먼 

저 지적할 수 있는 형태는 공동개최 

를 내세워 정상적인 서울올림픽이 개 

최되지 못하도록 하는 각종 모략심리 

전을 예상할 수 있다.

북괴는 그들의 선전매체를 총동원,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IOC에 대해 그 

정당성과 불변성이 확인된 '8 8 서울올림 

피 개최지 결정을 「신성한 올림픽운 

동의 기본이념에 심히 모순되는 것 」 

운운으로 강변하면서도, 그들의 올림픽 

공동개최 주장을 내세워 「올림픽운동 

을 분열과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 j이라는 등으로 정당화 내 

지는 합리화 선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북괴는 이와 관련, 공산권과 

비동맹권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해당국 

의 고위인물과 체육계인사를 회유 또 

는 매수하거나，그들이 조직해 놓은 이 

른바 친북단체나 인물을 내세워 을림 

피 공동개최의 억지주장을 관철시키려 

고 노력 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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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가 주장하는 남북한 공등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북괴 스 

스로가 잘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 

나 북괴의 방해공작으로 만의 하나 그 

들에게 공동개최권이 주어진다면 '8 8  

년도 올림획은 사상 유례없는 불운의 

올림픽이 되거나 또는 열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북괴는 사실상 이러한 점을 노려 , 

IOC 의 일부종목 분산개최 제안을 매 

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섣불리 서울 

올림픽 보이코트도 선언할 수 없는 것 

이 다.

이같이 계속 관심을 보이는 것같은 

언동과 역선전을 게속하면서 방해공작 

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비정 

상적이고 실현성이 없는 억지 요구사 

항을 들고나와 어떻게 하든지 서울을 

림픽 개최가 차질을 가져오도록 갖가 

지 모략심리전을 전개할 것이다.

〇 정 국 변 화 에  편 승 , 국 내 혼 란  유 도

한편 북괴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내론란 조성을 유 

도하는 데 전력을 경주할 것이다.

한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가중시 

킴으로써 긍극적으로 올림픽 개최를 불 

가능하게 만들려는 북괴의 책동은 이 

미 오래 전부터 시도된바 있으나, 앞 

으로 저들의 국내분열 책동은 더욱 격 

화될 것이 틀림없다.

북괴는 6 *10 대회 이후 한국의 소 

요사태를 사회혼란의 「호 기 」로 판단, 

하루 수십 번씩 대남선전공세를 자행 

해왔다. 그러 나 6 .29 선언 이후 국 

민적 역량으로 사회가 안정궤도로 들 

어섬에 따라 민주발전의 열.망이 고조 

되고 있는 점을 의식, 정국분열의 분 

위기를 확산시켜 보려는 대남선전공세 

를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정 

치정세가 국제적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반정부투쟁을 유도, 

한국민의 소요를 촉발시키려고 획책하 

고 있다.

요컨대 , 북괴는 올림픽 방해책동을 

「남조선 혁명투쟁 j 의 연장선 위에 을 

려놓고，학원가 일부와 정계 및 경제 

계 분야에 현재 조성되고 있는 노사 

분규 및 정국논쟁을 최대로 활용하면 

서 '8 8  년의 서울올림픽이 파국에 이

132



를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〇 테러행위 자행

북괴는 국내혼란 조성에만 머물지 않 

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극단적인 상 

황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또는 우회 

적인 루트를 통한 간첩이나 불순분자 

의 침투를 기도, 테러행위를 자행할지 

도 모른다. 북괴는 이들 간첩들을 올 

림획 관람객을 가장, 현장에 침 투시 키 거 

나, 또는 남한에 뿌려놓은 고정간첩망 

을 통해 내국인인 것처럼 위장, 체육 

시설이나 경기장, 참가선수와 임원 등 

을 대상으로 파괴행위를 자행할 것이 

다.

이는 '84 년 10월의 버마 아웅산 

묘소의 폭탄테 러 사건이 나, 아시 안게 임 을 

앞둔 '8 6 년 9 월 14일 김 포공항 

폭탄테러사건을 염두에 둘 때 전혀 배 

제할 수 없다. 특히 김일성이 서울 

을림뭐을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라고 호언한 것 

이 국제분쟁을 몰고다니는 사나이 「카 

스트로」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는 사실에 주목이 되는 것이다. 테

러 자 체 가 「다른 방법이 불가능한 정 

치적인 약자가 강자에게 행사하는 선 

택적 폭 력 」이라는 의미에서 북괴가 지 

금까지 세계 도처에 수많은 테러폭력 

을 수출해 왔으며, 평양이 폭력혁명의 

본거 지 라는 점 에 경 각심 을 더 해 주고 

있는 것이다.

〇 북괴의 오판 가능성

그러나 북괴가 이와 같은 온갖 책 

동에도 불구 하고 그 효과가 미진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무력도발을 자 

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북괴가 

무력도발도 불사할 것이 라는 예상은김 

일성 이 '88 서 울을림 쩌을 정 치적인 문제 

로 인식하고 있는 점과, 최근의 미 • 

일고위당국자들의 잇달은 경고가 이틀 

실감시켜 주고 있다. 「헤 이 즈 」 태

평 양 사 령 관 은 ,「한국정부가 '8 8 년의 올 

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경우, 한국 

은 국제사회에서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될 것 』이며, 이 에 「북괴는 한국 

의 올림픽행사를 방해하거나 망쳐버리 

기 위해 어떤 책동도 가할지 모르며,



그같은 책동의 일환으로 오판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J고 밝혔다C 86. 

7.4 성조지 회견 )  . 한편，「리브시」 

주한미군사령관도 「병8서 울올림 피 기간이 

가장 위험한 북괴의 남침시기」라고 선 

언한바 있다 C 워싱턴타임지 회견 '8 6 . 

12 .12 ). 또 일본의 주요일간지는 

「북괴는 올림픽을 깨버리기 위해 DMZ 
에 파놓은 땅굴이나 해상과 공중으로 

부터 게릴라를 침투시켜 시민들을 인 

질로 잡고, 동시에 기습공격을 전격적 

으로 단행하여 한국의 후방을 교란하 

고, 긴장조성을 위해 휴전선에서 부분 

적인 무력도발을 자행할지 모 른다J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같은 논의는 주로 전면전이나 부 

분적인 무력도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이나, 미 •일 안보의 실질적인 담 

당자들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 

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 더구 

나 현재 IOC를 중심으로 남 • 북한 

체육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나, 북괴가 

서울올림픽에 불참할 경우 지위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무모한 전면전을 감 

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사실이다.

F . 북괴의 방 해 책동에 대한 대 

응책

앞서 예시해 본 것과 같이 북괴의 

을림피 방해책동이 대남혁명의 차원에 

서 자행된다고 할 때 이에 대 한 우  

리의 대책 역시 안보적 차원에서 이 

루어져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이 다.

북괴가 현재 자행하고 있는 서울을 

림뭐 방해책동을 주시할 때 앞으로 우 

리가 갖주어야 할 대응잭을 제시해 봄 

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한 • 미  안보협력체제 중 심 으 로  

방 위 역 량  강화

남침준비가 완료된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는 한치의 소홀함도 있을 수 

없는 것이 군사정세인 만큼,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한 •미  간 

의 군사협력체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고려하 

지 않으면 북괴보다 열세를 면치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군사력을 사용하여 대남도발을 

모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최근의 일방적인 10 만 

감군 발표나 군축협상 제의와 같은 행 

동은 '8 8 서울을림픽에 다소 불안한요 

인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차제에 지난 제 19차 한•미 안보연
/

례회의때 한 •미  양국 간의 방위태세 

강화와 조기경계능력 개선 등 ’’88서울 

올림픽을 앞둔 한 •미  방위체제 증진 

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행한 일이 아 

닐 수 없다. 특히 「와인버거 J 미 

국방장관의 내년 2 월의 평화적인 정 

부이양과 냉8 서 울을림뭐을 전후한 북 

괴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용납하지 않 

겠다는 내용의 발언은 퍽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역량강화는 일정 

한 한계선 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 

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 강 •발  

전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〇 완벽한 방위태세 유 지 와  대북경

'88 서울을림찌을 앞두고 우선 완벽 

한 방위태세 유지와 대북경계심 강화 

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괴가 오 

판하여 도발을 자행하더라도 언제 어 

디서든 이를 섬멸하고, 오히려 이 기 

회 를 이 용하여 북괴 十 스로 몰락을 자 

초하도록 북괴도발에 대한 완벽한 방 

위태세의 대비책을 유지 • 강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대비책은 실천가능한 실 

질적인 계획으로 수립하고, 적의 화생 

방공격이나 땅굴침투에 대한 예비책을 

강구하며 , 또한 폭발물 및 각종 테러 

공격으로부터 주요시설물을 보호하기 위 

한 대비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단위별로 공동방위체제를 

확립하여 군 •관 •민 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방법으 

로 유지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북 

경계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주민신고 

의식을 고양, 확고한 방공의식을 갖추 

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최대의 대사를 앞두 

고 서울을림픽을 성공리에 치루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계태세 강화



쳐 있다는 사실을 북괴가 깨달을 찌을 겨냥한 북괴의 도발엔 한시의 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이다.

〇 국내안정 유지

국내사회의 안정유지가 절대적으로 중 

요하다. 국내안정 유지가 절대로 필 

요한 이유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 

하면, 국력이 분열되고 약화되어 북괴 

에게 남침의 오판계기를 우리 스스로 

가 제공하여 북괴도발을 자초하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정 

부시책을 비판하는 세력을 확대해 나 

가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며, 미군 

철수의 구실 등 「적화통일전선J 형 

성을 위한 북괴의 노력에 유리한 국 

면을 제공하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되 

는 것이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북 

괴의 「적화통일전선j의 절대적 기회 

는 남한의 국론분열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 대한 일부계층 

의 불만이나 개인 또는 집단의 욕망 

추구는 올림픽행사를 무사히 치룬 뒤 

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서울을림

예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는 다같이 재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〇 스 포 츠 외 교  강 화

공산권과 비동맹권에 대한 을림피외 

교를 더욱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중 

공과 소련 등 동구제국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외교의 강화는 북괴의 남침 

도발 의도를 어느 정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공은 우리와 실질적인 

무역거래와 더불어 지금까지 수 차례 

에 걸친 스포츠외교를 교류하고 있고, 

성8 서 울올림 픽 참가도 기 정 사실화되 어 

있다. 우리는 중공과의 긴밀한 유대 

관계 를 통하여 중공으로 하여 금 북한 

을 종용, 무모한 도발을 하지 못하게 

끔 할 수 있고, 또한 '8 8 서울올림픽 

의 참가기회도 갖게끔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괴와도 남 •북  간의 올 

림픽 개최회담을 인내로써 다뤄 나갈때 

북괴는 양자택일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 

는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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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지식

태평양 주둔

〇 서 론

2 차대 전 이 끝날 때 까지 미 국은 태 

평양 곳곳의 전장에서 최고의 군사력 

을 행사했다. 실제 전투에 있어 해 

군은 26척 의 항공모함과 23척 의 전 

투함, 그리고 약 1백 8 십 척 의 잠수 

함을 동원했다. 또한, 전투기는 1만 

5 천기가 투여되었고, 보병 은 극동의 

구석구석과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섬들 

에 배치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히 한국전, 베트남전 같은 위기상황 

이 발발하는대로 군사력은 가울어 갔 

다. 하지만 그러한 변동에도 불구하

미군의 전력분석

장 덕 봉

(대 위 장 덕 봉)

고 40 년 동안 우리 는 태 평 양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지켜왔다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다.

비록 미국의 주된 촛점은 NATO 
유럽에 있었지만 그러한 외침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군사통제력을 확장하는 동안 

_태평양에서는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났 

다. 25년 전에 우리 는 일본과 아주 

제한된 무역을 하고 있었고, 한국은 

암담한 전망 속에 가난한 국가였으며, 

중공은 공언된 적이었고, 막스•레닌주 

의의 전파를 막는 것이 미국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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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였다. 그리고, 남태평양의 섬들은 

거의가 강대국의 보호령이었고, 태평양 

에서의 소련 군사력은 자체방어 정도 

의 미미한 것이었다.

오늘날에 있어，일본은 우리가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며, 중공은 또한 우리 

와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고, 남태평양 

에서는 이제 수많은 독립국가가 존재 

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군대는 공격적 전투에 

주력을 두는 초현대식 군대로 변형되 

었다.

이러한 역류에 반하여 민주주의가 

번영해 왔고, 그 지역에 대한 우리 

자신의 관심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다. 전장의 규모, 실질적 정치의 

성숙，경제의 성장, 그리고 세계적 사 

건의 중요성의 증가는 21세기가 “ 태 

평 양시대 ” 가 될 것을 예견해 주고 

있다.

그러한 결론은 소련을 의식하지 않 

고 지나칠 수 없게 한다. 그들은 

태평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 

겠다는 목적을 급속도로 진술해 왔다.

군사력에 있어서의 경이적인 성장은

이미 명백해졌고, 아울러 최근의 그 지 

역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인 

공격은 태평양에서의 소련전략의 요소 

들이다. 이제 소련과의 경쟁이 시작 

되었다. 내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흥미거리이다. 우리는 그러 

한 마라톤에 대비해 우리 자신을 준 

비해 야 한다. 그러 기 위해 적 응성있 

고, 가변적인, 그리고 전통적인 군사적 

우위를 보존하는 태평양지역 전략의 필 

수요소를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마련 

해야 한다.

〇 동 향

흑자는 태평양에 대해 어느 정도 

낙관할 것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이 

되었고，소련의 군사력이 일본에 미치 

는 일련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증가 

하면서 신뢰할 만한 자체방어늘력을 

개 발해 왔다. 1,000마일 이 넘 는 해 상

연락망을 지킨다는 일본의 공약 1986〜 

1990 후반기 방어프로그램 전체자금을 

조달한다는 결정，G.N. P의 1% 를 자 

체방어 에 투입 한다는 선언 등 모 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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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동의 안전이익을 좋은 방향으로 

예견할 수 있게 하며,_이 모두가 일 

본의 국방비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 

다.

1애6년에 12.5 %.의 성 장을 이 룩한 

한국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발전이다. 이러한 경제적 업적과 '86 

아시 안게임 의 성 공적 완수 , 그리 고 ,88 

올림픽에 대한 전망은 한국의 위치를 

국제적으로 향상시켰다. 안보면에 있 

어 한국은 이미 만만치 않은 군사력 

을 키워왔고, 1987년에는 G.N.P 의 

5.5 %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장비와 군사면에서 숫적으 

로 월등히 앞서 있는 북한이 언제 

밀고 내려올지 모르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더욱 증가통합된 

한 •미 연  합군은 평 양으로부터 의 도발을 

충분히 막을 태세를 취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아키노 대통령이 수년 

내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희망적 제안을 했고,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발전이 이어지고 있 

다. 생존에 절대로 필요한 것은 필 

리핀과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의 풍부한 경제적, 안보적 지원을 받 

는 것이다. 조약으로 맺어진 또 다 

른 동맹국 태국은 무역의 쟁점이 우 

리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우방 

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태국과 광 

범위하게 합동군사훈련계획을 가지며 

그 지역에서의 전쟁대처능력을 향상시 

켜 왔다. 바로 이 달에 체결된 태

국에 전쟁대비물자와 군수품의 비축장 

소를 설치한다는 초약은 태국에서의 

전쟁억제력을 향상시켰고, 따라서 그 지 

역 전체 안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 지역의 불안전 요소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

리고 동남아시 아국가연합 ( ASEAN) 이 

베트남의 정치적 승리를 비난하는 데

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주시할 만 

한 일이다. 또한 ASEAN 국가들의 

철통같은 단합은 동남아시아의 안전요 

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적도 아래에서는 호주와의 굳건한 

동맹관계에서 우리는 이익을 보고 있 

으며 , 오래 지 않아 호주정 부가 방어 백 

서를 공포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광 

범위한 군사적 행동이 가장 큰 관심



사이다. 우리는 특히 장소제공에 의 리의 가장 큰 관심사에 반대되는 개

해 이익을 보고 있다. 예를 들어 

해군함정의 입항, 훈련지역의 사용 등 

이다. 양측은 광범위한 합동훈련계획 

과 개인적 교환계획에서 이익을 추구 

하고 있다.

중공과의 개방관계, 즉 예를 들면, 

프로그램의 교환, 군사용 판매 , 기술전 

달 등은 지역적인 안전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와인버그 장관이 작년 

1〇월에 북경을 방문한 것과 지난 11 

월에 우리 해군이 37년 만에 처 음 

으로 Qingdro에 입항한 것은 얼마 

나 빨리 관계가 개선되고 있나를 보 

여주는 좋은 예이다. 더군다나 인도 

양 서부에서 우리는 인도와 더욱 의 

미있는 대 화를 시 작했 다. 이 것은 1〇 

월에 있었던 국방장관의 방문과 11월 

에 있었던 Aldridge 공군장관의 방 

문, 그리고 12월에 있었던 의회의 방 

문은 중대한 대화가 이루어 지고 있 

음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다.

〇 관 심 사

태 평 양의 미래에 대한 낙관은 우

발들의 실재에 좌우된다. 경제면에 

있아서 무역 불균형은 좋지 않은 현 

상이다. 아시아의 우방들은 미국시장 

으로의 접근을 통해 번영해왔다. 만 

약 보호무역법안이 채택된다면 무역관 

계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을 것이며, 

경제만큼 정치적 관계도 악화될 것이 

다. 건전한 경제는 건전한 군사관계 

로의 필수요건이므로, 안보대열에 역효 

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군사면에 있어서 , 가장 큰 관심사는 

소련의 군사력이 규모와 능력면에서 

엄청나게 증강되고 있는 것이다. 팽창 

하는 군 사적 구조는 제 쳐 두고， 우 리 의 

안보관심사와 반대되는 그들의 진출은 

다음과 같다.

〇 북한과의 관계에서 안보적, 경 

제적, 심지어 군사적 협력, 지원을 수 

반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 듦 •

〇 일본 북부지역 군사력의 재 

증강.

〇 베트남 지원 확대와 Cam Ranh 
Bay 기지사용.

ᄋ 동아시아에 대한 외교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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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와 남태평양에서의 경제적 침투.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관심 사는 다 

음과 같다.

〇 예견할 수 없고, 호전적이며 

진취적인 북한의 군사력.

ᄋ 필리핀에서의 폭동과 파벌주의 

증가 •

〇 계속되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과 이따금씩 있는 태국 국경지역 

에 대한 침범.

〇 남태평양에서의 반핵감정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이것을 표현하는 뉴 

질랜드는 미해군함정의 입항을 거절함 

으로 뉴질랜드 방어의무를 재고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O  군사전략

태평양 전 지역에 걸쳐 낙관주의 

가 발전되었다. 이는 안보태세에 대 

한 확고한 입증때문인데 그 태세는 강 

력한 미국의 군사력과 동맹, 우호관계 

의 효과적인 연결망으로 이루어진다.

태평양에서의 군사적 목표지점은 아 

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곳

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억제하며, 

전쟁억제에 실패했을 경우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아치형 구조를 of루는 과정 속에서 

안정된 환경의 유지와 미국 관심사의 

보호에 주력한다. 그 목표에는 두 가 

지 현저히 고려할 점이 있다.

〇 전략적으로 전쟁 억제에 강조 

를 둔 북미의 방어로서, 여기엔 알래 

스카와 알류우산열도에 있는 주요 군 

사시설이 방어의 통합부분이 되어야 

한다.

ᄋ 아시아와 남태평양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조력이 또한 고려할 점 

이다.

태평양지역은 지리상으로 해상전장이 

며，해상방어에 대한 우리의 능력은 

어떠한 태평양전략에 있어서도 초석이 

되고 있다. 가장 큰 도전은 소련의 

위협이 자리잡고 있는 북서태평양에 

있다.

◦  전 략

우리의 전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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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평화시 전략과 전쟁시 전략이 

그것이다. 평화시 전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훈련과 빈번한 

연습에 의한 만반의 준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전쟁억제에 대 

한 신뢰도의 생생한 조건을 확인하며, 

전쟁방지에 실패했을 경우 싸워서 이 

겨야 할 전방부대들의 능력을 확인한 

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는 군사적 

자원과 무기 를 시험하며, 때 에 따라서 

군사적 외교로써 안전한 주위환경 유 

지와 소련의 영향력을 경감시키는 데 

에 조력 한다.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동맹국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책으로 

서 항구방문과 빈번한 상하급자의 접 

촉, 그리고 상호합동훈련을 들 수 있 

다.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비동맹국들과 군사적 유대관계를 가지 

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동맹관계가 없는 국가들이 그들의 안 

보에 대한 관심사가 우리의 것과 병 

행하는 것을 알고 소련의 은근한 접 

근을 점점 멀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유형의 예로써 중공과의 관 

계 를 개 선 하는 것 이 다.

이 전략의 독특한 요소가 소련이 

계속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남태평양 

에서 일어났는데, 거기서 우리는 재난 

방지와 구조재편성에 기여하는 훈련을 

행해 왔다.

이것들은 안전을 확고히 하기 위해 

군사적 물자를 사용하는 평화시 전략 

의 극히 일부의 예이다. 그리고 전 

쟁억제책의 강화와 유리한 환경을 위 

한 구체적인 일은 충돌을 을으킨다.

또 다른 평화시 전략의 중요한 요 

소는 안보지원계획이다. 많은 것들이 

그 예로 들어지는데, 각 국가와의 관 

계를 강화하는 것, 조합된 기능들에 

필수적인 상호군사력협조의 가능성을 

허락하는 것, 우리 자신의 방어능력을 

개량하는 것，그리고 소련이 미치는 영 

향에 대해 효과적으로 맞서는 것 등 

이 있다. 불행하게도 안보지원은 경 

비면에서 별로 대우받지 못했다. 외국 

에 있는 군대가 태평양국가들에 대해 

안보지원에 대한 군사적 지원계획의 

일부와 신용을 판매한 경비는 회계



년도 '86 년과 '87 년을 비교할 때 

371.5 백 만 달러에서 110.5 백만 달러 

로 격감되었다. 심지어 필리핀에서도， 

폭도들이 민주정부에 대해 일정하게 

위협을 가하는 데도 우리의 군사원조 

는 반으로 줄여야 했다. 반면에 다 

른 나라들에서는 프로그램 전체를 회 

수했다. 민간인 원조에 대한 작전지 

구의 단절과 조합된 이러한 행동들은 

미국의 명성을 떨어뜨리며, 때에 따라 

서 소련이 그들 자신의 영향력을 크 

게 기 울일 때 상당한 영 향을 받게 된 

다. 두 말할 것로 없이 안전한 안 

보지원계 획은 우리 자신의 가장 큰 관 

심 속에 이루어 진다.

〇 전쟁시 전략

소련과의 충돌은 제한된 지역 안에 

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우리는, 소련이 거대한 위성통신, 

급속한 운송, 두 얼굴의 전쟁태세, 그 

리고 넓게 분포된 군사력, 동맹국 사 

이에 거의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군수물자들과 어디서든지 미국에

앞서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현재 태평양

전역에 배치되어 있는 소련 군사력에

대한 우리의 전쟁시 전략은 전방배치, 

높은 기동성, 전투대기 군사력, 효과적 

인 합동작전으로 싸울 수 있는 능력 

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충돌전에 

미리 전방배치하는 것은 전쟁억제책도 

되며, 전쟁시 전술상의 위치를 미리 확 

보하게 되는 것이다. 태평 양에 서 는 

이러한 전술이 적군을 매장 위기에

몰아 넣는다. 요약하면, 태평양에서의 

우리 군사전략은 해상우위권확보로 인 

한 전쟁억제, 전방배치된 부대들의 신 

속한 재증강, 튼튼한 동맹관계 , 동맹국 

이 아닌 나라와의 관계개선 그리고 그 

지역 전체에 미국의 영향력을 확장하 

는 것이다.

0  미군의 능력

이제 그러한 전략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보자. 태평양에서 우리의 가 

장 큰 군사적 요소는 태평양함대이다.

미해군력의 절반과 잠수함의 2/3 가



결집되어 있는 것은 바로 태평양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를 반영한다. 육 

군은, 일부가 한국에, 그리고 나머지는 

하와이의 Schofield Barracks 에

기지를 두고 있다. 공군은 필리핀에 

하나, 일본과 한국에 각각 두 개씩 기 

지를 두고 있다. 이런 부대들은 숙 

련되고 기동성있는 사람들에 의해 잘 

정비되어 있다. 우리가 평화시를 유 

지하기 위해 이러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소련공군과 잠수함의 위협 

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위협적인 

군수품 발명이 적당한지의 여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몇 가지 시스 

템들의 달라진 모습을 조명해 보면,

• Aegis Cruiser : 배치된

해군 주위에 보호벽을 공급할 수 있 

는 시스템이다. 실험을 거듭한 결과 

이것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음이 판명 

되었다. 현재 태평양에 두 개가 있 

으며 더 배치될 예정이다.

• Trident Submarine ： 전략 

상 가장 중요한 비밀병기인 Trident 
는 더욱 불사신처럼 되었고, 이전의 

것보다 더욱 능력이 향상되었다.

• 전투함: 함포를 공급하며 , 또

한 항공기를 싣고 다니며 그 지역 안 

에서의 제공권을 확보하는 위협적 병 

기로서 위풍있는 존재의 역할을 다하 

고 있다.

• Conventional Tomahawk :

병기에 있어 또 다른 차원의 것이다.

• F/ A -1 8  ： 해군과 잠수함에

쉽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병기이다.

• STASS ： 대잠수함 감시병기

이 다.

• AWACS ： 숫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 공 감시 병 기 이다.

• F- 1 5 /F -1 6  : 한국과 일본

에 배치되어 있는 최대의 전쟁억제효 

과를 가져 오는 전투기 이다.

• 육군의 기동성과 화력 : Black-

hawk, CH-5  3E 등의 헬리콤터와 M - 

198, 155 M  등을 이용하여 어떤 전

장에든 신속한 기동성과 화력을 ；공급 

한다.

군대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 예를 

들어 600 척 해군함정으로 향한 움직 

임, 하와이에 있는 보병 제 25 사단의 

소규모 사단으로의 전환, 을해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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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될 Misawa 제 2 F- 1 6 기지, 또

한 제 2 해상기동함대는 신속한 응전능 

력을 더욱 향상시켰다. 태평양에서 

우리는 전쟁억제의 기본전략을 두고 충 

돌에 대한 완전한 스펙트럼의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〇 동 맹 국 의  군 사 력

NATO 와는 달리 태평양에 있는 동 

맹국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쌍무적 기 

초를 갖고 있다. 동맹국의 구조는 

우리의 안보태세에 있어 중요한 부분 

이다. 태평양 유역에서 우리는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 호주와 방어협 약 

형식을 갖고 있다. 지난 8 월까지 만 

해도 뉴질란드가 포함되었으나 뉴질란 

드가 우리 함대의 항구방문을 거부함 

으로 인해 뉴질란드에 대한 우리의 방 

어의무를 재고하게 되었다. 우리는 또 

한 그 지역에 있는 자체방어 능력 을 

가진 몇몇 국가들과도 안보관계를 맺 

고 있다. 그러나, 어떤 문서적 형식 

이 있는 것은 아니며 비동맹 형태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일본은 지 난 몇 년에 걸 쳐 자체방 

어력을 크게 향상시켜 왔다. 오늘날 

군대는 잘 훈련된 250,000의 병력과 

F - 1 5 ,  E-2  , P- 3 ,  새 모형의 탱크, 

새로운 화기, 그리고 잠수함으로 구성 

되 어 있다. 일본의 항공자체방어 를 

위한 개발품은 일본에 있는 미국 것 

이나, 한국, 필리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의 해상방위대는 서태평양과 인도양을 

책임지고 있는 미제 7 함대보다 3배나 

많은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군사적 협력관계가 잘 이루 

어지는 가까운 동맹국이다. 잘 훈련 

되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상하연결이 

잘 되는 60만 병 력이 있다. 한반도 

에서 우리의 방어전략의 열쇠는 한 • 

미군사연합으로서 이들은 같은 설비로 

동일한 작전을 가지고 함께 훈련한다.

65 만 병력으로 이루어진 한•미연합 

군은 가히 뛰어난 군사력 이다.

필리핀의 구식군대는 정치지도자에 

의해 엉망으로 이끌어 지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아주 훈련 

이 되어 있지 않은 군대이다.



이 군대는 폭도들의 봉기와 그들의 

폭행에 직면해 있다. 폭도들은 잔존 

해 있지만 아키노 대통령 아래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필리핀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그 

녀의 책임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제를 총망라한 대안을 내야 

한다. 우리는 유능한 지도력과 함께 

정부에 대한 비방이 줄어들고, 교육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상화되어 가며，자 

원이 더욱 효과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폭도들과의 투쟁전략이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건은 전쟁 중에 있으나 

완전한 복구는 필리핀 정부의 투쟁수단 

을 넘어서 시간과 자원의 확보가 필요 

하게 될 것이다. 필리핀에 대한 우리 

들 자신의 안보지원계획은 복원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며 또한 지금 진행 중이 

다. 얼마 안 있어 그들이 절대적으 

로 필요로 할 것이지만 미래에는 더 

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피할지도 모 

르는 일이다.

휴전이라는 미래의 국면에 대해 고 

려하지 않더라도 필리핀은 내부의 안 

보를 위해 유능한 군대가 필요할 것

이 다. 라모스 장군 휘 하의 17만 5천 

의 새로운 군대는 그러한 필요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동안 

필리핀에 대한 외부의 안보는 우리 군 

대에 의해 공급되었는데, 가장 명백한 

예로 Clark와 Subic 의 종합기 지 

를 들 수 있다. 필리핀 사람들의 

대다수가 우리 기지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우리들의 잔존을 찬성함으로써, 

1991년 이후까지 우리 군사기지가 계 

속 있을 것을 협약했다.

태국은 여러 면에서 캄보디아와의 

국경을 따라 베트남과 투쟁을 벌이는 

최 전방의 국가이 다. 이 나라는 잘무 

장된 24만의 병 력과 16만의 왕립육 

군을 보유하고 있다. 태국은 F-16, 

Cobra 헬리륭터 등의 군사장비와 계 

획을 얻기 위해 미국으로 전향했다.

태국은 매년 우리와 합동훈련을 가 

지며 수많은 프로그램을 교환하고 있 

다. 이러한 것들의 결과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전체에 안전의 중 

요한 척도를 공급하고 있다.

호주는 잘 훈련된 71,000 의 병 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 이들은 육 • 해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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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면에서 행동할 수 있는 유능한 

군사들이 다. 호주군대 는 F/A  -  1 8

Hornet , Blackh awk 헬리 곱 터와 

FFG- 7 PCF 등과 같은 새로운 시스 

템으로 현대화하고 있다. 군사장비의 

공유와 일정하게 전개되는 군사합동훈 

련은 이미 미국과 호주 연합군의 능 

력을 월등하게 향상시켰다. 곧 발표 

될 호주의 방어정책백서에서도 보여주 

듯이 호주는 군사구조，장비, 훈련 등 

의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군의 현대화와 합동작전에 역점을 둔 

재편성을 연구하는 호주의 전략은 호 

주의 군사력을 개량할 것이며，따라서 

지역적인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비록 우리와 안보협력관계를 갖고 있 

지 않은 태평양의 많은 우방들도 상 

당한 방어능력을 갖고 있다.

중공은 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소련과 

의 특수한 관계 , 그들의 군사적 잠재 

력, 그리고 지역적인 배경으로 점점 그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공군과 해군 

합쳐 서 3 백 만이 나 되 는 해 방군은 소 

련의 극동군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지

기는 하나 이 지역에서 여전히 소련 

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우리는 

중공이 지역적인 전쟁억제에 큰 도움 

이 될 것으로 믿으며，미국은 이 지 

역에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중공 

을 밀어줘야 한다고 본다.

인도네시아의 군사적 촛점은 경제개 

발을 추진하는 데에 될요한 내부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와 인 

도네시아 간의 군사관계는 계속 개량 

되고 있으며，묘 -내 과  Harpoon시스 

템을 빌려주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그 

러한 동향으로 추진하는 데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다.

Malacca 해협의 안보증가를 위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의 공동의 노 

력은 분명히 미국과 여러 우방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 최근에 맺어진 

싱가폴과의 협약은 양국 간에 안보에 

관한 자료의 연락을 보장해 주었으며, 

그들의 항공기와 항공방어통제센터, 그 

리고 미국의 E - 2 C/ E - 3 A 항공기 사 

이의 통제력이 미국 해군함대만큼 월 

등히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상관 

급의 방문과 해상기동훈련은 심가폴과

- 147



정기적으로 합동군사훈련을 가지는 

B r u n e i와의 우호관계 를 증진하는 데 

에 큰 도움이 된다.

피지는 작기는 하나 아주 숙련되고 

잘 무장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수년 동안에 걸쳐 중동과 시 

나이의 다국적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보병 숙련병을 공급해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와 동맹관계를 맺지 않 

은 국가들의 방어능력은 지역적인 안 

전을 크게 좌우하며, 우리의 전쟁억제 

라는 평화시 전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〇 소 련 의  목 표

소련의 태평양에 대한 야심은 1986 

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있은 고르바쵸 

프의 연설에도 암시되어 있는데, 그는 

그 연설문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부 

분적인 철수를 공포했고，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제안했는데, 중 •소  

우주협 력 , 중 공 • 베 트 남 • 동남아시 아 여 

러 나라들의 인도차이나반도에서의 긴 

장관계 완화를 위한 회담, 중소국경

지역의 군사력감축을 위한 회담, 아시 

아 여러 국가들의 헬싱키회담, 그리고 

핵무기사용금지구역 설정 등이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의 철 수때 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는 있겠지만, 그의 

연설은 소련이 태평양에서 큰 영향력 

을 행사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 

달성하기 위한 소련의 전략은 몇 

지 요소를 포함하고.있다. 그 첫 걸 

음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확고한
多

군사배치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들이 태평양에서 공공연하게 막강한 

군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군  

사기지 설치, 영향력 획득, 협박, 그리 

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나 도움이 될 

만한 나라들과의 군사연합을 위해 군 

사력을 사용하기 쉽다. 다른 곳에서 

와 마찬가지로 태평양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군사기지를 그 지역에서의 정 

치적 영향력 행사자가 되는데 따른 

전초기지로 본다.

경제정책은 아마도 태평양에 대한 

소련의 전략에 있어 둘째 요소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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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물론 아시아의 시장에서 그 

들이 완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남태평양에서도 보았듯 

이, 그들은 저개발국의 경제적 취약점 

을 이용하는 데에는 이력이 나있다.

우리가 확신하는 바로는, 그들은 미 

국의 무역법안과 농업정책 _  예를 

들어, 직물수입의 규제, 설탕수입 할당 

량의 감소 一  등에 의해 일어나는 

혼란에서 이익을 잡으려고 노력할 것 

이다. 특히, 수출물량이 적은 작은 나 

라는 소련에 대한 의존이 급속히 진 

전될 것이다.

확실한 군사력과 그에 따른 적절한 

경제침투는 광범위한 영향력 행사에 있 

어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동시에 

자유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 다.

〇 소 련 의  잠 재 능 력

몇 년 전까지도 소련의 군사력은 

서부유럽에 집중되어 있었다. 소련극 

동군은 단지 해안경비군대에 지나지 않 

았다. 하지만 많은 것이 바뀌었다.

소련은 전체 군사력의 古을 태 

평양군에 배치했고, 지금의 태평양 군 

사력은 소련의 나머지 군사력과 비교 

할만큼 막강한 것이다.

변화된 주요 모습들을 요약해 보면,

• 보병 은 20개 사단에 서 54개 

사단으로 늘어 났으며, 기동성과 화력 

면에서는, 자체 추진되는 화기 , 더욱 

강력해진 T-72 탱크 그리고 무거운 

장비를 들어 올리기도 하는 공격용 

헬리콤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은 그 지역에서 중요한 지형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예 를 들면，대 해 로 나가는 관문인 

일본 주위의 해협들이 중요한 지역이 

된다.

• 공군은 60년대 중반에 는 전투 

기 가 1 천 8 백기였는데 , 오늘날에 는 

3 천기로 늘어 났다. 그 과정에서 , 수 

동조작에 그치던 것이 정교한 화기를 

도입했고, 제한된 지역을 목표로 했던 

것이 이제는 미국대륙을 포함한 태평 

양 전체를 공격목표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새로운 군사력은 전천후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정교한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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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학과 뛰어난 무기블은 발명품의 

일부이다. 실례로, MIG-31  전투기는 

동시에 많은 목표를 공격할 수 있으 

며 공중의 다른 화기를 명령，조종할 

수 있다. SU-2 7  측면화기는 아래를 

향하여 발사할 수 있는 능력과 전천 

후 미사일을 장착하여 MIG- 시 을 보  

완해준다. 또한 공중공급용 항공기도 

도입 중이 다.

• 폭격기면에서는 최근에 개발한 

Bear G를 배치하고 있는데 , 이 비행 

기들은 AS-4  Kitchen 미사일을 세 

개씩 장착하며, 그 반경은 하와이에 

이른다. 새로 개발된 Bear H 는 

AS- 15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을 장착 

하는데, 그 반경은 1천 6 백 마일에 

이른다. 또한, 전쟁지역 내 공격용인 

초음속 Backfire 80 기, SU-2  4 

약 2 백기를 보유하고 있다.

• 소련해군은 그 능력면에서 가 

장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그 

들의 태 평 양함대 는 '60 년대 중반에 는 

고작 1백 4 0 척의 전투함을 갖고 

있던 것이 오늘날에는 3 백 2 0 척이 

나 되는 소련의 4 개 함대 중 가장

큰 함대가 되었다. 1년 전에 세 

종류의 전투함이 새로 도입되었는데， 

Kirov, Udoloy, 그리고 Soveimmenyy
가 그것이다. 이 전함들은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5 기나 장착하여, 강 

력한 방어, 공격력을 공급한다.

Kirov 하나만 해도 약 3백기의 미 

사일 과 반경 3 백 마일 이 넘 는 SS-N- 

19 지대지미사일, 그리고 대공미사일 

들을 싣고 다닌다.

• 현대식 잠수함부대는 1백 십 

오척의 잠수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반 이상이 핵잠수함이다. SSBN 은 

미국의 여러 목표물들에 이르는 거리 

인 미국의 서부 연안을 끊임없이 운 

항하고 있다. 소련 잠수함들이 미국 

에 비해 그 기술이 뒤떨어지는 반면, 

새로 개발된 Aku 1 a Class 는 대잠 

수함 공격이 아주 힘든 뛰어난 잠수 

함이 다.

• 새로운 시스템에 있는 기존능 

력에 확장된 기술이 혁신적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다목적 기능은 Cam 
Ranh Bay 기지를 건설하면서 개발되 

었다. 이 기지로부터 소련은 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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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해양과 필리핀의 우리 군사물자 

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최근의 정 

보에 의하면, 소련군은 북한과도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블의 명령통 

제기능은 통제선인 K i r o v  의 사용으 

로 더욱 강력해졌다. 극동에 있는 

SS-2  0 미사일은 우리의 우방과 동맹 

국, 그리고 우리 군사물자들에 큰 위 

협을 주고 있다. 그들의 개발품 去 

은 극동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SS- 

2 5 와 새로운 IC BM 은 계속 증가하 

고 있는 현실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소련은 태평양에서 

놀랄만한 군사력증강을 가져왔다, 이 

러한 동향이 바궐 기미는 전해 보이 

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소련의 

군사력 만은 아니다. 베트남과 북한 

양국도 거대한 상비군을 지니고 있으 

며 , 필리핀에도 신인민군이라는 반란군 

세력이 성장해 가고 있다.

〇 베 트 남

베트남은 백만 이상의 병력으로 세

계 제 4 위의 무장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십 오만명이 캄보디 

아에 주둔하며 , 라오스에 5 만，그리 고 

중공과의 국경지역에 7 십만을 배치하 

고 있다. 베트남은 태국, 중공과의 

분쟁과 캄보디아 내전에 미약하게 개 

입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련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〇 북 한

북한은 세계 제 6 위의 무장군과 

제일의 비정규군을 보유하고 있다. 약 

8 십만의 남녀가 군복무를 하는데 그 

들은 고도의 기동부대로서 , 현재 그들 

의 약 6 0 % 가 비무장지대에 근접배 

치되는 심 상치않은 진전을 보이고 있 

다. 그러한 사정으로 전쟁경보시간이 

줄게 되 었 다. 북한은 G.N.P 의 20% 

이상을 군비증강에 사용하며 , 소련으로 

부터도 지원을 받아, M IG -2 3  , SA -3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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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반 란 군

필리핀의 신인민군 ( n .p .a . ) 은 이제 

2 만 3 천명 을 넘 고 있다. 아키노여사 

가 대통령에 오른 이래 그 증가율은 

줄고 있지만 숫자는 여전히 증가되고 

있으며, 남부의 회교파벌투쟁은 더욱 심 

각해지고 있다. 신인민군이 외부로부 

터 크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아마 국민과 사업가들에게서 

얻어낸 세금으로 자금을 삼는 듯하다.

〇 종합평가

내가 믿는 바로는, 태평양지역의 전 

략은 종합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비록 재래식 무기의 역량 

에 대한 통계적인 대조상으로는 분명 

히 열세에 놓이고 있지만, 우리는 핵 

전쟁의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소련의 극동지상군과 U S P A - 

COM 같은 미국 병력 간의 비율은 약 

20 대 1이며, 공군에서는 1.5 대 1, 

해군은 4 대 1 이 다. 물론,이 것은 각 

부대의 역량, 기술적 차이, 훈련상태,

전술상의 혁신, 지리조건, 동맹국 등의 

요소와 함께 재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 대부분의 소련지상군과 일부 공 

군력은 중소국경방어를 책임지고 있으 

며，블라디보스톡의 해군력도 불리한 

지리조건때문에 무디어질 것이다. 게 

다가 간격이 좁혀지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들의 기술이 앞서고 있고, 우리들 

은 일반적으토 잘 훈련되어 있고 더 

욱 혁신적이다.

소련의 강력한 무기는 잠수함계획과 

장거리폭탄이다. 지난 수년 간의 대 

잠수함계획에 대한 투자로 그들을 앞 

지르고는 있으나, 소련은 계속 이 부 

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 

하다. 그들의 장거리 미사일과 폭탄 

은 태평양에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 

는데, 지금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가 

불충분하며 감시체 제 , 공군추가병 력 , 그 

리고 지휘•통제•연락시스템 등의 개 

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군의 대비책, 유지력， 그리고 

계획된 병력구조의 개선이 현실화되었 

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요 

임무인 태평양에서의 전쟁억제를 성공



적으로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불의의 사태에는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〇 전 쟁 대 비 오 F 유 지 능 력

전쟁에 대한 대비와 그 유지능력은 

작전사령관에게 있어 최우선적신 관심 

의 두 범주이다. 나는 태평양지휘에 

있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군의 대비 

에 대체로 만족한다. 장비조작에 대 

한 준비율은 허용한계 이내를 유지하 

고 있으며 , 우리 군의 질은 결코 나 

아진 적이 없고, 일부에서 결핍이 있 

지만 병력구조배치는 만족할 만 하다.

통제속도, 비행시간, 항행시간, 훈련군 

수품 등의 감소에 직면해 있는데, 이 

것은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충실한 운영으로 큰 손실없이 그 감 

소들을 해결할 수 있다. 한 가지 문 

제가 되는 결핍은 태평양에 할당된 

전 투지 원 , 전투시 설 지 원 부대 의 준비 도가 

낮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 

적이고 예비되어진 부대는 우리 전투 

부대에 필수적이며 만약의 상황의 분

쟁 초기에 요구되어 진다.

우리 스스로의 대비상태에서 결정적 

으로 중요한 것은 우방국, 동맹국과의 

광범위하고 효과적인 합동훈련프로그램 

이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계기가 된다.

거기에다, 합동지휘 • 통제의 상호작전 

력은 우리 지역방어태세에 중대하게 기 

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안보, 

과정 , 언어 , 문화상의 난점을 지닌다.

이 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우 

리는 여러 국가들에게 연합상호작전에 

대한 기본자료들을 발표해 왔으며, 상 

호작전을 가능케 하는 연락시스템 및 

항공방어시 스템 , 조기 경 보시 스템 을 확립 

하도록 고무해 왔다.

나는 우방국과 동맹국의 전체 군사 

적 준비태세가 합동훈련들을 통해 시 

사한 바와 같이 계속 개선되어진다는 

보고에 만족하고 있다.

그 반면에 그러한 군사력을 유지하 

는 우리의 역량은 또 다른 문제이다.

과거 수년 동안 괄목할 만한 소득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 유지는

153



전통적으로 전쟁에서 중요한 관심사이 

다. 우리는 항공 우위권을 유지하고 

연락망을 견 고히 하는데 필 요한 현 대 

적인 전쟁비축물이 부족하다. 또한 수 

리부문에 있어서 상당한 결핍을 느끼 

는데 특성때문에 제작하는데 오랜 가 

간이 걸리는 고액, 저밀도의 첨단기술 

시스템에 재료를 공급하는 부문이 그 

러 하다.

만약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필요한 

곳에 보급품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많 

은 양의 보급품과 수리능력은 쓸모가 

없다. 전장〔戰 場 ) 내의, 그리고 전 

장 간의 해운•항공공수능력에 있어 

우리의 전시 부족액은 큰 관심거리이 

다. 태평양지역에서 독특하게 드러나 

는 거리문제와 결부되는 이러한 결핍 

은 우리의 유지력 문제를 가중시킨다.

우리의 동맹국들은 전쟁억제를 유지 

하는 데에 더 나은 형세를 취할 수 

없다. 대부분은 병참업무, 수송, 시설 

공급능력구조에서 충분치 못하다. 몇몇 

긍정적인 예외는 있다. 태국과의 전 

쟁비축물 설치에 대한 합의, 한국과의 

산하 전 국민의 지지동의를 개발하려

는 계속적인 노력, 그리고 한국，일본 

에 대한 NATO 의 상호지원조약의 확 

대 등은 모두 유지능력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주도권 

이 바른 방향으로 향해져 있긴 하지 

만, 우리 태평양군대의 전쟁수행을 위 

한 유지력이 개선되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

〇 결 론

모든 것을 참작할 때, 우리는 태평 

양에서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 형편 

이다. 우리 군은 소기의 결과를 얻 

을 수 있는 군사장비를 갖추었으며, 

우리 병사들은 미국의 가장 좋은 것 

들로 무장되어 있다. 동맹국, 우방국 

과의 관계도 순조로운 가운데 있다.

정부와 경제는 계속 성숙해가고 있 

으며, 우리의 전략적 이해면에서 이 지 

역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해 갈 것이 

다. 항상 우리의 목표는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면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 

주고 분쟁 을 억 제 하는 것 이 다. 우 리 . 

는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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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화 시에 국가안보이익을 증가 

시키기 위해 모든 군사력의 최상의 

사용능력을 확인하는 것이며, 또 하나 

는 전시에 즉각 위협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의 

안보관계 에 서 의 무역 불균형 의 충격, 필 

리핀에서의 공산군 반란의 증가, 북한 

의 위협 베트남의 계속적인 캄보디아 

점령, 그리고 최대 관심사인 소련군사 

력의 증강이다.

소련은 일찌기 누릴 수 없었던 상 

황인 태평양에서 주도세력이 되려는 

야심에 차있다. 태평양에서의 새로운 

현실을 인식한 소련은 증가하는 외교

적,경제적 공세의 도약대로서 강력한 

군사력을 배치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경제의존관계，정치침투, 위협， 

협상，그리고 마침내는 주도권을 잡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우방국이 확신을 가지며 , 소련을 환 

기시키기 위해, 우월한 군사력을 유지 

하는 것이 우리 안보이익을 최상으로 

하여 주는 길이다. 현재도 그러하지 

만, 장래에도 그러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계획된 병력구조의 개선 

을 계속 추진하고, 유지능력을 증대시 

키며, 확실한 전쟁수행범주에서의 우리 

의 역량을 개선해 나가야만 한다.



군사지 식

기 상 과 화 학 전

반 기 성

〈 소령 제 3579 부 대 〉

화 학 무 기 는  제 1 차 세 계 대 전  이 후  사 용 이  금 지 되 었 으 나  각 종  전 투 의  주 요  고 비  

에 서  여 전 히  사 용 되 고  있 는  것 은  국 지 전 에 서 의  대량살상효고ᅡ， 기 습 달 성 효 과  그 리  

고  침 투 효 과  등  전 술 적  효 과 를  크 게  나 타 내 기  때 문 이 다 。

따 라 서  앞 으 로 의  전 쟁 에 서 도  화 학 무 기 의  사 용 을  배 제 할  수  없 으 며  특 히  북 한  

의 화 학 무 기  생 산 , 비 축 과  화 학 전 의 도  등 은  유 사  시 화 학 전 의  불 가 피 성 과  우 리  

의 대 비 역 량 에  경 종 이  되 고  있 다 .

또 한  화 학 작 용 제 는  광 범 위 한  지 역 에 서  효 과 를  나 타 내 므 로  한 반 도 의  전 형 적 인  

기 상 조 건 과  산 악 지 형 은  화 학 무 기  운 용 에  호 조 건 이  될 것 이 라  판 단 되 고  있 다 .

따 라 서  본 고 에 서 는  화 학 무 기  운 용 에  절 대 적 인  영 향 을  주 는  기 상 요 소 에  대 해  

소 개 함 으 로 써  공 군 기 상 대  근 무 자 는  물 론  화 학 전 과  관 련 있 는  요 원 들 이  정 확 한  기 

상 판 단 을  통 한  화 학 전 으 로  부 터 의  최 소 한 의  피 해 와  작 전 지 휘  결 심 을  용 이 하 게  

조 언 할  수  있 도 록  기 술 하 였 다 。

그 러 나  지 면 의  제 한 으 로  수 식 의  전 개  및 화 학 위 험 예 측  내 용 은  생 략 하 였 고  많 

은  부 분 은  요 약 하 여  기 술 하 였 다 。

156



1 요. 개

전쟁사에 있어 화학무기의 사용은 

기원 전 스파르타군이 아테네군을 공 

격 시 송진과 유황을 불로 태워 그 

연기로 질식 또는 무능화시킨 것을 

효시로 무기로서의 조건을 갖춘 현재 

에 이르기 까지 그 사용이 현저하였 

다. 최근 세계의 비난 속에도 소련 

이 동남아 분쟁지역에 황우를 사용하 

였고 이란-이라크전에서도 이라크가 

수포가스 공격을 감행하였다. 세계여 

론의 비난 속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 

하는 것은 화학무기가 갖는 대량살상 

효과, 기습달성 및 침투효과가 뛰어나 

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시탐탐 남침 

의 기회 만을 노리고 있는 북괴는 

개전 초기 강력한 화학무기를 사용하 

여 기습달성효과를 얻으려고 할 것이 

예상되며 또한 독자적으로 화학무기를 

생산, 비축하여 화학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괴는 1925년의 제네 바협정중 화 

학전에 관한 제 안과 197 2 년의 생 물 

학전 협정에 아직까지 서명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이러한 국제협정을 준 

수할 의사도 없으며, 전쟁 시 화학무 

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다른 

의문이 없다. 북괴는 1 애 】년 화학 

전선언 이후 독성 화학무기를 생산 

및 비축하였고 독자적인 공격능력을 

확보하였으며 1980년 6 월에는 연구 

원을 소련에 파견하여 특수화학무기개 

발에 착수, 각종 화학무기공장을 신설 

• 확장하였다. 북괴는 양강도 화학창 

등의 화학공장에서 연간 14톤의 화 

학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300톤 내외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바 GB 작용제 

5 톤의 위력은 2〇MT 핵무기 위 력과 

동일하므로 북괴의 화학전 수행능력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무기의 사용은 기상조건 

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사용 

되는 시기 및 장소는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상관측 및 예보 

능력을 갖고 있는 공군기상대는 여러 

가지 기상조건에 의한 화학무기의 특 

성을 파악하여 북괴의 화학무기 공격 

시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작전지휘결심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기 

상요소에 대한 실황 및 예보를 신속 

정확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2 .  미기상

화학작용제는 바람, 기온, 기온경도, 

습도, 강수량 등의 기상요소에 큰 영 

향을 받으며 부분적으로 초목 및 토 

양의 성질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화학전에서 영 향을 주는 미 기상은 

소지역 (  직 경 수뇨 이 내 ) 의 지 상 

0 .5  〜 4 m 높이 의 기 상상태 를 말하 

며 미기상예보는 화학작용제가 비행장 

이나 특정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가 . 바 람

바람이란 공기운동의 수평성분을 

말하며 통상 지표면과 평행하게 움직 

이는 공기이다. 화학작용제는 공기

속으로 방출되 어 공기 와 같이 이 동하 

므로 지표면에 일어나는 바람의 흐름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1 )  풍향: 바람이 불어오는 방

향을 풍향이 라 하며 보통 주간 중 기

압계에 의한 풍향은 예측이 용이하나 

야간 및 기압경도가 약할 때는 풍향 

의 변화가 가변적이므로 장기간에 걸 

친 지역특성 파악이 필요하다.

C2) 풍속: 풍속은 바람의 속도

를 말하며 풍속이 강할 경우 화학작 

용제의 분산이 빠르고 풍하지역의 노 

출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많은 화학작 

용제를 필요로 하며 반면 풍속이 약 

할 경우 작용제의 확산이 어려우므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효과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풍향풍속은 고도에 따라 

변화하며 마찰력이 지표면에서의 풍속 

을 감소시킨다.

C3) 난류: 지표면 근처의 공기

흐름은 일정치 않으며 풍 향 • 풍속의 

변화가 많은 특성을 가지며 이러한 

불규칙한 난류는 화학작용제의 효과를 

감소시 킨 다. 난류의 종류로는 역 학적, 

열적, 항적에 의한 난류 등이 있다.

나. 기 온

공군기 상대 에 서 관측하는 지 상 

1.5 m 높이의 기온은 화학전에서 요 

구하는 기온과 일치한다. 기온은 액



체화학작용제의 지속성과 증기농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 통 

상 기온이 증가하게 되면 화학작용제 

의 효과도 증가한다. 참고로 화학전 

과 관련된 기온내용의 예를 보면 다 

음과 같다.

기 온 영 향

5 °C 이 하
화학작용제 운용 부 

적당

5 °~  22 °C 화학작용제 운용 보통

2 2 1  이 상 화학작용제 운용 적당

7 °C 수포성가스〔H)  결빙점

-  56 °C
신경성 가스 ( G B ) 결 

빙점

-  40 °C
방독면 사용시 방독 

두건 착용

다 . 기온경도

기온경도란 수직선상의 다른 두 

높이 에 서 의 기 온차이 를 대 기 안정 도로 

나타낸 것으로 표면 공기층의 안정도 

는 대기온도의 수직분포에 의해 좌우 

된다.

통상 화학전에서 사용되는 수직기온

분포는 0. 5 m부터 4 m 높이 이 나 

항공기에 의한 살포방출일 경우 기온 

경도는 방출높이까지 사용된다.

( 1 )  역전 ( I n v e r s i  on ) 상태 : 

역전상태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 

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하며 보통 청 

명하거나 구름이 30% 이하로 덮인 

밤의 하부 공기층과 일출 후 약  1 

시간까지의 이른 아침에 나타나고 화 

학작용제 운용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 

다.

〔2) 중립 ( V e n t r a l ) 상태 : 중

립상태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별다 

른 온도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체감과 역전의 중간상태를 말한다.

중립상태는 보통 대체로 흐린 낮이 

나 밤, 체감상태가 역전상태로 변하기 

시작하는 일출 후 1〜 2 시간 사이에 

일어난다. 눈덮인 지표면상에서는 일 

출 후 3 시간 및 일몰 전 2시 간 전 

에 중립상태가 통상 발생하고 화학작 

용제 운용에 보통 조건이다.

( 3 )  체감 ( L a p s e ) 상태: 체감

상태란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말하며 하늘이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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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 일어나며 열적난류와 관계가 있 

고 화학작용제 운용에 가장 나쁜 조 

건이 된다.

라。 습 도

상대습도는 화학작용제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으나 기온과 상대습도가 

높게 되면 사람이 더 많은 땀을 홀 

리게 되어 수포작용제의 피부침투 효 

과가 증가한다. 강수는 미기상요소는 

아니나 화학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 

며 일반적으로 비와 눈은 작용제를 

씻어 냄으로써 오염효과를 감소시킨다.

3 . 화학작용제와 대기오염물질 

의 확산 비교

가 . 개 요

대기오염물질과 화학작용제는 에어 

러솔로서 물리적 상태가 유사하기 때 

문에 기상과 지형조건에 의해 확산되 

는 과정에서도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화학작용제의 확산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대기오염물질이 확산 

되는 정도를 살펴 보는 것이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대기오염물질 확산

지표면이 받는 일사량의 크기에 

따라서 기온과 기압이 변화하고 대류 

현상이 발생하며, 공기의 운동 즉 바 

람이 형성되어 대기오염물질을 확산시 

킨다.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정도는 

풍속의 크기 에 좌우되 며 풍속이 약하 

면 확산되는 범위는 작으나 농도가 

높아지고 풍속이 강하면 약할 경우의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오염물질은 풍속에 의해 방출원으로 

부터 풍하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난 

류에 의해 풍향중심선으로부터 수직 

혹은 수평방향으로 확산된다.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 o ，;y =  o 

인 지 점에서 방출되는 플륨 CPUm e) 

은 풍하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난류 

에 의해 점점 커지게 되며 순간적으 

로 플륨은 좁은 폭을 가지나 오염물 

질의 농도는 높게 되고 시간이 경과 

할수록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어 

농도는 낮아진다. 또한 풍하측 방향 

에 직각인 면에서의 농도는 가우시안



盤度

時間別 漢度分布 距離別 渡度

그 림  I  플 륨 의  시 간  및 거 리 별  농 도  분 포

( G a u s s ia n ) 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서

가우시안 확산모델의 수식 전개는 c ： 오염물질의 농도 O 多 /납 )

생략하고 결과 만을 예시하면 Q ： 오염물질 방출율 多 /s e c )

c c %,  y ,  z ) =
Q

2 k  a  y a  z \ }

, g z  ： y  및 z 방향 표준편차 

Cm)

y 2
e x p  C ,

y 2
2 }

U ： 평균풍속 ( m/ s e c )

2 a y 2 a  z X ： 풍하측 방향 중심축 좌표 ( " 0

와 같이 쓸 수 있다. 앞의 식은 y  ： 가 축에 좌우 수직축 좌표 ( n〇

연속배출원에 대한 G a u s s ia n  확산 Z  ： Z , ；!/축에 수직축 좌표〔비

공식이 며 여기서 이 와  는 오염 앞의 식에서 ay， az는  대기 안정 

물이 각각 y  와 므의 방향으로 퍼지 도와 풍하거리에 따라 변한다.

는 정도를 나타내며 분산계수라 불리

운다. 다 。 화학작용제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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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작용제의 확산은 바람, 기온, 

기온경도, 습도 그리고 강우와 같은 

기상요소에 따라 다르며 변화정도는 

기상조건에 좌우되며 국지적으로 지세 

및 초목에 영향을 받는다.

S IP R IC 1971) 에 의하면 야전에서 

사용되는 화학작용제는 증기나 에어러 

솔 또는 액체상태이며 증기상태의 화 

학작용제는 폭발형 탄약으로부터 방출 

되는 작용제로서 폭발 순간에 작용제 

운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무거워져 

그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작 

용제운의 밀도가 공기보다 작으면 급 

속히 상승하여 분산하지만 공기보다

크다면 수평낙하하여 지면에 흡착하게 

된다. 화학작용제운은 흡수 및 흡착 

〔 초목 ) , 횡적 확산( 대 류, 기계적 교 

란운동 ) , 견인효과( 지 면과 상공의 풍 

속 차 )，수직상승(기온경도，풍속，구름 

과 공기밀도) 등의 형태로 확산하게 

된다.

라 , 화 학 작 용 제 와  대 기 오 염 물 질  

확 산 현 상  비교

지 금까지 고찰한 대 기 오 염 물질 과 

화학작용제의 확산현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 용 대 기 오 염 물 질 화 학 작 용 제

이동 거리 풍속에 비례 풍속에 비례

물리적 상태 에어러솔 에어 러솔, 액체

측방 확산 풍속, 대기안정도에 좌우 풍속, 대기안정도에 좌우

수직 확산 대기안정도에 좌우 기온경도에 좌우

농도 분포 가우시안 분포 공식이론 없음

장 애 물 확산에 영향 확산에 영 향

대기 안정도 “ 파스칼 ” 대 기 안정 도 기준 기온경도 기준

거리별 분산 입 자 크기 별 분산 입자 크기별 분산

소 결  론 기상과 지형에 의존 기상과 지형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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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물질 공 

히 기상 및 지형조건에 의존하여 확 

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차이점의 하나는 오염농도 분포로서 

대기오염물질은 가우시안 분포를 이룬 

다는 이론적 근거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으나 화학작용제는 물리적 상태와 

기상 및 지형조건의 영향이 대기오염 

물질과 유사하다근 점을 감안할 때 역 

시 가우시안분포를 이룰 것으로 추정 

된다고 하정수 U 98 5 )는 주장하였다.

4 〇 화학작용제의 확산과 기상 5

지형과의 관계

가 . 화 학 작 용 제 의  특성

〔1) 상태별 화학작용제의 특성 

(가 ) 증기상태의 화학작용제 : 

화학작용제가 폭발형 탄약으로부터 증 

기상태로 살포될 때의 경우로 최초에 

구름은 팽참하고 냉각하고 무거워져서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만일 방출된 작용제의 증기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적다면 그 구름은 매 

우 빨리 상승하여 주위 공기와 혼합

하고 소산될 것이다. 살포 직후 (30 

초 정도)부터 작용제 구름은 대기온 

도에 의해 방향 및 속도를 갖는다.

(나 ) 에어러솔 상태의 화학작 

용 제 : 에어러솔은 대기 중에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된 액체 또는 고체물 

질을 말하는데 에어러솔 구름은 열형 

탄약과 에어러솔 살포장치 및 폭발형 

탄약의 부산물로 발생시킬 수 있다.

최초에 열발생기로부터 생성된 에어 

러솔 구름은 기타형의 탄약으로부터 생 

성된 구름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갖는 

다. 그러므로 살포지점에서 구름이 

초기에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나 에 

어러솔 구름은 증기구름 보다 더 무 

겁기 때 문에 그 형태를 보유하고 지 

상으로 다시 가라앉으려는 경향이 생 

긴다.

(다) 액체화학작용제 : 화학작

용제 가 액체상태로 사용될 경우 그 작 

용제는 증발에 의해 증기로 변하게 

되며 휘발성에 의해 작용제 구름은 

통상 농도가 낮아지고 주위의 공기와 

동일한 온도를 갖게 되며 높은 증기 

밀도때문에 표면 근처에 남아 있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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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질을 갖는다.

증발된 작용제 구름은 증기화한 작 

용제 구름과 똑같은 양상을 보이나 

몇배나 무겁기 때문에 난류의 영향을 

덜 받고 등고선에 따라 퍼지는 경향 

이외에는 증기상태의 화학작용제와 같 

다.

C2 ) 화학작용제 구름의 확산

(가 ) 가수분해, 흡수 및 흡착 

: 가수분해란 작용제가 공기 중의

수증기와 반응하는 과정이며, 흡수는 

초목, 피부, 토양, 기타 물질에 흡수되 

는 작용제의 반응과정이다.

흡착은 에어러솔 상태의 작용제가 

식물에 얇은 막을 형성하는 것을 말 

한다.

(나 ) 횡적 확산: 화학구름이

대기 중에 방출되었을 때 이 구름은 

대류 및 역학적 난류 현상이 변화함 

에 따라 측방으로 확산한다. 이러한 

기류는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 이 

동하면서 횡적 확산을 일으킨다.

(다 ) 견인효과: 화학작용제 구

름은 바람의 흐름에 의하여 지면을 

따라 회전하면서 이동되며 이것은 상

하층의 풍속 차이에 의해 발생된다.

이러한 견인효과는 초목 및 기타 장 

애물의 마찰로 인해서 구름의 하단부 

분 속도가 느려져 그 결과 구름의 

길이도 늘어나게 된다.

(라 ) 층 : 난류현상이 거의 없

고 바람도 잔잔할 때 공기 하부층과 

지면과의 마찰로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풍속은 점차 약해진다. 이러한 상태 

〔층)에서 화학구름은 밑으로 확산되 

는 것 보다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 

로 더 빠르게 이동한다.

(마 ) 수직상승: 화학구름의 수 

직상승은 기 온경 도, 풍속, 구름과 주위 

공기 밀도와의 차이 등에 의한 기상 

변수에 좌우되어 확산한다.

나 . 화 학 작 용 제  확 산 에  영 향 을  

주는 국지풍과 지형

〇 ) 국지풍의 영향 

(가 ) 해륙풍: 해륙풍은 열대

지방, 중위도상의 섬이나 해안에서 매 

일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며 날씨가 청 

명하고 약한 경도풍이 있는 건조한 

계절에 가장 강하게 발달한다. 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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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은 해수와 육지의 비열차로 인해 

일어나는데 주간에 해수보다 빨리 가 

열된 육상의 공기가 수직으로 팽창하 

므로 육지쪽이 해상보다 저압으로 되 

어 바다에 서 육지 로 바 람이 불게 되 

며 이 것을 해 풍이라 한다. 야간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육지에서 해상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바 이것을 

육풍이라 한다(그림 2 ) .  해륙풍은

1 일을 주기로 변화하며 야간에는 육 

지에서 바다로 불기 때문에 화학전하 

에서 해안에 근접한 부대는 취약점을 

가질 수 있다.

(나 ) 산곡풍 : 내륙 분지에 위

치한 부대는 산곡풍의 영향을 받는데 

산곡풍은 청명한 날 약한 경도풍이 

있을 때 큰 산의 경사면에서 발생한

그림 2. 해 륙 풍





태양열에 의해 가열된 경사면의 공 

기는 밀도가 적어져서 상승하게 되어 

낮에는 기류가 산 위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곡풍(그림 3 ) 이라 하고 밤 

에는 기류가 산 아래로 이동하는데 

이것을 산풍(그림 4 )  이라 한다.

(다 ) 팬풍 ( F&hn W in d ) ： 우 

리 나라의 경우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영서지방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류

가 산맥을 넘을 경우 그림 5 에서 와 

같이 풍상측에서는 응결고도까지 기류 

가 상승하면서 건조단열 냉각되어 구 

름을 생성하고 비를 내리게 하며 응 

결고도 이상의 높이에서는 습윤단열 

냉각되면서 산맥의 정상에 이르게 된 

다. 기류가 산맥을 넘어 하강할 때 

는 건조단열적으로 승온하므로 결국은 

고온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는 바 이

온 도 C °C ) 

노 점 (°C  ) 

상대 습도 ( % )

그림 5. 1  풍



것을 팬풍이라 한다. 화학전하에서 

팬풍 발생지역은 고온으로 인하여 얇 

은 피 복 을  착용하게 됨으로써 피부 

침투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한 액체상태 

의 신경, 수포작용제 효과가 증대하게 

된다.

(라) 전원풍: 대도시 중심부

의 기온이 주변지역 보다 훨씬 더 높 

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역 

주민이 주변지역 주민보다 더욱 더위 

를 느끼게 된다.

이는 도심구조와 인공열의 증가에 

따라 열섬〔H e a t I s la n d ) 이라고 불 

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청명하고 바람이 약한 주간에 그리고 

여름에서부터 초가을까지 잘 발생한다.

그림 6 에서와 같이 열섬효과로 인 

해 도심에서는 상승기류가 발생하고 

도심 주변의 전원으로부터 공기가 도 

심으로 수렴하여 순환기류를 이루게 

되는 바 이 것을 전원풍이라 한다.

화학전하에서 전원풍은 도시지역에 대 

하여 화학무기 기습공격의 기회를 제 

공해 주게 되 며 장시 간 동안 화학작

해를 입힐 수 있다.

그 림  6 .  전 원 풍

C2 ) 지세의 영향 

지세는 지형과 초목, 토양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세는 바람과 

기온경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화학무기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가 ) 지 형

1) 산 및 언덕 : 공기는 통 

상 지표면의 기복을 따라 흐른다. 따 

라서 공기는 계곡의 선을 따라 흐르 

게 되고 언덕을 따라 상승하는 공기 

는 산 정 상에 서 지 면 을 이탈하는•_ 것 

이 아니라 반대쪽 산비탈을 따라 밑 

으로 흐르게 되며 이때 정상적인 마 

찰와류를 일으키게 된다(그림 7 -가 ) . 

언덕 또는 산봉우리를 가로지르는

용제 가 체류하게 됨으로써 극심 한 피 공기는 와류를 발생시 킨다(그림 7-나 ) .



산봉우리가 뾰족하면 할수록,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경사가 가파를수록 

더 현저한 와류가 발생하게 된 다 (그  

림 7 - 다 ) .

가파른 언덕은 바람을 분산시켜 언 

덕 상부는 물론 언덕 주위에 와류가 

생겨나게 된다. 그러한 경우에 바람 

이 불어가는 방향의 경사가 가파르면 

계곡 내의 공기는 일단 멈추게 되어

계곡 내의 공기 유동이 매우 적어지 

게 되고 속도도 저하되며 대규모의 

공기이동이 불가능하게 된다(그림 7 

■■라). 남쪽으로 향한 경사는 강한 

체감상태를 일으키고 장시간 지속되는 

현상을 나타내어 결국 작용제를 빨리 

증발시켜 버리거나 분산시킴으로써 살 

상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도 한다.

그림 7 。 바람에 미치는 지형의 영향



2) 장애물 : 건물, 큰 암석

같은 장애물은 와류를 발생시키는데 

와류의 흐름은 와류를 발생시키는 장 

애물 높이의 3〇배 정도 거 리까지 바 

람이 불어가는 방향의 미기상풍에 영 

향을 준다 (  그림 8 ) .

(나 ) 초목 : 초목은 바람과의

마찰로 인하여 풍속을 감소시키며 초 

목이 무성할수록 화학작용제의 지속시

간을 지연시키게 되나 작용제를 흡수 

함으로써 노출량을 감소시키기도 한다.

숲 상공을 지나가는 공기는 높이가 

고르지 않은 나무들이 그 위로 공기 

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므로 혼란을 

야기한다〔그림 9 - 가 ) 。 수목 사이 

에 충분한 공간이 있거나 명확한 수 

목의 거리한계가 있어 공기가 지상으 

로 다시 내려을 수 있는 곳에서는

그 림  8 .  장 애 물  주 위 의  와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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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와류가 형 성 된다 ( 그림 9 -  나 ) .

골짜기나 하상에 있는 공기는 통상 

와류가 난류로부터 잘 보호되 어 있으 

나 숲이 있는 골짜기에 직각으로 바 

림•이 불어오면 똑같은 난류가 생긴다 

( 그림 9 -  다 ) .

(다 ) 토 양 : 토양의 성질은바

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온도 및 

기온경도에 영향을 준다. 청명한 날 

노출된 암석 표면은 54 °C를 넘 는 온

도에 도달할 수 있는 반면 같은 조 

건하에서 늪지 대 는 2 7 〜 3 2 °C 밖에 

되 지 않는다.

또한 짙은 표면의 토 양 '색 깔 도 ( 아  

스팔트 ) 여름 중순경 최고 46 °C에 

도달하나 그에 해당하는 벌거숭이 토 

양 〔모래나 진 흙 )은  약 38 °C이고 풀 

로 덮인 지 면은 불과 29 °C에 도달할 

정 도로 온도 차이 가 크다. 이 러 한 

온도 차이는 심한 기온경도차를 가져

그 림  9 .  바 람 에  미 치 는  초 목 의  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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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역전상태일 때다. 만일 화학작용 
다 . 증 기 • 에 어 러 솔  화학작용제의 ,

제 i l  이동으로 살상효과를 가지고자 할
확산에 미치 는  기상과 지형의

때 는 5 〜 7KTS 또는 더 약한 풍속에
영향

서 역니 또는 중립상태의 기온경도가

앞절에서 자세히 소개되었기 때문 최적이 된다.

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결론을 살 다음 표 1은 증기나 에어러솔 작용

오게 되고 확산에도 영향을 준다. 장 좋은 기상조건은 바람이 잔잔하고

펴 보면 증기나 에어러솔 형태로 사용 제의 운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된 화학작용제를 운용하고자 할 때 가 요약하였다.

〈표 1 〉 화학작용제 운용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상 및 지형조건

요 소 부 적 당 보 통 유 리

바 람
• 포운용 : 7 KTS 이 상

• 항공기 : 10KTS  이상

5 〜  7 KTS 의

일정한 바람

5 KTS  미만의

일정한 바람

기온경도 감 중 립 역 전

온 도 4 .4 〇C 이하 4 . 4 〇C~ 2 1 . 1  °C 21.1 t  이상

강 우 있을 때 없을 때

지 형
언덕 꼭대기 

주간의 남쪽 비탈

완만한 구릉지역 계 곡

평탄한 지역이나 

습지

초 목 없거나 약간 중간정도 밀도 무성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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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ᄆ 지형 및 초목상태는 액체화 

학작용제의 증발율에 영향을 주며 화 

학작용제 액체효과와 증기농도의 유효 

지속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액 

체화학작용제의 유효지속시간은 바람(

라。 액체화학작용제의 확산에 미치

는 기상과 지형의 영향

풍속 및 난 류 ),  공기의 안정도, 표면 

온도 및 강우에 영향을 받는다. 각 

각의 기상요소 및 지형의 영향에 대 

한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액체화학 

작용제의 효과에 미치는 기상의 영향 

을 표 2 , 표 3 을 통해 보면 다음 

과 같다.

〈 표 2 〉 GB효과 에  미 치 는  기상의 영향

기 상 

조 건

풍속

(KTS)

노출된 인원과 화기 

의 50%를 무력화라 

기 위해 필요한 양

Q kgf/M )

155밀리포 6 문 15 분간 사격

노출된 인원 중 50 % 

사상자 발생면적( 넓  )

화학위험 

거리 (뇨 :

- 2 0 〜 

0 °C

0〜 15

°C

15 °C

이상

-20 °C

〜 0 °c

0 〜 15

°C

15 °C

자상
온도무관

아 침 

저 녁 

흐린날

1 -  3 160 160 80 1.44 1.44 1.44 3

3 - 7 410 250 160 1.44 1.44 1.44 5

7 - 1 1 740 490 410 0.72 0.96 1.44 10

바람없 

는 밤, 
낮

11 -16 1600 980 740 0.29 0.48 0.72 25

16-21 3400 2200 1600 0.13 0.20 0.2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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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계 속

기 상 

조 건

풍 속 

( K TS )

노출된 인원과 화기의 

50 %를 무력화하기 위 

해 필요한 양

〔 k多/M )

155밀리포 6 문 15분간사격

노출된 인원 중 50% 

사상자 발생면적
c M )

화학위험 

거 리

-20~  

0 t

0 〜 15

°C

15 °C

이상

-20 °C~  

〇°C

0 〜 15 

°C

15 °C

이상
^도무된

맑은 날 

약간흐림

1 -  3 740 570 490 0.4« 0.57 O.bY —T—

3 - 7 1100 900 740 0.29 0.36 0.48 1

7 - 1 1 1600 1400 1100 0.18 0.20 0.29 1

바람없는 

밤

1 -  3 80 80 80 1.44 1.44 1.44 45

3 - 7 80 80 80 1.44 1.44 1.44 75

7 - 1 1 80 80 80 1.44 1.44 1.44 120

표 3 .  기상상태에 따른 액체화학작용제의 지속성

작용제 청명, 미풍, 15 t 유풍, 강우, 1〇 °c 무풍.청명, 눈 -  1〇 °C

GB 0. 25 -  4 시간 0.25 -  1시간 1 - 2 일

GA 1 -  4 일 0.5 -  6 시간 1 일 - 2 주

GD 2 . 5 - 5 일 3 - 36시 간 1 - 6 주

HD 2 -  7 일 0.5 - 2 일 2 - 8 주

VX 3 -  21 일 1 - 12 시간 1 - 16주



표 4 . 액체화학작용제 운용을 위한 유리 및 불리한 기상 및 지형조건

요 소 부 적 당 보 통 유 리

액체 오염을 위해 운용된 작용제

바 람 강한 풍속 보통정도 풍속 약한 풍속

기온경도 체 감 중 립 역 전

기 온 높은 지표 온도 중 간

지표면 온도가 작용 
제의 빙점 바로 위 
의 값을 가질 때

습 도 낮 음 중 간 높 음

강 수 많 음 약간의 비 전혀 없음

식 물 벌거숭이 지형 중 간 잡목과 숲이 있는 지역

토 양 벌거숭이 굳은 땅 다공질 표면 중 간

살상효과를 위해 공중 살포된 액체 작용제

바 람 높은 풍속，심한 난'류 중 간 약한 난류와 낮은 풍속

기온경도 체 감 역 전 중 립

기 온 낮 음 중 간 높 음

습 도 낮 음 중 간 높 음

강 수 많 음 약 간 전혀 없음

식 품 숲이 우거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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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 지  식 1

T i l t  R o t o r  ^  V - 2 2

O s p r e y  에 關하여

김 형 식

〈이사관 공군본부>

V - 22 O sprey  는 航空史에 많은 페 이 지 를 남길 만

한 새로운 航空機이다. 이는 最初로 美陸 .海 .  空

軍 및 海兵隊의 要求를 充足하는 最初의 航空機라

고 하는 데 더 意義가 있다.

1。 槪 要

V- 2 2  Osprey  의 開究이 本格化된 

것은 1 9 8 6 年 5 月, 美國防省이 Boeing 

社와 Be 1 1 社의 共同開究팀에 方t 하여 

1 7 억 1 , 4 0 0  만불의 契約을 承認한

때부터이었다. 이에 따라 雨社는 7 

年間에 걸쳐 共同作業을 能統하게 되 

었다. 最初飛行의 目標는 1 9 8 8  年

中盤項으로 豫定하고 있다.

開究한 後에는 美 陸 • 海 • 空 軍  및 

海兵隊가 다같이 本機를 採用한다.

陸 • 海 • 空 軍  및 海兵際가 다같이 採 

用하는 航空機로서 美國歷史上 V -22  

O sprey  가 最初이 다. 講買緣合數는

적어도 1 ,200 合로, 1991年부터 引 

渡가 始作될 豫定이다.

飛行性能과 構造上의 特徵으로 顧編 

距離는 1 , lOOfes, 페이로드는 4,530的



이 다. 兵方輸送用의 座席은 2 4 席,

胸休는 全複合材製로 길이 7 . 3 2 m 의 

와시드 캐빈으로 되어 있다. 直怪 

1 1 .  6 m의 Rotor  도 複合材, 操縱系 

統은 完全한 F l y - by-Wire 方式으로 

安全 때 문에 3 重系統으로 되 어 있 다.

V- 2 2  Osprey  의 運用自重과 페이로 

드에 開해서 보잉 및 벨의 雨社는 

병初 g 重 1 4 , 3 8 0 切을 保M하고 있 

다. 이것은 2 , 6 1 2 均의 페이로드를 

■■ 하 고  3 7 0  fas의 토빵를 날수 있 

는 것이다. 그런데, 設計中에 機休重 

量 則滅勞刀의 結果 7 0 0  如의 페이로 

드 追加가 可能하게 되었으며，경우에 

따라서 는 1 , 2 9 5  的의 追加도 可能하 

게 되었다. 航空機의 開究에서는 대 

체로 設計中에 重量이 增加해 버린다. 

그런데 V- 2 2  Osprey는 그 S 幻•로 

美際의 機休重量이 設計時보다도 S 量 

으로 되어 버렸다.

機休材科는 거의 전부가 複合材이다. 

通常의 金屬材料에 比紋하여 그것만으 

로도 2 5 %나 가볍 다. 構造重量

5,670  kg 따 거의 6 0  웠는 Carbon

F ib e r 로서, 主로 主翼이나 胸休에 使 

用되고 있다. 또 10%는 G la ss  

F ib e r  로서 초로 R o to r  B la d e  쇼 

屬은 2 0 承에 지 나지 않는다.

V -22 O s p re y 의 最大速度는 340 

노트. 헬리곱터로서는 前進 1이) 노

트, 橫進 30노트의 速度로 날수가 있 

다. 또 固定翼機로서는 巡航 275노 

트를 넘으며, 飛行高度는 約 9,000 

m에 達한다. 緩重量은 最大 24,000 

切까지 垂直離陸이 可能하다. T i l t  

R o to r  를 약간 앞으로 傾斜를 주어 

短距離滑走를 할 경우에는最大 26,760 

的까지 들어을릴 수가 있다.

原型機는 6 合가 製作된다. 1큼機

의 初飛行은 1 9 8 8  年 6 月 豫定이다. 

이것은 벨社에서 組立하게 되나, 이어 

서 보잉社도 組立하여 2 큼機를 띄우 

게 된다. 이 렇게 하여 雨社는 3 合 

씩 平等하게 最終組立을 하게 된다. 

다만, 날개는 전부 벨社가 製作하고, 

胸休는 전부 보잉社가 製作한다.

이 들 原型機에 依하여 3 年間에

4 ,0 0 0 時間의 飛行試驗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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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初의 3 合는 空方特性, 操縱性 및 

飛行荷重 등의 試驗을 한다. 殘金 

3 ■白'로써 는 엔진 , 에 비 오닉 스 및 信 

性 등을 試驗한다. 또 1991年부터 

는 海軍의 違用試驗에도 使用된다.

V -22 O s p re y 의 量産決定은 1989 

年 末强이 다. 給合數는 1 ，200 合 以

上이 講買될 豫定이 나, 우선 12 合의 

試作機가 만들어진다. 그 중 最初

3 合는 原型機와 같은 方法으로 날개 

는 벨社, 胸休는 보잉社가 만든다. 

그러나 마지막의 4 合는 벨社와 보잉 

社가 2 合씩 各 會社別로 전부를 製 

作한다. 그린데 그 以外의 量産機는

雨社가 每年 競爭入札을 美施하여 이

긴쪽이 6 0 %를 製作하게 된 다. 年

間 生産合數는 1 9 9 6  年부터 1 9 9 8  年 

에 피크에 達해 每年 1 3 2 合씩 生産 

하게 될 것이다.

2 . 陸 •海  •空 軍  및 海兵隊의 

用途

이렇게 하여 美 陸 • 海 • 空 軍  및 海 

兵隊에 引渡된 V- 2 2  Osprey는 各 

軍에서 어떠한 任務로 使用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美海兵際用의 MV - 2 2 A 는 1 9 9 1 年 

1 2 月부터 終數 5 5 2  合가 納入될 것 

이 다. 主任務는 攻擊輸送이 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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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100 ~  2 00 fe» 떤어진 地魚에 

停泊한 輸送船으로부터 乘務員 4 名

外에 兵方 24 名 또는 火器彈藥 등 

2,600心을 싣고 짧헨를 (히하여 수 

차례씩 燃料補給을 하지 않고 反復輸 

送을 할 수가 있다.

그 외에 海兵隊에서는 監 視 • 攻 擊 • 

前線指揮•信察•早期空中警戒―換索 및 

救助 등 M V - 2  2A 를 使用한다. 早

期警戒는 胸休의 위에 커다란 레이다 

돔을 붙인다. 또 M V - 2  2A  中 約 

12合는 V V - 2  2로서 大統領專用機로 

도 採用될 可能性이 있다.

같은 M V -2  2A 는 美陸軍에서도 使 

用될 것으로 보이며，救急輸送이나 兵 

刀輸送을 위하여 2 31合를 調達한다. 

또 攻擊輸送, 特殊作戰, 電子戰, 地上支 

援 및 射戰車攻擊에도 本機를 採用할 

것으로 豫想한다. 더우기 陸軍은 MV 

-2 2 A 의 調達合數를 最終的으로는 4 

倍로 增加할지도 모른다고 法해지고

있다.

空軍은 特殊任務를 위하여 V -  22 

O sprey  를 8〇合 採用한다. 이것

은 乘務員 4 名 外에 兵方 1 2 名 

그렇지 않으면 페이로드 1 , 3 0 0  的을 

塔載하고 地上 1 5 0  m의 低空으로 片  

道 1 ，3 0 0  뇨의 長距離를 날아 敵地 

깊숙이 A 할 수 ' 있는 t l 文/을 가져

야 한다.

海軍은 戰關救助任務를 위하여 HV 

- 2 2  를 5 0  合 使用한다. 戰關中에

敵地에 降下한 我軍의 兵刀을 救出하 

기 위 하여 8 5 0  te 의 바다로부터 乘務 

員 4 名을 出動시 켜 1 5 分間의 旋回 

나 하버링을 包含하여 4名의 生存者 

를 救出, 母鑑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그 외에 早期空中警戒，長距離兵方輸 

送，空中給油 및 機雷婦海 등을 생각 

할 수 있으나, 待히 海軍에서는 이

V - 2 2  Osprey를 射潛水鑑作戰에 使

할 것을 많함당이나 숙부농까지는

結論이 날 것으로 보나, 採用하게 된 

다면 SV - 2 2 로써 3 0 0  合를 調達, 

1 9 9 6 年부터 美用化할 計劃이다.



3 . 對潛機로서의 Osprey

이 V -22 O sp re y  가 射潛機로 採用 

된다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 美 

海軍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좀더 詳 

細하게 알아 보고자 한다.

敵潛水鑑이 我側의 基地나 鑑隊에 

接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防禁策이 講究되고 있다. 그  

중에 航空機에 依한 것으로는 普通의 

飛行機와 헬리곱터 雨쪽이 使用 되어 

그것들이 各各의 任務를 行하는 것이 

다.

飛行機로는 Lockheed  社의 S - 3  

V i k in g  이 代表的이다. 同機는 제

트엔진 2 基를 裝備한 鑑上射潛Hf 戒機 

로 潛水鑑探知레이다나 赤外線探知器, 

磁貢異常探知器 ( M A D ) 등을 갖추고 

低空飛行을 하면서 敵을 第見하면 魚 

雷나 爆雷 등으로 攻擊한다.

헬리콥터로서는 시코로스키社의 SH 

-3  Sea K in g 이 代表的이 다. 이것

도 鑑上機로서 바다 가운데에 내려 

놓은 소나로 敵潛水鑑의 接近을 監視

한다. 역시 용■나 물I I 에 ^衣한 攻! 

®  이 可'I I 하다.

여기에서 飛行機와 헬리곱터의 奴方 

의 特性을 갖추고 있는 T i l t  R otor 

機는 병然히 이들 雨側의 任務를 消 

化할 수가 있다.

그 任務는 크게 3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接近해 오는 敵潛水 

鑑을 레이다나 聽音에 依하여 監視를 

하는 것과, 둘째로는 接近해 오는 敵 

을 採知하여 攻擊하는 것, 세째로는 

我軍을 護衛하기 위하여 소노브이 등 

의 배 리 어 ( 防 壁 ) 를  쳐서 警戒에 임 

하는 것이다.

SV-22 는 通常 鑑上에 待機한다. 鑑 

上이라고 해도 垂直離着陸이 되므로 

航空母鑑이 아니라도 좋다. 戰鑑, 巡 

洋鑑 등 어 느  鑑船이라도 塔載可能하 

여 그만큼 運用上의 融通性이 有利한 

것이 다.

그리고 最前線에 있는 鑑船으로부터 

의 要請에 依하여 出動을 한다. 언 

제든지 떠서 날수 있는 伏態로 待機 

하고 있으므로 180 ta 나 떨어진 地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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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遇速하게 到達할 수가 있다. 헐' 

리륭터로써는 이 出動範因가 110 km 
程度로 限定되거나，飛行速度가느리므로 

現場에 의 到着時間도 오래걸리 게 된 다.

SV-2 2  의 主裝備는 換索레이 다, 赤 

外線感知器, 音響姓理裝置，M A D , 도플 

러航法레이다, 電子戰裝置, 電子支援裝置, 

그로발航法裝置 ( G PS ) , 火器管制 裝置 

CFCS) 및 魚雷 등이다. 그 외에 

母鑑 및 他機와의 사이에 情報를 交 

換하는 데이터 링크도 있다.

乘務M 은 4 名, S-3 B 바이 킹 과 마 

찬가지 이다. ■ ■ 士 는  도stn方'，그 향 

側에 副操縱士가 戰術統制官 (TACCO) 

으로 타고 있다. 操縱士의 後方에는 

두 사람의 센서操作M ( S E N S O ) 이있 

다. 先任操作員은 레이다나 소노브이 

로부터의 信큼를 받는 디스플레이 操 

作을 하며, 기타 한 사람은 赤外線感 

麻器와 소나로부터의 信곡를 받아 들 

인 다. 그렇 지 만 어 느 디 스플레 이 스

크린도 全部 信루를 映像으로의 出方 

이 可能하므로 서로 融通性의 機能이 

있어 三重으로 監視할 수가 있다.

現場에 到着한 SV-22는 하버링 으 

로 바꾸어 바로 소나를 바다 가운데 

로 내린다. 敵潛水鑑을 採知하면 顧

逐鑑 등과 協方하여 데이터 링크로 

情報交換을 하면서 作戰行動을 한다. 

敵潛水鑑과의 接賊이 끊어지면 sv -  

22는 바로 固定翼機로 바꾸어 250 

노트까지 加速하여 周3 海域에 一定의 

패턴으로 소노브이를 落下시킨다. 이 

것으로 敵의 最後의 位置와 我軍의 

艦隊와의 사이에 배리어를 만들어 친 

다.

그 위에서 O s p re y 는 高度 3,000 

따까지 上昇하여 소노브이로부터의 信 

곡를 기다린다. 재차 潛水艦을 究見 

하면 그것을 探知한 소노브이의 場所 

에 急降T 하여 간다. 그러한 뒤 헬 

리곱터로 轉換하여 하버링을 하면서

MAD 등의 機上裝置로 敵을 確認한 

後，親逐鑑의 攻擊을 기다린다. 그렇 

지 않으면 스스로 魚雷를 究射하여

攻擊을 할 수도 있다. 그 밖에 따 

로 SV -2 2  를 불러내어 攻擊을 위 임 

하는 수도 있다.



이 렇게 하여 Osprey  는 筋;空母뽑이 

없는 鑑隊에서도 鑑上機로서 行動을

함께 하면서 敵潛水鑑의 監視에 封皮 

하며, 護衛의 任務를 맞게 된다. 그 

렇게 하기 위하여 아마 3 ~  4合의 

Osprey  를 한 로 한 ASW  배리 

어가 鑑隊의 前方으로 나아가 任務를 

수행 한다.

또 M 除의 가운데에 航空母鑑이 있 

을 때 그 航空母鑑으로부터 떠서 날 

아 갈 경우는 滑走離陸도 可能하므로 

塔載量을 增加시킬 수가 있다. ASW 

의 完全裝備를 한 SV-2 2 는 自休의

重量이 1 5 ,9 0 0 法?이 다. 그래서 無

風의 경 우 垂直離着重量은 2 4 ,0 0 0 初 

이 限度이다. 그런데 乘務員 4 名을 

태우고 燃料를 滿탱크하여 소노브이

60個를 싣고 호밍魚雷 2 個를 塔載하면 

緩重量은 24 ,500 切이 된다. 한편 

機休構造上의 最大制限重量은 26,760  

均이다. 따라서 SV-2  2 는 滑走 離陸 

이 可能한 곳에서는 充分한 ASW  裝 

備를 가지고 作戰에 臨할 수가 있다.

또 SV-2 2 는 海岸基地까지 長 距離 

를 飛行할 경우, 또는 美S 으로부터

軟洲, 其他의 海上長距離를 날아 自方 

展開를 할 경우도 燃料를 가득 싣고 

滑走離陸을 하면 더 좋다. 이에 따 

라 V -22  는 燃料補給을 하지 않고 

3 ,8 9 0 to 을 飛行할 수 있다..

이러 한 V -22 O sprey  의 登場에 따 

라 美海軍의 射滑航空作戰은 完全히

새로운 形態가 出現하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여기에 播載裝備되는 探知 

器나 感麻器도 最新의 것으로 된다.

이렇게 새로운 航空機나 技術의 出 

現은 海軍의 符來像을 크게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4. T i l t  R o t o r  機의 技術

特性

參

T i l t  R o t o r  機가 아무리 優秀한

航空機일지라도, 너무 費用이 많이 든 

다면 軍用機라 해도 開究은 認定되지 

않는다. 이 費用刻果의 問題에 關해 

서는 美國防省병局이나 裝作會社는 다 

음과 같이 要約을 하고 있 다 : 車的

으로 말하면, 「製造費나 機休價格은



같은 크라스의 헬리콥터와 비슷하나, 

같은 페 이로드라도 速度가 2 倍, 航統 

距離가 2 倍이므로 生産性은 2 倍나

된다」고 言及하고 있다. 또, 「運航

費는 헬리콥터보다 싸다. 왜냐 하면

燃料消費가 적으며 整備費가 싸고 일 

손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 외 

에 T i l t  R o t o r  機는 生産性이 높기 

때문에 所要의 機休數가 적어도 된다. 

또 航貌距離가 길기 때문에 燃料補給 

基地數가 적어도 된다. 垂直離着陸이 

되므로 긴 滑走路를 가진 飛行基地를 

만들 必要가 없 다. 그리 고 헬 리콤터 

와 같은 振動이 없기 때문에 裝備品 

의 故障이 적으며 信韻性이 向上되고 

修理나 部品補給의 품 (時 間 )도  들지 

않는다. 이들 모두가 運航中의 經費 

節約 및 人員則減에 閉保가 있다.

이렇게 經濟幼果를 높여 주고 있 ^• 

V -22 O s p r e y 는 어떠한 技術特性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T i l t  

R o to r  의 開究은 지금 始作한 것은 

아니다. 美國政府와 航空業界는 지난 

30年間에 걸쳐 硏究와 開究을 進行 

해 왔다. 벨社의 X V - 15 美驗機의

成功은 T i l t  R o t o r  機가 現美의 것 

으로 되게 한 것을 如美히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의 開第과 

美驗에 閉係해 온 벨社와 보잉 버틀 

社는 이 經驗을 살려 이번의 V -22  

O sprey  의 設計와 開究을 進行하였다.

T i l t  R o t o r  의 戰關能方에 開해서 

도 國防省은 1982年부터 '86  年까지 

X V - 15에 依하여 여러 가지 運用美 

驗을 하였다. 例를 볼어, 좁은 鑑上 

에서의 離着陸試驗，抑 3 3 間에 44 

回라고 하는 離着陸을 試驗한 結果는 

어떤 問題도 없었던 것만 해도 보통 

헬리콤터와 比紋하여 8 音이 작고 다 

운워쉬 ( R o t o r  에 依하여 究生 ) 가 부 

드럽기 때문에 甲板에서 일하는 맨上 

人員의 作業이 쉬운 것을 알았다.

그 외에 하버링中의 다운워쉬가 부드 

럽기 때문에 水面으로부터의 遺難者를 

끌어올리는 作業도 容易한 것을 알았 

다.

또 戰場에서의 超低空飛行能方에 開 

한 試驗의 結果 緣縱反麻이 빠르기

때문에 헬리곱터보다도 IE5S 하게 

을 따라 날 수 있으며, 加速 및 減



速이 빠른 것도 起低空飛行의 能方을 

높여 주는 것으로 判所되었다.

그 외에 重量物을 機外에서 끌어올 

리고내리며 運攝하는 것, 호이스트에 

依하여 物件을 을리고내리는 것, 空中 

戰關에 있어서의 機動性, 戰場에서의 

生還率, 空中給油 등의 評個가 美際로 

향해졌다.

이러한 V -22 O s p r e y 는 지금 巡 

航 275노트, 대시速度 300노트 라고 

하는 헬리꼽터의 2 倍의 速度性能을

갖게 設計되어 있다. 美際에서의 航

編性能도 헬리콥터의 2 倍로 l ,850 fa 

以上이 다.

이와 같이 Os p r e y  는 速호가 빠르 

고 機動性이 뛰어나며 , 羅音이 적고,

그 重 • 三重의 補完裝備를 갖고 있으며 

複合材로 製作되어 있기 때문에 戰場 

에서의 生存性이 높다.

信親性을 높이 기 위 한 것도 Osprey 

設計의 重要한 要件이다. 그 S 標는 

海軍의 F - 18戰關/攻擊機보다도 30 

% 程度 良好하며, 헬리콥터의 2 倍로 

되어 있다. 또 整備性에 開해서도

飛行 1時間병의 整備에 必要한 Man

-H o u r  는 F -18 의 절반 以下로 되 

어 있다.

이러한 目標를 내세워 V -22 의 豫備 

設計段階에서는 技術的인 리스크를 避 

하기 위하여 憤重한 節次를 밟았다. 

X V - 1 5 의 美績데이터가 利用된 것은 

물론이며, 여기에 基磁를 둔 設計모델 

은 모두 2 1 種類나 만들어져, 8 ,000 

時間을 超過한 風胸試驗이 行해졌다.

또 美物크기의 胸休나 主翼을 만들어 

荷重試驗을 行하였다. R o t o r  系統에 

開해서도 美物의 3 分의 2 크기 의 

模型에 의한 테스트가 行하여져 幼率 

이 높은 設計가 된 것을 確認하였다.

이렇게 하여 製作段階에 들어간 V 

-22 O s p r e y 는 胸休와 主翼의 거의 

가 複合材로 만들어져 있으며 , 復合材 

構造는 金屬材에 比鼓하여 重量이 25 

第나 輕減된다. 이 때문에 構造上의 

强度重量比가 높아져, 機休重量이 가벼 

워짐으로써 V -22 의 航編距離, 速度 

및 페이로드 등이 改善되었다. 또

複合材로 因하여 耐渡勞性, 耐腐食性 

및 耐彈性도 좋아졌다. 이것은 整備 

性이나 信領性을 높이고, 機休의 表命



을 延長하고, 運航費의 則減에도 開係 

가 있다.

調休의 構成은 Cockp i  t  .C a b in  ,

後部램프 및 尾翼部分으로 이루어져 

있다. Cockp i  오 는 乘務員 3 人乘으 

로 되어 있다. C a b i n 은 新面이 四 

角形으로, 길이 7 . 3 m , 幅과 높이가 

1. 8 m이 다. 여 기에 完全武裝兵方 24

名과 機銃射手 2 名이 탄다. 胸休의 

中失部 下方에는 左右로 Sponson  이 

튀어나와 있으며 , 여기에 主降着裝置 , 

燃料 C e l l  및 空冷換京裝置를 달고 

있다. 同時에 Sponson  自位:가 浮 

刀을 갖고 있어 , 非常時 緊急 着水를 

해도 V -22 O s p r e y 는 水®에 떠 있 

을 수가 있다.

또 高翼主翼과 胸休의 結合部分에는 

直怪 2.28  m 의 스테인레스 스틸製의 

R i n g  이 달려 있다. 이 R in g  은 

主翼을 올려놓고 9〇度 回轉하여 날 

개와 胸休를 포개어 좁은 鑑內에 格 

納時 便利하게 되어 있다.

胸休後部에는 램프도어가 있어 兵方 

이나 大型貨物 및 火器 등을 싣고내 

릴 수가 있다.

主翼은 外板, 前線패널 및 支持構造 

등이 複合材로 만들어져 있다. 여기 

에 후랩퍼론, 連結드라이브 샤프트, 燃 

料 C e l l  및 N a c e l l e  등이 붙어 

있다. N a c e l l e 은 複合材製로 되어 

있으며, 엔진 空象吸入□는 컴퓨터設計 

에 依하여 하버링, 遷移飛行 및 巡航 

飛行의 어느 때라도 가장 좋은 空象 

흐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形伏으 

로 되어 있다.

R o t o r  는 左右 한 개씩이 다. 强 

自의 翼型을 가진 3故의 브레이드로 

이루어져 있어 , 하버링時나 巡航飛行中 

에 가장 좋은 刻率의 飛行特性을 究 

揮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離動系統은 트랜스미손，워쉬 플레이 

트, 連接샤프트 및 기어박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트랜스미션은 相互連 

結되어 있어서 엔진의 한쪽이 停止되 

어도 한쪽 엔진으로 양쪽의 프로펠러 

를 回轉시킬 수가 있다. 또 트랜스 

미 션은 整備의 품 ( 일하는 時間 ) 이 

거의 들지 않으며, 潤滑油가 不必要한 

柔軟한 Coup l i n g  이 附着되어 있어 

濕黃가 들어가 腐食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內部가 與EE이 되어 있으며, 

主潤滑油가 없어져도 적어도 30 分間 

은 非常潤滑系統이 이를 지탱해 준다.

엔진은 아리손社의 T 40 6 -AD-400 

이 2 基로 長期間 使用美績을 가진T 

-56 軍用엔진과 T 701 産業用 엔진을 

基本으로 한 것으로서 燃料刻率이 좋 

고 出刀重量比가 높다. 또 構造가 

簡車하여 整備가 쉬 운 (使 利 한 ) 特徵 

을 가지고 있다. ■뽑 는  14®  1£

縮機 , 아눌라型 燃貌室 , 2 段 가스제너 

레이터 터빈으로 이루어져 있다.

燃料系統은 主翼內部와 Sponson  의 

가운데에 燃料 C e l l  이 있다. 長距 

離空輸의 경우는 C a b in  內部에도 補 

助탱크를 塔載할 수가 있다. 또 空 

中給油를 받는 것도 可能하다. 탱크 

의 燃料塔載量은 6 ,1 9 0 的이다. 여 

기에 Cab i n 에 ■載하는 ■助탱크를 

追加하면 13,450 的이 된다.

操縱系統은 F l y - b y - W i r e  方式이 다. 

安全을 위하여 Back  Up 系統을 包含 

하여 3重으로 되어 있으며 A v io n i c s  

系統에도 連結되어 있다. 이 操縱系 

統은 Osprey가 헬리곱터로서 飛行하고

있을 때는 普通의 헬리콥터의 操縱裝 

置와 마찬가지로 作動하여 하버링伏態 

로부터 前進 100노트, 提進 또는 後 

進 35노트까지 의 操作을 할 수 있 

다.

그리고 헬리곱터로부터 보통의 飛行 

機로 遷移飛行中에 있어서의 操縱裝置 

는 自動的으로 후랩퍼론, 라더 및 엘 

리 베이터로 전환된다.

5ᄋ 人類의 飛行方法을 變化시

킨 틸트로터機

T i l t  R o to r  라고 하는 새로운 航

空技術은 모두 未開街의 分野이다. 

그런만큼 伏來에는 더 크게， 그리고 

無限히 넓어질 것으로 豫想된다. V

-22 Osprey 가 일단 飛行하기 始作

하면 想像도 되지 않았던 用途가 出 

現될 것이 분명하며，製作會社가 말하 

는 것처럼 人類의 飛行方法을 變化시 

킬 수도 있다.

이런 用途 가운데에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아이디어, 例를 들어 軍用機로 

서는 空中早期警報, 電子戰, 燃料補給탱



크, 海岸線의 密入國 또는 密輸入 西 建設計劃이 具休的으로 움직이고 있다.

束, 미사일의 水平線 넘어 誘導，空中 이것이 現美化되면 모두 다른 새로운 

指揮 및 通信 등이며, 또 民間用途로 航空輸送의 世界가 出現하게 된다.

서는 災害出動, 緊急，療 救急 및 救 이것이 決定될 날도 멀지 않은 것

助，麻藥固束 및 國境警備 등이 다. 같다. 美國에서 는 아마 1〇年後, 늦

그리고, 商用輸送機로서는 都市間의 코 어도 今世紀未까지는 美現될 것으로 

뮤터航空, 石油 및 敍物資源 開發을 본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소련에서도

위한 人員輸送, 그 외에 山間僻地에서 물론 東洋에서도, T i l t  R o t o r  機가

의 H 常 및 緊急輸送 등이 있다. 나날이 意外로 빨리 다가 을른지도

이 가운데 待히 都市間의 코뮤터輸送 모른다. T i l t  R o t o r  機의 꿈은 꿈 

에는 대단한 期待를 하고 있어, 뉴욕 으로서가 아니라 現美로서 나타날 것 

에서는 T i l t  R o t o r  機用 샤틀보트의 이다. 우리도 期待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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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 지 식

통솔력과

관리능력

이 글은 무기체계의 고성능화와 

고가화에 따라 엄청난 예산을 관 

리께야 하는 우리 공군에서는，전 

력의 무위손실을 방지하고 효율적 

인 운영을 위해서, 통솔력과 관리 

능력에 관한 이해를 돕기위해 미 

A i r  R e v i e w  지 (1 9 8 3 .9 ) 에서 

발췌 번역한 것이다.

I . 통솔력과 관리능력

"사물은 관리하는 것이고 사람은 

통솔하는 것이다."라는 단순한말이 그 

동안 전문직 공군장교들에게 상당한 

관심이 되어 왔다.

복잡하고 또 계속 변천하고 있는 

군의 환경 속에서 직업의 안전을 찾 

고 자기 현실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단순한 표현은 매력을 지니호 있 

자_ Ah ᄑ  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군장교들의
c 중령 공군본부)

행동 "모 델 "로  삼기에는 잘못된 것 

으로 마치 "열이 나면 찬물을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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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 는  구식 가정요법을 연'상케 하 

는 말이다.

이 말은 통솔력은 관리능력 없이도 

가능하고 관리능력도 통솔력 없이 가 

능하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한다는 점 

에서 잘못된 것이고 더우기나 통솔력 

을 찬미하면서 관리능력은 비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야심있는 젊은 장교라면 이런 교육 

을 받고 나서 누가 관리직에 자리를 

원하겠는가? 그러나 이 단순한 격언 

이 주는 진짜 위험은 장교의 자질에 

관한 진지한 관심을 왜곡시킨다는 점 

에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양분되어 있 

는 장교직, 즉 작전과 관리, 일선근무 

와 참모직, 자격조종사와 비자격조종사 

조종사와 항법사, 전투조종사와 수송기 

조종사 등 사이에 갈등을 잠재적으로 

가중시킨다는 데에 있다. 여기에 통 

솔자와 관리자 사이까지 갈라 놓4  수 

는 없는 일이다.

게다가 사람은 통솔하고 사물은 관 

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장교의 역할 

과 자격을 어느 모로도 분명히 하여 

주지는 못하고 장교가 갖추어야 할 능

력을 제시하여 주지도 못한다. 그렇 

다면 이 말이 어찌하여 관심을 받는 

가? 사실 훌륭한 통솔자와 능률적인 

관리자는 구별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훌륭한 장교의 자질은 전자인가, 후자 

인가, 아니면 통솔력과 관리능력을 같 

이 포함시킨 훌륭한 공군장교 상이 

있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 

하여 본문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본론은 통솔력과 - 관리능력은 상호 깊 

이 관계되어 있는 개념이며 양편 모 

두 건전한 장교의 자질에 똑같이 필 

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통솔력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고, 관리 

는 이성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성이 

없는 통솔자는 사랑이 없는관리자 만 

큼이나 해를 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군은 관리능력이 있 

는 ( 즉, 인력외 부담과 경비를 판단 결 

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통솔자를 필 

요로 하고 통솔능력이 있 는 (즉 , 부하 

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그들 

의 욕구를 이해할 줄 아는)관리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군은 

이 두 기회를 분리시키거나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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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을 경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1 . 장교자질에 대한 현대견해

장교를 신사, 통솔자, 전술가로 보는 

전통적인 견해는 대부분 육군의 전투 

사를 통하여 본 견해로서 충성심, 용 

맹성, 독창성 그리고 사병의 복지에 대 

한 관심을 장교의 높은 자질로 강조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의 충격과 군 

에 대한 정치적 분열로 인한 불화,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등이 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장교 

의 역할에 새로운 차원을 요구하고 

있다. 즉, 복잡하여진 군 조직을 효 

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어야 한 

다는 필요성이다. 현대의 장교자질 

문제는 장교의 변천하는 역할의 문제 

이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의 문 

제이다. 통솔력에 대한 전통적인 견 

해는 장교들의 강력한 재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고도로 기술화, 전문화 되어 

있고 중앙통제되어 있는 군사체제 속 

에서 장교의 자질은 관리능력과 관리 

수단을 더 중요시 하게 되어 있다.

B e n n i e  D a v i s  장군은 통솔력 곽 

관리능력 그리고 직업관을 장교의 자 

질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의가 

뒤따르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는 것도 아니고 

기본 자질이 어떻게 혼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확실한 개념을 주지도 못한다.

이 문제들은 지속적인 가치관과 자 

아의 정립을 추구하는 공군 장교들이 

의문을 제 기하고 토론해 보아야 할 

문제 들이 다.

최근에 와서 장교는 무엇보다도 우 

선 통솔자이어야 한다는 전통적 견해 

를 다시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수 

년 전 만 하여 도 " 관리 " 라는 제 목으로 

교과과정에 포함되었던 지도력 교육이 

이제는 사관학교 또는 군사전문학교에 

서 거대한 계획으로 세워져 있으며 

고급지휘관들은 장교나 생도들의 모임 

에서 자주 통솔력의 중요성을 훈시한 

다.

물론 학교교육을 통해 서 나 지 휘 관들 

이 군대에 있어 통솔력을 강조한다는 

것은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강조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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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통솔력과 관리능력을 분명히 구 

분하여 왔다. 즉 지휘통솔하는 사람 

과 관리하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구분 

시켰다는 점이다. "공군장교들은 관 

리자가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소모 

하는 반면，통솔자가 되는 데는 아주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당신은 사물을 관리하고, 사 

람을 통솔한다"는 말의 의미는 공군 

이 관리 자보다는 통솔자를 더 중요하 

게 생각한다는 것을 명백히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공군장군은 관리 

를 정의하기를 "기본적으로 통계와 

관련된 하나의 기록제도"라고 하였다.

또 어떤 장군은 "통솔자는 정보를 

평가하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며, 결 

정된 사항을 제시하고 통제한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이 말은 관리 

이론을 잘 아는 장교들에게는 바로 효 

율적 관리를 의미하는 말이다. 이것 

은 마치 "관 리 "라 는  용어가 장교들 

의 전문사전에서 삭제당하여 버린 것 

같다. 여하간 통솔과 관리라는 용어 

의 해석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관리능 

력보다 통솔력을 더 주장하는 것은 공

군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장교들에게 혼란과 오해를 일으키고 

있다.

공군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장교 

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거운 때이다. 

기술이 애초부터 공군임무의 기본요소 

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지난 20 

년간 무기 및 지원체제에서 이루어진 

폭발적인 발전과 그에 대한 의존은 장 

교의 자질에 대하여 종래의 가치관 

에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게 된 것이 

다.

최소한도 공군은 폭력의 관리 ( Ma- 

nagemen t o f  V i o l e n c e )  라는 문

제 와는 관계 가 없는 전 문분야에서의 

기술적인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고 국제정 

세에 대한 군사적 대처문제에서 정치 

적으로 의견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 

서는 군사작전을 모든 수준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하게 만든다. 그 결 

과로 공군은 각급 일선장교들에게 부 

여된 권한은 점점 둔화되었고 거대한 

기술직 참모들로 구성된 양적 조직으 

로 성장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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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에서는 기술적인 능력과 

타 분야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관료 

정치적 수완이 더 될요하게되었고따 

라서 장교의 자질에 대한 전통적 가 

치관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공군 

의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문제는 완 

전 자원제에서 온다. 자원제도는 군 

의 유능한 인력을 얻기 위하여는 민 

간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고 얻 

은 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동기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자원제는 장교의 직무관을 전통적으로 

내려온 "국가에 대한 봉사" 의미가 

아닌 "경 력 " 또는 "평생직"의 의미 

로 더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 

한 경향은 전통적 군의 기강과 동기 

부여의 방법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난 

처 한 " 인 간적 " 문제 를 새로이 일으 

킨다.

끝으로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공군 장교들에게 일어나고 있 

는 문제들이 있다. 즉 공군 내에서 

의 여성의 역할증대는 전 군에 거대 

한 행정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소수의 여성문제로 인하여 사기, 복 

지，지원체제에 새로운 요구가 발생하 

였고 마약과 알콜 남용문제로 인하여 

지휘부의 혁신적인 대처가 필요한 새 

로운 인력문제가 가중되었으며 "편 모 ， 

편 부 " 또는 "부 부 장 교 "의  문제로 인 

하여는 전투태세정비와 인사배치 정책 

을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었 

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통적인 견해에서 

생소한 것들로서 혁신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회세하고 자제할 줄 아는 능 

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따라서 전 

문직 장교들에 대한 장교자질의 새로 

운 모델을 찾게 한다. 그런데 최근 

의 이론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에 

부응하는 능력있는 장교의 자질은 통 

솔력이며 관리능력은 부분적인 문제라 

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 

교상에 대한 두 가지 지배적인 생각 

이 있다. 첫째는 사람은 통솔하는 

것이고 사물은 관리하는 것이라는 격 

언에서 나온 생각으로 장교의 자질은 

통솔력이며 관리능력은 기타 자원을처 

리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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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념은 장교에게 관리의 역 

할이 있다는 것을 마지 못해서 인정 

하는 것이고 사소한 관심으로 격하시 

킨 것이다. 즉, 관리는 장교가 부하 

를 통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자금 그리고 물자를 획득하는 방법을 

뜻하는 것이므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고 따라서 가능하면 다른 사 

람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게 만 

든다.

이러한 생각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되어 있고 .관료적 

으로 조직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최 

선을 다 하고자 하는 장교들이 갖게 

될 갈등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여 준다.

또 하나의 생각은 장교의 역할에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 

면서 통솔력과 관리능력을 완전히 구 

별하여 각기 장교자질의 양쪽 끝에 있 

는 것처럼 보는 태도이다. "관리능 

력면에 너두 지나치게 치우치고 있다" 

고 말한 D a v i s  장군의 논평이 바로 

군에서의 순수한 지도력은 한쪽 극에 

있고 관리능력은 다른 한쪽 극에 있 

는 변용적 능력이라는 견해인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통솔력은 지나치게 

사람에게 만 관심을 두고 있고 관리 

는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일 

처럼 되어 지휘통솔을 강조하면 성취 

할 수 없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관리를 강조하면 이 상이 없는 것이 된 

다고 생 각하는 태 도이 다.

따라서 장교가 부하에게 임무수행을 

위한 동기부여를 하려면 그 중간 어 

디엔가 이상주의와 실용주의가 적당히 

만나는 곳을 알아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이다. 위의 두 견해 중에 어느 

쪽이라도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견 

해는 장교의 통솔력과 관리능력을 발 

전시키기 위하여 자연효과적인 지침이 

될 것인가?

필자는 장교상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들은 최근의 연구 이론에는 부합 

되지 않는 것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2 .  새로 운  견해

지휘 통솔과 관리에 대한 지 난 30년 

간의 이론들은 지휘는 어디에서 끝나 

는 일이며 관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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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지휘 

력 문제를 집단역학 문제로 다루게 됨 

으로써 학술적 판정이나 순수한 해석 

보다는 경험적 자제에 입각하여 다루 

는 행동학적 연구로 취급되고, 조직분 

석은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는 체계적 

접근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두 가 

지를 결합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이다. 다만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기를 부여하여야 할 때 서 

로 따로 메어 놓을 수 없는 관심사 

임을 명백히 하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선 통솔력에 대한 행동연구에서는 

통솔력이란 특정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 

는 신비한 자질이 아니라 뚜렷이 보

이는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어 놓

았다. 통솔력이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바치는 인간노력의 과정이라는 

견해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첫째 통솔자의 태도 (A t  t i t u d e )  보 

다는 실질적인 행동( A c t i o n )  을 어떻 

게 하느냐를 더 강조하는 것이다.

즉， "지휘관으로서의 당신의 일은 부 

하 속 생각을 바꾸어 놓을 것이 아 

니라 눈에 보이는 그들의 행동에 영

향을 주는 것 "이 라 는  견해이다.

따라서 통솔자는 인간의 행동심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부하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행동 (A c t  i o n )  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통솔력을 행동상의 과정 

( B e h a v i o r e d  Process )  으로 보는 

가치관을 그러한 행동은 신비한 것이 

아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이다. 둘째, 통솔력은 집단 내에서의 

개인간에 일으키는 상호작용이며 또한 

그 집단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일으키 

는 작용이라는 것이다. 조직의 성격 

에 맞지 않는 지혜로서는 물론 목적 

달성을 못하거나 조직이 붕괴되고 말 

것이 다.

물론 통솔의 과정은 지휘관과 부하 

들 간에 유지되는 관계를 뜻하는 것 

이나 지휘관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전 

문가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 

관계에 만 전념한다는 것은 오히려 조 

직의 목적과 부하의 사기와 추진력의 

유지관계에 균형을 잃고 능률을 잃고 

조직을 분열시킬 염려가 있다.



즉 조직은 인적자원 뿐 아니라 비 

인적 자원도 같이 구성되어 있는 제 

도이며 비인적 자원의 관리는 따로 독 

립되어 있는 기계적인 기능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사명완수를 위하여 부하에 

게 영향을 주는 일은 광범위한 능력 

을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관리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솔력은 관리능력 

과 명백히 관계가 있는 것이다. 실 

상 행동학적 분석과 조직이론에서는 

통솔력과 관리 사이에 뚜렷한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통솔자나 관리자는 다같이 조직 속 

에서 사물이 아니라 인간을 다루는 

것으로서，관리는 "사물을 통하여 목 

적을 달성하는 과정"이고, 지휘는 "사 

람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과 정 " 

이 라고 구별하여 말 할 수는 없는 것 

이 다.

효과적인 지휘와 관리는 집단의 사 

기와 조직의 목적 사이에 균형을 유 

지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따라서 통솔력과 관리능력의 구별은

범 주가 달라서 가 아니라 어느 쪽을 강 

조하느냐에 원인이 있다. 관리자는 

객관적 조건으로 임명이 되고 지휘관 

은 내적 조건으로 임명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군처럼 안전과 효율을 기본 

조건으로 조직되어 있는 집단에서는 

통솔관리자는 내적 조건을 같이 가져 

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직이 

건전하려면 관리자는 그의 통솔력에 

대하여 집단 내^"괴 비공식적인 인정 

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지휘관은 실제로 능률을 올릴 수 있 

는 객관적 전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다. 결국 관리자이든 지휘관이든 두 

가지 능력이 같이 있어야 함을 뜻하 

는 것이다. 조직의 어떤 위치에 있 

는 지휘관이든 통솔자의 입장에서는 

부하와 직접 유대를 갖는 것이고 관 

리자의 입장에서는 그 유대를 활용하 

여 조직적 능률을 얻는 것이다.

3 .  바 람직한 장교의 자질

이제는 통솔력과 관리능력은 공군 

장교의 자질에서 불가분의 가치로 보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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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능력은 한몸에, 붙어 있는

두 팔과 같은 것으로 같은 일을 위 

하여 노력을 •바치는 것이다. 통솔이 

인간의 직접 접촉으로 조직속에서 전개 

되는 일이라면 관리는 직접 접촉하는 

범위를 넘어서 전체 조직의 욕구를 

다루는 일이고 결국 다같이 인력을 

발전，유지, 인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의미로 중복되는 역할이 

다.

다시 말하면 통솔이 집단의 단결을 

유지하기 위한 인간관계를 끌고 가는 

일이라면 관리는 부하들이 최선을 다

하는 책임을 알게 하고 그 방법을

결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장교는 부

하를 교육시키고 훈련하고 돌보아 주

면서 통솔하는 것이고 조직의 능력과 

소요경 비 를 분석 하고 취 사선 택 하면 서 

관리하는 것이다. 통솔은 부하에게

느껴지는 것 ( F e l t )  이고 관리는 이 

해 ( U n d e r s t o o d )  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장교의 자질 중에 관 

리는 이성이고 통솔은 사랑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잃으면 조직

은 고통을 받게 된다.

통솔력을 무시하는 장교는 단기적인 

효과를 거둘지 모르나 전체조직의 목 

표에 관심이 없으면서 개인적으로 앞 

장서는 사람들이 생겨서 결국 조직을 

분열시키게 될 것이고 관리능력을 소 

홀히 하는 통솔은 목표달성에 계속 실 

패 하거 나 지나친 소모를 치 루게 만들 

어 결국 사기를 잃게 될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월남전에서의 미 육 

군의 경우로 관리능력을 지나치게 강 

조함으로써 야전보병 장교의 통솔권한 

이 무시당했고 결국 부대단위의 권위 

와 규율을 파괴하게 된 경우이고, 후 

자는 1차대전시에 베르당에서의 프랑 

스 육군의 경우로 과감한 통솔력만이 

관심사가 되어 장교들이 담력과 열기 

에 도취되어 인적소모는 생각도 않고 

참호속에서 방어하고 있는 적에 대하 

여 계속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지쳐버 

린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만든 

경 우이 다.

장교는 그의 조직관 속에서 사람과 

임무에 대하여 똑같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결국 조직이란 완수해야 

할 임무를 가진 한 인간의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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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는 조직의 명분이고 사람은 임 

무를 수행하는 수단이다. 전문직으로 

서 공군장교의 자질은 이 두 가지 요 

소를 분리 시 키 지 못한다. 따라서 장 

교는 사람을 통솔하는 것이고 사물을 

관리하는 것이며 통솔력과 관리능력은 

장교행동에 상반되는 영향을 주는 것 

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통솔력과 관리능력에 대하여 체계있

게 연구하여 본 사람이 라면 이 러 한 

문제에 대하여 한 가지 해답 또는 

한 가지 의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알게 된다. 다만 계속 올 

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 

고 강하고 헌신적인 전문직 장교를 

길러내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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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가족 참여란

조종사의 아내로서

비행기소리가 은은히 들려오는 하늘 

에 그려진 하얀 두 줄을 보며 그이 

의 비행이 안전하도록 기도하면서 지 

나간 나날들을 회상해 본다.

나를 처음 본 후 고향에 가서“ 사 

귀고 있는 여자가 있다’’ 고 하여 시 

댁식구 모두를 놀라게 했던 노총각의 

그이……. 나 또한 어린나이는 아니 

었지만 시집갈 생각이 없었던 때 나 

를 당황하게 하여 얼렁뚱땅 결혼식을 

치르게 했던 남편의 대담성이 지금와 

서 어디에 있었을까 생각하여 본다.

남편과의 자연스런 사귐은 공군사후 

장교 출신으로 제대하였던 친정오빠의

김 희 숙

〈 제 3252 부대

소령 함경만부인〉

낯익은 군복이 나로 하여금 더욱 남

편과 친숙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 같

다. 나는 당시 오빠가 해외에서 근 

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결혼을

하게 되어, 평소 부모님께서 “ 순서를 

지켜 결혼을 시키겠다” 고 하신 말씀 

을 새겨 보며 오빠에게 양해를 구하 

기 위하여 띄워보낸 편지의 답신내용 

에는, 힘들게 구한 결혼선물의 의미와 

함께 정 비 장교로( 수원 에 서 정 비 중대 장 

역임) 근무하면서 조종사들과 함께 

생활하였던 오빠가 동생을 염려하여 

조종사들의 고충과 긍지, 그리고 부인 

으로서의 내조와 언행 등을 상세히 적



어 놓았었다. 그 편지 덕분에 군인 

부인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각 

오로써 시작된 첫 A P T  (관 사 ) 생활 

도 아침마다 들리는 벨소리, 기상나팔 

소리，구보하며 들리는 구령소리에 놀 

라 이불만 뒤집어쓰고, 저녁에 들리는 

취침나팔소리에 얼마나 서글픔이 생기 

곤 하였던지……. 지금은 그 모든 소 

리가 정다운 소리 , 포근하고 안락한 

우리 들의 소리 로만 느껴 진 다.

그 뒤, 보람도 있었지만 고생도 많 

았던 외 국생 활은 나로 하여 금 대 한민 

국의 공군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 

게 하였다. T . V 도 없이 작은 아파 

트에서 흘로 하루종일을 보내야만 했 

던 나에게 다달이 한국에서 많은 우 

표가 붙여져 항공편으로 보내왔던“ 전 

우신문” , 월간지 “ 호 국 ” , “ 공군” 은 

너 무도 반가운 한국의 소식, 군의 소 

식 들이었다. 우리 가 살던 곳에 는 우 

리나라 군인가족 모두가 함께 살던터 

에 오직 공군만 보내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을 느끼곤 하였다.

개개인 모두에게 비싼 항공우편으로 

보내진다는 점은 조금은 낭비라는 생 

각이 들었지만, 그곳에 실린 공군의 

이모저모 소식들을 시간에 쫓기는 남

편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읽으면서 나 

도 모르게 다음달을 또 기다리곤 하 

였다. 한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각국 

의 많은 부인들 앞에서 우리나라 요 

리 를 소개 하면서 88올림 픽 개 최 국으 

로서 발전하는 우리나라 곳곳을 소개 

하고, 한국의 풍습. 예절 . 기 후 등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오고싶어 했었던지 모르겠다.

나의 서투른 영어도 그들에게는 애 

교스러움과 수줍음으로 보였나 생각된 

다.

돌이켜보면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 

은 아니었었다. 외국에서의 서글픈 

생활에서의 괴롭고 힘들었던 날들을 

고통을 인내하며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군인인 나의 남편에게 

부여해 준 모 든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군장교 부인으로서 긍지를 

잃지 않으며 노력하면서 생활하였기 

때 문이 라고 생 각한다.

귀국 후, 여러 차례 이사 후 남편 

의 근무지가 옮겨 이곳으로 와서 조 

종복을 입고 첫 출근하는 남편의 모 

습에서 가슴 뿌듯함과 마음이 몽클해 

져 왔던 것은, 오랫만에 보는 남편의



다른 모습과 우리집 식구 모두가 보 

았던 몇년 전 어느 늦가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 서 훈련( 생 환구조) 하며 

고통을 참던 모습이 떠올랐었기 때문 

이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야밤늦게 퇴근 

휴일없는 근무, 모든 것들이 남편에게 

는 힘들고 고될 터인데도 항상 즐거 

운 마음으로 생활하며, 가족• 친지 모 

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오늘도 

하늘의 사나이가 되어 조국의 산하를

누빌 남편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다시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남편의 

얼굴이 평온과 기쁨에 차있는 것을 

보면서 조종사의 아내로서 어깨가 무 

거워짐을 느끼며, 그이의 건강과 안락 

한 가정을 위하여 오늘도 보이지 않 

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대한 

의 공군가족 모두의 건승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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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가족 참여란

자랑스런 우리 아빠

향긋한 풀내음 속에 영글어가는 계 

절을 음미하면서 동산에 누워 팔베개 

를 하고，오늘도 하늘을 위해 땀홀리 

시는 아빠의 모습을 생각한다. 그 

누구보다도 자상하시고 항상 군인이라 

는 본분을 지키려 하시는 뚱보 우리 

아빠.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할 때 

면 너무 빨랐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 

다.

아빠의 군생 활이 벌써 27년 8 개

월이 라니   10년이 면 강산도 변한

다는데 아빠는 벌써 약 30년이라는 

군생활을 천직으로 생각하고서 생활을 

해 왔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반 효 정

〈제 5672 부대 

준위 반청길 장녀〉

군생활을 하시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을 위해서 월남전에 뛰어들었던 

아빠 ……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전쟁 

속에 서 무사히 보내 고 귀 국하신 아빠 

항상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지난 

날을 돌이켜 가난 속에 생활했던 이 

야기를 곧잘 해 주셨는데 …… 나로 

서는 실로 아빠의 생활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로만 들려왔을 뿐, 그 때 

에는 피부로 직접 체험을 하지 못한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흔히들 어른들은 지난날에는 밥이 

없어 등겨로 떡을 해먹었고 보리로써 

밥을 해먹었다는 말을 종종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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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스쳐가는 바람마냥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빠와 주위의 어른들 말 

씀이 잔소리로만 들렸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 보면 웬지 모르게 

아빠 말에 머리가 숙여진다.

지난날 자신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 

투정아닌 투정을 많이 부렸었던 그날 

들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생각이 날 

까? 다른 집 아빠들은 일요일이면 

등산이니 낚시니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재미있게 노는데, 왜 우리 아빠 

는 군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여행도 

가지 못할까 하면서 아빠를 원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철없이 보낸 나의 시 

절이 부끄럽게만 여겨진다.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아빠, 

비행기를 정비하시는 아빠， 더 높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 교육도 받 

고 기 술학교 교관생 활도 하신 “ 아빠의 

지난날 사진첩을 볼 때마다 학년이 

높을수록 느껴지는 감회가 크다. 정 

비사로서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항 

상 최선을 다하시는 아빠, 군대라는 

곳은 사회와는 달리 유사시에 명령에 

따르고 명령에 목숨을 바친다는 특수

성을 가진 단체임을 새삼 뒤늦게 알 

게 된 내 자신이 못내 부끄럽다.

우리가정보다 몸담고 있는 부대생활 

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 

빠의 생활이 야속하게 생각되기도 했 

지만, 우리가정보다는 공군을 위해서, 

작게는 비행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보 

람을 느끼 며 생 활하시 는 그 자세 가 

믿옴직스럽고 머리가 숙여지기도 한다.

항상 비행기가 나는것을 빈면 신기 

하기만 했던 나. 아빠의 기술로써 

비행기가 날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면 웬지 나도 모르게 작은 두 손 

에 힘이 솟는다. 공부하지 않으신 

것을 못내 아쉬워하셨던 아 빠 ， 그 어 

려운 생활 속에서도 공부를 하고자 

방송통신대학을 다니셨다. 그런데 지 

금의 나는 의식주가 무난하고 복지생 

활에 손색이 없는 가정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아빠를 

생각하노라면 더욱 더 공부를 해야겠 

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며 우리집 

가훈인 사랑•노 력 •성 실 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한다.

뚱보아빠. 예전에는 뚱뚱하지 않으 

셨는데 엄마의 .정성어린 보살핑으로써 

뚱보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런



아빠가 더욱 더 좋아진다. 평소엔 아빠의 다짐을 볼 때마다 나도 열심

조김을 하셨는데, 요즈음에는 테니스를 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작은 나의

잘 하시며 영어공부에 정열을 쏟고 가슴에 고이 자리잡는다. 그리고 다 

있으니 아빠의 열성적인 면을 어찌 시 한 번 다짐해 본다.

본받지 않으랴? 맡은 바 임무에 충 “ 아빠의 자랑스런 딸이 되겠읍니다”

실히 임하셔야겠다며 일찍 출근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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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대 방문기

김 송 현

(코리아타임스 문화부장)

처음 공군부대를 방문해 달라는 초 

청을 받았을 때 갈까 말까 하는 마 

음은 각기 반반이었다. 그동안 북괴 

가 파놓은 휴전선 근처의 땅굴을 보 

러 가는 길 흑은 오는 길에 두어번 

육군부대를 들른적이 있고，그 때마다 

돌아오는 차 속에서의 기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흡족한 것이 못 

되었기 때문이었다. 또 시기적으로도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았다.

날이면 날마다 전국의 이곳 저곳에 

서 새롭게 노사분규가 일고 있었고s 

도대체 흡족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 

지 않는 때였다. 또 정치인들은 정 

치인 대로 일반 서민들의 불안감，노 

동자들의 아우성에는 아랑곳 없이 군

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글귀를 

협상 중인 헌법 전 문 (前 文 )에  넣어 

야 되느니 안 되느니 한창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지금 생 

각해 보니 가서 모든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오길 천만 잘 했다는 생 

각이 든다.

이 때까지 하늘을 날으는 공군 장 

병들에 대한 나의 관념은 아주 단순 

했다. 3 군 장병들 중에서 가장 " 용 •+ 

모가 단정하고 깨끗하고 따라서 멋 있 

는 군인 "이 라는 것이 다. 이 것은 아 

마도 항상 땅위에서 생활하고 있는 

육군장병들과는 달리 먼지 하나 묻히 

지 않고 깨끗하고 푸른 하늘에서 근 

두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관념



일 것이다. 또 공군장병들은 다른 

3 군 장병 들보다 훨씬 더 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그것과 싸우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다.

낚시가 유일한 취미이기 때문에 나 

는 매 주  일요일엔 거의 들판 혹은 

산속 저수지가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 

다. 낚시를 즐기다 입질이 뜸 할 때  

자주 고개를 들어 푸른 산이나 하늘 

을 쳐다보곤 하는데, 그런 때에 무심 

히 창공을 흐르듯 날아가고 있는 전 

투기에 시선이 가고 그 전투기가 시 

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하 

얀 물체를 쫓는 때 가 ，있다. 그럴 때 

나는 문득 문득 이런 부질없는 생각 

을 해 보곤 한다.

「저 조그만 전투기에는 지금 몇 사 

람의 군인이 타고 있을까? 하나 둘 

…… 많으면 세 사람 정도? 등이 

가렵거나 옷 속에 혹시 두슨 벌레라 

도 들 어  갔을 경우 저 군인들은 그 

것을 어떻게 참아낼까? 무한한 하늘 

을 날으고 있으면서도 조종석 밖을 

한 발자국도 나을 수 없는 답답함… 

… 칠흑 속 밤하늘을 항진할 때의

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가? 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의 싸 

움, 고독과의 싸움에서 싸워 이기기 위 

해 어떤 훈련을 쌓았을까? …… J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땅 위에서 생활하는 장병들은 이 

웃 동료장병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만 무한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군장병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 방문을 통해 실제로 보 

고 들으면서 평소의 공군장병에 대한 

나의 관념은 과히 엉뚱하지만 않았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깨끗하고 잘 

생긴 용모의 장병 들이었지 만 모두들 

하나같이 긴장 속에 살며，적과 조우 

하기 이 전에 라도 항상 그들은 먼 저 

그들 자신과 주위의 단조로움과 또 

무서운 고독감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 

음이 분명했다.

공군작전사령부에서 남 •북 한  전투기 

의 비행 상황판을 보면서 남한과 북 

한은 한반도 지도 모형의 바둑판 위 

에서 "초  읽기" 바둑을 쉴새 없이 

두고 있다는 착각을 했다. 바둑판



위의 돌은 전투기。 이곳 남한의 기 

사 ( « 士 ) 는  작전사령관…… 물론 그 

는 흰색 돌을 쥐고 게임을 벌이고 

있을 터였다.

이런 착각 속에 우리 공군은 숫적 

열세 속에 참으로 힘겨운 바둑을 불 

철주야 북괴와 두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비록 흰색 돌을 쥐고 게임을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숫적으로 

열세여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실수 

를 보이면 언제라도 결정적인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령부를 떠나면서 숫적 열 

세에 대한 기우는 단지 기우에 그친 

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되었다.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북한 전투기의 움 

직임에 대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 

의 수집 및 분석 능력» 모든 장비와 

무기의 우수한 성능, 그리고 조종사들 

의 풍부한 훈련 비행 등은 감히 북 

한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다. 조 

종사들의 비행훈련은 값비싼 기름의 

소비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훨씬 뒤지고 

있는 북한이 기름을 흥청 흥청 써 가

며 그들의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리라고는 

실로 믿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중부 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〇〇전 

투비행단에 들렀을 때는 군대 병영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마치 넓은 벌판 

에 자리 잡은 하나의 기계 공단을 견 

학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밖에서 간 

간이 들려 오고 있는 전투기가 이 • 

착륙하는 굉음에는 아랑곳 없이 장병 

들은 연구와 실험에만 열을 쏟고 있 

었다. 지상에서 말없이 국가를 위하 

여 일하고 있는，밖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공군 장병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이었다.

일반적으로 공군하면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하늘을 나는 조종사들을 

밖에서는 연상하곤 한다. 지상에서 

작업복을 입고 손에 기름을 묻힌 채 

기계와 싸우고 있는 공군 장병들은 

이들 조종사들의 그늘에 가려 거의 망 

각되다 시피 되어 왔다. 이번 방문 

은 지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 공 

군 장병들의 존재와 그들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고 인식할 수 있었던 좋 

은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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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작전사령부와 전투비행단의 방문 

은 우 리 와  같이 거의 군대에 관해 

모르고 있는 소위 “ 문화인( ? ) ” 들 

에게는 실로 유익한 견학이었다. 이 

값진 견학을 마치고 몇 가지를 나름 

대로 생각해 보았다. 이것은 순전히 

내 개인의 생각이요 또 판단이다.

첫째는 주한 미군의 철수와 군지휘 

권 이양의 문제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의 데모 

구호 중에는 “ 주한 미군의 철수” 가 

심심찮게 등장하곤 했다. 또 군지휘 

권의 조속한 이양을 촉구하는 발언을 

서슴찮고 하는 식 자 (識 者 )들 도  있었 

다.

언제가 될지 그 시간이 문제이지 

미군이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이 

땅 위에서 그리고 우리의 영토안에서 

의 우리의 군대를 우리들 자신이 지 

휘해야 한다는 것도 물론 당연한 일 

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공군을 방문하고 나서 

느낀 점은 그들이 여기 “ 좀 더 ” 머 

물러 있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 협조” 라는 표현을 빌려도 좋고 “ 의 

존 ” 이라는 말을 써도 상관이 없다. 

작전사령부를 둘러 보고 우리 공군은 

미공군에게 “ 협조” 나 “ 의 존 ” 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특히 적에 대한 정보의 수 

집과 이의 분석에 있어 우리 공군은 

미군을 최대한으로 “ 이용( ? ) ” 해야 

하지 않을까 ?

분명히 개인의 의견이지만 군지휘권 

도 당분간은 미군이 계속 가지고 있 

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만일 우리가 

군지휘권을 당장 넘겨 받게 되었다면 

따라서 한국 주둔의 전 미군이 우리 

나라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면 

아무래도 우리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 

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부질없 

는 생각이다. 비록 경제적인 부담만 

느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휘권을 

이양했다 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떠 

맡긴 채 매사에 수동적인 태도를 보 

일지 누가 알겠는가? 아물든 우리 

국군이 실질적인 자주 국방을 위해 제 

발로 튼튼히 서 있을 수 있을 때까 

지 미군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 주었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군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불개입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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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해 논란을 벌여 왔 

다. 바로 일마전까지만 해도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글귀를 새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되느니 안 되 느  

니 왈가왈부 한 바 있다.

그러나 공군을 방문하고 나면 누구 

나 “ 군의 정치 중립화” 라는 구호는 

한낱 잠꼬대에 불과한 소리라는 것을 

당장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완전 무장을 한 채 이제나 저제나 

출격 신호만을 비상 대기소에서 기다

리고 있는 조종사들을 직접 목격하고 

생각해 보았다. 언제 그들이 “ 정치” 

에 관심을 기울일 틈이 있 겠 는 가 ?” 

이번 방문을 주선해준 공군본부에 

감사하며，특히 여러 가지 유익한 공 

군에 관한 얘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신 

참모총장님» 작전사령관님 그리고 비행 

답 단장님 등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번에 단 하나 아쉬운 것이 있었다 

면 실제로 영공 수호에 종사하고 있 

는 공군 장병들과 직접 얘기할 기회 

가 없었다는 것이다. 소줏잔 기울이 

며 서로의 고충을 마음 터 놓고 밤 

새껏 얘기할 날이 한 번 왔으면 한 

다.



韓國 宗敎의

발전 方向

1 . 人間과 宗敎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 

는 존 재 인 가 ? 」

우주의 시작과 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속에서 종교와 인간은 서로 만나 

게 된다. 즉, 인간자신의 實存과 우 

주의 起源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의 해 

답을 종교를 통하여 찾으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宗敎란 무엇 인 가 ?

학자들은 종교를 일컬어 “ 經對信念 

休系 ” 혹은 “ 絶對價値休系 ” 라고 하지 만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남 상 열

(  중령 제 3 5 2 6 부대 )

모든 나무에 뿌리가 있듯이 인간에 

게도 마음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 信仰心” 이 라고 表現할 수 있을 것 

이다. 信仰心在 종교를 _향한 關心으 

로서 총鼓:를 수용하거나 혹은 비판하 

는 性向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人間과 信 仰 」의 關係를 

厂 나무와 뿌리 J 로 비유한다면 「人間 

과 宗敎」의 關係는 「씨 앗과 땅 J 의 

關係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믈 내 보내듯 

이 사間도 宗敎라는 땅에 떨어져서 

信仰의 뿌리를 내리고 새로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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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줄기와 가지도 왕성하게 자라서 좋은 

숲 ” “ 아름다운 숲 ” 믈 이루는데 기여 

할 뿐 아니라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종교를 만나서 신앙의 뿌리를 

박은 人間은 “ 훌륭한 사 회 ” “ 아름 

다운 社會” 를 造成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世上的인 시험과 고난이 닥 

친다 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승리 

할 수 있는 信念과 意志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人間과 宗敎는 둘이 

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라고 

힐 수 있다.

2 。 國家와 宗敎

종교와 국가의 관계는 오랜 세월을 

두고 論議되어 왔지만 合意된 結論이 

없으며 그 관계를 어떠한 視角에서 

보느냐에 따라 方向도 크게 달라진다.

「史的으로 볼 때 종교와 국가는 

상호 충돌과 합작 등 多樣한 時期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서로 

완전히 나누어 설 수도 없고 하나

로 統合될 수도 없는 복잡한 關係에 

놓여 있다.

즉，乂 FbT과 중惑:를 셨'®해 서 생 각할 

수 없 듯이 乂에이 모여 서 사는 . i t .  

가 모여서 이룬 國家를 宗敎와 따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땅에 씨앗을 뿌렸지만 기후가 적합 

하지 못하면 식물이 성장하지 못하듯 

이, 人間이 宗敎를 만났지만 국가의 

政策이 宗敎의 自由를 보장하지 않을 

경우 발전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宗敎發展을 위해서는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 되고 또한 국가는 

종교 앞에서 政治 • 經濟 • 文化的으로 

선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코 종교는 국가 앞에서 

權刀圖爭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 

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多宗敎社會에 있 

어서 宗敎의 政治的 참여는 宗敎 간 

의 對決은 물론 民族分製을 초래할 위 

험마저 안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敎理인 성경에 보면 “ 각 

사람은 위에 있는 權勢들에게 굴복하 

라. 權勢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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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이 없나니 모든 정세는 다 하 

나님의 정하신 바라 ” (로마서 13 장 

1절 )라고 기 록되어 있듯이 宗敎는 

國家 앞에서 抵判勢方은 될 수 있지 

만 도전세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 

다.

종합적으로 國家와 宗敎 간의 관계 

는 相互必要 補完的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3. 韓國宗敎의 傳來와 發展

가. 佛 敎

인도에서 발생한 佛敎는 中國을 

거쳐 서 西紀 37 2 年에 우리나라에 傳 

來되었으며 우리 民族의 文化發展과 

국토방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 

히 三國時代와 고려시대에는 佛敎가 

國敎로 인정될 만큼 크게 부흥되고 

발전되었지만 韓鮮時代에 와서는 政値 

의 排佛政策에 의하여 수난의 길을 

걷기도 하였디-.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樹立 以後에 

새로운 발전을 시도하게 되었고 오 

늘날에 와서는 한국에서 최대의 信

徒를 자랑하는 宗敎로까지 발전되어 

佛敎 中興期를 맞이하고 있다.

나. 改新敎

基獨敎는 西歌의 物質文明과 함께 

1885年 이땅에 受容되어 전파되었으 

나 B 本의 强占으로 탄압을 받았으며, 

특히 神社參拜의 强要 등 수난을 맞 

이하기 도 하였다.

해 방 이 후에 도 6 ‘ 25전쟁 을 맞이 하 

여 北韓共産主義者들에 의하여 또 한 

번의 수난를 겪어야 했으나 政値의

안정과 더불어 宗敎의 自由가 보장되 

면서 다시 재건되어 오늘과 같이 큰 

敎勢를 굳히게 되었다.

다ᅳ 天主敎

天主敎는 近世紀에 있어서 西歌文 

化 창조에 精神的 기반을 제공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SfU4 년에 朝 

鮮時代學者인 촤華光이 지은 “ 호峰類 

說 55이 라는 책 을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그러 나 178 5 년 부터 政値 의 迫害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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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I어 많은 순교자를 낳기도 하였 

으나 꾸준한 전도활동을 통하여 오늘 

에 있어서는 큰 敎因을 形成하게 되 

었 으 며 적 극 적 인  宣敎活動을 펴고 있 

다.

라。 儒 敎

紀元 前 1 3 世紀 初 中國大陸의 

設나라로 부터 移動되어 왔으며 고려 

말엽에 이르러 元나라로부터 朱子孝을 

들여와서 새로운 字風을 造成함으로써 

급격히 발전되었다. 특히 朝鮮時代에 

와서는 政治에 크게 간여하기도 하였 

으며 宗敎的 側面보다는 S 民倫理的

側面에서 民族文化에 많은 영향을 끼 

쳤다.

마. 團佛敎

원불교는 少太山 朴重形에 의하여 

1916년 시작되 었다.

u 萬有가 한 伴性이며 萬法이 한

根源이다” 는 理致를 깨닫고 敎理를 

休系化하였다.

원불교는 佛敎를 現代化한 宗回이라 

고도 하는데 특히 敎育과 社金事業을

통하여 널리 전파되어 지금은 상당한 

敎勢를 갖고 있다.

바. 天道敎

천도교는 1860 년 接濟愚에 의 해 

서 東幸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며 

그후 第三代 敎主인 孫業®에 의해서 

천도교로 개칭되었다.

한편 0 帝下에서의 民族運動에 앞장 

서서 영향력을 行事하였으며 社金組織 

을 통하여 많은 信徒를 확보하게 되 

었다.

사。 其他 宗敎

韓圍에는 수 많은 宗敎가 通存하 

고 있는데 全■  各地에 散在하여 있 

는 新興宗敎의 수는 약 2 40 여 종단 

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羅誌의 大險敎, 美大成의 - ■心敎, 金奉 

南의 찬불교 등이 있다. 이.와 같은

新興宗敎의 특징은 첫째，現世觀이 매 

우 강하고 둘째, ■主■를 _ 훈化하여 

모시며 세째, 敎主가 죽으면 分散되거 

나 구심점을 잃고 새로운 종교로 탈 

바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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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韓國宗敎의 現況

韓國은 단일민족, 단일언어의 좋은 조 

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宗敎의 발전을 

쉽게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러나_ 歷史 속에서 홀러 온 韓國人 

의 전통적 心性은 오늘날 多宗敎社會• 

多元的 價値觀을 存在하게 하였다.

일부 學者들은 한국의 多宗敎 狀況을 

가리켜 社會分製 또는 상호마찰과 갈등 

을 초래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본다.

첫째, 韓國宗敎로 대표되고 있는 佛敎, 

儒敎 및 基督敎 등이 民族文化 발전에 

큰 공헌을 해왔으며 국가가 위기에 처 

했을 때마다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국민이 보는 종교는 반드시 배타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佛敎는 삼국시대 이후로 民族文 

化發展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호국운 

동에도 앞장 서 왔다. 儒敎 또한 K  

治文化와 國民倫理思想 形成에 기여하였 

으며, 基督敎는 서양문명의 도입과 근대 

화에 큰 공헌을 하였다.

둘째, 韓國人의 宗敎的 價値觀은 전
. !  . • ) - - —— • 參 tx. _ —1 껭

능식민 倫埋規範 만에 서 形吹귀 있 기

때 문에 획 일적이 아니 라 포괄적 이 라 

는 점이다. 즉, 자신이 믿는 종교 

만이 絶對的이라는 信念보다는 다른 

宗敎라도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來世的 指向보다는 

現世的 成就에 더 큰 關心과 비중을 

두는 경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세째, 韓國의 全시3 中 宗敎人은 

4 0 % 수준에 머물고 있다(부표 1 참 

조 ) 。 따라서 敎勢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인구가 60%나 되 기 때 문 

에 宗團別로 전도활동에 마찰을 초래 

할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韓® 

의 宗敎는 敎理와 官敎活動의 범주에 

서 宗敎 간에 충돌의 위험성은 매우 

희 박하다.

5 . 韓國宗敎의 課題

우리나라의 f f i史를 통하여 볼 때,어 

려운 극난을 당할 때마다 나라를 지 

키는 일에 앞장섰던 佛敎, 국가統治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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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元에서 德을 구현하고 善政을 베푸는 

데 앞장섰던 儒敎, 그리고 西歌文化의 

受容 계기가 되었던 基督敎 그리고 民 

族運動의 효시가 되었던 天道敎 등 宗 

敎가 국가에 기여한 경우는 수없이 많 

다.

그러나 開放社會로 일컬어지는 現代産 

業社會로 접어들면서 宗敎의 現實참여와 

함께 宗敎와 國家 간의 마찰은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ffit'•했:뽑이라는 총寒〔6향 寒〔뽑에 따라 

行勤하는 양식이 政治問題로까지 확대되 

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民主化 요 

구의 물결과 合勢하여 가열화되고 있는 

것이 다.

아와 같은 종교의 현실참여 문제는 

궁극적으로 볼 때 宗敎의 理想的 完全 

主義와 國家의 現實的 實用主義가 서로 

調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과 宗敎의 社會的 책임과 역할이 국 

가의 목표달성과 이익에 접합될 수 있 

느냐하는데 근본적 인 문제 해 결의 ■心이 

있다고 본다.

즉，韓國宗敎의 당면한 課題는 敎理에 

따라 行動하는 宗敎人과 法律에 따라

하는 th會 은  둘이 아니 라 하나 

라는 事實이며 오직 서로 다른 신분 

의 만남에서 合意를 통하여 사회 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6. 韓國宗敎 發展의 方向

오늘날 우리나라를 선진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와 후진개발사회 

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 함께 내포하 

고 있는 과도기적 특수한 상황에 처 

해 있다.

韓國의 宗敎問題도 이러한 現象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하나의 독립 

된 宗敎問題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종 

교문제의 解決을 위하여 政策方向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첫째, 政府- 산하에 宗敎業務를 관장 

할 수 있는 宗敎부서를 新設하여 政 

値와 宗敎 간에 橋染역할을 .담당하도 

록 하고 특히 宗敎團休의 이익을 보 

장하도록 한다.

둘째, 國民이 을바른 宗敎觀을 갖을 

수 있도록 基本敎育과정에 “ 國家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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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敎» 과목을 新設 休系的 敎育을 실 

시토록 한다.

세째, 政府, 宗敎, 企業이 合同으로 社 

會救援政策을 펴 나갈 수 있는 制度와 

절차를 樹立한다. 이를 통하여 최근 

거론되고 있는 일부 종교단체의 근로청 

소년 福止事業 추진과 같은 社會政策을 

廣大해 야 한다.

네째, 宗敎의 自由를 헌법으로 보장하

는 반면 宗敎別 分派가 난립하지 못하 

도록 규제함으로써 單一化된 창구를 유 

도하여 意見이 統合的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多宗敎社會에서 多元的 價値觀 

의 認定은 불가피하지만 北韓共M 主義와 

의 對決에 있어서는 하나르 단결하여 

國家@標와 理念에 부합될 수 있도 

록 꾸준히 계몽해야 할 것이다.



하늘높이 날으리

전 호 명

〈 준위 제 3659 부대〉

오늘은 맑은 날 

하늘이 더욱 푸른 날

우리 부대의 모든 장병들이 

필승의 인화단결로 뭉쳐 

최상의 전력을 유지해 왔음으로 

국방부 선정 최 우수부대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날

열심히 일 하였지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면서

군문에 들어오기 전 

나 하나만 알던 옹졸한 생각 

부모형제에게 기대어 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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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같은 시절 

홀홀 털어버리고 

사나이 장부로서 용감하게 

앞장서서 일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 하였지.

그래서 얻은 보람

최 우수부대 공군 제 3659 부대

장교는 아버 지되고 

하사관은 어머니가 되고 

사병은 아들이 되고 

그 곳에 군무원 또한 모범이 되어 

•주구로 T7- °  로- 하루를 열던 세월 이 

최 우수부대 를 탄생 시 켰 다.

하늘이 높다.

흰구름 둥둥 떠도는 하늘이

육지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도 더 넓은 

번지없는 창공을 지키기 위해 

땀을 홀린 너와 나는 

기분좋은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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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내일도 하나가 되어 

F i g h t i n g  F a l c o n  

B r a v o  P h a n t o m  편대가

영광의 날개를 펼치고 

이 강산을 날으리 

하늘 높이 날으리

219



꽁 트

군인과 군발이

고 영 규

〈 중위 제 3659 부대〉

저물어가는 석양이 빌딩에 걸려 온 

시내가 벌겋게 물들어가고 있는 가운 

데, 도시의 중심부는 수많은 인파와 

장사꾼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아직 술을 마시기에는 어정쩡한 시 

각인데도 불구하고, 어깨를 서로 기댄 

세명이 비틀거리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미친개라도 만 

난듯이 그들이 갈 방향을 피해 길을 

가고 있었다. 미팅장소를 못찾아 이 

건물 저건물 훑어보며 걷던 나는 우 

연하게도 그들과 광 부딪히고 말았다.

“ 죄 송합니 다 ” 라는 말이 입 에 서 채 

나오기 전에 욕설과 함께 주먹이 날

아왔다. 코에서 시뻘건 먹물이 쏟아 

져 나오고, 그제서야 지나가는 행인이 

중재에 나섰다. 그때까지만 해도 여 

기저기서 주워들은 “ 군 ” 이란 집단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시내에서 

당한 어처구니없는 일로 말미암아 제 

복입은 이 들의 호칭 을 거 리 낌 없이 “ 군 

발이 ” 라 칭 하게 되 었다. 또한 삼년 

간의 군복무기간은 무의 미 한 시 간, 속 

된 말로 “ 썩 는다 ” 고 속단했 다.

그럴 즈음, 휴학을 하고 군입대를 

지원했던 동생이 첫휴가를 나왔다. 시 

커멓게 그을은 피부와 떡벌어진 어깨 

에서는 대학시절 무언가에 늘 쫓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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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한 불안감과 나약함은 도저히 찾 

아볼 수 없었다. 반가운 마음과 위 

로의 마음으로 “ 그동안 고생이 심했 

지 ? ” 라■고 묻는 말에 그는 빙 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반문했다. “ 형 / 

고생이라고? 물론 처음에는 힘든 순 

간들도 많았지만，입대 전 생활했던 

시간들을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은 것에 비하면 그것은 그 

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해. 특히 나 

란 존재도 국가와 국민이 꼭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입대전전 인생을 비관 

하며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학하던 

나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확고한 인생관과 삶에 대한 애착심과 

긍지를 깊이 간직하게 했 어 /”

정말 뜻밖의 이야기였다. 한 해 전 

만 해도 부모님 애간장을 그토록 태 

웃던 그가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 

신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이다. 십 

여일 동안 그와 함께 군대와 군인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뇌리 속 

에 박혀 있던 “ 군발이s 란 단어는 

차츰 “ 군인 ” 이란 단어로 바뀌 게 되 

었다. 그래서 늘 머리 속을 맹돌던

군문제를 적극적 해결하기 위해 졸업 

과 동시에 공군장교후보생에 지원했다.

대선교육사령부에서의 사 개월간의 

교육은 나의 체력과 정신력을 한 단 

계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토록 지겨 

웠다. 구보와 체력단련, 그리고 산악 

행군 등은 힘들고 고되었지만, 그에 

배가되는, 아니 열 배가 되는 많은 

체험괴• 함께 인내심, 강인한 정신력을 

선사해 주었다. .동시에 남자들만이 

사는 특별한 조직사회에서 느낄 수 있 

는 끈끈한 정과 희생정신은 군인으로 

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했다. 이 

러한 군발이가 아닌 군인으로서의 자 

부심은 “ 군대는 춤고 배고프다. 군 

대 는 아까운 청 준을 허 비 하는 곳이 다” 

는 등 선배가 이야기한 것들을 아무 

런 비판없이 받아들였던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던가를 깨닫게 

했다. 물론 군생활이 힘들고 지겹다 

고 느낀 이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사 

실처럼 여겨지리라. 하지만 개구리 

가 움추리는 것은 더 멀리 뛰기 위 

해서이다. 군복무 삼년동안 앞으로 

사회생활에서 뛰어다닐 체력을 연마하



고, 부정적인 면을 바라보던 시각들을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면을 볼 수 있 

도록 안목을 키우며, 인내와 자기의지 

를 기른다면 군대처럼 훌륭한 체력 

및 인격 도야장이 어디에 또 있겠는 

가?

깔대기를 아래서 보는 자는 원형이 

라고 할 것이며 , 옆에서 보는 자는 

삼각형이라고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환경과 조건에서 즐겁고 보람 

된 생활을 영위하느냐, 아니면 괴롭고 

힘든 생활을 영위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와 의식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이런 뻔한 이치를 알면서 

도 가끔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권태 

로움과 나태에 빠져 군발이처럼 행동 

하는 나를 발견하고는 역겨움을 느끼

곤 한다. 이릴 때면 저 창공을 항 

해 땅을 박차오르는 팬럼기의 소리와 

함께, “ 나는 대한민국 장교다” 라고 

외치며 나에게 주어진 임무를 되뇌인 

다.

그렇다. 나에겐 두 가지 임무가 

있다. 하나는 조국의 영공을 수호하 

는 일이며，또 하나는 군복을 벗는 

날까지 “ 군발이 ’’ 란 속어를 없애 버 리 

는 것이다.

초급장교로서 솔선수범 하고 부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 대학시절의 나처 

럼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자들에게 “ 군발이와 군 인 ” 의 현저한 

차이를 설명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 

를 유발시키는 초급장교로서의 길로 헌 

신할 것을 재삼 다짐해 본다.



사랑에 관하여

손 민 호

〈 중위 제 3659 부대〉

最初의 人間關係는 아담과 이브의 

만남이었다. 둘은 恩惠와 感謝로 充 

滿한 에덴낙원에서 完全한 -  금단의 

열매는 99%의 完全性을 爲해서 , 즉 

아담과 이브가 人間이기 爲해서 必要 

한 것이다 -  g 由와 幸福을 누릴 

수 있었다. 이제 아담과 이브의 關 

保에서부터 本質的 意味의 사랑에 대 

한 考察을 시작한다.

아담과 이브는 最初로 存在한 人間 

이다. 이들의 行爲나 思考 하나하나 

가 原初的인 것이요, 創造였다. 따라

서 最初로 創造된 人間關係는 男女關 

保이다. 神 -  人間保에 서나 人間關

係에서나 太初에 사랑에 있었다. 사 

랑은 최초의 시작이고 關係의 創造이 

다.

아담과 이브의 만남은 하늘의 배려 

에 의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만남은 人間的 選擇에 依한 것이 

아니고 보다 높은 g 然의 攝理에 依 

한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향男*한 순간 

서로는 _ 身들이 이제껏 상대방을 向 

하여 걸어 왔음을 感知한다. 謀事在 

人 成事在天의 字句도 사랑에 관한 

한 謀事在天 成事在人으로 修正되어야 

옳다. 즉. 男女에게 만남의 인연을 

베풀어 주는 것이 하늘의 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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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두 사람의 勞刀과 忍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사랑에는 보다 

경건한 자세가 요구된다.

아담이 외로워하므로 그의 갈비뼈를 

취 하여 이 브가 創造되었 다. 이 브는 

아담의 存在를 爲하여 만들어졌으며, 

反對로 아담이 온전하게 存在하기 爲 

하여서는 이브의 存在가 있어야 했다.

따라서 男女關係, 즉 사랑은 相互從 

屬 • 所有의 關係이 지 競爭 • 對立 • 平等 

의 關係가 아니다. 그러나 사랑은 

機生없는 支配 •所有의 關係이며, 이를 

爲해서 둘은 各者 完全한 人格休이어 

야 한다.

아담과 이브에게는 倫理的 拘束도, 

文化的 偏見도，組織에 依한 機能要求 

도, 生活의 근심도 存在하지 않았다.

그들은 完全히 自由로왔다. 사랑하 

기 爲해서 우리는 完全한 自由人이 

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등담고 

있는 時空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새로운 世;界■를 ■향하는 것은 

可能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新世界는 

觀念이나 환상, 錯覺의 世界와는 확연

히 구별 되 는 것 으로, 그 속에 서 ? 리 

는 自由人이 될 수 있다. 그러 면 

오늘날 사랑의 實相은 어떠한 것인 

가? 한 .마디로, 男女關係에 있어서

男子는 로보트로 K 落하고 女子는 노 

리개되기를 g 請하고 있는 狀態라 하 

겠 다.

太初이래 로 神이 人間에 게 내 린 가 

장 큰 刑罰은 이브에게 出産의 고통 

을 주어서 수많은 새로운 人間關係를 

派生시키도록 한 것이 다. 現代化 • 文 

明化는 錯覺이었으며, 其實 人間은 무 

리를 이루면서 神이 A 間에게 보장한 

自由와 幸福을 이와 더불어 人間關係 

를 하나하나 破壞하여 왔다. 이러한 

破壞의 結果, 마침내 現代에 이르러서 

는 最初의 人間關係인 男女關係가 最 

後의 人間關係가 되고 말았다. 神은 

A  間에게 멋진 복수를 한 것이다.

男女關係는 이제 남아 있는 •最後의 

A 間關係이다. 이 마저 破壞되 면 우리 

는 이미 人間일 수 없다. 우리에게 

는 變身한 그레고르가 人間이기 爲해 

서 그의 누이에게 대항했던 것과도 

같은 圖爭의 자세가 必要하다. 圖爭



에는 강한 信念과 믿음이 있어야 한 

다. 宗敎的 信仰과 사랑의 믿음은 

둘 다 믿음으로써 絶對的 眞實을 派 

生시킨다는 點에서 類©하다. 거짓도 

사랑의 믿음 앞에서는 眞實이 된다.

사랑의 위력은 믿음에 있다. 現代 

의 不幸은 믿음의 不在에서 비롯된다.

믿음이 없는 社會. 그래서 사랑이 

없는 社會, 그래서 정이라는 온기가 

사라져 버린 社會, 文明化의 過程은 

곧 破減로의 接近이 될 수도 있게 

되었다.

乂間은 울음과 함께 세상에 태어난 

다. 이 울음은 一生동안 그와 같이 

하며 悲劇的 요소로서 그의 生活의 

內面을 形成한다. 人間이 가장 幸福 

하다고 느끼는 순간의 襲面에는 항상 

가장 큰 슬픔이 또한 도사리고 있 

는 것이다. 사랑의 기쁨이란 일시적 

허울이나 자기기만인 경우가 많다.

향락하는 불에게는 A 호이 즐거운 

것이지만, 存在와 本質에 도전하는 者 

에게는 人生이 고통스러운 것이디-. 이 

제껏 느낀 것은 사랑은 고통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큰 고통을 감수하려

는 용기있는 者만이 사랑의 고통의 

아름다운 승화를 통하여 完全한 가쁨 

을 누리고, 完全한 人生을 營爲하며,

本質에 到達할 수 있는 것이다. 사 

랑에는 끝없는 모험심과 근면성이 요 

구된다.

人間이 帝求하는 上向 最後段階의 

욕구는 持續性•永遠性이다. 그가 가장 

幸福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그 狀 

態가 永續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人間이 有限한 存在임에야 그가 追求 

하는 永遠性도 有限의 制約을 벗어날 

길이 없다. 우리가 永遠 속에 居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정지한 

순간 속에서이다. 이에 영원을 內包 

한 순간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A 生 

의 절반끼지도 포기할 수 있다. 사 

랑은 이러한 귀중한 순간들을 가장 

完全한 형태로, 그리고 가장 풍부하게 

提供하여 준다.

향내나는 곳에는 무리들이 모여들게 

마련 이 다. 좋은 향기 가 나 는 _ 곳에 는 

벌과 나비가 모이지만, 나쁜 향기가 

나는 곳에는 파리와 잡벌레가 득실거 

린다. 향기는 일종의 정성이요 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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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다. 사랑의 향기를 내는 꽃은 

외진 곳에 배타적 영역을 形成하고서 

오직 하나를 위해서만, 그래서 가장

강한 향기를 발산한다. 향기의 초休

는 女子이다. 따라서 향기없는 女子

는 女子가 아니 다. 스스로 女子이기 

를 포기한 女子도 女子가 아니다.

現實의 快樂을 追求하는 女子도 女 

子가 아니다. 男子는 最善과 最惡을

期待하는 極端 속에서 生活해야 하며 

極端 속에 있을 때 성취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얼 이루고자 땀홀리 

는 女子는 女子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女■구는 ★구가 아니다. 단지， 

그들이 진실로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 

고 있을 때 그들은 女子다. 그들은 

오직 本有의 美의 과시에 關心을 가 

지고，또 그것을 爲해 生活하여야 한 

다. 곱게 로(끼 위한 준비로 고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기울 

어지지 않은 生活 자세와 마음상태를 

維待해야 한다.

1 0 B 紅의 꽃과도 같이 진정한 美 

는 종말의 추악함을 내보이지 않는다.

그러기 爲해 준비기간은 길고 종말 

은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다. 연인과 

의 離別後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 나 이 들의 行爲는 아직 도 그가 

상대를 좋아하고 있을 때 헤어졌다는 

證據이다. 그리 고 사랑하고 있을 때 

헤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幸福 

한 것이다. 만남 그 自休가 헤어짐 

의 연습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랑의 허위나 가식，그 모 

순성에 대해서도 言及하여야 나의 글 

이 不當하게 한 쪽만을 强調하는 誤 

護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가 “ 사랑 어쩌구… ” 라는 題下에

글을 쓴것 자체부터가 스땅딸이 懸愛 

論을 쓴 것 만큼이나 어리석은 行爲 

에 속한다 하겠다.

사랑은 論理가 아니다. 사랑은 理 

14이 상대 하기 에 는 너 무도 벅 차다. 사 

랑은 _ 製의 表出手段을 가지지 못한 

느낌과 感性의 領域에 속한다. 그러 

면서도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만들 

어 보는 愚를 또 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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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해가 저문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하던가?

정묘년，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었다.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4 람도 어른이나 어 

린이에게나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졌던 

한 해

하지만,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모두에 게 주어 졌 던 시 간을 뒤돌아 보자. 

모,두가 만족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은 무엇인가?

정묘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또 다시 후회하며 반성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잘 하겠노라 다짐해 본다. 

어쩌면, 부질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도 혹시 나 하는 기 대 감 속 에 서 
우리는 또 한 해를 

대망의 ’88년을 맞는다.

m • 美

표 지 화

’87 진중창작 미술전 동양화부문대상 

제 목 : D 계곡으로 

작 가 : 장 대 규

원 고 모 집

금속성의 폭음속에 촌각을 다투는 영공 

초계 임무，

최첨단의 과학기술 장비를 다루는 작업 

속에 서 젊 음을 불 태 우는 보 라매 들.

사색과 낭만을 즐기기엔 너무나 각박한 

시간들이기에 자칫하면 정서생활을 잃어버 

리기 쉽습니다.

장교 전 문 교 양 지 인 「공군」은 여러분들의 

고귀한 생활속의 글들을 모집합니다.

오래전에 놓아버 린 붓을 다시 잡고 원고 

지 한칸 한칸을 메꾸어 보십시요. 잃어가 

던 문학세제가 다시금 새로와질 것입니다.

힘들고 바쁜 생활속에서 나온 글들이기 

에 더욱 소중하며 값진 것입니다.

☆ 모집대상 : 장교 및 그 가족

☆ 모집부문 :군사지 식, 교양. 생활수기 둥

문학작품 전 부문

☆ 마감일자 : 제한없음 (연중무휴)

☆ 원고매수 : 30매 내 외 (200자 원고지)

☆ 제 출 처 : 서울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

10 호

☆ 기타사항 :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하며, 게재된 작품은 연

말 종합심사후 시상함.

☆ 문의전화 : (효) 5115, 5388

(직) 813-2691

1987년 제 4 호 (통권제203호)

1987년 12월 24일 인 쇄 
1期7년 12월 30일 발 행

발행 처 :공군 본 부  정 훈감실 
인쇄 처 : 공 군 교 재 창 |



“ 여성을 完全하게 支配할 수 있는 

者는 이 세상을 所有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을 完全하게 사랑할 수 

있는 者만 이 온 우주를 소유할 수 

있다.” 同時에 다음과 같은 어느 賢 

者의 말도 생각해 낸다.

“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나 변하기 

쉬운 여자 마음에 너의 몸을 의지하

지는 말 라 ” 이러한 젊은이의 과장된 

虛辭나 賢者의 違嚴한 충고보다는, 人 

間이 先天的으로 아베크休質임을 暗示 

하는 베이컨의 다음말로서 이 글의 

매듭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사랑 그것은 人間을 만들고, 友情 

그것은 人間을 完成한다.”

------------------------------------------------------  정 정  기 사  ---------------------------------------------------------

공군 제 202 호 P . 34 좌상단 〈 현재 이 제 주해 협도 . . . .  중략 . . . .  3해 

리로 하고 있다〉의 내용은 고종희〔 해 양전략 제 45호 P . 4 0 〕 논문에서 발췌하였 

으나 확인결과 현행법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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